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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독서

[1~3] 독서, ‘『서양 미술사』 독서 일지’ 
지문해설 : 이 글은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읽은 학생의 독서 체험을 담은 독서 
일지이다. 학생은 이 독서 일지에서 미술에 대한 자신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곰브리
치의 『서양 미술사』를 선택하였으며, 책의 서론과 책의 내용을 관련지어 저자의 관점
을 파악하고, 책의 제목과 목차를 바탕으로 순서를 정해 책을 읽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책의 분량을 고려하여 독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 
독서 일지를 통해 독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주제] 독서의 구체적인 방법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미술사를 다룬 책을 이해하기 어려
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술에 대해 막 알아 가기 시작한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알려진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읽었다고 하였다. 미술사에 
대한 자신의 지식수준에 맞는 적절한 책을 선정해 읽은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자신이 선정한 책이 곰브리치가 쓴 『서양 미술사』라고 명확히 밝히
고 있으므로 다수의 저자가 집필에 참여하였는지가 책 선정의 기준이라고 볼 수 없
다. ③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에게서 추천을 받은 책인지를 고려하였다는 언급은 없으
며, 미술에 대한 입문자도 이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④ 자신이 이전에 읽은 책에 대한 언급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최신 학술 자료의 활용 
여부에 따라 책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책을 선정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2.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학생은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며 『서양 미술
사』를 읽었다고 하였다. 독자 자신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을 연관 지으며 책을 읽는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책의 서론의 내용과 27장의 내용을 비교하여 읽으면서 저
자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책에서 내용상 관련된 부분을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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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읽은 것이다. ② 3문단에서 본문을 읽기 전에 목차를 살펴보고 책이 28장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장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책
의 목차를 통해 책의 구성을 파악하고 책을 읽은 것이다. ④ 4문단에서 책이 7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임을 고려하여 하루하루 적당한 분량을 읽도록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책의 분량을 고려하여 독서 계획을 세워서 책을 
읽은 것이다. ⑤ 3문단에서 책의 여러 부분 중에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럽
의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은 후 나머지 부분을 읽었다고 하였다. 자신의 관
심에 따라서 읽을 순서를 정하여 책을 읽은 것이다. 

3. 독서의 방법 추론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예술 분야의 책을 읽을 때는 책에 담긴 저자의 해설 외에도 
다양한 해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에서 
학생은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수용하였다고 말하였으므로, 이 학
생에게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저자의 관점
을 판단하며 책을 읽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학생이 책의 자료를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정리하지는 않았다. 또한 
<보기>는 저자의 관점보다 책을 읽는 사람의 관점과 주관을 강조하고 있다. ② 학생
이 책이 유발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파악하지 않았다. 또한 <보기>는 책이 사회·문화
적 영향을 유발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담긴 저자의 해설에 저자가 속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영향이 반영된다고 말하고 있다. ③ <보기>에서 
예술 분야의 책을 읽을 때, 저자의 해설 외에도 다양한 해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을 읽을 것을 강조
하고 있지 않다. ④ <보기>에서 저자가 구성한 방식대로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4~9] 주제 통합

[4~9] 사회, (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광고의 기능 / (나) 다양한 차원에서 광고의 
영향
지문해설 : (가)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차별화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판
매자가 이용하는 광고의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다수의 판매자
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으로,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하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이용한
다.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기업의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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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한편 광고로 인해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지면서 판매자
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기 때문에 판매자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광고의 기능과 광고의 경쟁 제한 효과

지문해설 : (나)는 광고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광고는 상품 정보의 노출을 통해 구매자
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더 민감해지게 하거나 신규 판매자가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광고로 인한 소비 
촉진은 생산 활동을 자극하고 고용과 투자를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다시 소비가 증
가하게 되므로, 광고는 경제 전반의 선순환 효과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
러나 광고로 인한 소비와 생산의 촉진은 환경 오염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광고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주제] 광고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의 1문단에서는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2문단에서는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판매자가 이윤을 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3문단에서는 광고를 통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낮춤으로써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경쟁을 제한할 수도 있
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와 판매자가 광고를 
하는 이유, 즉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 상품에 대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 유발, 상품에 대한 정보 제
공,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감소 등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발휘하는 효과가 크다
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광고의 개념을 정의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나)는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와 이로 인한 선순환 등 광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는 한편, 환경의 측면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견해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에 광고가 
구매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매자가 광고를 수용할 
때의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⑤ (가)를 통해 구매자는 상품의 차별성이나 경
쟁력, 상품에 대한 충성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한다는 것을, (나)를 통해 구매
자는 상품의 가격, 품질, 기존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욕구, 상품의 인기 
등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광고와 관련된 제도나 그
것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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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독점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즉, 판매자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
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해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독점적 경쟁 시장에 신규 판매자의 진입이 차단되는 것
은 아니다. ②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며,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즉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판매자는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
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가)의 2문단에 따르
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판매자는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
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
로 증가함에 따라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1
문단에 따르면,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
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하며, 이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를 통해 독점
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

6.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2문단에 따르면, 한계 소비 성향은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로,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 강화 → 소비 촉진 → 생산 활동 자극 
→ 고용이나 투자 증가 → 구매자의 소득 증가 → 소비 증가’의 과정을 통해 경제 전
반에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의 정도는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 때 
마찬가지로 커지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
를 증가시키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광고로 인해 촉진된 소비가 생
산 활동을 자극함에 따라 고용 및 투자의 증가를 통해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
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광고로 인해 
촉진된 소비가 생산 활동을 자극하면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더 필요하게 되어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하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광고로 인해 촉진된 소비와 이로 인해 촉진된 생산 활동은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따
라서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경제 전반에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 환경 오염을 심
화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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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가)의 3문단에 따르면,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려 구매
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어 ㉠이 
일어난다. 한편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은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
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수요의 가
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이므로, 가격에 
예민해진다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이 일어날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은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 판매자의 독점적 지
위가 강화된 상황이므로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수월해진다. 한
편 ㉡이 발생하면 구매자는 비싼 가격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하여 구매를 꺼릴 것
이므로, 구매자가 다소 비싼 가격을 감수하게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이 
발생하면 기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므로 신규 판매자의 시장 진입이 이전
보다 어려워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이윤에 이끌린 신규 판매자의 수는 장기적으로 증
가하므로 시장 전체의 판매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이 발생하면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꿀 수 있어 판매자가 경쟁 상품
의 가격을 고려하여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면 신규 판매자도 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기가 쉬워질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은 상품의 차별성
을 알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감소시킨 결과이므로 차별성을 알리는 데 성공하지 못
한 결과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면 더욱 촉진되므로, 신규 판매자의 광고가 의
도대로 성공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⑤ ㉠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감
소한 상황에서 나타나므로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가 약화될 때 발생한다는 것
은 적절하다. 한편 ㉡은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꿀 때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
할 필요가 감소될 때 발생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
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나)의 
1문단에 따르면,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경쟁이 발생하고,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쟁이 촉진된다. 제시된 상황에서 ‘갑’ 기업은 여드
름 억제 비누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기 위해 광고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상품에 대
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는 소비 집단을 공략하고자 제품 정보를 강조하는 광고를 기
획 중이므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게 된다. ‘갑’ 기업이 이 광고를 통해 시장에 성공
적으로 진입하여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장기적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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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판매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신규 판매자의 진입으로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된다. 따라서 광고가 ‘갑’ 기
업의 의도대로 성공하여 해당 소비 집단이 ‘갑’ 기업의 여드름 억제 비누를 소비한다
면 기존 판매자인 ‘을’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것이다. ② (나)의 2문단에 따르
면, 광고로 인한 소비 촉진 효과가 생산 활동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고용이나 투자
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광고로 ‘갑’ 기업의 여드름 억제 비누 생산이 확대된
다면 이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의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을 부각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과 많은 비용을 들인 광고를 활용하는 방
법이 있다. 제시된 상황에서 ‘갑’ 기업은 제품 정보를 강조하되 비용은 최소화한 광고
를 기획 중이므로, 많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차별성을 알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 탄력
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나)
의 1문단에 따르면,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판매자 간 경쟁이 
촉진되고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된다. 이 광고가 ‘갑’ 기업의 신제품을 포함
하여 여드름 억제 비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면, 구매자는 여드름 억제 비누
의 가격에 더욱 민감해질 것이므로 ‘갑’ 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을 것이다.

9.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 ‘들어가다’는 ‘어떤 일에 돈,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의 의미로 쓰
였다. ‘투입(投入)되다’는 ‘사람이나 물자, 자본 따위가 필요한 곳에 넣어지다.’의 의미
를 지닌 단어이므로, 문맥상 ‘들어가므로’를 ‘투입(投入)되므로’와 바꿔 쓸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반입(搬入)되다’는 ‘운반되어 들어오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② 
‘삽입(揷入)되다’는 ‘틈이나 구멍 사이에 다른 물체가 넣어지다.’ 또는 ‘글 따위에 다
른 내용이 넣어지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③ ‘영입(迎入)되다’는 ‘환영을 받으며 
받아들여지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④ ‘주입(注入)되다’는 ‘흘러 들어가도록 부어
져 넣어지다.’ 또는 ‘기억과 암기가 주로 되어 지식이 넣어지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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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독서

[10~13] 독서, ‘반자유의지 논증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 
지문해설 : 이 글은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에 ‘인간
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소개하고, 이
어서 반자유의지 논증에 관한 비판적 입장의 주장과 그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임의의 선택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
작위로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하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주제] 반자유의지 논증의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주장 및 근거  

10.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이때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
두 고려한다고 하였으므로 반자유의지 논증이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
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제시된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
나지 않으며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1문단에 제시된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즉 인간의 선
택은 뇌라는 물리적 실체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다. ③ 1문단에 제시된 종교적 인
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즉 인간
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④ 1문단에 제시된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은 인간 결정의 원천이다. 즉 인간의 선택이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므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11.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어떤 선택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
야 하고,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
다’는 의미인 ⓐ의 산물일 수 있다. ②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하는 상황에서 그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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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정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을 한 사람은 그 선택의 주체가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③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면 그 선택은 ⓐ의 산물일 수 있다. ⑤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의 선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도 않다면 어떤 선택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
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있다. 

12.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
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가 ‘나’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무작위로 일어난 
어떤 선택은 내가 선택의 주체여야 하고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
되지 않아야 한다는 자유의지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반자유의지 논
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 점을 이유로 들어 ㉡과 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유물론적 인간관에서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
며,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반자유의지 논증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
론 내린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②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가 
‘나’일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들
어 ㉡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③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선
택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어떤 선택이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④ 반자유의지 논
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
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13.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해설 : <보기>에서 H의 실험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 즉 인간의 선택이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에서의 다른 신경 사건과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으
로, 인간의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반자유의지 논증
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
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
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 입각하였을 때,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
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 부인될 
수 있으며,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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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질 것이
다. ②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H의 실험은 선결정 가정과 관계된 것으로, H의 가설
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고 해서 ㉠이 무작위 가정을 참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
다. ③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결정이 선결정되어 
있다는 가정이 맞지 않게 되므로 선결정 가정은 참이 아닐 수 있다. 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인간의 선택이 선
결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
지 않는다. 

[14~17] 독서

[14-17] 기술, ‘메타버스(metaverse)’의 몰입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기술
지문해설 : 이 글은 ‘메타버스’에서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감각 전달 장치는 가상 공간의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
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이며,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인 HMD는 
사용자의 양쪽 눈에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전달하여 이를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사
용자가 입체감을 느끼게 한다. 물체를 접촉하는 것과 같은 감각 반응을 사용자의 손
에 직접 전달하는 장치로는 가상 현실 장갑을 이용한다. 가상 현실 장갑은 아바타가 
만지는 감각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손가락과 팔의 움
직임에 따라 아바타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 한편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여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기술로 가상 현실 트레드밀과 모션 트래킹 시스
템이 있다. 전자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360도 방향으로 사용자의 이동이 가능하
도록 바닥의 움직임을 지원하는 장치이며, 후자는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
일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
는 동작 추적 센서,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과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관성 측정 
센서, 물체 간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 센서로 이루어져 있다. 트레드 밀의 
움직임은 사용자의 이동 동작에 따라 변경되기도 하지만,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되기도 한다. 이렇게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 장면이 변경되어 사용자의 현실감을 더 높일 수 있다.
  [주제] ‘메타버스’에서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는 기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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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가상 현실 장갑은 가상 공간에서 물체를 접촉하는 것처
럼 사용자의 손에 감각 반응을 직접 전달하는 장치로,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만지
는 가상 물체의 크기, 형태, 온도 등을 사용자가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용자의 
감각 반응을 아바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므로 가상 현실 장갑을 착용해도 
상호 간에 감각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사용자는 감각 전달 장치를 통하여 가상 공간을 현
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사용자는 공간 이동 장치인 가상 
현실 트레드밀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현실감 높은 체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감각 전
달 장치와 공간 이동 장치는 사용자가 메타버스에 몰입할 수 있게 함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 따르면, 공간 이동 장치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여 사용
자가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를 체험하게 해 준다. ③ 2문단에 따르면, HMD는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로 사용자의 양쪽 눈에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전달한다. 사용자는 전달된 
영상을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④ 1문단에 
따르면, 감각 전달 장치는 사용자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이다. 

15.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A]에 따르면,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울기 등이 변경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상 공간에서 아
바타가 경사로를 만나면 가상 현실 트레드밀 바닥의 기울기가 변경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 및 회전 속도를 측정
하며, 사용자의 뛰는 힘을 감지하는 것은 압력 센서이다. 따라서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뛰는 힘을 측정할 수 없다. ②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컴퓨터에 전달하면 컴퓨터가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 트레드밀의 바닥
을 제어한다고 하였다. 반면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의 장면은 사용자의 움직임
이나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변경된다고 하였으므로, HMD는 가상 현실 트레
드밀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변경된 장면을 표시하는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④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
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모션 트래킹 시스템
이 아바타의 동작에 따라 사용자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감지한 사용자의 동작 정보에 따라 사용자
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 트레드밀의 움직임이 변경되기도 하고, 아바타가 존
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울기 
등이 변경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바타가 이동 방향을 바꾸면 사용자의 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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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4문단에서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는 센서라고 설명하
였고, <보기>에서 키넥트 센서는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라고 설명하였으므로 키넥트 
센서가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입체감을 구현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4문단에 따르면,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
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시스템이며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는 동
작 추적 센서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을 구성하는 센서 중 하나이다. <보기>에서 키넥
트 센서는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라고 하였으므로 키넥트 센서가 확보한 사용자의 춤
추는 동작 정보를 바탕으로 아바타의 춤추는 동작이 구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 따르면,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 및 회전 속도를 측
정하며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한다. <보기>에 따르면, 키넥트 센서
는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이므로 키넥트 센서와 관성 측정 센서를 모두 이용하면 사
용자의 걷는 자세 및 이동 속도 변화율을 파악할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키넥
트 센서는 <그림>과 같이 신체 부위에 대응하는 25개의 연결점을 선으로 이은 3D 골
격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런데 얼굴 표정은 이 골격 이미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
용자의 얼굴 표정 변화를 아바타에게 전달할 수 없다. ⑤ 적외선 카메라와 RGB 카메
라는 동작 추적 센서인 키넥트 센서를 이루고 있다. 4문단에 따르면, 동작 추적 센서
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한다. 따라서 적외선 카메라가 제공하는 입체 이미지와 RGB 
카메라가 제공하는 컬러 이미지로부터 도출된 골격 이미지는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파악하는 데 사용됨을 알 수 있다.

1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와 ‘그 연주자는 피아노를 언니의 노래에 정확히 맞추어 쳤다.’에 쓰인 
‘맞추다’는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서로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루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일정
한 수량이 되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둘 이상의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
여 살피다.’의 의미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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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문학

[18-21] 고전산문 – 작자 미상, ‘배비장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위선적 인물인 배 비장을 통해 권력층을 풍자하는 조선 후기 
판소리계 소설로, 4·4조의 율문체, 해학적 상황 설정과 같은 판소리의 특징이 잘 드러
난다. 제주에 부임한 배 비장이 홀로 깨끗한 척하다가 기생 애랑과 방자의 계교에 속
아 망신을 당한 후, 도망치듯 제주를 떠나려고 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그려 내고 있
다. 지배 계층의 허세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통해, 신분 질서가 혼란해진 시대적 상
황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위선적 양반 계층에 대한 풍자와 조롱

1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사공’은 ‘부인’이 혼자 빌린 배이기에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한 것이지, ‘배 비장’이 낯선 인물이라 경계하여 승선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계집’은 초면에 반말을 하는 ‘배 비장’의 태도를 양반답지 못하다고 
못마땅하게 여기며, 예의염치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② ‘계집’이 이름을 물었으
나, ‘배 비장’은 ‘성명은 차차 아시지오마는’이라고 즉답을 피하며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다. ③ 당장 제주를 떠나기 위해 서울로 가는 배편을 찾는 ‘배 비장’에게 ‘계집’은 
그날 저녁 해남으로 갈 배편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에 대해 말해 주고 있다. ⑤ 부
모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이라는 ‘배 비장’의 말에 ‘사공’은 ‘당신 정경이 불
쌍하’다며 연민을 드러내고 해 진 후에 다시 오면 부인 몰래 배를 태워 주겠다고 말
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19.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반말로 하대하는 ‘배 비장’의 태도에 계집이 불쾌함을 표하자, ‘배 비장’은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말공대를 얼마쯤 올려’, ‘여보시오’
라고 하며 계집에게 다시 말을 걸고 있다. 또한 ‘배 비장’의 ‘반말에 비위가 틀려’ 자
신도 역시 반말로 응대하는 사공을 보며, 배 비장은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하였’
다고 하며 ‘어법을 고쳐’ 사공을 ‘노형’이라 칭하고 있다. 그러므로 ⓒ와 ⓔ는 모두 
‘배 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배 비장’이 ‘여보게’라 하대하는 말에, 계집이 ‘대답도 아니 하고 고
개를 돌리’는 모습에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 ‘배 비장’
이 자신의 물음에 대꾸도 하지 않는 계집을 보고, ‘분해서’ ‘책망 겸’ 물었다고 하였으
므로, ‘이 사람’은 ‘배 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 아니다. 
ⓓ ‘어이’라는 반말에 사공이 ‘비위가 틀’렸다고 했으므로, 이는 ‘배 비장’이 상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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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 아니다.

20.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배가 ‘오늘 저녁 물에 떠’난다는 사공의 말을 듣고, 배 비장은 부모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이라며 자신을 배에 태워 줄 것을 사공에게 사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가 주인공인 배 비장이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배 비장은 부모의 병환 급보를 들었다고 꾸며 대어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를 타고 제주를 떠나려 한다. ② 배 비장을 태우기 위해 준비된 배가 아니라,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이 친정에 가기 위해 비싼 값을 주고 빌린 배이다. ④ 배 비장
이 배를 타야 하는 급한 사정을 사공에게 말하고는 있으나 경제적 보상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⑤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는 배 비장이 행객들을 데리고 떠나기 위해 타려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주를 떠나기 위해 혼자 끼어 타려고 하는 배이다.

21.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서울로 가는 배가 어제저녁에 다 떠났다는 계집의 말을 듣고, 배 비장은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겠냐고 물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는 난관에 처한 상황
에서 해결책을 찾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한 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양반의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양반이’ 묻는데 ‘어찌하여 대답이 없’냐고 계집을 책망하는 것은 양
반으로서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자기 신분에 대해 우월감을 갖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하였다는 데에서 배 
비장이 지역과 신분에 따른 우월감을 드러내며 제주도 사람을 얕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배 비장이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리고 계집에게 사과를 하는 것은 물을 
사람이 계집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⑤ 배 비장은 사공을 하대하여 기분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춘몽
을 못 깨고 또 실수’했다고 말하며, 우월감을 갖고 있던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다. 

[22~27] 문학

[22-27] 현대소설 시나리오 복합 - (가) 오영수, ‘갯마을’ / (나)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갯마을’
지문해설 : (가)는 갯마을에 대해 애정을 지닌 해순이라는 여인을 통해 갯마을 사람들
의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는 소설이다. 해순은 풍랑으로 인해 첫 남편인 성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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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고서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가 식구들을 부양한다. 이후 두 번째 남편인 상수와 같
이 산골로 가게 되는데, 그가 징용으로 끌려간 뒤 다시 바다로 가고 싶은 간절한 욕
망을 느껴 갯마을로 되돌아온다. 이 작품에서 바다는 해순과 마을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삶의 근거와 의미를 마련해 주는 순수와 원형의 자연 공간으로서 형
상화된다.
  [주제] 바다에 대한 애착과 원시적이고 건강한 삶에 대한 희구

지문해설 : (나)는 원작 ‘갯마을’을 각색한 동명의 시나리오이다. 다양한 시나리오 기
법을 통해 원작이 담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바다에 대한 애착과 원시적이고 건강한 삶에 대한 희구

22.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서술자는 윤 노인 며느리의 말을 간접 인용하여 폭풍우가 몰아치
던 날의 윤 노인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 인용을 통해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A]의 서술자는 이야기 외부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야기 
내부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진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A]에 윤 노
인 며느리의 회상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
지는 않다. ④ [A]에서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A]에 공간 변화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는 양상이나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드
러나 있지 않다.

23.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해설 : ‘두 노인’은 기상 상태를 보고 폭풍우가 올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고기잡
이로 떠난’ 사내들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진다. 이 상황에서 
두 노인은 ‘그새 구름은 ~ 코를 찔렀다.’에 묘사된 자연 현상을 지각함으로써 ㉠을 환
기한 뒤, ㉠에 비추어 그 자연 현상이 폭풍우가 올 징조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윤 노인은 아무래도 수상해서 박 노인을 찾아갔다.’라는 내용으로 보
아, ‘두 노인’이 우연히 만났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두 노인’이 ‘그
들의 경험’에 대해 직접 언급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두 노인’이 ㉠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이해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③ ‘두 노인’이 폭풍우가 오는 
상황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④ ‘올 것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와 그 이후에 서술되는 내용을 고려하면 ‘두 노인’의 예측이 들어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대마도 쪽으로 갔지?”, “고기 떼를 찾아갔는데 울릉도 쪽이
면 못 갈라고….” 등을 고려할 때 ‘두 노인’이 고깃배의 행선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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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B]에 아낙네들이 ‘아련한 돛배만 지나가도 괜히 가슴을 두근거리는’ 상황
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때 ‘돛배’는 아낙네들이 마을의 사내들이 타고 나가 변을 당했
을 것이라 짐작하는 ‘고등어 배’를 떠올리게끔 하는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낙네
들이 ‘돛배’를 보며 혹시라도 ‘고등어 배’가 무사히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
망’을 떠올렸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으나, ‘돛배’가 아낙네들에게 자신들의 희망
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폭풍우가 지나간 후 ‘고등어 배’가 돌아오지 않은 일은 ‘갯마을’ 사내
들이 폭풍우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암시하므로, 마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시련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② ‘후리막 주인’이 ‘신문’을 가져와 ‘출어한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기사’를 읽어 주자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로 보아 ‘신문’은 마을 사람들이 기사의 내용을 ‘고등어 배’와 연결 지어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닥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여기도록 하는 매개물로 이해할 수 있
다. ③ ‘바다’는 폭풍우가 칠 때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마
을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생활의 방편을 제공해 준다. 이런 점에서 ‘바다’
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④ 해순은 ‘세 식구가 먹고살아야’ 하
기에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가 일을 한다. 따라서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가는 것은 
삶을 지켜 나가려는 해순의 의지를 보여 주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25.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해설 : S#21에는 ‘해순’이 천둥, 번개가 치는 밤에 비에 젖은 채 성황당을 향해 
숨이 차도록 달려가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남편이 고등어 배를 타고 나갔는데 폭풍
우가 몰아치자 다급해진 마음에 성황당에 가서 기도라도 올리려는 것이다. 따라서 ‘해
순’이 달려가는 행위는 기상 악화로 인해 다급해진 속내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S#22에서 ‘해순’은 당목 앞에 꿇어앉아 절을 한다. 이로 보아 ‘해순’
이 비틀거리면서도 성황당에 오르는 것은 당목을 지키려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폭풍
우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하기 위해서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③ S#22에서 ‘순임’은 
성황당에 올라와 ‘해순’과 같이 절을 한다. 이로 보아 ‘순임’의 등장이 ‘해순’이 서낭
님에게 기원하던 것을 멈추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S#25에서 ‘해
순’과 ‘순임’ 외에도 몇몇 아낙이 모여 절을 하는데, 이들이 ‘해순’, ‘순임’과 갈등 관
계를 형성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S#26에서 집을 나가는 ‘윤 노인’을 말리
는 ‘순임’의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순임’이 ‘윤 노인’이 집을 나가는 이유를 제공하
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6. 극적 형상화 방식의 이해



16

정답해설 : S#18은 몽타주 기법으로 여러 장소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여 주고 있
다. 그런데 이 상황들은 모두 폭풍우가 몰려오는 와중에 마을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
을 보여 주는 것이어서, 상반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S#18은 ‘문을 열고, 하늘을 보’거나 ‘뛰어나와 바다를 보’거나 ‘분주
하게 움직이는’ 인물들의 행동이 담긴 장면들을 연결하여, 폭풍우가 몰려와 어수선해
진 마을의 분위기를 보여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S#24는 비바람으로 인해 말소
리가 들리지 않는 장면을 제시하여, 배가 넘어가는 위험에 처한 성구의 절박한 상황
을 부각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④ S#24는 성칠이 ‘선미의 키를 잡’는 행위와 
‘이를 악무는’ 표정을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하여, 비바람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⑤ S#24는 ‘흔들리는 뱃사람들’, ‘파도에 쓰러지고’, ‘흔들림
에 넘어지고’ 등과 같이 선원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배가 넘어가
기 직전 배 안의 급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7. 작품의 변형과 재구성
정답해설 : (나)의 S#28에서 당목이 꺾이는 장면은 (가)에서 폭풍우로 인해 마을이 난
장판이 된 ⓓ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폭풍우로 인해 인물들 간의 믿음이 무너진 상황은 (가)에서도, (나)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의 S#14에서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는 (가)에서 윤 노인과 박 
노인이 만나 ⓐ처럼 생각한 상황을 각색한 것으로, 이 대사를 통해 인물이 느끼는 위
기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의 S#15~S#17에서 노목, 바위, 축
항을 통해 갯마을과 바다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은 (가)에서 ⓑ로 묘사된 상황이 시
각적으로 드러나도록 각색한 것으로, 자연의 위력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나)
의 S#22는 해순과 순임이 성황당에 있는 상황을, S#25는 해순, 순임과 더불어 몇몇 
아낙이 모인 상황을 각각 보여 준다. 이들은 (가)의 ⓒ에 제시된 하나의 장면을 등장
인물의 수가 다른 두 장면으로 나누어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나)의 S#28
에서 밤 동안 비바람이 치는 모습과 S#29에서 아침에 파도가 잔잔해진 모습을 O.L. 
기법으로 연결한 것은, (가)의 ⓔ가 나타내는, 폭풍우가 물러간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
러내기 위해 각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8~31] 문학

[28-31] 현대시 - (가) 오장환, ‘종가’ / (나)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지문해설 : (가)는 퇴락한 종가의 모습과 봉건적 위세를 잃고 살아가는 종갓집 영감님
의 모습을 통해 유교적 봉건 질서가 무너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종가는 한 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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맏이로만 이어 온 집안인데, 이 작품 속 종가는 폐쇄적이고 암울한 형상으로 묘사되
었다. 가족 구성원들이 분열된 상황과 어수선한 제사 분위기, 동네 백성들 위에 군림
하던 과거와 달리 고리대금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현재의 퇴락한 모습을 보여줌
으로써 피폐해진 종가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종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주’
를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고 희화화함으로써 종가의 
허위적인 면을 풍자하고 있다. 
  [주제] 피폐해진 종가의 모습을 통해 바라본 봉건 질서의 몰락

지문해설 : (나)는 노래와 이야기의 관계를 통해 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
다. 2~7행에서 처용설화와 처용가를 통해 노래와 이야기의 관계를 말하는데, ‘노래’는 
‘귀신’을 감복시키고, ‘처용의 이야기’는 ‘새로운 노래와 풍속’으로 이어져 후세에 전
해진다고 보았다. 8~11행에서 화자는 현재를 ‘악보’가 사라진 시대로 인식하며, 이후 
부분에서는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라고 하여 ‘노래’와 ‘이야
기’가 조화를 이루는 시를 지향하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심
장’은 감성, ‘뇌수’는 이성과 관련된 시어로 이해할 수 있다. ‘노래’는 감정의 과잉으
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지만 ‘이야기’는 덧난 상처를 다스리는 처방이라고 
보아, 이상적인 시의 형태로 ‘노래’와 ‘이야기’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주제] 노래와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는 시에 대한 지향

28.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 주는 신주들’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주는 종가의 위계와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소재이다. 그런데 종가에서 평소에는 신주를 ‘곰팡이가 나도록’ 방치해 두다가 ‘제삿
날’이 되면 ‘갑자기’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도록 하여 귀하게 대접한다. 종가의 권
위를 상징하는 신주를 희화화함으로써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집의 지손들’이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간다는 것은,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간다는 구절과 연결되어 자손들이 대립하여 분열된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종가의 퇴락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③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는 것은 동네 백성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던 종가의 행위를 
통해 봉건적 지배 질서의 불합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종가의 부당한 위세를 비판적
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④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했다는 것은 무능력한 종가의 모습을 통해 종가의 허위적인 면을 풍
자하는 것이므로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⑤ ‘종갓집 영감님’이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는 것은 무능력한 종가가 탐욕적인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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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종가의 허위성을 풍자하고 
있으므로, 종가에 대한 선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29.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B]에서 노래하고 싶은 시인이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 
것은 감동을 유발하는 ‘노래’의 성격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의 
2~3행에서 ‘노래’는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할 정도로 상대를 감복시킬 만한 힘을 지
닌 것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
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는 ‘노래’에서 ‘목청’을 떼어 내고 ‘가사’만 남은 상태가 가져온 결
과를 보여 준 것이다. 따라서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다는 것
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 작품은 마지막 행의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에서 ‘노래’와 ‘이야기’의 결합을 이상적인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A]
에서 ‘노래’와 ‘이야기’의 결합을 형상화한 부분이나 이들이 결합되었을 때의 ‘단점’을 
형상화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1행의 ‘노래’가 ‘심장’에 박힌다는 말로 보아, 
[B]에서 ‘시인’의 ‘말’ 속에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는 것은 시인의 ‘말’에 ‘노래’
가 연결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A]는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하는 힘을 보여 준 ‘노래’와 대비되는 ‘가사’의 한계를 보여 준 것이므로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와 무관하다. [B]는 ‘노래’의 회복을 바라는 ‘시인’의 행위가 제시된 
것이다.

30.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가)에서는 ‘지금도’ 이후에 제시된 ‘마을의 풍설’을 통해 ‘동네 백성들’에
게 횡포를 부리던 종가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나)는 ‘이제’ 이후에 ‘악보’가 사라진 오늘날의 ‘시집’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노래’
의 성격이 약화된 ‘시’가 창작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지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는 ‘쩡쩡’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과거에 ‘동네 백성들’ 위
에 군림하며 횡포를 일삼던 종가의 부정적 인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는 ‘융융거리다’라는 표현을 통해 ‘종가’ 뒤뜰에 ‘달걀귀신’이 있
다는 마을의 풍설을 제시하여 종가의 음산한 기운과 부정적인 인상을 감각적으로 드
러내고 있다. ② (가)에서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은 외부와 단절된 종가의 폐
쇄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검은 기와집’은 색채 이미지를 통해 종가의 어두운 분위기
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에서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하여 ‘노래’가 ‘상
처’를 ‘쉬이 덧나’게 만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
는 ‘시’ 창작이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에서 ‘처용’이 부른 ‘노래’는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만든다는 것을 통해 강력한 힘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처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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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도록 만든다는 것을 통해 후세에 
전해지는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한 것은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뜻하므로 이는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와 무관하다.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는 이 시의 4~5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닝닝거린다’와 ‘살아 나간다’라는 현재 시제형 표현을 통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의 어수선한 행동과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는 ‘종갓
집 영감님’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 시제의 사용은 <보기>
에서 말하듯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결되도록 만든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동네 백성들’에게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함으로써 종가의 부당한 
횡포에 억압당하던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종가가 
지닌 봉건적 지배 질서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마지막 행에서 ‘뇌
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라고 함으로써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
기를 바라되, 상처를 덧나게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해 줄 이야기와의 결합을 소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내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는 ‘종가’에 얽힌 화자의 경험과 종가와 연관된 ‘동네 백성들’의 상처에 대해 이야
기하고 있다. (나)는 12~15행에서 ‘이야기’를 통해 ‘노래’가 주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
다고 말함으로써 시 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지닌 의미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32~34] 문학

[32-34] 고전 시가 - (가) 허난설헌, ‘규원가’ / (나) 작자 미상, ‘재 위에 우뚝 선 소
나무’
지문해설 : (가)는 조선 시대의 규방 가사로,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절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는 남편을 처음 만
났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나이 들고 외로운 서글픈 상황에서 남
편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자신의 처지를 읊는 것으로 화제를 이어 가고 있다. 
고사나 관용구를 인용하거나, 자신의 심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노래하는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한스러운 심정을 절절하게 드러내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
   [주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한스러운 마음

지문해설 : (나)는 김천택이 편찬한 「청구영언」 말미의 만횡청류에 포함된 사설시조이
다. 임과 헤어진 후에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는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나 ‘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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섰는 버들’과 같은 외부 대상이 ‘흔덕흔덕’, ‘흔들흔들’하는 모습에서 임과 헤어져 심
리적으로 흔들리는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고 있다. (나)의 종장에
서는 ‘후루룩 비쭉’하는 ‘입하고 코’를 제시하여,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슬픔을 분출하
는 화자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설시조 중에는 임과 
헤어진 후의 그리움을 노래하며 해학적인 표현을 통해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둠으
로써 이별에 대처하는 태도를 형상화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시조도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주제] 임과 이별한 슬픔과 이별에 대처하는 태도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는 ‘봄바람’, ‘가을 물’, [B]에서는 ‘겨울밤’, ‘여름날’ 등 계절적 배
경을 알려주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A]는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 상황에서 ‘설빈화
안’이던 화자의 모습이 ‘면목가증’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므로,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는 계절이 바뀌는 상황에서 여전히 화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한스러운 처지를 나타낸 것이므로, 화
자의 처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베오리’, ‘북’ 등 베틀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였는데, 화
자는 이들 소재가 베를 짤 때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빗대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
는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B]는 ‘차고 찬 제’, ‘길고 길 제’ 등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날씨가 추운 겨울과 해가 긴 여름의 특성을 강조하
고 있다. ③ [C]는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와 ‘개울에 섰는 버들’이라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흔덕흔덕’과 ‘흔들흔들’이라는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
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B]는 ‘겨울밤 차고 찬 제’, ‘여름날 길고 길 제’와 ‘자최눈 
섯거 치고’, ‘궂은비는 무슨 일고’, [C]는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와 ‘개울에 섰는 버
들’, ‘바람 불 적마다 흔덕흔덕’과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등의 비슷한 어조나 어
세를 가진 어구를 짝 지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
하고 있다.

3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남편을 만
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화자는 잠을 통해 꿈속에서 남편(임)을 만나겠다고 생각하
고 있다. 그러므로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으
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화자가 과거에 남편과 혼인했던 시절을 떠올리는 부분으로, 흐
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③ ㉠은 과거의 회
상으로, 임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때문에 비롯된 행동으로, 임과의 이별을 망각한 것이 아니다. ④ ㉠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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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 일에 대한 회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 앞에 나오는 ‘삼생의 원업’, ‘월하의 연분’ 등을 통해 ㉠은 
화자와 남편의 인연이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은 
꿈속에서라도 임을 만나보겠다는 재회의 갈망이 담긴 것으로, 화자가 재회의 필연성
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
부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공방(獨守空房)의 처지에 있는 화자가 자신이 연주하는 ‘벽
련화 한 곡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처지를 한스럽게 토로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즉, ‘뉘 귀에 들리소니’는 교감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음이 나타난 부분으
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실솔’은 화자의 슬픔을 투영한 자연물이므로, 화자가 자신
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화자는 ‘바람 불 적마다 흔
덕’거리는 ‘소나무’의 모습과 임이 그리워 눈물과 콧물을 쏟아 내어 울며 ‘후루룩 비
쭉’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동질성을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삼춘화류 호시절’
은 봄날 좋은 시절의 아름다운 경치를 의미하는데, 화자가 여기에 대해 관심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외부의 아름다운 정경과 화자의 내면이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
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의 ‘버들’은 화자가 그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
성을 발견하는 대상이므로,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 것
으로 볼 수 없다. ⑤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은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는 표현이지
만, (나)의 ‘후루룩 비쭉’하는 ‘입하고 코’는 화자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 자신의 우
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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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화법과 작문]
35. ①  36. ④  37. ②  38. ③  39. ②  40. ③  41. ⑤  42. ⑤  43. ①  44. ④
45. ④  

[35~37] 화법

35. 대화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4문단의 첫 번째 문장 ‘○○ 님,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요?’와 마
지막 문장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에서 질문하는 형식을 활용하여 청취
자에게 실천을 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라디오 진행자의 견해는 지문에 제시되어 있으나, 그 견해의 근거가 
되는 출처에 대한 언급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오늘 방송 들어 주
셔서 감사합니다.’처럼 라디오 진행자는 감사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사
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4문단에서 권유하는 말을 ‘○○ 님,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요?’라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제시하고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과 ~ 가치관까지 
이야기하고요.’라고 권유하는 내용을 뒤이어 말하고 있으나 특정 개념을 설명하고 있
지는 않다. ⑤ 중심 화제인 ‘자기표현’을 다양한 일상적 소재에 비유한 내용은 지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6. 대화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4문단의 두 번째 문장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과 처음에는 날씨, 텔레비전 
프로그램 정도의 가벼운 화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에서 대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화제의 예를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예를 활용한 발화 내용을 구성하여 소개
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오늘은 청취자께서 보내 주신 사연을 듣고 해결을 도와 드
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를 통해 청취자의 사연을 읽고 문제 해결을 돕는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할 것임을 도입부에서 소개하겠다는 진행자의 계획이 방송에 반영되었음
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의 마지막 문장 ‘이제 읽어 볼게요.’와 2문단 내용을 통해 사
연을 읽겠다는 진행자의 계획이 방송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문단의 ‘○
○ 님,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통하지 않아 많이 속상했겠어요.’를 
통해 사연 속 상황으로 인해 사연 신청자가 느꼈을 감정을 언급하겠다는 진행자의 계
획이 방송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의 ‘친밀감이 형성되기 전에 자신의 
고민과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는 원
인이 돼요.’를 통해 사연 속 문제 상황의 원인을 밝히겠다는 진행자의 계획이 방송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문단의 ‘자기표현의 정도와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와 4문단의 내용을 통해 사연 신청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조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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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행자의 계획이 방송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의 ‘방송을 듣고 여러
분이 조언하고 싶은 말이나 소감을 청취자 게시판에 글로 남겨 주시면 좋겠어요.’를 
통해 방송 내용에 관해 청취자가 자신의 생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겠다는 
진행자의 계획이 방송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37. 대화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보기>의 청취자가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 친
구와 공유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껴서 부담이 됐었거든요.’라고 쓴 부분에서, 이 
청취자도 친해지기도 전에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친구에게 고민을 공유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진행자는 4문단에서 처음
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서 친밀감이 형성되고 난 후에 자신의 감정이나 고민, 성
격과 가치관까지 이야기해 보라고 권하고 있다. 또한 3문단에서도 ‘친밀감이 형성되
기 전에 ~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진행자는 자신의 고민을 나누어야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표
현의 정도와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친밀감이 형성된 후에 자기의 고민을 말하기를 
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친구가 친해지기도 전에 갑자기 고민을 이야기해서 당황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라고 자기표현과 관련된 사례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청취자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들었다. ③ <보기>에서 ‘대화할 때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고
려해야 한다는 진행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제가 대화할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대화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 진행자의 조언에 
공감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청취자는 진행자의 조언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들었
다. ④ <보기>에서 ‘앞으로 제가 대화할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방송에서 들은 조언을 자신에게 적용할 것은 언급하고 있으므로 청
취자는 방송에서 얻은 정보의 유용성을 생각하며 들었다. ⑤ <보기>에서 ‘저도 ○○ 
님께 자신을 드러내는 정도를 조절하면서 대화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
리고 싶어요.’라고 사연 신청자에게 조언하고 있다. 이는 3문단에서 자기표현을 조절
하는 대화에 관해 ‘자기표현의 정도와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라고 
말한 진행자의 의견과 일치하므로 청취자는 자기표현을 조절하는 대화에 관한 진행자
의 의견에 동의하며 들었다.

[38~42] 화법과 작문

38.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가)의 3문단 중 ‘건립을 추진하면서 ~ 첫 협상의 자리를 가졌고’를 통해 
첫 협상이 개최된 이유가 Y동과 Z동의 부지 중 어느 곳이 더 주민 복지 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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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로 적절한지에 대해 주민들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 중 ‘이번 의견 수렴은 ~ 참여할 수 있다.’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의 목적과 참여 방법을 함께 밝혀야겠다는 글쓰기 계획이 글에 반영되었음
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2문단 중 ‘지금까지 Y동과 Z동은 ~ 함께 이용해 왔다.’를 
통해 Y동과 Z동 주민들이 인근 지역 주민들과 주민 복지 센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해야겠다는 글쓰기 계획이 글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3문
단 중 ‘부지의 면적,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Z동 부지에 새 주민 복지 센터를 건립하
기로 결정했다.’를 통해 첫 협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면서 고려한 부지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제시해야겠다는 글쓰기 계획이 글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4
문단 중 ‘시는 3층 규모의 ~ 구성할 예정이다.’를 통해 새로 건립될 주민 복지 센터의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을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두 동의 의견 수렴 결과가 ~ 두 
동 대표에게 전달된다.’를 통해 후속 협상이 개최될 경우에 다룰 주제를 밝혀야겠다는 
글쓰기 계획이 글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39.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조직하기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서는 ‘Y동과 Z동은 다른 동들에 비해 기존의 주민 복지 센
터와의 거리가 멀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두 동의 인구 증가로 현재의 주민 
복지 센터로는 이용량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기존 주민 복지 센터를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와 같이 시청에서 주민 복지 센터 신설을 추진하게 된 이유
를 나열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주민 복지 센터 건립을 위해 시에서 수행하는 주민 대상 
의견 수렴 업무를 소개하고 그 방법을 언급하였으나, 이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있
지는 않다. ③ 2문단에서 Y동과 Z동의 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서로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④ 3문단에서 주민 복지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⑤ 4문단에서 주민 복지 센터를 구성
할 다양한 시설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설치가 완료된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40. 협상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나)는 Z동에 신축할 주민 복지 센터 3층 공간 활용에 대한 협상이다. 이 
협상에서 Y동 대표는 주민 복지 센터의 건립 부지를 Z동의 부지로 결정할 때 고려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가)에서 부지의 면적과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Z동 부지에 주민 복지 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Z동의 중
장년층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였다는 정보는 Y동 대표의 발화에서 확인
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시청 담당자의 첫 번째 발화 중 ‘첫 협상에 이어 후속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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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참여해 주신 Y동 대표님과 Z동 대표님’을 통해 소식지에서의 첫 협상과 같이 
후속 협상에도 양측 동 대표가 참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4문단 중 ‘의견 
수렴 결과는 두 동 대표에게 전달된다.’와 [A]에서 Y동 대표의 첫 번째 발화 중 ‘시청
의 선호도 조사에서도 우리 동 주민들의 1순위는 도서관이었습니다.’를 통해 소식지
에 안내된 의견 수렴에 대하여 Y동의 결과가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4
문단 중 ‘도서관, 주민 영화관, 체육 시설 중 주민 선호도를 파악하여 활용 방안을 결
정한다.’와 [A]에서 Z동 대표의 첫 번째 발화 중 ‘우리 동에서도 도서관을 선호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를 통해 소식지에서 소개한 공간 활용 방안 중에 도서관 설치를 
선호하는 주민들이 Z동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3문단 중 ‘새 주민 복지 
센터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다’와 [A]에서 Z동 대표의 두 번째 발화 
중 ‘주민 복지 센터로 연결되는 신설 버스 노선이 체육 시설에도 연결되도록 조정하
는 추가 조치도 있어야 합니다.’를 통해 소식지에 언급된 신설 버스 노선에 대하여 
조정 방안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41. 협상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Z동 대표는 ㉡에서 ‘Y동 입장에서는 이용자 증가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체육 시설 이용 시 예상되는 상대(Y동)의 이익을 언급하고 있고, ‘우리 동 주
민들은 체육 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Y동의 체육 시설 이용 시 
예상되는 자신(Z동)의 부담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요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 주십시
오.’라고 하여 Y동의 체육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
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도서관 설치와 관련해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은 체육 시설에 대한 상대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고 있지 않다. ③ ㉡은 
체육 시설 설치가 실현 가능성이 낮음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은 체육 시설 이
용에 대한 상대의 요구 사항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42.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는 사실만 나열되고 있을 뿐, 필자의 의견이 언급되지 않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1문단 중 ‘협상이 지난달 30일 오후 2시에 시청 회의실에
서 개최되었다.’를 통해 독자들이 협상이 개최된 장소와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② 
<보기>의 2문단을 통해 독자들이 합의가 도출되기까지의 협상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보기>의 1문단의 첫 문장 ‘Y동과 Z동의 주민 대표는 신설될 주민 복지 센
터에 도서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를 통해 독자들이 기사의 중심 내용인 협상의 결
과를 도입부에서 파악할 수 있다. ④ <보기>의 2문단 중 ‘Y동 대표가 ~ 필요하다고 
밝혔다.’를 통해 독자들이 기사에 인용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에 참여한 두 동 대표
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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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작문

43. 보고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보고서 본론의 ‘1. 현황’에서 <조합원 비율 및 협동 매점 수익금> 통계 자
료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글쓰기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보고서에서 문헌 자료를 분석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본론 ‘2.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3문단에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만 해결 방안의 장단
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④ 서론 마지막 부분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에서 조사 대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항목화하여 제시
하고 있지는 않으며 조사 기간과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⑤ 보고서에 조사 내용
과 관련된 전문 용어의 개념을 설명한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44. 보고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본론의 ‘2.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의 2문단에 ‘설문 조사 결과, 조합원 
비율이 감소한 원인은 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해서 탈퇴한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
을 통해 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여 조합원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의 원인
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게 된 과정을 분석한 내용이나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 비율이 감소한 원인을 파악한 내용은 본론에 제시되지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 현황’의 ‘조합원들이 점심시간 ~ 사용하고 있다.’에서 ㉠과 관련
하여 협동 매점의 운영 시간과 수익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② ‘1. 현황’의 <조
합원 비율 및 협동 매점 수익금> 통계 자료를 통해 ㉠과 관련하여 협동 조합의 조합
원 비율 및 협동 매점 수익금의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2.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의 1문단에서 ㉡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유지와 설립 취지의 지속적인 실현
이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⑤ ‘2.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의 2문단에서 조합원 
비율이 감소한 원인과 협동 매점 수익금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을 설문 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파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
다.

45. 보고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해설 : ‘ㄷ. 우리 학교 학생 인터뷰’의 내용은 학교 협동조합에 대해 잘 몰라서 
협동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고, 학교 게시판이나 누리집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를 조합원 비율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는 협동 매점 이용자들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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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ㄱ은 학교 협동조합의 수익금이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거나 조
합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언급한 전문가 인터뷰이다. 이
를 활용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체험 활동비로 지원하는 방안’
이 조합원 복지 제도로서 협동조합의 수익금 사용 방법에 부합함을 밝혀 해결 방안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ㄴ은 Z학교의 협동조합이 조합원 복지를 위해 수
익금으로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인근 학교 사례이다. 이를 활
용하여 ‘조합원의 탈퇴를 막기 위해 조합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의 예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에게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조합원의 
이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ㄴ은 Y학교의 협동조합
에서 SNS를 통해 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파악하여 협동 매점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인근 학교 사례이다. 이를 활용하여 ‘두 번째 문제점의 ~ 수단을 마련한
다.’의 예로 SNS와 같은 소통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은 협동 매점의 수
익금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절하다. ⑤ ㄷ은 학교 협동조합에 대해 잘 몰
라서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과 학교 게시판이나 누리집에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가 없
었다는 점을 언급한 학생 인터뷰이다. 이를 활용하여 ‘홍보를 통해 협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의 예로 학교 게시판이나 누리집에 협동조합을 홍보하여 
학생들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은 조합원 가입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
는 방안으로 적절하다.



28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②  37. ④  38. ⑤  39. ①  40. ②  41. ③  42. ③  43. ⑤ 44. ⑤
45. ②

[35~36] 언어

[35~36] 우리말 음절 및 음절 구조에 대한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은 음절과 표기의 관계, 음절에 대한 관습적 오개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음절이 발음의 단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발음을 기준으로 한 우
리말 음절의 네 가지 유형을 분류하고, 표기 형태와 음절 유형의 일치･불일치 관계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말 음절 구조 제약에 대해 설명하며 이에 기인
한 음운 변동과 그렇지 않은 음운 변동을 일부 사례를 통해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주제] 한국어 음절의 특징과 음절 구조 제약

35. 음절의 이해
정답해설 : ‘몫’은 ‘[목]’으로 발음되므로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목’과 ‘몫’은 ‘자음+
모음+자음’의 같은 음절 유형에 해당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싫증’은 ‘싫은 생각이나 느낌. 또는 그런 반응.’의 뜻을 나타내어 ‘싫
다’와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싫증’의 ‘싫’은 하나의 의미를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은 사례에 해당한다. ② ‘북소리’와 ‘국물’이 각각 ‘[북쏘리]’, ‘[궁물]’로 발
음되므로 이는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나뭇
잎’, ‘잎새’는 각각 ‘[나문닙]’, ‘[입쌔]’로 발음되어 발음을 기준으로 하면 ‘닙-입’이 연
결되지 않지만,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로 인식하는 관습에 따라 ‘잎-잎’으로 끝
말잇기를 할 수 있다. ⑤ ‘북어’는 ‘[부거]’로 발음되어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
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이며, ‘강변’은 ‘[강변]’으로 발음되어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경우이다. 

36.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옷만 → 옫만 → [온만]’에서는, ‘ㅅ → ㄷ’으로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ㄷ → ㄴ’으로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굳’의 ‘ㄷ’은 종성에 올 수 있으므로 ‘굳이[구지]’의 구개음화(교체)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③ ‘물약 → 물냑 → [물략]’에서는 첨가와 교
체가 각각 한 번씩 일어나는데, 둘 다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④ ‘값
도’가 [갑또]로 소리 나는 현상에서는 ‘ㅄ → ㅂ’으로 종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ㄷ → ㄸ’으로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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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⑤ ‘핥는 → 할는 → [할른]’에서는 ‘ ㄾ → ㄹ’로 종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ㄴ → ㄹ’로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37~39] 언어

37. 파생어의 형성
정답해설 : ㉣에 쓰인 접사는 ‘-치-’, ‘-리-’, ‘-히-’, ‘-뜨리(다)’이다. ‘살리다’, ‘입히
다’에 쓰인 접사는 주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하지만, ‘밀치다’와 ‘깨뜨리다’에 
쓰인 접사는 강조의 뜻을 더할 뿐 사동사를 파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 쓰인 접사는 ‘-이’, ‘-음’, ‘-기’, ‘-개’인데, 이들은 각각 용언 
‘넓-’, ‘믿-’, ‘크-’, ‘지우-’에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한다. ② ㉡에 쓰인 접사는 ‘-이
(다)’, ‘-대(다)’, ‘-거리(다)’인데, 이들은 각각 부사 ‘끄덕’, ‘출렁’, ‘반짝’에 결합하여 
동사를 파생한다. ③ ㉢에 쓰인 접사는 ‘-보’, ‘-꾼’, ‘-쟁이’, ‘-꾸러기’인데, 이들은 
모두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를 파생한다. ⑤ ㉤에 쓰인 접사는 ‘-질’, ‘풋-’, 
‘휘-’, ‘-기-’이다. ‘부채질’, ‘풋나물’에서는 접사가 명사 어근에 결합하여 명사를 파
생하며, ‘휘감다’, ‘빼앗기다’에서는 접사가 동사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과 같은 품사인 
동사를 파생한다.

38. 문장의 짜임
정답해설 : 관형사절 ‘동생이 찾아뵈려던’에는 객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이 생략되
어 있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목적어로 실현되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관형사절 ‘편찮으시던’에는 주체 높임의 대상인 ‘어르신’이 생략되어 
있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주어로 실현되었다. ② 관형사절 ‘고향에 계신’에는 주체 
높임의 대상인 ‘부모님’이 생략되어 있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목적어로 실현되었
다. ③ 관형사절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에서 ‘할아버지’는 주체 높임의 대상이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관형어에 포함되었다. ④ 관형사절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에
는 객체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가 생략되어 있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부사어로 실
현되었다.

39.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리’는 ‘(달) + 이’로 분석되는데, ‘’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이기 때문
에 주격 조사 ‘이’가 쓰인 것이다. 따라서 ‘리’는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로는 이 외에도 모음 ‘이’나 반모음 ‘ㅣ’로 끝난 체언 뒤에서 ‘∅’가, 
그 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ㅣ’가 일반적으로 쓰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바’은 ‘밥(밥) + ’로 분석되는데, 자음으로 끝난 체언 ‘밥’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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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격 조사 ‘’이 쓰인 것이다. ㉡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 ‘’ 
또는 ‘을’이 쓰인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이, 음성 모음 뒤
에서는 ‘을’이 쓰였다. 중세 국어의 목적격 조사로는 이 외에도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를’이 쓰이기도 했다. ③ ‘나못’은 ‘나모(나무) + ㅅ’으로 분석되는데, ‘나모’
가 사물을 뜻하는 체언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ㅅ’이 쓰인 것이다. 중세 국어의 관
형격 조사로는 이 외에도 앞 체언이 존대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거나 동물과 같은 유
정물일 때에 ‘/의’가 쓰이기도 했다. ④ ‘믈로’는 ‘믈(물) + 로’로 분석되는데, ‘믈’이 
‘ㄹ’로 끝난 체언이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 ‘로’가 쓰인 것이다. 중세 국어의 부사격 조
사로는 이 외에도 모음이나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로/으로’가 쓰
이기도 했다. ⑤ ‘님금하’는 ‘님금(임금) + 하’로 분석되는데, ‘님금’이 존대 대상인 체
언이기 때문에 호격 조사 ‘하’가 쓰인 것이다. 중세 국어의 호격 조사로는 이 외에도 
존대 대상이 아닌 체언 뒤에서 ‘아/야’가 쓰이기도 했다.

[40~43] 매체

40.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정답해설 : (나)에서 ‘카드 1’과 ‘카드 2’는 각각 (가)에 제시된 ‘ㅇㅇ 기관 보고서’와 
‘ㅇㅇ 기관 통계 자료’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보의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자
료를 수용할 때는 제시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청소년 사회 참여의 개념, 청소년 사회 참여에 관한 보고서 
내용과 통계 자료, 전문가의 견해와 참여 학생의 소감 등이 제시되어 있다. 다양한 
이론을 종합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나)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실태와 청소년
의 사회 참여가 확산되기 어려운 이유,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의 방향을 다루고 
있다.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나)에서 예상되는 
반론에 반박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⑤ (가)는 보고서 내용과 통계 자료, 전문가
의 견해와 참여 학생의 소감 등을, (나에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실태와 청소년의 사
회 참여가 확산되기 어려운 이유,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작성자의 주장은 나열되어 있지 않다.

41. 정보 전달과 설득
정답해설 : (가)에서 청소년이 기관 중심의 사회 참여를 선호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카드 3’에서 기관의 이미지를 청소년의 이미지보다 더 크게 그린 것은, 현재의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이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는 ‘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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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88.3%에 달한다고 하였다. ‘카드 1’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인식을 효과적으
로 보여 주기 위해 청소년이 말하는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② (가)의 2문단에서는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1%에 그쳤다고 하였다. ‘카드 2’에
서는 이 통계 자료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청소년의 사회 참여 비율이 적은 문제 상
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3문단과 4문단에서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기관 
중심의 참여와 청소년 주도의 참여로 나누어 진술하고 있다. ‘카드 4’에서는 악수하는 
이미지를 통해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의 두 가지 유형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⑤ (가)의 4문단에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의 필요성
과 청소년 사회 참여 활성화의 방향에 관한 김◇◇ 교수의 말이 인용되어 있다. ‘카
드 4’에서는 김◇◇ 교수의 말 중에 청소년 사회 참여 활성화의 방향에 해당하는 내
용만 문구로 제시하고 있다.

4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은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 참여 활동 기회가 부족하-’와 ‘참여가 확산
되지 못하고 있-’이 연결 어미 ‘-여’로 이어져 있다, 여기서 앞 절의 내용은 뒤 절 내
용의 ‘까닭이나 근거’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에서는 의문형 종결 어미 ‘-ㄴ가’를 활용하여 해당 기사문의 화제
를 드러내는 제목을 의문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에서는 ‘그 수가 예상보다 상당
히 많음’을 나타내는 부사 ‘무려’를 사용하여 88.3%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수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④ ㉣에서는 피동 표현 ‘-어지다’를 활용하여 행위의 주체, 즉 ‘누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가’보다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두어 서
술하고 있다. ⑤ ㉤에서는 간접 인용격 조사 ‘고’를 통해 김 모 학생의 발화를 전달하
고 있다.

43.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나)에서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카드 B’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과 
‘우리 학교 앞 신호등 설치 건의’와 같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인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
만 ‘카드 A’에 제시된 설문 조사 자료는 학생들이 사회 참여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를 보여 주는 것이므로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서 청소년 주도의 사회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카드 3’과 ‘카드 4’를 통해 추측할 수는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주도의 사회 참여 기회가 부족한 이유 또는 그 해결 
방안 등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카드 A’는 우리 학교 학생 중 사회 참여 경
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사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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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유를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카드 3’에서는 
청소년 사회 참여 확산이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 청소년 사회 
참여 확산이 어려운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에서 사
회 참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카드 B’의 
내용도 이와 관련이 없으므로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44~45] 매체

4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해설 : 누리집은 매체의 특성상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소통이 비
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웹툰의 독자와 웹툰 제작자가 이미
지에 담긴 의미에 대해 직접 묻고 답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하진’의 첫 번째 발화 중 ‘학생들 사연을 받아서 연재하니’
와 네 번째 발화 중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으니’를 통해 웹툰 제작자
가 웹툰을 제작하기 위해 사연 신청자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20□□. 08. 12’ 대화 내용 중 ‘하진’과 ‘우주’의 발화를 통해 웹툰 제작자
가 댓글이나 별점을 통해 독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나)
에서 ‘파도’와 ‘솜사탕’이 주고받은 댓글의 내용을 통해 웹툰의 독자가 댓글로 서로 
공감하며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는 웹툰 끝에 사연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제시되어 있으며, ‘아래를 클릭하면 ‘사연 게시판’으로 
이동!’을 통해 웹툰 독자가 하이퍼링크를 클릭해 웹툰 제작자가 지정한 ‘사연 게시판’
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가)에서 ‘하진’은 ‘한 달 동안 두 사람이 느꼈을 감정을 비교하기 좋게 양
쪽으로 배치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하였고, ‘우주’는 ‘하진’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
다. 이를 고려할 때, (나)에서 화면을 세로로 분할한 것은 한 달 동안 두 사람이 느꼈
을 감정을 비교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 인물이 겪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기 위해 화면을 세로로 분할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주혁’은 ‘장면이 세로로 이어지니까, 이걸 고려해서 시각적
으로 표현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나)에서는 장면이 제시되는 세로 방
향으로 숫자를 달리한 달력 그림들을 배열하여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였다. ③ (가)에
서 ‘우주’는 ‘친구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건 둘 사이의 간격으로 보여 줄게.’라고 하였
다. 이를 반영하여 (나)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물들 사이에 여백을 두어 점차 
간격이 벌어지게 그렸다. ④ (가)에서 ‘하진’은 ‘속마음은 표정이나 몸짓에서 드러나게 
해야겠지?’라고 하였고, ‘주혁’은 ‘사연을 보낸 학생이 느낀 감정들은 다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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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분명하게 표현’해 달라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나)에서는 친구의 속마음은 
표정이나 몸짓만으로 표현하되, 사연을 보낸 학생의 속마음은 표정이나 몸짓뿐만 아
니라 글로도 적어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⑤ (가)에서 ‘하진’은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으니, 마지막 부분에 말풍선과 문구를 활용해서 유도해’ 달라고 하였
다. 이를 반영하여 (나)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말풍선을 의도적으로 비우고, 말풍선 밑
에 댓글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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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독서

[1-3] 독서,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한 독서’
지문해설 : 이 글은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사회적 의미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
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독서를 위해서 독자는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중
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며, 선별한 내용을 여러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읽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새로 얻은 지식을 자신의 배경지식과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하며, 이렇게 구성한 의미를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재구성
한다. 이때 기록은 망각을 방지하고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하며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룬다.
  [주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과정과 의미 구성

1. 독서 방법 추론
정답해설 : 읽기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1문단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서적 반
응에 대한 내용이나 이를 기준으로 글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의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한다
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1문단의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의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
을 선별’한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독서에 대한 가치관 추론
정답해설 : <보기>에서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는 것은 학문을 할 
때 연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맥이 끊어질 때 생기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우려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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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보기>에서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것은 정신을 집
중하여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다. 이는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자세와 
연결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은 벗끼리 
함께 모여 학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 
‘강론’하고 ‘기록’하는 것은 학문의 완성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마음
속의 생각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 벗과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이는 비판
과 토론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기록의 의의를 보여 준다.

3. 독서의 특성 추론
정답해설 : 학생은 글에 나타난 독서의 모습이 자신의 경험과 유사하다는 반응을 보
이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 경험과 결부하여 독서 활동의 의미를 확인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학생의 반응에 독서에서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은 드러
나지 않는다. ② 학생의 반응에 모범적인 독서 태도의 발견이나 반성과 관련한 내용
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학생의 반응을 통해 학생이 알게 된 내용은 짐작할 수 있으
나 이와 관련된 학생의 추가적인 독서 계획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학생의 반응에 지
속적인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4~9] 주제 통합 

[4∼9] 인문, (가) 새먼의 과정 이론 / (나) 재이론 
지문해설 : (가)는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고자 한 새먼의 과정 이론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먼의 과정 이론에서는 과정을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라고 
보고, 두 과정의 교차에서 표지가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가)는 이러한 새먼의 과정 이론을 구체
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서 과정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주제] 새먼의 과정 이론의 개념과 한계 

(나)는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한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인 재이론이 
변용되는 양상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한대의 동중서는 재이가 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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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라고 보았다. 그러나 동중서 이후, 
인간사와 재이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이해하는 예언화 경향이 나타났다. 이후 송대의 
주희는 재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하고, 재이를 군주의 심
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켰다.
     [주제]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한 재이론의 시대에 따른 변용 
양상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는 새먼의 과정 이론이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고 
한 시도라고 말하면서 새먼의 과정 이론에서 말하는 인과적 과정을 구체적 사례를 통
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 규범과 형벌 사이의 인과 관계를 예로 언급하면서 과정 
이론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
였다. 그러나 (가)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과정 이론의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
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는 근대 이후의 서양의 철학자들은 이전과 달리 인
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여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인식 변화를 보였음
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새먼의 과정 이론이 등장하
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② (나)의 1문단에서는 동중서의 재이론이 천견설과 천인감
응론을 결합하여 체계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재이를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로 보았다는 동중서의 재이
론의 중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인과와 관련된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
의로서 재이론을 제시하고 시대의 흐름 따라 한대의 동중서의 재이론, 동중서 이후
의 예언화 경향, 송대의 주희의 재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고자 한 새먼의 과정 이론을, (나)에서는 자연 현상
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한 재이론을 다루어 인과에 대한 동서양의 이론을 비교
해 보도록 하였다.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1문단에서 한대의 재이론에서는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변화된 음
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경고를 내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대의 재이론에서의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과정 이론은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
해하려고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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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를 설명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가)의 2문단에서 인과적 과정은 교차에서 
도입된 표지를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4문
단에서 과정 이론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해명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사회 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 
관계는 표지의 전달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1문단에서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는데, 
인과 관계 그 자체는 흄이 지적하였듯이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고 언급하였다. ⑤ (나)의 3문
단에서 천문학의 발달로 일월식이 예측 가능하게 되면서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송대에 있었음을 언급하고, 주희가 재이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
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간주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송대에는 일월식
을 기이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자연 현상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 1이 바나나의 일부를 베
어 내는 과정 2와 교차하면 바나나는 베어 낸 만큼 없어진 채로 b 지점까지 이동한
다. 스크린상의 바나나의 그림자 모양이 변한 것은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에 따른 
것으로,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는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한 결과는 아니다. 2문단에서 교차는 두 과정이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날 수 없는 과정 2와 과정 
3은 교차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과정 이론에서는 과정을 시공간적 궤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A]에
서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 1과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
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는 과정 3은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② 과정 이론에서는 두 과정이 교차하여 표지가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라고 말한다. [A]에서는 과정 1과 과정 
2가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교차하였고, 이 교차로 인해 변화된 바나나의 물리적 속
성이 b 지점까지 전달된다. 그러므로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은 다르다. ③ [A]에서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b 지점까지 줄곧 전달된다. 그러므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그러나 바나
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는 과정 3과 스크린 표면
의 한 지점에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교차하여 도입된 표지는 그 지점을 지나
가면 사라진다. 그러므로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⑤ 과정 3과 과정 4가 교
차하면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티로폼이 부착된 스크린의 한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
이라는 표지가 도입된다. 그러나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다. 즉 표지가 도입된 이후의 지점에서는 표지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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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동중서의 재이론에서는 군주의 실정이 재이를 불러온다고 하였다. 즉 인간
사를 원인으로, 재이를 결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개별적 대응 방식은 
㉠으로 이어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재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가 
생겨났다. 결국 ㉠은 인간사를 원인이 아닌 결과로, 재이를 결과가 아닌 원인으로 보
고 재이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 주는 징조로 삼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재이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 주는 징조로 보는 것이지 과거의 
인간사에 대한 경고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
는 빌미가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이 신하의 직언을 활성화한 것은 아니다. ③ ㉡은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하늘이 감응하여 재이가 일어난다고 본다. ㉡은 재이
에 대한 개별적 대응이 아니라 전반적 대응을 강조하고 정치와 재이를 관련지어 이해
한 것이다. ④ ㉡이 누적된 실정으로 인해 재이가 일어난다고 본 것은 맞다. 그러나 
㉡은 재이를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 것이 아니라 군주를 경계하는 방법의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⑤ ㉡은 군주를 경계하는 방법으로서, 군주의 누적된 실정이 
재이를 불러온다고 보았다. 이는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
는 것이므로 ㉡이 과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군주의 지배력과 재이가 무관하다는 인식
을 강화하는 데에 활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8.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에서는 ‘인과 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들을 주고받는 관
계’라고 하였다. 인과 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 작용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음
양의 기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고 여기는 동중서의 재이론과는 부합하
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흄은 인과 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였
고, ㉮에서는 만약 인과 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라고 말하고 있다. 과정 이론은 
과정을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으로 보고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의 도입과 전달로 
인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흄의 문제 제기와 ㉮로부터 과정 이론이 과학적
으로 인과 개념을 규명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에서는 덕이 잘 닦인 
치세에는 재이가 없고 난세에는 변고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즉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재이의 출현 여부로 설명하였다. 이는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하늘이 재이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는 동중서의 생각,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변칙적 자연 현상이 
일어난다는 주희의 생각과 상통한다. ④ ㉰는 덕이 잘 닦이지 못한 난세에 재이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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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변고가 일어난다고 본다. 그런데 이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해당한다
면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의 교차를 통해 인과를 설명하는 과정 이론을 통해서는 ㉰를 
설명할 수 없다. ⑤ ㉱에서는 지방관의 실정이 원인이 되어 홍수가 일어났다고 말한
다. 그런데 새먼은 표지가 도입된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을 
때 이를 인과적 과정으로 본다. 따라서 새먼은 지방관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홍
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 지방관의 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9.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와 ‘대책을 찾으려’의 ‘찾으려’는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려고 애
쓰다. 또는 그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다.’라는 뜻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모르는 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책 따위를 뒤지거나 컴퓨터를 검색하
다.’라는 뜻이다. ③ ‘어떤 것을 구하다.’라는 뜻이다. ④ ‘원상태를 회복하다.’라는 뜻
이다. ⑤ ‘잃거나 빼앗기거나 맡기거나 빌려주었던 것을 돌려받아 가지게 되다.’라는 
뜻이다. 

[10~13] 독서

[10-13] 사회, ‘베카리아의 형벌론’
지문해설 : 이 글은 형벌에 대한 체사레 베카리아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베카리아
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호응하
여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로 인간을 전제하고, 사회는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유 일부를 양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형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은 이러한 합의
를 지속하기 위한 조건이며, 형벌은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사람들의 법 위반을 억
제하고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그는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공익이 입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만 하면 형벌의 목적이 달성되며, 형벌은 공익을 훼
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므로 과도한 처벌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 범죄 예방에 더 큰 효과를 
지니며, 개인이 양도한 자유에는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형 제도
에도 반대했다. 이처럼 잔혹한 형벌을 반대한 베카리아는 휴머니스트 · 공리주의자 · 사
회 계약론자 · 일반 예방주의 형법학의 토대를 세운 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다.
     [주제] 베카리아의 형벌에 대한 주장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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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을 통해, 사람은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의 일부
를 양도하며, 이렇게 개개인의 국민이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주권을 주권자가 위탁받아 관리하며, 전체 복리
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자
는 자신의 자유를 양도한 개인들의 행복, 즉 전체 복리를 위해 주권 관리의 일환으로 
법 위반자에게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임을 알 수 있다. 주권자는 개개인의 국민이 아
니라 개개인의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을 통해, 개인이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하였다는 것과, 법이 사회의 형성과 지속의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할애하여 공동체를 구성한 합의가 유
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형성과 지속 조건으로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을 통해, 베카리아가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호응
했다는 것과,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
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을 통해, 베카리아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
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베
카리아가 사람을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 존재라고 전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을 통해,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
에 무디어진다는 것과,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가 처음에는 크더라
도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하는 일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을 통해, 
주권은 개개인이 할애한 자유의 총합과 같다는 것과, 형벌은 주권자가 주권을 관리하
기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한 것으로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 즉 주
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은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서의 형벌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벌의 목적
은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고 하였다. 지키려는 공익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
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형벌의 범죄에 대한 방어 효과가 달성되므로, 형벌이 높
게 설정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
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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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벌은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을 통해, 
범죄와 형벌 사이의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
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서 형벌이 설정한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는 것, 즉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④ 1문단을 통해, 베카리아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아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2문단을 통해 형벌의 목적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손익 관계에 따라 
그 달성이 좌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벌의 목적 달성에 손익을 저울
질하는 인간의 이성이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1문단을 통해,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가 양도의 범위, 즉 할애된 자유
의 총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전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을 통해, 
베카리아가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과,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베카리아의 입장
은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 즉 생명을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
로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3문단에서 베카리아가 공리주의자로도 평가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문단에 따르면,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
라는 것이 베카리아의 입장이다. 따라서 형벌은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베카리아
가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
를 받는다고 하였으므로 일반 예방주의의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더
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
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사형 폐지에 대한 그의 입장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보
다 다른 형벌이 더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고 본 것이지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
가 없다고 본 것은 아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이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진다는 것과,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
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사형이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된다
고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형벌이 범죄가 일으킨 결
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것이 베카리아의 입장이다. 또한 3문단을 통해, 죽는 장
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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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베카리아의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베카리아는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
을 바라보지 않았으며 무기 징역이 사형보다 더 큰 범죄 억제 효과를 갖는다고 보았
음을 짐작할 수 있다.

13.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단절(斷絕)하다’는 ‘유대나 연관 관계를 끊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문맥
상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의미로 쓰인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
다. ⓑ는 ‘막아서 못 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저지(沮止)하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향유(享有)하다’는 ‘누리어 가지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와 문
맥상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③ ‘둔감(鈍感)하다’는 ‘감정이나 감각이 무디다.’라는 의
미를 지니므로,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④ ‘지대(至大)하다’는 ‘더할 수 
없이 크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⑤ ‘수립(樹立)
하다’는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따위를 이룩하여 세우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문
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14~17] 독서

[14-17] 과학, ‘전통적 PCR와 실시간 PCR의 원리와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유전자 복제, 감염병 진단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중합 효
소 연쇄 반응(PCR)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PCR에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며 PCR 과정은 증폭의 바탕이 되는 주형 DNA
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두 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기는 DNA 복제 과정
이 한 사이클을 이룬다.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실시간 PCR는 사이클마다 발
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해당된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는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한다. 형광 표식 탐침은 단일 가닥이 
된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실시간 PCR에서는 발색도가 표적 DNA의 초
기 양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시료의 농도를 구할 수 있으며, 특히 실시간 PCR
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주제] 각종 진단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전통적 PCR와 실시간 PCR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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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주형 DNA는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이고,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고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
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이다. 따라서 표적 
DNA에는 프라이머와 동일한 염기 서열이 있으므로, 주형 DNA에도 프라이머와 염기 
서열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에 따르면,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사이클마다 표적 DNA
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러므로 처음의 양에서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③ 2문단에 따르면,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
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이는 사이클마다 발
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실시간 PCR와 다른 점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PCR는 표
적 DNA의 농도를 PCR 과정 중에는 알 수 없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한다. 전통적인 PCR는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며, 이러한 가열 과정은 실시간 PCR에도 적용이 
된다. ⑤ 실시간 PCR도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프라이머와 DNA 중합 효소가 필요하다.

1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은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한다. 이와 달리 ㉡은 표적 DNA
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이 되면 표적 DNA와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이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
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형광 물질이 발색하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 따르면, ㉠은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며 프라이
머끼리 결합한 이중 가닥의 이합체에도 결합한다. 그러나 ㉠이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4문단에 따르면, ㉡은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
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형광 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에서 ㉡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형광 물질이 발색된
다. 그러므로 한 사이클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끝날 때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⑤ ㉠
은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지만, ㉡은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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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표적 DNA에 결합한다. 

16. 대안, 방안에 대한 적절성 탐구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PCR 과정에는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 DNA이므로,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프라이머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을 모르면 진단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사이클을 충분히 수행하면 표적 
DNA의 양이 증폭된다. 그러므로 시료에 포함된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②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
를 할 때는 DNA 증폭 여부 확인을 위해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킨다. 따라
서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전통
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에는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종료한다. 실시간으
로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단에 시간이 더 걸리므로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⑤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에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표적 DNA의 증폭을 실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사이클을 
수행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므로 감염 여부를 PCR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17.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PCR의 과정에서 표적 DNA의 양이 한 사이클마다 2배씩 증폭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단위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초기 농도가 높은 ⓐ가 ⓑ보다 
많다. 그러므로 ㉮에는 ‘ⓑ보다 많겠군’이 적절하다. 
 Ct값은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로 
정의된다. 사이클의 값이 어떠하든 ⓐ와 ⓑ가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
도에 이르는 것은 이중 가닥 표적 DNA가 동일한 양으로 증폭되었을 때이므로 ㉯에
는 ‘ⓑ와 같겠군’이 적절하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은 ⓐ는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른 표적 DNA의 증가량이 
많기 때문에 ⓑ에 비해 빨리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Ct값은 
ⓐ가 작다. 그러므로 ㉰에는 ‘ⓑ보다 작겠군’이 적절하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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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문학

[18-21] 현대소설 - 홍성원, ‘무사와 악사’
지문해설 : 이 작품은 ‘김기범’이라는 한 지식인의 행적을 통해 격동의 역사 속에서 
지식인이 보이는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처신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 지식
인의 부정적인 모습은 작중 김기범의 말에 언급된 ‘무사와 악사’의 모습을 통해 구체
화된다. 여기서 ‘무사’는 세상이 혼탁할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편안할 때만 칼을 뽑아 
정의롭고 도덕적인 인물인 체하며 명성과 지위를 얻는 인물을 나타내고, 그러한 무사
의 옆에 기생하며, 다만 그의 행위들을 칭송함으로써 배고프지 않게 살아가는 인물을 
‘악사’로 지칭하고 있다. 작가는 이와 같은 지식인의 모습을 작중 인물인 오일규와 김
기범을 통해 그려 내면서 비판하고 있다. 
     [주제] 지식인의 부정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비판

18.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서술자로서 기범의 삶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나’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이다. 또한 [A]에서 ‘나’는 기범이라는 인물에 대해 평할 때 자
신의 추상적인 생각을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서술자이므로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인 것은 
맞지만, 기범이라는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견해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③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서술자이므로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을 실감
나게 서술한 부분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④, ⑤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서술자이므로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9.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나’는 기범이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요설들’을 떠들던 것을 떠올리며 기
범이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 ㉣은 기범
이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나’의 추측이 기범의 실제 행위와 우연
히 맞아떨어진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라움과는 관계가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기범이 일규의 장례식에서 ‘미친 듯이 웃’다가 ‘번쩍이는 눈물’
을 보인 것에 대한 ‘나’의 긴장인데, 이는 기범이 웃다가 우는 식으로 갑작스러운 감
정 변화를 보인 것에 대해 ‘나’가 드러낸 반응이므로 적절하다. ② ㉡은 기범에 대한 
‘임 씨’의 생각이 드러난 표현이다. ‘임 씨’는 처음엔 기범을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사람으로 생각했으며 기범의 깎은 머리와 수염 등이 기존의 생각을 더하도록 
만들었다는 식으로 말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은 기범의 ‘철학’을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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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씨’의 말로, ‘임 씨’는 기범의 생각을 ‘묘한 철학’이나 ‘이상한 눈’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 씨’가 세상에 대한 기범의 관점을 상식적이지 않으며,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
다. ⑤ ㉤에서 ‘임 씨’는 기범과 관련하여 ‘미련하다’의 뜻을 흔히 쓰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호의를 담은 숨은 뜻
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에 대한 기범의 독특한 관점을 지칭하
는 어구이다. 이에 대한 ‘임 씨’의 설명을 듣고 난 후 ‘나’는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끼며,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또한 기범의 행동이 ‘한 가닥의 질서 위’에 늘어서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묘한 철학’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바뀌는 것
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는 기범이 깊은 산골로 온 것에 대해 궁금해하며, ‘임 씨’가 ⓐ라
는 표현을 사용하자 ‘그걸 한번 들려줄 수 없’냐고 청하였다. 또 ‘저(임 씨)’가 기범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에 대한 서술은 ‘나’와 ‘저’의 대화 속
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나’의 관념 속에서 이뤄져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저’
는 ⓐ로 인해 기범을 오해하고 있지 않으며, ‘나’는 ‘기범이 지껄였던 과거의’ ⓑ로 인
해 기범을 이해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저’는 기범의 ‘과거를 몰라서 어
떻게 달라졌는지 잘 모’른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기범의 행동을 변화로 인식하지 못하
고 있다. 또한 그러한 변화가 ⓑ에서 ⓐ로의 변화 과정과 일치하는 것을 알지 못하므
로 적절하지 않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의 관점에서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기범의 말은, 동일
시하려는 대상인 일규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가정할 경우,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는 느낌
인 성취감으로 볼 수 없다.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세
상에 대한 기범만의 독특한 해석이자 관점이므로, 이를 일종의 감정적 차원인 성취감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저’의 말로 보아, 기범은 일규의 죽음 이후에 충격을 받고 세상살이
에 재미를 잃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일규의 죽음은 곧 기범이 동일
시하려던 대상의 부재이다. 이와 같은 점들에 근거할 때 일규의 죽음에 대한 기범의 
충격은 세상살이에 흥미를 잃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다. ② 기범의 말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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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규는 기범을 ‘발길로 걷어찼’으며, 기범이 이를 자신에 대한 일규의 외면으로 생각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외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범이 일규와 
‘서로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은, <보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동일시하려는 대상으로부
터 외면당하지 않았다며 기범이 자기의 처지를 합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기범
은 ‘나’에게 ‘울적할 때마다’ 일규의 ‘쌍판’을 ‘허공에서’ 찾으며 일규를 통해서만 ‘살
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보기>에 따라 일규가 기범이 동일
시하려는 대상임을 고려할 때, 기범의 고백은 동일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살
아가는 재미와 기쁨’은 심리적 위안이므로, 기범이 일규를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었다
고 볼 수 있다. ④ ‘임 씨’의 말로 보아, 기범이 아끼던 친구인 일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구천동’으로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기>에 따라, 동일시하려던 상대
인 일규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낯선 곳인 ‘구천동’과 같은 ‘깊은 산골’에 들어가 상황
을 벗어남으로써 기범이 자신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27] 문학

[22-27] 고전시가 수필 복합 - (가) 김시습, ‘유객’ / (나) 김광욱, ‘율리유곡’ / (다) 
김용준, ‘조어삼매’
지문해설 : (가)는 청평사에 찾아들어 봄 산의 기운을 즐기고, 자연 속에서 속세의 근
심을 털어내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였으며 산새의 지저귐과 흐르는 냇물, 꽃잎, 나
물과 버섯 등 다양한 자연물을 제시하여 봄 산에서 느끼는 흥취를 노래하였다. 마지
막 두 구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속세의 근심을 잊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
러나 있다. 
  [주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정화시키는 속세의 근심

(나)는 인목 대비 폐모론으로 삭탈관직된 작가가 인조반정으로 재출사할 때까지 약 8
년 동안 한양 인근 지역인 율리에 머물면서 창작한 전체 17곡의 연시조로 『진본 청구
영언』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속세를 잊고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느
끼는 유유자적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갈등 상황을 배
경으로 하는 당대의 작품들이 정치 현실에 대한 긴장감이나 시름 등을 노래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한 만족감

(다)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하고 은거하여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글쓴이의 심정을 나
타낸 작품이다. 글쓴이는 뒤숭숭한 시절을 살아가는 답답함과 울화를 낚시를 통해 잊
고자 하는데 이 낚시질조차 쉽게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또 어지러운 세상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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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은거했던 옛사람들의 심정에 동감하게 된다고 하면서 혼탁하고 불의한 시대를 살
아가는 지식인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주제] 불의한 시대를 낚시로 잊고자 하는 지식인의 마음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봄 산’이라는 시어에서 계절이 드러나고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돋아나고 ~’ 등을 통해 봄에 해당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나)
에 나타난 ‘살구꽃’은 봄에 피는 꽃이므로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로 볼 수 있으며, ‘살
구꽃 져 쌓이니’에서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는 ‘좋은 나물’이 ‘때 알아 돋아나’는 자연물의 속성이 나타나 있
지만 이를 통해 교훈적 의미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나)에는 자연물이 다양하게 나타
나 있으나 그 속성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연물을 통한 교훈적 
의미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가)에서는 (나)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 변화를 드러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④ (가)에서는 ‘나그네’라는 시어를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지만 
내적 갈등을 드러내지는 않았고, (나)에서는 자신을 객관화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
다. 

23.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정답해설 : <제10곡>에서 ‘어지럽고 시끄런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돌아온 율리에서 
화자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만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
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도연명이 살았던 마을이 ‘율리’인데, <제1곡>에서 화자는 자신이 돌
아온 마을의 지명이 이와 같음을 언급하여 도연명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지향을 드러
내고 있다. ② <제8곡>에서는 강산을 삼공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한 부분 등에서 자연
의 가치가 부각되었고, 조각배에 올라 밤낚시를 하며 느끼는 맑은 흥취(‘청흥’)를 강조
하고 있다. ④ <제15곡>에서는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주가를 
찾으려’는 등의 다양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되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자연 속에
서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제17곡>에서 화자는 ‘최 행
수’와 ‘조 동갑’을 부르며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운 삶을 함께하자고 말하고 있다. 

2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서재’를 지켜 ‘한묵의 유희로 푹 박혀 있’는 것도 쉽사리 되는 것이 아니
고, 서재에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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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생계를 유지
하기 위한 생활이라 할 때, 이와 대비되는 낚시의 의의를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
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청고한 마음이냐.’로 드러내고 있다. ② 낚시 도구와 
자신의 관계를 ‘객’과 ‘주인’이라는 말로 나타내었으며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③ ‘찌’가 ‘까딱까딱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물고기가 찌를 문 순간으로,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
에 부응하는 순간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낚시를 하기 전에 글쓴이는 ‘그네
의 심경을 한때는 욕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낚시를 해 본 후에 글쓴이
는 ‘고인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은거했던 옛사
람들에 기대어 뒤숭숭한 세상에서 느끼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25. 작품 간 비교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도연명’과 자신이 ‘수졸전원’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말
하고 있다. 따라서 ‘도연명’은 화자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다)
에서 글쓴이는 ‘판교’가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하며  
‘강상의 어객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라고 하였다. 글쓴이 역시 ‘판교’와 같은 
마음으로 낚시를 하였으므로 글쓴이가 ‘판교’의 행적을 따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의 ‘삼공’은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로 볼 수 
있으나 (다)의 ‘성격 파산자’는 지위를 확인할 수 없다. ③ (나)의 ‘세버들 가지’는 낚
은 고기를 꿰는 용도로 쓰인 자연물이다. 단순히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화자가 이를 자신과 동일시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의 ‘청수한 한 폭 
대’ 역시 풍류를 즐기는 수단이므로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한 대상이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의 ‘고기’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누리는 화자의 모습
을 드러내기 위해 동원한 소재이므로 이를 화자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에서 ‘송사리’는 아주 작은 물고기라서 글
쓴이가 낚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 뿐, 이를 글쓴이를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나)의 ‘시름’은 번잡한 속세의 일과 관련된 것으로, 화자가 자
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의 ‘욕’은 속세를 
버리고 은거한 옛사람들에 대해 글쓴이가 한때 가졌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글
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두고 사용한 표현은 아니다. 

26.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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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 [A]에는 낚시를 하며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꺾인 상
황에서 오는 실망감이 나타나 있으며, [B]에는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섰’던 
체면이 손상된 상황에서 오는 한탄이 나타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 글쓴이의 경이감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에도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B]에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 있
지 않다. ④ [B]에서 글쓴이가 새로운 이상을 품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 없
다. ⑤ [B]에서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다기로서니’라고 말하였지만 이를 자신의 능력
에 대한 겸손한 반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의 ‘온 골’은 화자가 유유자적한 삶을 누리는 ‘율리’라는 마을이고, ‘주
가’는 ‘율리’에 있는 공간이므로 ‘주가’와 ‘온 골’이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공간이라는 
것과 ‘낡은 다리’가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신선 골짝’은 ‘백 년 근심’이 사라지게 하는 공간이므로 화자
가 지향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백 년 근심’은 속세에서의 삶에서 유발되는 근심이
므로 ‘신선 골짝’은 속세와 대립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돌아온 ‘율리’라는 마을에서 ‘이대도록 시원하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지럽
고 시끄런 문서’로 표상되는 속세와 ‘율리’가 대비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글쓴이는 낚시를 통해 세상일의 뒤숭숭함을 잊고자 하는데 (다)의 ‘푸른 물이 그득
히 담긴 못가’는 글쓴이가 낚시의 삼매경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못
가’는 글쓴이의 지향이 담긴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⑤ (다)에서 글쓴이는 ‘내 서재’에
서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였
다. 따라서 글쓴이는 ‘내 서재’에서 바람을 실현하지 못하므로, 그 이면에 새로운 공
간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8~31] 문학

[28-31]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추풍감별곡’이라는 제목으로도 전하는 조선 후기의 애정 소설
이다. ‘채봉’과 ‘필성’이라는 주인공이 만나 시련을 극복하고 혼례에 이르는 과정이 나
타난 사건 전개 양상을 보면 전형적인 혼사 장애담의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인물들의 파격적인 모습은 당시 변화하던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높은 벼슬아치에게 딸을 첩으로 넘기는 대가로 벼슬을 얻기로 한 김 진사의 모습은 
매관매직이 성행했던 세태를, 옥에 갇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되는 것도 마
다하지 않는 채봉의 모습은 새로운 시대의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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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해낸 젊은 남녀의 진취적인 사랑 

28.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송이는 별당 건넌방에서 홀로 지내며 ‘부모의 소식과 장필성을 못 봄’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감사가 보는 데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다. 따라서 송이는 부모의 소식을 듣고 싶어 애태우고 있기는 하나 감사는 송이의 그
런 형편을 알지 못하므로 감사의 걱정을 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송이가 공사 문첩에서 필성의 필적을 보고 난 뒤 감사에게 그 영문
을 물어보자 감사는 ‘전 이방은 갈고 장필성이란 사람으로 시켰다.’라고 말하였다. 따
라서 송이는 감사의 말을 통해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하던 차에 필성이 이방이 되어 헌신하였는데, 감사
는 크게 기뻐하며 필성을 ‘여옥기인’이라고 칭찬한다. 이를 통해 감사가 필성의 문필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송이는 필성을 
그리워하다가 책상머리에 엎드려 잠들고 꿈을 꾸게 된다. 꿈속에서 송이는 장필성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자 ‘달려들어 마주 붙들고 울’었므로 두 사람은 꿈속에서나마 일
시적으로 만남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필성이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별당이 깊고 깊어 지척이 천 리라’ 알 길이 없다고 하였고, ‘필성이나 송이나 서로 글
씨만 보고’ 지내 ‘상사병이 될 지경’이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필성이 송이를 그리워하
는 마음을 감사에게 숨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9.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송이는 ⓐ에서 필성의 글씨를 보았고 필성이 ‘혹 공청에 드나’드는지도 모
른다고 추측하였으며 감사를 통해 그 추측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송이는 ⓐ를 
보고 필성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안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성을 향한 그리
움에 사무친 송이는 만나지 못하는 필성을 향한 ‘상사’의 마음을 ⓑ에다 글로 풀어냈
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송이와 감사가 ⓐ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감사는 송이의 그
리움을 눈치채지 못하였으며, 감사는 ⓑ를 읽으면서 송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필성
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② 송이가 ⓐ에서 필성의 필적을 확인하고 ⓐ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된 것은 맞다. 그러나 ⓑ는 필성을 향한 그리움을 담아 
썼을 뿐이지 자신의 궁금증을 필성에게 알린 것은 아니다. ④ ⓐ는 필성이 작성한 것
이므로 ⓐ를 감사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고, ⓑ는 필성이 쓴 것이 
아니라 송이가 쓴 것이다. ⑤ ⓐ는 관청에서 공무상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송이가 ⓐ를 
보면서 필성이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는 송이가 
필성에 대한 그리움을 글로 풀어낸 것일 뿐,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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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송이가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달에 의탁하는 모습은 나
타나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A]에서 ‘달’은 기러기, 두견이, 낙엽 등 다양한 자연물의 소리와 어
울려 ‘독수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의 외로움을 심화하고 있다. ③ 송이는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라고 말을 건네면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다. 이로부터 송이가 달을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송이는 ‘달 아래’에서 ‘그 옛날 심양강 거문고 뜯던 여인’은 백낙천을 만났지만 자신
은 필성을 만나지 못했다며 옛이야기 속 여인과 자신의 처지를 대조하고, 스스로를 ‘가련하’게 
여기며 연민을 표하였다. ⑤ 송이는 ‘달’을 보며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
(필성)을 만’난 추억을 떠올리고 ‘달은 다시 보건마는 님은 어찌 못 보는고.’라며 한탄하고 
있다. 따라서 ‘달’은 필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도 하고,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현재 상황
을 부각하고 있기도 하다.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송이는 감사에게 ‘요사이 공사 들어온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르오니’라
고 말한다. 이로부터 ㉢은 송이가 공청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시간 표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은 송이가 공청 일을 하게 된 이후의 
시간과 관련되므로 송이가 공청의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
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감사의 이방 선발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다. 하지만 ㉠의 시간 표지
가 필성이 송이와 만나기 위해 애써 왔던 시간과 맞물려 필성의 관아 입성에 개연성이 
부여되었다. ② 평범한 일상을 지내던 송이가 ㉡을 기점으로 삼아 공사 문첩을 보고 감사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를 계기로 필성이 이방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로 인
해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송이의 바람이 심화하게 되었으므로 ㉡은 서사적 전환에 
관여하는 시간 표지라 할 수 있다. ④ ㉣은 송이와 필성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에서 ‘반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드러내며, 또한 그 긴 시간만큼이나 송이와 
필성이 가진 그리움이 매우 깊어졌음을 함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은 감사가 
‘팔십여 세’의 나이로 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밤낮없이 백성과 나라를 위해 일하느라 잠
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때임을 가리킨다. 따라서 ㉤은 감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와 관련된 시간 표지로 볼 수 있으며, 그렇게 잠 못 이루는 상황에서 흐느껴 울던 송
이를 발견하는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지시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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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문학

[32-34] 현대시 - (가) 김기림, ‘연륜’ / (나)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지문해설 : (가)는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앞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드러
내는 작품이다. ‘연륜(年輪)’은 나무의 나이테를 이르는 말로, 여러 해 동안 쌓은 경험
에 의하여 이루어진 숙련의 정도를 나타낼 때 쓰인다. 화자는 지금까지 살아 온 ‘서
른 나문 해’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덧없음을 느낀다. 큰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활력을 잃고 연륜만 쌓이는 초라한 삶을 살아왔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에 화자는 ‘육
지’로 상징되는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열렬한 삶을 살기 위해 ‘섬’이라는 이상적 공
간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주제] 초라한 삶에서 벗어나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

(나)는 주체성과 개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참된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런 주제 의식을 드
러내기 위해 이 작품에서는 대립되는 성격의 소재와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플라스틱 
물건’은 소모적이고 몰개성적인 도시인의 삶을 상징하고, ‘시퍼런 무쇠 낫’과 ‘꼬부랑 
호미’는 개성적 삶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또 ‘현대 아파트’는 도시적 일상의 공간이고, 
‘털보네 대장간’은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사라진 공간이다. 화자는 전자에서의 삶이 
‘똥덩이’처럼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느껴 후자에서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도시적 삶에 대한 성찰과 참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서른 나문 해’가 ‘꽃 이파리처럼’ 무너져 발 아래 깔렸다는 표
현을 통해, 지금까지의 자신이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
서는 ‘나’가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표현을 
통해,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고 쓸모없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가)
와 (나)는 하강적 이미지의 ‘꽃 이파리’와 ‘똥덩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 ‘무쇠 낫’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열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시간의 급박한 흐름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② (가)에서는 ‘섬’으로 가는 화자의 움직임
을 ‘갈매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나)에서는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
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는 ‘비취빛 하늘’, ‘눈빛 파도’처럼 
색채어를 활용하여 ‘섬’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나)에서는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기 위해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나)에서는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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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화자가 소망하는 바를 ‘독백적 어조’로 밝히는 방식을 취
하고 있다.

3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의 ‘또한’은 ‘그것과 같게’라는 뜻으로, 대상과의 동질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화자는 이 말을 통해 자신 역시 불꽃 같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강하
게 드러내고 있다. (나)의 ‘마구’는 ‘함부로’라는 뜻으로, 부정적 상황을 나타낼 때 쓰
는 말이다. 화자는 이 말을 통해 자신이 함부로 취급되는 ‘플라스틱 물건’과 비슷하게 
취급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마구’는 화자가 자신과 ‘플라스틱 물건’ 간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말로 볼 수는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열렬히’는 ‘애정이나 태도가 매우 강렬하다’는 뜻으로, 화자는 
이 말을 통해 자신이 소망하는 삶을 적극적인 태도로 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② 
(나)의 ‘한꺼번에’는 대량으로 생산되어 대량으로 소비되는 몰개성적 ‘플라스틱 물건’
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쓰인 말이다. 이 말은 ‘하나씩’과 대비를 이루어 장인이 정
성을 다해 만든 ‘꼬부랑 호미’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③ (나)의 ‘온통’은 ‘전부’라는 뜻
으로, 화자는 이 말을 통해 지금까지의 삶 전체가 부끄럽다는 반성적 인식을 드러내
고 있다. ④ (가)의 ‘날로’는 ‘날이 갈수록’이라는 뜻으로, 화자는 이 말을 통해 추구하
고자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며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당장’은 ‘일이 일어난 바로 직후’라는 뜻으로, 화자는 이 말을 통해 플라스틱 물건처
럼 취급당하는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주름 잡히는 연륜’은 ‘피려던 뜻’이 굳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화
자가 추구하고자 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채 나이만 들어가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한편 ‘불꽃’은 화자가 추구하려는 열정적 삶의 태도를 의미하며 ‘연륜’에는 ‘불꽃’과 
같은 열렬함이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불꽃’이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서른 나문 해’는 화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의미하는데, 
화자가 이를 ‘초라한 경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초라하고 변변
치 않다는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③ (나)에서는 도시 문명에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낀 화자가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표현에는 자신의 참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의 화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고 했는데, 앞서 
화자가 되고 싶다고 한 사물들은 털보네 대장간의 ‘무쇠 낫’이나 ‘꼬부랑 호미’이다. 
이는 화자가 추구하는 참된 가치를 상징하는 소재이므로, ‘걸려 있고 싶다’는 결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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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가)에서 새로운 삶
을 살기 위해 ‘섬’으로 가려는 화자는 그전에 ‘육지’에 초라한 경력 즉, 지나간 시간을 
막아두겠다고 하였다. (나)에서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과 같다고 여긴 화자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가)의 ‘육지’와 (나)의 ‘버스’는 화자
가 결핍을 느끼는 부정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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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화법과 작문]
35. ②  36. ①  37. ⑤  38. ⑤  39. ④  40. ④  41. ③  42. ③  43. ①  44. ⑤
45. ②  

[35~37] 화법

35. 강연(발표)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강연 1문단의 ‘(사진을 보여 주며) 기억나시지요?’와 2문단의 ‘그해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 기억나시지요?’에서 강연자가 강연 내용과 관련한 청중의 경험을 환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강연 대상인 ‘가로수’를 다른 소재에 빗대어 설명하는 내용은 강연에 
제시되지 않았다. ③ 강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제시되
지 않았다. ④ 2문단에서 ‘여러분이 사는 △△시의 2년 전 사진입니다.’와 같이 과거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최근의 사례와 대조하며 설명하는 내용은 강연에 제시
되지 않았다. ⑤ 강연을 시작하는 부분에 강연을 하게 된 소감을 밝히는 내용은 제시
되지 않았다.

36. 강연(발표)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전자 우편의 ‘여름 방학 봉사 활동을 위해’를 통해 청중이 여름 방학 봉사 
활동에 참여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름철 가로수 지킴이 활동을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한 내용은 강연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안내한다는 계획은 강연에 반
영되지 않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전자 우편의 ‘도시의 가로수가 여름에 왜 말라 죽는지’를 통해 청중
이 도시 가로수 고사의 원인을 알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연 2문단의 ‘(그림을 
보여 주며) 보시는 바와 같이 ~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지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
시 가로수 고사의 원인과 관련한 도시의 토양 환경을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는 계획은 강연에 반영되었다. ③ 전자 우편의 ‘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
인지’를 통해 청중이 도시 가로수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알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연 3문단의 ‘살수차를 동원해 ~ 투입하는 것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가로수에 수분을 공급하는 다양한 방안을 설명한다는 계획은 강연에 반영되었
다. ④ 전자 우편의 ‘저희의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자’를 통해 청중이 봉
사 활동의 의의를 알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연 3문단의 ‘여러분 덕분에 △△
시의 가로수가 올여름에는 말라 죽지 않을 것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봉사 활
동이 가뭄과 폭염으로부터 가로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계획은 
강연에 반영되었다. ⑤ 전자 우편의 ‘강연하실 때 저희 지역과 관련한 자료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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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를 통해 청중이 자신의 지역과 관련한 자료의 활용을 
희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연 2문단의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사는 △△
시의 2년 전 사진입니다.’, ‘몇 월의 모습일까요? ~ 8월의 모습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의 사진을 보여 주며 질의응답한다는 계획은 강연에 반영되었다. 

37. 강연(발표)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는 강연에서 설명한 폭염 외에 대기 오염도 가로수의 고사 원인에 해당
하지 않는지 강연 내용 이외의 궁금증을 떠올리며 들었음을 보여 주는 메모이다. 그
뿐만 아니라 강연 내용의 논리적 모순을 확인하는 내용도 메모에 제시되지 않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는 화살표 ‘→’를 사용하여 토양 내 수분 함유량이 낮아지는 과정
을 작성한 메모이다. 이를 통해 학생이 세부 정보들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며 들었음
을 알 수 있다. ② ⓑ는 건조에 강한 나무의 종류를 찾아보겠다는, 강연 이후의 조사 
계획을 작성한 메모이다. 이를 통해 학생이 강연 내용에서 더 알고 싶은 점을 떠올리
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는 동네 가로수의 보호 틀을 교체한 이유를 건조에 대
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한 내용을 작성한 메모이다. 이를 통해 학생이 동네 가로수 
보호 틀을 교체한 것을 목격한 자기 경험과 강연 내용을 관련지으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는 강연 3문단의 ‘일일이 수작업해야 하는 일이라 여러분과 같은 자원봉
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를 들은 학생이 자원봉사자가 할 일을 따로 묶으며 
작성한 메모이다. 이를 통해 특정 기준으로 정보를 구분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38~42] 화법, 작문 통합

38. 대화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⑤ ㉤에서 학생 2는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을 절충한 방안을 제시
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학생 2는 다섯 번째 발화에서 사안의 원인을 묻고 있으며, 학생 1은 
㉠에서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봤는데’처럼 신문 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우리 시
청의 대처가 미흡해서인 것 같아.’라고 답하고 있다. ② 학생 1이 여섯 번째 발화에서 
언급한 신문 기사의 내용에 대해 학생 2는 ㉡을 통해 ○○시청이 한 노력에 대한 세
부적인 정보를 학생 1에게 요청하고 있다. ③ 학생 1이 여섯 번째 발화에서 ‘우리 시
청의 대처가 미흡해서인 것 같아.’라며 의류 수거함 문제의 원인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학생 2는 ㉢과 같이 상대의 의견을 확인하고 있다. ④ 학생 1이 여덟 번째 발화에서 
제시한 ‘공공의 문제 해결에는 시청의 영향력이 크’다는 의견에 대해, 학생 2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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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맞’는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이용자의 탓이 더 크지 않을까?’라며 상
대와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39. 대화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해설 : [A]에서 학생 1은 ‘찾은 자료 나한테 전자 우편으로 보내 줘.’라며 상대에
게 원하는 바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 2가 ‘네가 당연하다는 듯
이 말해서 좀 당황스러워.’라며 부정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자 학생 1은 ‘나도 
자료 준비되면 줄 테니까 공유 좀 부탁해도 될까?’라며 질문의 방식으로 상대의 동의
를 구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은 학생 2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학생 
2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② 학생 1이 학생 2와 의견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발화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학생 1은 학생 2에게 의사를 명료하게 드러내었다. ⑤ 
학생 1은 자신의 상황을 내세워 상대의 요구를 일부만 수용하고 있지 않다.

40. 설득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건의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가)에서 학생 1은 여덟 번째 발화에서 시청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
다. 그러나 (나)의 2문단에는 의류 수거함 문제의 실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시청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로 제시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
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학생 2는 네 번째 발화에서 ‘우리 학교 친구들도 수거함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처럼 글감 선정의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나) 1문단에서 ‘저희 학교의 많은 학생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의류 수거함 관리’
처럼 학생 다수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밝히는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② (가)에서 학생 2는 다섯 번째 발화에서 ‘의류 수거함 주변이 ~ 쓰레기들도 많고.’
처럼 의류 수거함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다) 1문단에서 ‘수거 대상이 
아닌 ~ 된 곳도 있다.’처럼 문제 제기의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③ (가)에서 학생 1은 
여섯 번째 발화에서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봤는데 ○○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
지만 시청이 적극 노력해서 잘 해결했다’처럼 신문 기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나) 3문단에서 ‘인근 ○○시에서도 ~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와 같이 건의를 뒷받침
하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⑤ (가)에서 학생 1은 아홉 번째 발화에서 ‘안내대로 의류를 
올바르게 배출하면 선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처럼 의류를 올
바르게 배출하는 일의 장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다) 2문단의 ‘올바르게 배출
하면 선별 과정에서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처럼 의류 수거함을 올바르
게 이용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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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작문
정답해설 : (가)에 나타난 학생 2의 마지막 발화 ‘나는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 3문단의 ‘학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4문단의 ‘의류 수거함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일이 어른들만의 일은 아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의 예상 
독자는 지역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아니라 필자가 속해 있는 학교의 학생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는 4문단의 ‘파손되고 방치된 의류 수거함을 수리하거나 교체해 
주시고 의류 수거함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캠페인을 벌여 주셨으면 합니다.’에서처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며 의류 수거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
에 대한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형식의 글이다. ② (나)는 3문단에서 필자가 
언급한 내용을 예상 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의 신문 기사(https://www.****.co. 
kr/v3R4e)’를 통해 글의 특정 정보가 다른 자료에 연결되게 하고 있다. ④ (다)는 필자
와 예상 독자가 공동의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상황으로 의류 수거함이 제대
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으로 ‘의류 수거함 안
이나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와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
지 않은 물건을 구분해서 넣어야 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⑤ (나) 4문단의 ‘도시의 미
관이 개선되고 의류 수거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좋아질 것입니다.’와 (다) 2문단
의 ‘첫째, 도시의 미관과 ~ 도움이 된다.’에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근거로 제시
하며 예상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42. 설득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해설 : ⓑ의 앞 문장은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
해서 넣어야 한다.’이므로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의 구체적인 예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를 기준으로 볼 때, 앞
뒤 문장 간의 관계가 긴밀하도록 ⓑ의 내용을 ‘의류와 가방, 담요 등은 가능하지만 
솜이불과 베개, 신발 등은 넣어서는 안 된다.’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앞 문장은 의류 수거함을 올바르게 이용함으로써 의류가 재사용
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를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입던 옷을 재
사용하는 일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로 수정할 경우 앞뒤 문장 간의 관계
가 부자연스러워진다. ② ⓑ의 앞 문장은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해서 넣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
로 ⓑ의 ‘예를 들어’를 ‘그러나’로 수정하더라도 앞뒤 문장 간의 관계는 자연스럽지 
않다. ④ ⓐ의 앞 문장은 의류 수거함을 올바르게 이용함으로써 의류가 재사용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이와 내용상 관련이 없는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 
중에는 의류 수거함에 쓰레기를 넣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이다.’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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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는 논거가 되지 못한다. ⑤ ⓑ의 앞 문장은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
지 않은 물건을 구분해서 넣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이와 내용상 관련이 없는 ‘왜냐
하면 이용자들이 재활용 가능 여부를 구분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이다.’는 이러한 주장
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되지 못한다.

[43~45] 작문

43. 소개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초고의 도입 부분에서는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가 일상화된 배경과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를 선호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손 글씨 쓰기의 개념을 정의하는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초고 1문단의 ‘컴퓨터와 온라인을 기반으로 ~ 쓰기를 선호한다.’를 
통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초고 2문단의 ‘컴퓨터 자판으로 ~ 생기게 된
다.’를 통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초고의 3문단을 통해 반영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⑤ 초고의 4문단을 통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4. 소개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뇌의 다양한 영역 활성화, 이해도 향상, 정서적 효과’처럼 글에 제시된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를 모두 언급하였고, ‘세 가지 빛깔의 진주’처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마무리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비유적 표현도 활용
하지 않았다. ② 손 글씨 쓰기의 과정이나 한계는 글에 제시된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는 언급하였으나 비유적 표현
을 활용하여 마무리하지 않았다. ④ 글을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글에 제시된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45. 소개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해설 : 3문단은 손 글씨 쓰기가 특정 상황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손 글
씨 쓰기로 인해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 고등 사고 과정이 이루어져 해당 내
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내용의 문단이다. 또한 ㄴ의 과제 1은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 집단과 손 글씨 쓰기 집단이 기억 여부의 성취도 면에서 차이가 없었다
는 결과를 보여 주므로 과제 1의 결과를 활용하여 3문단의 내용을 보강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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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피하기] ① ㄱ은 손으로 글씨를 쓸 때 뇌의 전 영역에 걸쳐 신경 회로가 형성되
어 활성화된다는 내용의 전문가 인터뷰이고, 2문단은 손으로 글씨를 쓸 때 뇌의 다양
한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ㄱ을 활용하여 2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③ ㄴ의 과제 2는 손 글씨 쓰기 방식으로 강연 내용을 정리한 집단
이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 방식으로 정리한 집단보다 개념 이해의 측면에서 훨씬 
높은 성취를 보였다는 결과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3문단은 손 글씨 쓰기가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ㄴ의 과제 2의 결과를 활용하여 3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④ ㄷ-1은 학습 과제 작성 시 학교 학생들이 컴
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 방식을 선호함을 보여 주는 설문 조사이고, 1문단은 학생들
이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 방식을 선호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ㄷ
-1을 활용하여 1문단의 내용을 보강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⑤ ㄷ-2는 손 글씨 쓰기 
방식으로 학습 과제를 작성하면 과제에 ‘애착’이 생긴다거나, 과제에 ‘정성’을 쏟을 수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이므로, 이는 4문단에서 제시한 ‘정서적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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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⑤  36. ④  37. ②  38. ⑤  39. ⑤  40. ③  41. ④  42. ③  43. ②  
44. ①  45. ⑤

[35~36] 언어

[35~36] 용언의 활용 양상과 표기 방식
지문해설 : 이 글은 한글 맞춤법 제15항과 제18항의 사례를 바탕으로 규칙적으로 활
용하는 용언과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어사
전의 ‘활용’에서 각 용언의 활용형과 그 표준 발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활용 정보’를 
통해 활용 양상이 동일한 용언들을 알아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음운 변동이 나타나면 이를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와 반영하지 않는 경
우가 있음을 사례를 통해 보이고 있다.
     [주제] 용언의 활용 양상과 음운 변동의 표기 반영 여부

35.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정답해설 : ‘캐묻다’는 ‘캐묻고, 캐물어’ 등으로 활용하는 ‘ㄷ’ 불규칙 용언이다. ‘엿듣
다’ 역시 ‘엿듣고, 엿들어’ 등으로 활용하는 ‘ㄷ’ 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두 용언은 
㉠과 ㉡을 모두 만족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구르다’는 ‘구르니, 굴러’ 등으로 활용하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 ‘잠
그다’는 ‘잠그니, 잠가’ 등으로 활용하는데, ‘ㅡ’가 탈락하는 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구르다’와 ‘잠그다’는 ㉠과 ㉡을 모두 만족하는 용언의 짝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흐
르다’는 ‘흐르니, 흘러’ 등으로 활용하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 ‘푸르다’는 ‘푸르니, 푸
르러’ 등으로 활용하는 ‘러’ 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두 용언은 ㉠은 만족하지만 ㉡
을 만족하지 않는다. ③ ‘뒤집다’는 ‘뒤집고, 뒤집어’ 등으로 활용하는 규칙 용언이다. 
‘껴입다’는 ‘껴입고, 껴입어’ 등으로 활용하는 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두 용언은 ㉡은 
만족하지만 ㉠을 만족하지 않는다. ④ ‘붙잡다’는 ‘붙잡고, 붙잡아’ 등으로 활용하는 
규칙 용언이다. ‘정답다’는 ‘정답고, 정다워’ 등으로 활용하는 ‘ㅂ’ 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붙잡다’와 ‘정답다’는 ㉠과 ㉡을 모두 만족하는 용언의 짝으로 적절하지 않다.

36.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 ‘쌓- + -으니’의 과정에서 ‘ㅎ’이 탈락하여 [싸으니]로 발음되는데 그 결
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쌓으니’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교체가 나타난다
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 ‘서- + -어’의 과정에서 동일 모음의 탈락이 일어난 경우로,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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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표기에 반영되어 ‘서’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② ⓑ ‘끄- + -어’의 과정에서 모음 
‘ㅡ’의 탈락이 일어난 경우로,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어 ‘꺼’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③ ⓒ ‘풀- + -니’의 과정에서 ‘ㄹ’의 탈락이 일어난 경우로,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
어 ‘푸니’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⑤ ⓔ ‘믿는’은 교체(비음화)가 일어나 [민는]으로 발
음되는데, 그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믿는’으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37~39] 언어

37. 문장의 짜임
정답해설 : ㉮에서 안긴문장은 명사절 ‘노래를 부르기’로, 안은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는 서술어로 쓰이지도 않고 체언을 수식하지도 않기 때문에 ⓒ로 분류된다. 
㉯에서 안긴문장은 부사절 ‘아무도 모르게’로, 안은문장에서 부사어 역할을 한다. ㉯
는 서술어로 쓰이지도 않고 체언을 수식하지도 않기 때문에 ㉮와 마찬가지로 ⓒ로 분
류된다. ㉰에서 안긴문장은 명사절 ‘동생이 오기’로, 안은문장에서 체언인 명사 ‘전’을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한다. 따라서 ㉰는 ⓑ로 분류된다. ㉱에서 안긴문장은 서술절 
‘마음씨가 착하다’로, 안은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한다. 따라서 ㉱는 ⓐ로 분류된다.

정답 ②

38. 담화의 특성
정답해설 : ㉦의 ‘저희’에는 청자인 선배는 포함되지 않는다. 화자인 후배 2가 후배 1
과 자신을 함께 낮추기 위해 ‘저희’를 사용한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 ‘학교에서’는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서’가 결합한 부사어이고, ㉡의 ‘학교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는 
주격 조사 ‘에서’가 결합한 주어이다. ② 후배 2가 이전 발화에서 ‘저희가 선배님과 
함께 제안했던’이라고 표현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의 ‘우리’에는 화자인 선배와 청
자인 후배 1, 후배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③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 달라는 동아리
가’라는 표현에서 ㉣의 ‘자신’은 ‘동아리’를 가리킨다. ④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안에 
대한 학교와 동아리 간의 입장 차이라는 대화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의 ‘서로’에는 
예산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의 ‘학교’와 예산안을 제안한 동아리에 소속된 ㉤의 
‘우리’가 모두 포함된다.

39. 단어의 의미 관계
정답해설 : ‘목도리를 한 코씩 뜨다’의 ‘코’는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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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의 의미로, ㉢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묽은 코’의 ‘코’는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의 의미로, ㉡에 해
당한다. ② ‘어망의 코’의 ‘코’는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듭’의 의미로, 
㉢에 해당한다. ③ ‘긴 코’의 ‘코’는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의 의미로, 
㉠에 해당한다. ④ ‘코를 다쳐서’의 ‘코’는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의 
의미로, ㉠에 해당한다.

[40~42] 매체

40. 뉴미디어의 특성
정답해설 : 웹 페이지 화면 하단부에 ‘관련 기사(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 꼭지를 제공
하여 기사와 연관된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용자는 제시된 기사 중
에서 관심이 있는 기사를 선택하여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기사의 아래에 ‘ ’ 기능을 제공하여 기사를 누리 소통망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 기능을 통해 기사 내용을 직
접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기사의 아래에 ‘ ’ 기능
을 제공하여 기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기
능은 수용자들의 선호를 반영할 뿐 이를 바탕으로 기사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검
증할 수는 없다. ④ 기사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과 그래프 등의 양식이 복합적으
로 사용되었다. 사진, 그래프와 같은 시각 자료를 통해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
지만, 청각을 결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⑤ 기사의 하단에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이 나란히 제시되어 있어 있지만, 이 정보는 다른 수용자들이 기사를 열람한 시
간과는 관련이 없다.

41. 정보 전달과 설득
정답해설 : [A]에는 ‘△△군 관광객 및 숙박 시설 추이’와 ‘여행 1회당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왼쪽의 시각 자료는 △△군 관광객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숙박 시설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으며, 
오른쪽의 시각 자료는 당일 관광보다 체류형 관광에서 여행비 지출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 시각 자료를 통해 체류형 관광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인근에 숙박 시설이 거의 없어 ~ 평가를 받아 왔다.’라는 내용 뒤에 
시각 자료를 배치하여 ○○초등학교를 숙박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
경을 부각하고 있다. ② 왼쪽에 배치된 시각 자료에서는 △△군 관광객 수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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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현상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우상향하는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를 활용
하고 있다. ③ 오른쪽에 배치된 시각 자료에서는 여행 유형에 따른 지출액의 차이를 
지폐 이미지를 활용한 그래프로 제시하여 체류형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고 있
다. ⑤ 사업에 우호적인 의견을 담고 있는 지역 경제 전문가 오□□ 박사의 말을 직
접 인용하여 △△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 경제에 끼칠 긍정적 영향을 부각하고 있
다.

4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학생이 작성한 메모 중 ‘셋째 장면(#3)’에서는 건물 내･외부에 조성될 공
간의 구체적 모습을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영
상 제작 계획’의 셋째 장면(#3)에서는 메모의 내용과 달리 주요 시설을 건물 내부 공
간과 외부 공간으로 나누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기사의 제목 ‘○○초등학교, 특색 있는 숙박 시설로 다시 태어난다’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폐교의 재탄생’이라는 제목을 넣어 도입 장면을 구성하는 계
획은 적절하다. ② 시설 조성으로 달라질 전후 상황을 서로 대비가 되는 배경 음악과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는 계획은 적절하다. ④ 숙박 시설을 중심에 배치하고 숙박 시설
과 인근 관광 자원과의 거리를 표시하여, ○○초등학교가 지리적으로 지역 관광의 거
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자막을 구성하여 기대 효과
를 드러내는 계획은 적절하다. ⑤ 기사의 댓글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겁게 시설을 이용하는 모습을 연속적인 그림으로 제시하는 계획은 적절하다.

[43~45] 매체

43.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가)에서 ‘진행자’의 ‘더워지는 요즘, 판매량이 급증하고 ~ 휴대용 선풍기
인데요.’라는 말과 ‘박 기자’의 보도 내용을 통해 (가)가 제품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시기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장면 4]에서 다룬 수용자의 설문 조사 결과는 소비자들이 휴
대용 선풍기를 구매하는 기준을 알려 주고 있다. 수용자의 설문 조사 결과를 다루었
다는 점이 수용자들이 뉴스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지는 않는
다. ③ (나)에는 제품의 주된 소비자층이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의 [장면 3]에서 시민 인터뷰가 제시되고 있으나, 여러 소비자와의 인터뷰가 아닌 
한 명의 소비자와의 인터뷰 영상만 제시되고 있다. ⑤ (나)는 제품의 디자인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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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가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점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담고 있는 정보의 양도 (가)에 비해 적다. 

44. 매체의 언어적 특성
정답해설 : ㉠은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진행자가 자
신이 궁금한 내용을 시청자에게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에는 어떤 휴대용 선풍
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시청자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시청자가 관심을 갖
도록 하려는 진행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은 명사 ‘휴대용 선풍기’로 문장을 마무리하여 시청자가 뉴스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인 휴대용 선풍기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였다. ③ ㉢의 앞에서는 
휴대용 선풍기를 구매하는 다양한 기준을 소개하고 있으며, ㉢에서는 제품을 선택할 
때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화제가 전환되고 있으므로 ‘그런데’라는 
접속 표현을 사용하였다. ④ ㉣에서 박 기자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 스스
로 답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뉴스의 핵심 정보에 대해 시청자들의 주의를 끌
고 있다. ⑤ 뉴스에서 박 기자는 휴대용 선풍기를 구매할 때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뉴스의 마지막 발화인 ㉤에서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
품을 구매하는 것에 ‘현명한 선택’이라는 가치를 부여하여, 시청자들에게 보도 내용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여야 함을 전달하고 있다.

4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나)가 유명인의 이미지를, ‘자료’가 제품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나)의 이미지는 제품의 우수한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각 이
미지를 통해 제품의 성능이 우수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는 ‘디자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라는 문구를 바람의 움직임
을 연상하게 하는 곡선의 형태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는 바람을 일으키는 휴대용 
선풍기의 쓰임새를 떠올리게 한다. ② ‘자료’는 ‘자사 기존 제품 대비 30% 강력해진 
풍력’이라는 문구로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제품의 풍력이 더 세졌다
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에서 소비자들이 휴대용 선풍기를 구매하는 첫 번째 기
준으로 언급한 풍력과 같은 제품 성능을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품이 소비자
들이 중시하는 구매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자료’는 
‘안전을 보증하는 KC 인증’이라는 문구로 제품의 안전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에는 
제품의 안전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없다. ④ (나)는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제품의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는 ‘내 손 안의 태풍’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제품이 지닌 강력한 풍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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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 , 
 : 땊 鯖딖 솦쎞 꽣뎦껲ꆚ 먛딚 먔댚 껲駖 댴뎦 껲 땞ꁪ 꺂ꕢꊺ딮 꺂랚딚 뗲 

낲쌮骶 땊ꊺ땊 껲駖 댴뎦 껶 땊듶Ꝓ 꺳駗썊 ꫊驢 쌾딒꘲넾 ꆛ껲딮 ꡿뗗髒 駖밮뎦 ꃖ
썊 껺ꡛ쌮骶 땞ꂺ 먛딖 땎Ꜯ딮 랖쏲됖 骓쎮땊 ꃊ驾 땞ꁪ ꤎ쐪듶꺆땊鰆 ꌢꤎ뎦 ꆛ껲. 
ꁪ 꼇먆딮 鰆쑢Ꝓ 뗲髋쌾딒꘲넾 ꆛ땦딮 麊ꡊ딚 꼇땻낲볲 꺌딚 ꧪ鶒ꂺ ꏦ쌲 먛딖 꼎. 
꺗뎦 ꃖ쌲 댞꡿딚 빺뒆ꁪ ꅆ 쌚둪쌲 랖낳딚 ꃊ骶 땞鰆 ꌢꤎ뎦 ꆛ껲ꁪ ꆛ땦뎦驢 됂ꧪ
Ꝏ 낳骂딚 駬뭪骶 ꤎ뗲 썊骆 ꧿ꩫ딚 ꡾꺟쌮驢 쌾딒꘲넾 꼎꺗딚 ꧪ鶒ꂺ. 
           [ ] 

  1. 
 : 뎦껲ꁪ 뗲 맾 꼎骚 ꃖ뗚 뛧딮 솦쎞 꽣뎦껲ꆚ 꺂ꕢꊺ땊 껲駖 댴뎦껲 ꆛ 2㉠

껲Ꝓ 쌮骶 땞뎞ꄮ 땊듶駖 ꤊ뎝땊뎞딚鰢Ꝓ ꤑ骶 땞ꂺ ꤎꂾ뎦껲 땊ꊺ땊 먛딚 먔딖 . 2 ‘
驙ꆚ 쐒ꕖ끺ꗂ뒊 쏚낺딚 둎ꡊ쌮ꗺ 쌲 驙땊 댚ꂞꕒ 땦낶딮 꺌뎦 ꃖ쌲 꿯骶딮 낲駚땊 
쌚둪썞鰆 ꌢꤎ 땊ꕒ骶 쌮돖骶 ꤎꂾ뎦껲 솦쎞 꽣뎦껲ꆚ 먛딚 먔딖 꺂ꕢꊺ딖 땦낶髒 ’ , 4 ‘
쏚낺뎦 ꃖ쌲 땊썊Ꝓ 魂쌮骶땦 쌲 驙땊ꕒ骶 쌮돖ꂺ ꌆꕒ껲 솦쎞 꽣뎦껲ꆚ 꺂ꕢꊺ땊 ’ . 
먛딚 먔딖 땊듶駖 쏚낺꘲ꭖ뼆 ꆚ쌒쌶 ꧿ꩫ딚 魂쌮鰆 듚썊 껲돖ꂺ骶 땊썊쌲 驙딖 뗗뗞‘ ’
쌮랖 댠ꂺ.                           

                                                                       ②
[ ] ꤎꂾ뎦껲 먛딖 땎Ꜯ딮 랖쏲됖 骓쎮땊 ꃊ驾 땞ꁪ ꤎ쐪듶꺆 땊ꕒ骶 2 ‘ ’① 
쌮돖ꂺ ꌆꕒ껲 딮 꺂ꕢꊺ딖 땎Ꜯ딮 랖쏲됖 骓쎮딚 ꨆ뒆鰆 듚썊 껲駖 댴뎦 꼆ꂺ骶 . ㉠
쌶 꿮 땞ꂺ ꤎꂾ뎦껲 껲駖 댴뎦 껶 꺂ꕢꊺꆚ 낲ꃖ뗗 髒뗲Ꝓ 썊骆쌶 낺ꞞꞂꝒ . 3 ‘③ 
먛뎦껲 먔딒ꗺ 썞ꄮ 驙 땊ꕒ骶 쌮돖ꂺ ꌆꕒ껲 딮 꺂ꕢꊺ딖 낲ꃖ뗗 髒뗲Ꝓ 썊骆쌶 ’ . ㉠
낺ꞞꞂꝒ 먔鰆 듚썊 껲駖 댴뎦 꼆ꂺ骶 쌶 꿮 땞ꂺ ꤎꂾ뎦껲 땊ꊺ땊 먛딚 먔딖 . 2 ‘④ 
驙ꆚ 쐒ꕖ끺ꗂ뒊 쏚낺딚 둎ꡊ쌮ꗺ 쌲 驙땊 댚ꂞꕒ 땦낶딮 꺌뎦 ꃖ쌲 꿯骶딮 낲駚땊 
쌚둪썞鰆 ꌢꤎ 땊ꕒ骶 쌮돖ꂺ ꌆꕒ껲 딮 꺂ꕢꊺ딖 땦낶딮 꺌뎦 ꃖ썊 꿯骶쌶 낲駚딚 ’ . ㉠



2

먔鰆 듚썊 껲駖 댴뎦 꼆ꂺ骶 쌶 꿮 땞ꂺ ꤎꂾ뎦껲 먛딖 꼎꺗뎦 ꃖ쌲 댞꡿딚 빺. 3 ‘⑤ 
뒆ꁪ ꅆ 쌚둪쌲 랖낳딚 ꃊ骶 땞딒ꡆ ꕒ骶 쌮돖ꂺ ꌆꕒ껲 딮 꺂ꕢꊺ딖 꼎꺗뎦 ꃖ쌲 ’ . ㉠
댞꡿딚 빺뒆ꁪ 랖낳딚 뎑鰆 듚썊 껲駖 댴뎦 꼆ꂺ骶 쌶 꿮 땞ꂺ.

   2. 
 : 딖 ꆛ껲ꁪ 쏚낺딚 됂ꧪ꘲ 땎낳쌮骶 ꃏꡊ쌲 ꤎ뗲Ꝓ 썊骆쌶 齒Ꞃ됖 앮딚  ㉡

랖ꂞ驢 쌲ꂺꁪ 驙땊ꂺ ꫊鰆 뎦껲ꁪ 땊됖 髖ꗾ쌲 ꆛ껲 ꧿ꩫ딒꘲ 썊骆쌮ꗺꁪ ꤎ뗲됖 . < > ‘
髖ꗾ쌮돂 髖뗦땊 ꂺꝎ 먛ꊺ딚 쌾鲮 땓ꁪ ꧿ꩫ딚 뗲낲쌮骶 땞ꂺ 껲꘲ ꂺꝎ 髖뗦딮 ’ . 
먛딚 먔댚 땓딚 ꌢꁪ 땦낶딮 髖뗦髒 駗 髖뗦ꊺ딚 갚鬦 ꃖ뙆쌮ꡊ껲 뗫꫊딮 뺖ꃏ꼇딚 ‧
갚샦뗗딒꘲ 驖뽶쌮ꡊ껲 땓뎊덒 쌲ꂺ骶 쌮돖딒ꦖ꘲ 갚샦뗗 샦ꂾ딚 듶꫊ 쌮ꁪ 驙딖 ‘ ’
꫊鰆 뎦껲 껺ꡛ쌲 ꆛ껲딮 ꧿ꩫ딚 뗲ꃖ꘲ 땊썊쌮랖 ꢑ쌲 ꧮ딧땊ꂺ< > .          

                                                                       ⑤
[ ] ꫊鰆 뎦껲 ꠒ뗖 ꤎ뗲駖 ꤊ뎝땎랖Ꝓ ꡛ쐫앞 쌮骶 땊됖 髖ꗾꇲ 먛딚 < >① 
먔ꁪꂺ骶 쌮돖딒ꦖ꘲ 땓딚 먛딚 껶뺳쌮鰆 뗚뎦 썊骆쌮ꗺꁪ ꤎ뗲駖 ꤊ뎝땎랖 ꡛ쐫쌮, 
驢 땎낳썊덒驶ꂺ骶 ꧮ딧쌮ꁪ 驙딖 뗗뗞쌮ꂺ ꫊鰆 뎦껲 썊骆쌮ꗺꁪ ꤎ뗲됖 髖ꗾ. < >② 
쌮돂 髖뗦땊 ꂺꝎ 먛ꊺ딚 쌾鲮 땓딚 ꌢꁪ 땦낶딮 髖뗦뎦껲 駗 髖뗦ꊺ딚 갚鬦 ꃖ뙆쌮‧
ꡊ껲 뗫꫊딮 뺖ꃏ꼇딚 갚샦뗗딒꘲ 驖뽶썊덒 쌲ꂺ骶 쌮돖ꂺ ꏦ쌲 땊Ꝓ 뾋썊 ꤎ뗲Ꝓ . 
ꂺ駗뗗 냂밋뗗딒꘲ 땊썊쌮驢 ꇲꂺ骶 쌮돖딒ꦖ꘲ 껲꘲ ꂺꝎ 髖뗦딚 갚鬦 ꃖ뙆쌮ꡊ껲 , ‧ ‧
驖뽶쌾딒꘲넾 ꤎ뗲Ꝓ 쇃黩驢 ꫊댚덒驶ꂺ骶 ꧮ딧쌮ꁪ 驙딖 뗗뗞쌮ꂺ ꫊鰆 뎦껲 . < >③ 
썊骆쌮ꗺꁪ ꤎ뗲됖 髖ꗾ쌮돂 껲꘲ ꂺꝎ 髖뗦딮 먛딚 땓딚 ꌢꁪ 땦낶딮 髖뗦뎦껲 駗 
髖뗦ꊺ딚 갚鬦 ꃖ뙆쌮ꡊ껲 뗫꫊딮 뺖ꃏ꼇딚 갚샦뗗딒꘲ 驖뽶쌮骶 솟駖쌲 麊둿딚 뾋쌿‧
쌮돂 髖뗦딚 떂魂꼇쌮驢 ꇲꂺ骶 쌮돖딒ꦖ꘲ ꤎ뗲딮 썊骆딚 듚썊 껲꘲ ꂺꝎ 髖뗦딚 , 
갚샦뗗딒꘲ 뾋쌿쌮돂 ꤎ뗲뎦 ꃖ쌲 꺳駗딚 꺞ꙃ驢 魂꼇쌶 꿮 땞뎊덒驶ꂺ骶 ꧮ딧쌮ꁪ 
驙딖 뗗뗞쌮ꂺ ꤎꂾ뎦껲 먛딖 꼎꺗뎦 ꃖ쌲 댞꡿딚 빺뒆ꁪ ꅆ 쌚둪쌲 랖낳딚 ꃊ. 3④ 
骶 땞딒ꡆ ꆛ껲Ꝓ 쌮ꡊ껲 , 먛뎦 땞ꁪ 뗫꫊Ꝓ 땊썊쌮ꁪ ꅆ 鯎밮ꁪ 驙땊 댚ꂞꕒ 鯎 뗫
꫊駖 땦낶딮 髖뗦뎦껲 ꤎ뗲Ꝓ 썊骆쌶 꿮 땞ꁪ 뺖ꃏ쌲 뗫꫊땎랖Ꝓ 샦ꂾ쌮骶 ꭚ껳쌮돂
덒 쌲ꂺꁪ 驙딚 뎎鯟쌮돖ꂺ ꏦ쌲 ꫊鰆 뎦껲ꆚ 먛딚 땓딚 ꌢꁪ 땦낶딮 髖뗦뎦껲 뗫. < >
꫊딮 뺖ꃏ꼇딚 갚샦뗗딒꘲ 驖뽶쌮骶 솟駖쌲 麊둿딚 뾋쌿쌲ꂺ骶 쌮돖ꂺ ꌆꕒ껲. 髒  ㉡
髖ꗾ쌮돂 땊썊쌮ꁪ 꿮뛖딚 黮뎊 駗 髖뗦딮 뺖ꃏ꼇딚 驖뽶쌮骶 솟駖 麊둿딚 뾋쌿쌾딒
꘲넾 ꤎ뗲Ꝓ 鰠땊 땊썊썊덒驶ꂺꁪ ꧮ딧딖 뗗뗞쌮ꂺ.

   3. 
 : ꆛ껲 鰆꘳땻 뎦껲 鹮 ꁪ 듺ꆯ뛒 솟뗚딚 땓딒ꡆ 끺끺꘲뎦驢 랞ꤎ딚 ꄮ랖 ‘ ’ ‘ ’ ‘

ꁪ 낲駚땊 땦낶뎦 ꃖ썊 꺂꺟쌮ꡆ 꺌딚 駖鶎ꁪ 꽢뛧쌲 낲駚 띟 땦鰆 꼇먆딮 낲駚 땚’ , ‘ ’
딚 꺞꺒 ꁦ鹖ꂺ骶 쌮돖ꂺ 鯎Ꞃ骶 돺ꁮ 鹮ꁪ 먛땻딚 멲멲앞 黮鰆ꡆ 鹮뎦驢꘲딮 돂썟. ‘
딚 ꍶ鹮 ꫊ꗺ 쌲ꂺ 뎦껲 땦낶땊 ꁦ鹖 ꧪꝒ 낺멲쌮ꗺꁪ ꡾낋딚 ꫊땊骶 땞ꂺ 땊ꗂ쌲 .’ . 
麊둿딒꘲ ꧎ꚾ뎊 ꫒ ꌢ 땊 쌯꺳딖 꺌딚 꼇먆쌮驢 쌮ꁪ ꆛ껲딮 駖밮Ꝓ 鰾ꃁ骶 땊Ꝓ 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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멲쌮ꗺꁪ ꡾낋딚 ꫊땊骶 땞딢딚 댢 꿮 땞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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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 鹮딮 ꆛ껲 ꃖꭖꭚ딖 뗫꫊ 낋ꊳ딚 듚쌲 驙 땊ꕒ骶 썞딒ꦖ꘲ ꤎ쌯 ꭚ‘ ’ ‘② 
덒뎦 솎뛧ꇮ뎞ꄮ ꆛ껲 낋髖 땊ꕒꁪ 랚꿶딖 뗗뗞쌮랖 댠ꂺ ꏦ쌲 ꂺ덧쌲 ꭚ덒딮 먛딚 ’ . 
땓딒ꗺ 齎ꗻ쌲ꂺꁪ 麊둿ꆚ 쐫땎쌶 꿮 뎜ꂺ 뗲낲ꇲ ꆛ껲 鰆꘳땻 뎦ꁪ ꆛ껲Ꝓ 랖꽣. ‘ ’③ 
뗗딒꘲ 낺멲쌮랖 ꢑ쌲 뺲ꆚꝒ ꧮ꼇쌮驆鹮 땻鰆뗗땎 ꆛ껲 骚쑣딚 꼎뒆ꁪ 驙髒 髖ꗾ쌲 
麊둿딖 뎎鯟ꇮ뎊 땞랖 댠ꂺ 듺ꆯ뛒 솟뗚딚 땓딒ꡆ 끺끺꘲뎦驢 랞ꤎ딚 ꄮ랖ꁪ 땊 . ‘④ 
낲駚땊 鹮뎦 ꃖ썊 꺂꺟쌮ꡆ 꺌딚 駖鶎ꁪ 꽢뛧쌲 낲駚땚딚 꺞꺒 ꁦ鹖ꂺ ꕒ骶 쌲 ꅆ뎦.’
껲 麊ꡊ뗗 꼇땻딚 듚쌲 ꆚ魂꘲껲딮 ꆛ껲딮 뛧둪꼇딚 땎낳쌮骶 땞ꂺ骶 ꫒ 꿮 땞딒鹮, 
ꂺ덧쌲 Ꞻ몊Ꝓ 쐲둿쌲 ꆛ껲 ꧿ꩫ딚 뗲댞쌮骶 땞ꂺꁪ 랚꿶딖 뗗뗞쌮랖 댠ꂺ 뗲낲. ⑤ 
ꇲ ꆛ껲 鰆꘳땻 딮 麊둿뎦껲 ꆛ껲딮 쌲骚Ꝓ 랖뗗쌲 麊둿땊鹮 뺖땎髒 骓쎮딚 髋듶쌮ꁪ ‘ ’
ꆛ껲 뽶꘶딮 쌚둪꼇딚 駫뙆쌮ꁪ 麊둿딖 쐫땎쌶 꿮 뎜ꂺ.

 [4~9] 

        [4~9] , ( ) / ( ) 
    

 : 駖 ꁪ 뗫ꞓ ꧮ뗫ꞓ 뙛쌿땊ꕒꁪ 齒Ꞃ뗗 魂뙆Ꝓ ꌆꝊꁪ ꪖ띳ꩫ뎦 ꃖ썊 껺ꡛ ( ) - -
쌮骶 ꧎쌯ꆚ ꪖ띳ꩫ뗗딒꘲ 魂꼇ꇲ 몊骚 댞뎦껲 ꂺꚾ骶땦 썞ꄮ 쎺驪딮 돞꿶뎦 ꃖ쌲 , 
骂썊Ꝓ 뗲낲쌮骶 땞ꂺ 쎺驪뎦 ꌆꝊꡊ ꧎쌯딮 ꃖ꺗땎 돞꿶딖 뙛鬦 멶쌯髒 Ꞟ먂駖랖. , , 
꘲ 뗞ꃖ뗫낶딮 쌲 쏫뺲땊ꡆ 땊ꊺ 꼡딖 뗞ꃖ뗗 랚ꞂꝒ ꆯ땒쌲 麊둿딒꘲ 쌲ꂺ 돞꿶 뙛, . ·
鬦 멶쌯딖 땊鼦딚 땎낳쌮ꁪ 쏫낳딮 맾땊뎦 ꌆꕒ 魂ꭚꇮꡆ 돞꿶 뙛鬦 멶쌯뎦 駗駗 ꃖ딧· · ·
쌮ꁪ 쏫낳딖 랗髖 숲꺗 꺂듶땊ꂺ 쎺驪딖 땊ꗂ쌲 쏫낳 駚딮 맾땊꘲ 땎썊 땎낳 꿮뛖뎦 · · . 
맾땊駖 ꧲꺳쌮鰆 ꌢꤎ뎦 돞꿶딖 뫞꫊ ꂾ骚 뙛鬦ꁪ 꼇땻 ꂾ骚 멶쌯딖 됚꿯 ꂾ骚딮 , , 
뗞ꃖ뗫낶뎦 썊ꃏ쌲ꂺ骶 ꫎ꂺ 땊뎦 ꌆꝊꡊ ꡛ낺꺗ꭖ쌲 뗞ꃖ뗫낶딖 묲骶딮 랖꼇뎦 딮. 
驆쌮ꁪ 멶쌯궦땊ꡆ 돞꿶땊 뗞ꃖ뗫낶딒꘲ 鰆ꁻ쌶 꿮 땞ꁪ 驙딖 ꠎ鹮ꠒ 髒驆꘲ 쌲뗫ꇲ
ꂺ. 
  [ ]       

 : 鹮 ꁪ ꪖ띳ꩫ뎦껲딮 뙛쌿딮 딮꧎뎦 ꃖ썊 뎎鯟쌮ꡆ 쎺驪딮 ꧎쌯땊 ꪖ띳ꩫ ( )
딮 뒦밯뎦 뎚꧖쌮骶ꆚ 뗫쌿뗗땊랖 댠ꂺꁪ 뗦딚 랖뗗쌮骶 땞ꂺ 쎺驪딖 ꪖ띳ꩫ ꡾ꅎ뎦 . 
Ꞵ뮆 뗞ꃖ뗫낶딚 돞꿶 뙛鬦 멶쌯 꿲딒꘲ 솎꼇쌮돖딒鹮 낺랞뗗 麊둿딚 ꫊ꡊ 땊Ꝓ 랚- - , 
뗫쌲 ꪖ띳ꩫ뗗 뙛쌿땊ꕒ骶 ꫒ 꿮 뎜ꂺꁪ 驙땊ꂺ 쎺驪딮 ꧎쌯뎦껲ꁪ 랗髖딮 둎ꡊ꼇. , 
돞꿶딮 駳髖꼇땊 뙛쌿딮 ꂾ骚뎦껲 됚뗚앞 꽢驆ꇮ鰆 ꌢꤎ땊ꂺ 땊 鯖뎦껲ꁪ ꪖ띳ꩫ뎦 . 
뭿낺쌮ꗺꡊ 쎺驪땊 멶쌯뎦껲 꼇뮾ꇲ 됚뗚쌲 뛒髖꼇땊 떂駳髖쐪ꇮꁪ ꂾ骚딮 뗞ꃖ뗫낶
딚 뭪駖썞뎊덒 쌾딚 랖뗗쌮ꡊ껲 돞꿶땊 멶쌯 땊쒚딮 땦ꞂꝒ 맾랖쌶 꿮 땞ꁪ 듶ꗻ쌲 
쒚꫊ꕒ骶 Ꞧ쌮骶 땞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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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駖 ꁪ ꪖ띳ꩫ뎦 鰆ꧮ쌲 쎺驪딮 ꧎쌯뎦껲 돞꿶땊 뫞꫊ ꂾ骚딮 뗞ꃖ뗫낶딒 ( )

꘲ 솟駖ꇮ骶 땞딢딚 껺ꡛ쌮骶 땞ꂺ 쌲솎 鹮 ꁪ 뗫ꞓ ꧮ뗫ꞓ 뙛쌿땊ꕒꁪ ꪖ띳ꩫ딮 몊. ( ) - -
骚뎦 뭿낺쌮骶땦 쌶 ꌢ 돞꿶땊 멶쌯 땊쒚딮 땦ꞂꝒ 맾랖쌶 꿮 땞ꂺ骶 ꫊骶 땞ꂺ 駖. ( )
뎦껲ꁪ 돞꿶딚 멶쌯꫊ꂺ 땎낳 꿮뛖땊 麄딖 뗞ꃖ뗫낶딒꘲ ꫊骶 鹮 뎦껲ꁪ 돞꿶땊 멶, ( )
쌯 땊쒚딮 땦ꞂꝒ 맾랖쌶 꿮 땞ꁪ 驙딒꘲ ꫊骶 땞딒ꦖ꘲ 駖 됖 鹮 ꁪ ꡾ꈦ ꪖ띳ꩫ뎦 , ( ) ( )
鰆ꧮ쌲 몊骚Ꝓ ꧪ뺫딒꘲ 돞꿶딮 꺗ꃖ뗗 듚꺗딚 뗲낲쌮骶 땞ꂺ骶 쌶 꿮 땞ꂺ. 

                                                                       ①
[ ] 駖 됖 鹮 ꁪ ꡾ꈦ ꪖ띳ꩫ땊ꕒꁪ 삏뗫쌲 멶쌯뗗 ꧿ꩫ딚 ꧪ뺫딒꘲ 돞( ) ( )② 
꿶딮 듚꺗뎦 ꃖ썊 껺ꡛ쌮骶 땞ꂺ 鹮 뎦껲 쎺驪딮 ꧎쌯땊 ꪖ띳ꩫ딮 뒦밯뎦 묲뗗쐪ꇲ . ( )
뎚꧖쌮骶ꆚ 뗫쌿뗗땎 驙딖 댚ꂞꕒ骶 랖뗗쌮骶 땞鰆ꁪ 쌮랖Ꞣ 駖 됖 鹮 駖 ꪖ띳ꩫ 땦, ( ) ( )
몊뎦 ꃖ썊 꺗ꧮꇲ 솟駖Ꝓ 뗲낲쌮骶 땞ꁪ 驙딖 댚ꂞꂺ. ꌆꕒ껲 駖 됖 鹮 駖 ꡾ꈦ ꪖ띳( ) ( )
ꩫ뎦 ꃖ쌲 꺗ꧮꇲ 솟駖Ꝓ ꧪ뺫딒꘲ ꄪ 껺ꊳꗻ 땞ꁪ ꧎쌯 땊꘶딚 ꡾꺟쌮骶 땞ꂺ骶 껺
ꡛ쌮ꁪ 驙딖 뗗뗞쌮랖 댠ꂺ. 鹮 ꁪ 쎺驪딮 ꧎쌯뎦 ꊲꗂ鹮ꁪ ꪖ띳ꩫ髒 멶쌯뗗 몊骚 ( )③ 
Ꝓ 꺊솊 쎺驪딮 ꧎쌯땊 ꪖ띳ꩫ딮 뒦밯뎦 묲뗗쐪ꇲ 뎚꧖쌮骶ꆚ 뗫쌿뗗땎 驙딖 댚ꂞꕒ
ꁪ 댚끂뒖딚 랖뗗쌮骶 땞딚 궦땊ꂺ ꌆꕒ껲 駖 됖 ꃂꞂ 鹮 駖 ꪖ띳ꩫ딮 낲ꃖ뗗 쌲骚. ( ) ( )
Ꝓ 랖뗗쌮骶 땊뎦 Ꞵ껲ꁪ 쏗낶뗗 ꧿ꩫ딚 뗲댞쌮骶 땞ꂺꁪ 랚꿶딖 뗗뗞쌮랖 댠ꂺ. ④ 
駖 됖 鹮 ꁪ ꡾ꈦ 돞꿶 땻ꝊꝒ 듶쏫쐪쌮랖ꁪ 댠댮ꂺ 駖 됖 鹮 ꁪ ꡾ꈦ ꪖ띳ꩫ딮 ( ) ( ) . ( ) ( )⑤ 
뾋낲뗗 ꪖ쐪 髒뗫딚 ꂺꚾ骶 땞랖 댠ꂺ ꏦ쌲 멶쌯꺂Ꝓ ꂾ骚뗗딒꘲ 껺ꡛ쌮骶 땞랖ꆚ . 
댠ꂺ.

   5. 
 : ꤎꂾ뎦껲 뗞ꃖ뗫낶딮 꼎 駖랖 쏫뺲꘲ 돞꿶 뙛鬦 멶쌯딚 뗲낲쌮骶 駗駗 2 ,  

딖 뗞ꃖ뗗 랚ꞂꝒ ꆯ땒쌲 麊둿딒꘲ 쌮ꡆ 땎낳 쏫낳딮 맾땊뎦 ꌆꕒ 魂ꭚꇲꂺ骶 쌮돖
ꂺ 鯎Ꞃ骶 돞꿶 뙛鬦 멶쌯뎦 駗駗 ꃖ딧쌮ꁪ 쏫낳딖 랗髖 숲꺗 꺂듶ꕒꁪ 랖꼇땊ꕒ骶 .    
쌮돖ꂺ 뗞ꃖ뗫낶딮 꼎 駖랖 쏫뺲땎 돞꿶 뙛鬦 멶쌯땊 駗駗 랗髖 숲꺗 꺂듶ꕒꁪ 땎낳 .    
쏫낳뎦 딮썊 魂ꭚꇮꁪ 驙땊랖 땊ꗂ쌲 랖꼇딮 꼎 駖랖 쏫낳딮 땎낳 ꃖ꺗땊 駗駗 돞, 
꿶 뙛鬦 멶쌯땎 驙딖 댚ꂞꂺ, , .                                          
                                                                       ③
[ ] ꤎꂾ뎦껲 쎺驪딮 ꧎쌯뎦껲 돞꿶 뙛鬦 멶쌯딖 뗞ꃖ뗗 랚ꞂꝒ ꆯ땒쌲 2 ‘ · ·① 
麊둿딒꘲ 쌮ꡆ ꂺꞢ 땎낳 쏫낳딮 맾땊뎦 ꌆꕒ 魂ꭚꇲꂺ ꕒ骶 뎎鯟쌮骶 땞ꂺ ꤎ, .’ . 1② 
ꂾ뎦껲 꼎骚딮 鯒뒦뗗 랞껲땎 땊鼦 딮 麊뗗 魂뙆됖 땊鼦땊 낲 髋駚뗗 쏚낺꘲껲 ꊲꗂ‘ ’ ·
鹮ꁪ ꧿낳딖 ꪖ띳ꩫ뗗땊鰆뎦 땊鼦髒 쏚낺딖 쌮鹮딮 몊骚Ꝓ 땊ꚾ骶 땞ꂺ骶 쌮돖ꂺ, . ④ 
ꤎꂾ뎦껲 쎺驪뎦驢껲 ꪖ띳ꩫ딖 齒띳딮 ꧿낳땚딚 黮뎊 齒띳 ꃖ꺗 땦몊딮 뙊떂 ꧿낳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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땊鰆ꆚ 쌮ꂺ ꕒ骶 쌮돖ꂺ ꤎꂾ뎦껲 쎺驪뎦驢껲 뗞ꃖ뗫낶딮 麊둿땎 뗞ꃖ뗗 랚Ꞃ.’ . 3 ‘⑤ 
ꁪ ꫎랞뗗딒꘲ 齒Ꞃ뗗땊骶 땊꼇뗗땎 驙 땊ꕒ骶 쌮돖ꂺ’ .

   6. 
 : 駖 뎦껲 랗髖딖 뛒뎊랚 ꤒ랞뗗 ꃖ꺗딚 駦駗뗗딒꘲ 랖駗쌮ꁪ 랖꼇땊骶 숲 ( ) , 

꺗딖 ꤒ랞뗗 ꃖ꺗딮 듶ꤊ됖 ꤊ髖쌮驢 麊ꡊ뎦껲 냂꺗딚 ꍶ됂Ꞃꁪ 랖꼇땊ꡆ 꺂듶ꁪ ꃖ, 
꺗딚 駲鼦딚 뾋썊 샢댛쌮ꁪ 꿲꿮쌲 齒Ꞃ뗗 랖꼇땊ꕒ骶 쌮돖ꂺ 돞꿶딮 꺞꘲뒊 駲鼦딚 . 
껺뗫쌮ꁪ 驙딖 ꃖ꺗딚 駲鼦딚 뾋썊 샢댛쌮ꁪ 驙땊ꦖ꘲ 꺂듶Ꝓ 뾋썊 땊ꚾ뎊랖ꁪ 驙땊 
Ꞵ랖Ꞣ 꺞꘲뒊 駦駗딚 땒鰾뒆ꁪ 땧쉞딮 먓땧딚 鰆쑣쌮ꁪ 驙딖 ꤒ랞뗗 ꃖ꺗딚 駦駗뗗, 
딒꘲ 랖駗쌮ꁪ 驙땊 댚ꂞꦖ꘲ 랗髖딚 뾋썊 땊ꚾ뎊랖ꁪ 驙땊 댚ꂞꂺ.      

                                                                       ④
[ ] ꧺ쌮ꁮ딮 ꪚꊺ딚 ꧪꕒ꫊ꁪ 驙딖 ꤒ랞뗗 ꃖ꺗딚 駦駗뗗딒꘲ 랖駗쌮ꁪ ① 
驙땊ꦖ꘲ 랗髖딚 뾋썊 땊ꚾ뎊랖ꁪ 驙땊骶 骶썻딮 쌮ꁮ딚 꺗鰆쌮ꁪ 驙딖 麊ꡊ뎦껲 냂, 
꺗딚 ꍶ됂Ꞃꁪ 驙땊ꦖ꘲ 숲꺗딚 뾋썊 땊ꚾ뎊랖ꁪ 驙땊ꕒ骶 쌶 꿮 땞ꂺ 뺖땚ꠎ낶. ② 
딚 뺖骶 ꧎ꕮ꘲ 駖ꁪ 땦낶딮 ꡾낋딚 꺗꺗쌮ꁪ 驙髒 샦뺖랖 돗쐪딮 땻ꡊ딚 ꍶ됂Ꞃꁪ 
驙딖 麊ꡊ뎦껲 냂꺗딚 ꍶ됂Ꞃꁪ 驙땊ꦖ꘲ ꡾ꈦ 숲꺗딚 뾋썊 땊ꚾ뎊랖ꁪ 驙땊ꕒ骶 쌶 
꿮 땞ꂺ 鯎Ꞓ딚 ꫊ꁪ 驙딖 ꤒ랞뗗 ꃖ꺗딚 駦駗뗗딒꘲ 랖駗쌮ꁪ 驙땊ꦖ꘲ 랗髖딚 . ③ 
뾋썊 땊ꚾ뎊랖ꁪ 驙땊骶 땧쉞딚 꺗꺗ꗻ 駲鼦뎦 딮驆쌲 땊꘶뎦 ꌆꕒ ꭚ껳쌮ꁪ 驙딖 , 
ꃖ꺗딚 駲鼦딚 뾋썊 샢댛쌮ꁪ 驙땊ꦖ꘲ 꺂듶Ꝓ 뾋썊 땊ꚾ뎊랖ꁪ 驙땊ꕒ骶 쌶 꿮 땞
ꂺ ꆚꄫ뗗 ꨆꗺ딮 ꃖ꺗딚 꺳ꤒ쌯뗗 꺗땊꼇 駲鼦뎦 ꌆꕒ 鮲뗫쌮ꁪ 驙髒 駦꿮꼇 꽢. ⑤ 
듶 돂ꭖꝒ 꺞꘲뒊 鰆뛖딒꘲ 뗲낲쌮ꁪ 驙딖 ꡾ꈦ ꃖ꺗딚 駲鼦딚 뾋썊 샢댛쌮ꁪ 驙땊ꦖ
꘲ 꺂듶Ꝓ 뾋썊 땊ꚾ뎊랖ꁪ 驙땊ꕒ骶 쌶 꿮 땞ꂺ.

   7. 
 : 鹮 딮 鯖닊땊ꁪ 쎺驪땊 뗞ꃖ뗫낶딚 돞꿶 뙛鬦 멶쌯 꿲딒꘲ 솎꼇쌲 驙딖  ( ) - -

둎髖꺗딒꘲ ꪖ띳ꩫ ꡾ꅎ뎦 ꌆꝎ 뗚쏫뗗 魂꼇딒꘲ ꫒ 꿮 땞랖Ꞣ 낺랞뗗딒꘲ꁪ 땊Ꝓ , 
랚뗫쌲 ꪖ띳ꩫ뗗 뙛쌿땊ꕒ骶 ꫒ 꿮 뎜ꂺ骶 Ꞧ쌮骶 땞ꂺ 랗髖딒꘲ꭖ뼆 꺂듶뎦 땊Ꝋꁪ . 
髒뗫뎦껲 랗髖딮 둎ꡊ꼇땊 뗦맾 랖뒢랖骶 돞꿶꘲ꭖ뼆 멶쌯뎦 땊Ꝋꁪ 髒뗫뎦껲 돞꿶딮 
駳髖꼇땊 뗦맾 랖뒢랖骶 땞딚 궦 랚뗫쌲 ꪖ띳ꩫ뗗 뙛쌿딖 땊ꚾ뎊랖랖 댠ꁪꂺꁪ 驙땊, 
ꂺ 띟 鹮 딮 鯖닊땊ꁪ 딮 齒Ꞃ뗗 魂뙆뎦껲됖 ꃂꞂ 뎦껲ꁪ ꩪ뛒 駚 땊썟뎦껲 몁 . ( ) ㉠ ㉡
꩞럎 ꩪ뛒딮 삏꼇땊 駞꿮꘳ 덓썊랚ꂺ骶 ꫎ 驙땊ꂺ.                     

                                                                       ③
[ ] 鹮 딮 鯖닊땊ꁪ 쎺驪딮 ꪖ띳ꩫ뎦껲 뙛쌿딮 ꩪ뛒駖 ꈦ ꃖꞓ뗗 ꩪ뛒 ( )① 
뛧 쌮鹮딮 땒꧿뗗 낏Ꞃ꘲ 鸳鹮ꡊ 댞 ꇲꂺ骶 쌮돖ꂺ 띟 鹮 딮 鯖닊땊ꁪ 髒 ꡾ꈦ. ( ) ㉠ ㉡ 
뎦껲 몁 ꩞럎 ꩪ뛒됖 ꈦ ꩞럎 ꩪ뛒駖 껲꘲ ꃖꞓ쌲ꂺ骶 ꫎ 驙땊ꂺ 鹮 딮 鯖닊땊ꁪ . ( )② 
ꪖ띳ꩫ뎦껲 뙛쌿딖 덧땦딮 ꫎랞뗗 鮲뗫땊 듶鰆뗗 뙆쐪Ꝓ 땊ꚾ뎊 랞뗗딒꘲ 骶덧ꇲ 묲
꺗딮 ꩪ뛒駖 꺳꼇ꇾ딒꘲넾 꼇ꞓ쌲ꂺ骶 쌮돖ꂺ ꏦ쌲 쎺驪땊 뗞ꃖ뗫낶딚 돞꿶 뙛鬦 멶.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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쌯 꿲딒꘲ 솎꼇쌲 驙髒 髖ꗾ쌮돂 돞꿶꘲ꭖ뼆 멶쌯뎦 땊Ꝋꁪ 髒뗫뎦껲 뛒髖꼇땊 뗦밋
뗗딒꘲ 駫쐪 됚꼇ꇮ骶 땞ꂺꁪ 뗦딚 랖뗗쌮돖ꂺ 띟 鹮 딮 鯖닊땊ꁪ 髒 ꡾ꈦ뎦껲 · . ( ) ㉠ ㉡ 
ꈦ ꩞럎됖 꼎 ꩞럎 ꩪ뛒 駚뎦ꁪ 꿮뛖꺗딮 맾땊駖 뙊떂쌲ꂺ骶 ꫎ 驙땊ꂺ 鹮 딮 鯖. ( )④ 
닊땊ꁪ ꪖ띳ꩫ뎦껲 뙛쌿딖 덧땦딮 ꫎랞뗗 鮲뗫땊 듶鰆뗗 뙆쐪Ꝓ 땊ꚾ뎊 랞뗗딒꘲ 骶
덧ꇲ 묲꺗딮 ꩪ뛒駖 꺳꼇ꇾ딒꘲넾 꼇ꞓ쌲ꂺ骶 쌮돖ꂺ 鯎ꗂꡊ껲 쎺驪딮 ꧎쌯뎦껲딮 . 
ꪖ띳ꩫ뗗 뙛쌿딖 랚뗫쌲 뙛쌿땊 댚ꂞꕒ骶 Ꞧ쌮骶 땞ꂺ 띟 鹮 딮 鯖닊땊ꁪ 뎦껲ꁪ . ( ) ㉠
꼎 ꩞럎 ꩪ뛒뎦껲 몁 ꩞럎됖 ꈦ ꩞럎 ꩪ뛒딮 뙆쐪꘲뒊 뾋땒땊 땊ꚾ뎊랖랖Ꞣ 뎦껲, ㉡
ꁪ 鯎ꗝ랖 댠ꂺ骶 ꫎ 驙땊ꂺ 鹮 딮 鯖닊땊ꁪ ꪖ띳ꩫ뎦껲 ꈦ ꃖꞓ뗗 ꩪ뛒딮 뙛쌿. ( )⑤ 
딖 덧땦딮 ꫎랞뗗 鮲뗫땊 듶鰆뗗 뙆쐪Ꝓ 땊ꚾ뎊 랞뗗딒꘲ 骶덧ꇲ 묲꺗딮 ꩪ뛒駖 꺳꼇
ꇾ딒꘲넾 꼇ꞓ쌲ꂺ骶 쌮돖ꂺ 鯎ꗂꡊ껲 쎺驪딮 ꧎쌯뎦껲ꁪ 랗髖딮 둎ꡊ꼇 돞꿶딮 駳. , 
髖꼇딮 ꫎랞땊 뙛쌿딮 ꂾ骚뎦껲 됚뗚앞 꽢驆ꇮ뎊 땞ꂺ骶 랖뗗쌮骶 땞ꂺ 띟 鹮 딮 鯖. ( )
닊땊ꁪ 뎦껲ꁪ ꩪ뛒 駚 땊썟뎦껲 꿮ꘊ뗗 꺗썻꼇땊 ꊲꗂ鹮랖Ꞣ 뎦껲ꁪ 鯎ꗝ랖 댠, ㉠ ㉡
ꂺ骶 ꫎ 驙땊ꂺ.   

     8. 
 : 鹮 딮 鯖닊땊ꁪ 낺뗲꘲ Ꞥ딖 돞꿶 땧쉞땊 꺂듶Ꝓ Ꞻ駲꘲ 썊껲Ꞣ 껺ꡛꇲꂺ ( )

骶 Ꞧ쌮ꡊ껲 쎺驪딮 ꧎쌯뎦껲 ꊲꗂ鹮ꁪ ꧿ꩫ髒 멶쌯 몊骚 駚딮 ꭞ땒밮뎦 ꃖ썊 댚끂뒖
딚 숲쏚쌮骶 땞ꂺ 鯎ꗂꦖ꘲ ꫊鰆 뎦껲 쎺驪땊 묲骶딮 랖꼇뗗 뾋먆딚 랚뗫쌲 돞꿶꧎. < >
꘲ 낏쐪낲뺂 꿮 땞ꂺ骶 Ꞧ쌲 驙髒 髖ꗾ쌮돂 鹮 딮 鯖닊땊駖 땊꘶뗗딒꘲ꁪ 돞꿶땊 랗( )
髖딮 둎ꡊ꼇뎦 ꃖ딧쌮ꄪꕒꆚ 쏚낺뎦껲ꁪ 麊ꡊ꼇딚 ꧪ뺫딒꘲ 쌮ꁪ 뗞ꃖ뗫낶땒 꿮 땞ꂺ
骶 Ꞧ쌮ꁪ 驙딖 뗗뗞쌮ꂺ.                                               

                                                                       ②
[ ] ꫊鰆 뎦껲 쎺驪딖 땎꺳딮 됚꿯鰆뎦 닆돂랚 鬊뼢됖 낺ꗂ딮 ꤎ쌯 땧< >① 
쉞뎦 ꃖ썊 묲骶딮 랖꼇뗗 뾋먆땊 돞꿶꧎꘲ 낏쐪ꇲ 驙땊ꕒ骶 솟駖쌮骶 땞ꂺ. 땊ꁪ 鹮( )
딮 鯖닊땊딮 땛땻뎦껲ꁪ 鬊뼢됖 낺ꗂ딮 ꤎ쌯 땧쉞땊 꺂듶 Ꝓ Ꞻ駲꘲ 돞꿶딮 骶듶쌲 ‘ ’
꫎랞뗗 鮲뗫딚 땮 ꊲꗂ麞딢딚 쎺驪 끺끺꘲ 땎뗫쌲 驙땊ꕒ骶 ꫒ 꿮 땞ꂺ ꌆꕒ껲 鹮. ( )
딮 鯖닊땊駖 ꫊鰆 딮 쎺驪딮 Ꞧ뎦 ꃖ썊 꼎 ꩞럎 ꂾ骚駖 쏚낺뎦껲ꁪ 鯎 ꩪ뛒ꊺ딮 ꫎< >
랞뗗 鮲뗫땊 꽢ꡎꇮꁪ 뛧쐪 꺗뺲꘲ 鹮댚駚ꂺ骶 Ꞧ쌮ꁪ 驙딖 뗗뗞쌮랖 댠ꂺ. ꪖ띳 ③ 
ꩫ뗗딒꘲ 魂꼇ꇲ 몊骚 댞뎦껲 ꂺꚾ뎊랖ꁪ 쎺驪딮 ꧎쌯뎦껲 돞꿶딖 뗫ꞓ ꂾ骚뎦 듚밮
쌲ꂺ ꌆꕒ껲 鹮 딮 鯖닊땊駖 쎺驪딮 땊꘶뎦 ꃖ썊 돞꿶땊 땊꘶뎦껲 ꧮ뗫ꞓ ꂾ骚뎦 듚. ( )
밮쌲ꂺ骶 땊썊쌮돂 Ꞧ쌮ꁪ 驙딖 뗗뗞쌮랖 댠ꂺ 鹮 딮 鯖닊땊ꁪ ꪖ띳ꩫ뎦 뭿낺쌮. ( )④ 
ꗺꡊ 쎺驪땊 멶쌯뎦껲 꼇뮾ꇲ 됚뗚쌲 뛒髖꼇땊 떂駳髖쐪ꇮꁪ ꂾ骚딮 뗞ꃖ뗫낶딚 뭪駖
썞뎊덒 쌲ꂺ骶 랖뗗쌮돖ꂺ 鹮 딮 鯖닊땊ꁪ ꫊鰆 뎦 뎎鯟ꇲ 鬊뼢됖 낺ꗂ딮 ꤎ쌯 땧. ( ) 〈 〉
쉞멮ꗒ 묲骶딮 랖꼇뗗 뾋먆딚 랚뗫쌲 돞꿶꧎꘲ 낏쐪낲빾 땧쉞딖 떂駳髖쐪ꇲ ꂾ骚꘲ 
꫒ 驙땊ꦖ꘲ ꫊鰆 딮 쎺驪딮 Ꞧ딚 ꊹ骶 돞꿶땊 쏚낺뎦껲ꁪ 駳髖꼇땊 꺂ꕒ랚 뛒髖꼇< >
딚 랖ꂦ 驙땊ꕒ骶 땊썊쌮돂 ꧮ딧쌲ꂺꁪ 驙딖 뗗뗞쌮랖 댠ꂺ 쎺驪딖 돞꿶딚 뗞ꃖ. ⑤ 
뗫낶딮 쌲 쏫뺲꘲ ꫊댮骶 鹮 딮 鯖닊땊ꁪ 돞꿶땊 멶쌯 땊쒚딮 땦ꞂꝒ 맾랖쌶 꿮 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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ꁪ 듶ꗻ쌲 쒚꫊ꕒ骶 쌮돖ꂺ ꌆꕒ껲 鬊뼢됖 낺ꗂ딮 ꤎ쌯 땧쉞딚 묲骶딮 랖꼇뗗 뾋먆. 
땊 돞꿶꧎꘲ 낏쐪ꇲ 驙땊ꕒ骶 쌲 쎺驪딮 Ꞧ딚 ꊹ骶 鹮 딮 鯖닊땊駖 돞꿶땊 랚Ꞃ딮 ( )
땎낳딚 꿮썟쌶 꿮 뎜ꂺ骶 땊썊쌮돂 Ꞧ쌮ꁪ 驙딖 뗗뗞쌮랖 댠ꂺ. 

    9. 
 : 鮖骆ꇮꂺ ꁪ 뎊ꍺ 骆Ꞧ땊鹮 骆髒뎦 땊Ꝋ驢 ꇮꂺ ꕒꁪ ꔑ딒꘲ 땒땊 ꂺ  ‘ ’ ‘ .’ , ‘

땊ꚾ뎊랖ꂺ ꕒꁪ ꔑ딮 됖 ꧪ鶎뎊 닆鰆뎦 뗗뗞쌮ꂺ.’ .        ⓒ      
                                                                       ③

[ ] 꽢랖쌮ꂺ ꁪ ꤒ驊딚 랖ꂞ骶 땞ꂺ ꕒꁪ ꔑ딒꘲ ꧪ뺫딒꘲ 駬뭪骶 땞‘ ’ ‘ .’ , ‘① 
ꂺ ꕒꁪ ꔑ딒꘲ 닆땎 됖 ꧪ鶎뎊 닆鰆뎦 뗗뗞쌮랖 댠ꂺ 쇂맿쌮ꂺ ꁪ 鴃 ꭯땷.’ . ‘ ’ ‘ⓐ ② 
ꂺ 둪뗦땊鹮 둪꘏딚 뎑ꂺ 뎊ꍺ 鰆쑢鹮 뗫꼎Ꝓ 댢댚맾Ꞃꂺ ꕒꁪ ꔑ딒꘲ 뎊ꍺ ꃖ꺗, , .’ , ‘
딚 삏ꪚ앞 랧뎊껲 ꈦꊲꗂ랖驢 鹮뺖麊ꂺ ꕒꁪ ꔑ딒꘲ 닆땎 됖 ꧪ鶎뎊 닆鰆뎦 뗗뗞쌮.’ ⓑ
랖 댠ꂺ 駚뛒쌮ꂺ ꁪ 꺗뺲 ꡾덧 꼇랞 ꌆ듚駖 鯎됖 駯ꂺ骶 ꫊驆鹮 鯎ꗝꂺ骶 돂. ‘ ’ ‘ , , ④ 
鰆ꂺ ꕒꁪ ꔑ딒꘲ ꃖ꺗딮 麊둿땊鹮 꺗뺲Ꝓ 댢鰆 듚쌮돂 꺊쌒ꂺ ꕒꁪ ꔑ딒꘲ 닆땎 .’ , ‘ .’
됖 ꧪ鶎뎊 닆鰆뎦 뗗뗞쌮랖 댠ꂺ 骆꼇ꇮꂺ ꁪ 뙆랗땊鹮 ꂾ몊 ꌆ듚駖 랲돂 Ꞣ. ‘ ’ ‘ⓓ ⑤ 

ꊺ뎊랖ꂺ ꕒꁪ ꔑ딒꘲ 뎊ꍺ ꃖ꺗뎦 딮쌮돂 땒뗫쌲 꺗뺲鹮 骆髒駖 꺳鰆驆鹮 Ꞣꊺ뎊.’ , ‘
랖ꂺ ꕒꁪ ꔑ딒꘲ 닆땎 됖 ꧪ鶎뎊 닆鰆뎦 뗗뗞쌮랖 댠ꂺ.’ . ⓔ

 [10~13] 

   [10-13] 
 : 땊 鯖뎦껲ꁪ ꯢꗞ뼊뒆띞 몊뗲뎦껲딮 鰆뭫 뾋쐪땎 ꃂꗂ쐪딮 魂뙆뗗 ꡾꿲 , 

띟 魃뗲 듶ꆯ꼇 쐫꫊됖 ꃂꗂ쐪딮 낶Ꚇꆚ 駚딮 ꡾꿲딚 랖뗗쌲 삎Ꞃ쌖 ꋲꗞꞞꝒ 꽢駲쌮
骶 땞ꂺ 鯎Ꞃ骶 ꧎魃땊 骓꺗 꿮랖 뗗땦Ꝓ 쎞둿쌮랖 댠댚 ꃂꗂ쐪딮 髋鯟땊 뛧ꂾꇮꡊ . 
꼎骚 骓뗲駖 듚뭫ꇶ 驙땊ꡆ ꧮꃖ꘲ ꧎魃딮 骓꺗 꿮랖 뗗땦駖 랖꽣ꇮꡊ ꃂꗂ쐪駖 髒땟 
髋鯟ꇮ뎊 ꃂꗂ쐪딮 낶Ꚇꆚ駖 뗖쌮ꇮ骶 骶뗫 쐮듾 뗲ꆚꆚ ꭫鬊ꇶ 驙땊ꕒ骶 쌲 삎Ꞃ쌖 
鬦꿮딮 랖뗗멮ꗒ 鼚ꃖ 뫞뎦 ꧎魃딮 骓꺗 꿮랖 뗗땦 鿚뗗딒꘲ ꯢꗞ뼊뒆띞 몊뗲駖 , 1970
꭫鬊쌮驢 ꇲ 땊듶Ꝓ 鰆뭫 뾋쐪됖 쐮듾딚 뛧냂딒꘲ 껺ꡛ쌮骶 땞ꂺ ꏦ쌲 ꯢꗞ뼊뒆띞 . 
몊뗲 ꭫鬊뎦ꆚ ꭞ魂쌮骶 ꃂꗂ쐪딮 鰆뭫 뾋쐪 돃쌶땊 骚꽣ꇲ 땊듶ꆚ 껺ꡛ쌮骶 땞ꂺ. 
  [ ]       

  10. 
 : ꤎꂾ뎦껲 삎Ꞃ쌖 鬦꿮ꁪ ꯢꗞ뼊뒆띞 몊뗲뎦껲딮 鰆뭫 뾋쐪땎 ꃂꗂ쐪딮  1

魂뙆뗗 ꡾꿲딚 랖뗗쌮돖딢딚 댢 꿮 땞ꂺ 鯎駖 ꧎魃땊 骓꺗 꿮랖 뗗땦Ꝓ 쎞둿쌮랖 댠. 
딒ꡊ 魃뗲 듶ꆯ꼇 髋鯟땊 뛧ꂾꇮ뎊 꼎骚 骓뗲駖 빂驢 듚뭫ꇮꁪ ꧮꡊ ꧎魃딮 骓꺗 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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랖 뗗땦駖 骚꽣ꇮꡊ ꃂꗂ쐪駖 髒땟 髋鯟ꇮ뎊 ꃂꗂ쐪딮 낶Ꚇꆚ駖 뗖쌮ꇮ骶 骶뗫 쐮듾 
뗲ꆚ駖 ꭫鬊ꇶ 驙땊ꕒ骶 Ꞧ쌲 驙딖 ꯢꗞ뼊뒆띞 몊뗲뎦껲 魃뗲 듶ꆯ꼇 쐫꫊됖 ꃂꗂ쐪
딮 낶Ꚇꆚ 駚딮 ꤎ뗲Ꝓ 랖뗗쌲 驙땒 궦땊ꂺ ꌆꕒ껲 ꯢꗞ뼊뒆띞 몊뗲 ꭫鬊 땊쒚딮 꼎. 
骚 骓뗲 듚뭫뎦 ꃖ썊 삎Ꞃ쌖땊 뎊ꍺ 뗚Ꭓ딚 쌮돖ꁪ랖ꁪ 땊 鯖딚 뾋썊 쐫땎쌶 꿮 뎜
ꂺ.                                                                    
                                                                       ②
[ ] ꤎꂾ뎦껲 ꯢꗞ뼊뒆띞 몊뗲 ꭫鬊 땊쒚뎦ꆚ ꃂꗂ쐪딮 鰆뭫 뾋쐪 돃쌶4① 
땊 骚꽣ꇮ뎞딒ꡆ 땊ꁪ 쌮鹮딮 鰆뭫 뾋쐪Ꝓ 뛧냂딒꘲ 둎쐮 驆ꕮꝒ 쌮ꡊ 갚둿딚 뗞駦쌮
骶 鮲꡾딮 骓뗲Ꝓ ꃂ꼇쌶 꿮 땞鰆 ꌢꤎ땊ꕒ骶 뎎鯟쌮骶 땞ꂺ ꤎꂾ뎦껲 ꯢꗞ뼊뒆. 2③ 
띞 몊뗲뎦껲ꁪ 魃뗲 듶ꆯ꼇딒꘲ ꃂꗂ駖 뭪駖ꇮ뎊 鯞 쐮 ꫎듚뗲 駖 ꇮ뎞딒ꡆ 땊 몊뗲‘ ’
ꁪ ꧎魃딮 뛧댯딖썟뎦 鯞 뺲쐮 뙆썃 뎦 ꌆꕒ 鯞 돾끺됖 ꃂꗂꝒ 뎎뗲鹮 Ꞵ鬦쐮썊 ‘ ’ 1 35
뛒뎊덒 쌲ꂺꁪ 딮ꤊꝒ 랖驢 썞ꂺ骶 뎎鯟쌮骶 땞ꂺ ꤎꂾ뎦껲 ꯢꗞ뼊뒆띞 몊뗲뎦. 2④ 
껲ꁪ 鰆뙊딮 鯞 ꫎듚 몊뗲뎦껲 魃뗲 듶ꆯ꼇 돃쌶딚 썞ꄮ 鯞뎦 ꃂꗂ쐪駖 뭪駖ꇮ뎞ꂺ骶 
뎎鯟쌮骶 땞ꂺ ꤎꂾ뎦 ꌆꝊꡊ 삎Ꞃ쌖 鬦꿮ꁪ ꧎魃딮 骓꺗 꿮랖 뗗땦 꺗뺲駖 랖. 1⑤ 
꽣ꇶ 骓뒆 ꃂꗂ쐪駖 髒땟 髋鯟ꇮꡊ껲 뛖갚 땦꺆딒꘲껲 ꃂꗂ쐪딮 낶Ꚇꆚ駖 뗖쌮ꇮ骶 
骶뗫 쐮듾 뗲ꆚꆚ ꭫鬊ꇶ 驙땊ꕒ骶 랖뗗썞ꂺ 鯎Ꞃ骶 ꤎꂾ딚 뾋썊 낺뗲꘲ 鼚ꃖ . 3 1970
뫞뎦 ꧎魃딮 骓꺗 꿮랖 뗗땦駖 鿚뗗ꇮ鰆 낲땧쌮骶 ꃂꗂ쐪駖 髒땟 髋鯟ꇮ뎊 ꧎魃딮 鯞 
뛖갚ꖟ땊 鯟駦쌲 骆髒 ꯢꗞ뼊뒆띞 몊뗲駖 ꭫鬊ꇮ뎞딢딚 쐫땎쌶 꿮 땞ꂺ, . 

  11. 
 : ꤎꂾ딮 ꃂꗂ쐪뎦 ꃖ쌲 돂뺖魃 뾋쐪딮 쐮듾딚 쌮ꕓ낲볲 鯎 駖밮Ꝓ 됂Ꞃ 3 ‘

ꁪ 솟駖 뗞꺗 땊ꕒꁪ 랚꿶딚 뾋썊 솟駖 뗞꺗 땊 땦魃 뾋쐪딮 ꃖ둎駖밮Ꝓ 齨땊ꁪ 驙’ ‘ ’ ‘ ’
땚딚 댢 꿮 땞ꂺ 鯎Ꞃ骶 ꤎꂾ딚 뾋썊 ꯢꗞ뼊뒆띞 몊뗲뎦껲ꁪ 꺞ꙃ驢 뭪駖ꇲ ꃂꗂ쐪. 2
駖 鯞髒 쌾鲮 魃뗲 듶ꆯ꼇딮 돃쌶딚 쌮돖딒ꡆ 鯞 돾끺됖 ꃂꗂ딮 駖밮駖 骶뗫ꇮ뎊 , 1 35
땞뎞딢딚 댢 꿮 땞ꂺ 땊Ꝓ ꧪ뺫딒꘲ ꞞꝊ빂쐪駖 ꃂꗂ쐪뎦 ꃖ썊 솟駖 뗞꺗ꇮꡊ 땒뗫 . 
鯞댷딮 ꞞꝊ빂쐪뎦 ꃖ딧쌮ꁪ ꃂꗂ쐪딮 鯞댷땊 鰆뙊뎦 갚썊 ꄪ 벺랖驢 ꇮꦖ꘲ 駯딖 鯞
댷딮 ꞞꝊ빂쐪꘲ 魂땛 駖ꁻ쌲 鯞딮 덧딖 ꄪ Ꞥ댚랞 驙땚딚 뭪꘶쌶 꿮 땞ꂺ.          

                                                                       ⑤
[ ] ꤎꂾ뎦껲 ꯢꗞ뼊뒆띞 몊뗲쌮뎦껲 ꃂꗂ쐪딮 솟駖 뗞쌮ꁪ 鮲뗫꺗 ꭞ 3① 
駖ꁻ썞ꂺ骶 뎎鯟쌮骶 땞ꂺ 땊ꁪ ꤎꂾ뎦껲 뎎鯟쌲 鯞 돾끺됖 ꃂꗂꝒ 뎎뗲鹮 Ꞵ鬦. 2 1 35
쐮썊 뛒뎊덒 쌲ꂺꁪ 鯞 뺲쐮 뙆썃딮 骆髒꘲ ꫒ 꿮 땞ꂺ 쌮랖Ꞣ ꧎魃땊 ꃂꗂ쐪딮 鯞 . 
뺲쐮 딮ꤊꝒ ꄪ 땊꺗 駦ꃏ쌶 꿮 뎜ꁪ 꺗쐿뎦 ꆚꃂ쌮骶 ꃂꗂ쐪딮 鯞 뺲쐮 뗫랖Ꝓ 껶, 
뎎쌲 ꂟ끾 꿒빂駖 ꂾ썟ꇮ뎞딒ꦖ꘲ 骶솟駖ꇲ ꃂꗂ쐪딮 솟駖 뗞쌮駖 駖ꁻ썊똢ꂺ骶 ꫒ 
꿮 땞ꂺ ꤎꂾ뎦껲 ꯢꗞ뼊뒆띞 몊뗲쌮뎦껲 ꃖ鮲꡾ ꃖ꧎ ꤊ돃 씧땦 꺗뺲돖ꄮ ꆛ. 3② 
땒 땒꫎ ꋇ 뛒둪魃ꊺ딖 ꃂꗂ쐪딮 솟駖 뗞꺗뎦 鹮껲ꗺ骶 쌮랖 댠댮딒ꡆ 땊ꗂ쌲 꺗쐿, , 
땊 듶랖ꇮ鰆 뎊ꗺ뒎 驙땊ꕒꁪ 뗚Ꭓ 쌮뎦 ꞞꝊ빂쐪됖 뎪쐪뎦 ꃖ쌲 쀂鰆뗗 꿮둪駖 띳駖
썞ꂺ骶 뎎鯟쌮骶 땞ꂺ 땊Ꝓ ꧪ뺫딒꘲ ꞞꝊ빂쐪됖 뎪쐪뎦 ꃖ쌲 쀂鰆뗗 꿮둪駖 띳駖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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驙딖 땊ꊺ 뾋쐪딮 駖밮駖 齨댚랞 驙땊ꕒꁪ 鰆ꃖ ꌢꤎ땊뎞딢딚 뭪꘶쌶 꿮 땞ꂺ. 1③ 
ꤎꂾ뎦 뗲낲ꇲ 삎Ꞃ쌖 ꋲꗞꞞ 꺗쐿딖 ꧎魃땊 骓꺗 꿮랖 뗗땦Ꝓ 쎞둿쌮랖 댠댚 魃뗲 
듶ꆯ꼇 髋鯟땊 뛧ꂾꇮꡊ 꼎骚 骓뗲駖 듚뭫ꇶ 驙땊ꡆ ꧮꃖ꘲ ꧎魃딮 뗗땦 꺗뺲駖 랖꽣
ꇮ뎊 ꃂꗂ쐪駖 髒땟 髋鯟ꇮꡊ ꃂꗂ쐪딮 낶Ꚇꆚ駖 뗖쌮ꇲꂺꁪ 驙땊ꂺ ꤎꂾ뎦껲 ꯢꗞ. 2
뼊뒆띞 몊뗲뎦껲ꁪ 鯞髒 ꃂꗂ쐪駖 魃뗲 듶ꆯ꼇딮 돃쌶딚 ꃊꃏ쌮돖딒ꡆ 鯞 돾끺ꃏ , 1
ꃂꗂꝒ Ꞵ鬦쐮썊 뛒뎊덒 쌮ꁪ 鯞 뺲쐮 뙆썃땊 땞뎞딢딚 댢 꿮 땞ꂺ 鯞딮 꺳꺆ꖟ땊 35 . 

띳駖쌮ꡊ 鯞궦Ꞣ 댚ꂞꕒ 땊Ꝓ Ꞵ鬦쐮쌶 꿮 땞ꁪ ꃂꗂ쐪駖 ꁮ뎊鹮 魃뗲 듶ꆯ꼇딮 髋, 
鯟ꖟ땊 띳駖쌮ꦖ꘲ 땒뗫 뗫ꆚ鰢랖딮 鯞딮 꺳꺆ꖟ 띳駖ꁪ 삎Ꞃ쌖 ꋲꗞꞞ 꺗쐿딚 됚쐪
쌮ꁪ ꧿ꩫ땊 ꇶ 꿮 땞ꂺ骶 ꫒ 꿮 땞ꂺ ꤎꂾ뎦껲 삎Ꞃ쌖 ꋲꗞꞞꁪ 魃뗲 듶ꆯ꼇 . 2④ 
쐫꫊됖 ꃂꗂ쐪딮 낶Ꚇꆚ 駚딮 ꤎ뗲ꕒ骶 뎎鯟쌮骶 땞ꂺ 鯎Ꞃ骶 ꤎꂾ뎦껲 삎Ꞃ쌖 鬦. 1
꿮ꁪ 땊ꗂ쌲 ꤎ뗲뎦 ꃖ썊 ꧎魃땊 骓꺗 꿮랖 뗗땦Ꝓ 쎞둿쌮랖 댠딒ꡊ 魃뗲 듶ꆯ꼇 髋, 
鯟땊 뛧ꂾꇮ뎊 꼎骚 骓뗲駖 빂驢 듚뭫ꇮ骶 ꧎魃딮 뗗땦駖 骚꽣ꇮꡊ ꃂꗂ쐪駖 髒땟 , 
髋鯟ꇮ뎊 ꃂꗂ쐪딮 낶Ꚇꆚ駖 뗖쌮ꇮ骶 骶뗫 쐮듾 뗲ꆚ駖 ꭫鬊ꇶ 驙땊ꕒ骶 랖뗗쌮돖
ꂺ.

  12. 
 : ꤎꂾ뎦껲 鬦맾 쐮듾 땊ꕖ 鰆뭫 뾋쐪땎 ꃂꗂ쐪Ꝓ 뗲둎쌲 ꂺꝎ 뾋쐪ꊺ 駚 2 ‘ ’

딮 쐮듾땊ꕒ骶 쌮돖ꂺ 鯎ꗂꦖ꘲ ꧎魃딚 쇂쌾쌲 꼎 魃駖駖 뙊떂쌮骶 꼎 魃駖駖 駗駗 . , 
ꂺꝎ 뾋쐪Ꝓ 꺂둿쌲ꂺꁪ 뙆驊딚 뗗둿쌶 ꌢ 뎦껲ꁪ ꧎魃딚 뗲둎쌲 ꈦ 魃駖 駚딮 鬦㉡
맾 쐮듾땊 뙊떂쌮ꡆ 駖랩꿮ꁪ 땊ꂺ 쌲솎 ꤎꂾ뎦껲 뎊ꍶ쌲 鰆뭫 뾋쐪ꆚ 뎜땊 駗駗 1 . 4
ꂺꝎ 뾋쐪駖 꺂둿ꇮꁪ 骓뒆 뎦ꁪ ꈦ 魃駖Ꝓ 랳랩ꁪ 骓뒆딮 꿮Ꞣ빒 쐮듾딮 駖랩꿮駖 ( )㉢
꺳鰊ꂺ骶 쌮돖딒ꦖ꘲ 駯딖 뙆驊딚 뗗둿쌶 ꌢ 뎦껲 꺳鰆ꁪ 쐮듾딮 駖랩꿮ꁪ ꫊ꂺ , 1㉢
Ꞥꂺ.                                                                  

                                                                       ⑤
[ ] ꤎꂾ뎦 ꌆꝊꡊ 鯞 ꫎듚 몊뗲 뎦껲ꁪ 駗 魃駖딮 뾋쐪 駖밮ꁪ 뗫2 , ( )① ㉠
썊랚 덧딮 鯞딮 駖밮뎦 骶뗫ꇮ鰆 ꌢꤎ뎦 魃駖 駚 뾋쐪딮 쐮듾땊 땦ꆯ뗗딒꘲ 骆뗫ꇲ
ꂺ 鯎ꗂꦖ꘲ 꼎 魃駖Ꝓ ꕒ骶 쌶 ꌢ 魃駖 꺂땊뎦껲 쐮듾땊 . A, B, C A-B, A-C, B-C 
땦ꆯ뗗딒꘲ 骆뗫ꇮꦖ꘲ 鯞 ꫎듚 몊뗲뎦껲 땦ꆯ뗗딒꘲ 骆뗫ꇮꁪ 쐮듾딮 駖랩꿮駖 鯞, 
뎦 땦魃 뾋쐪딮 駖밮Ꝓ 骶뗫쌲 魃駖 꿮꫊ꂺ 쌮鹮 뗗ꂺꁪ 랚꿶딖 뗗뗞쌮랖 댠ꂺ. 2② 
ꤎꂾ뎦 ꌆꝊꡊ 鰆뭫 뾋쐪땎 ꃂꗂ쐪Ꝓ 뗲둎쌲 ꂺꝎ 뾋쐪ꊺ 駚 쐮듾딚 鬦맾 쐮듾땊ꕒ, 
骶 쌲ꂺ 딮 ꭫鬊 돂ꭖ됖 髖骚뎜땊 魃駖딮 꿮뎦 ꪖ쌾땊 뎜骶 鰆뭫 뾋쐪駖 돂뗚앞 . , ㉡
ꃂꗂ쐪땊ꦖ꘲ 鬦맾 쐮듾딮 駖랩꿮뎦ꆚ 맾땊駖 뎜ꂺ ꤎꂾ뎦껲 뎊ꍶ쌲 鰆뭫 뾋쐪. 4③ 
ꆚ 뎜땊 駗駗 ꂺꝎ 뾋쐪駖 꺂둿ꇮꁪ 骓뒆 뎦ꁪ ꈦ 魃駖Ꝓ 랳랩ꁪ 骓뒆딮 꿮Ꞣ빒 ( )㉢
쐮듾딮 駖랩꿮駖 꺳鰊ꂺ骶 쌮돖ꂺ 鯎ꗂꦖ꘲ 뎦껲 魃駖 꿮駖 쌮鹮닿 띳駖쌶 ꌢꞞꂺ . ㉢
쐮듾딮 뗚몊 駖랩꿮ꆚ 쌮鹮닿 띳駖쌲ꂺꁪ 랚꿶딖 뗗뗞쌮랖 댠ꂺ ꤎꂾ뎦 ꌆꝊꡊ. 2 , ④ 
鯞 ꫎듚 몊뗲 뎦껲ꁪ 駗 魃駖딮 뾋쐪 駖밮駖 鯞딮 駖밮뎦 骶뗫ꇮꡆ 땊뎦 ꌆꕒ 쐮( ) , ㉠
듾ꆚ 땦ꆯ뗗딒꘲ 骆뗫ꇲꂺ 쌲솎 ꯢꗞ뼊뒆띞 몊뗲 뎦껲ꆚ 鬦맾 쐮듾딖 땦ꆯ뗗딒꘲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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骆뗫ꇲꂺ骶 쌮돖ꂺ ꌆꕒ껲 꼎 魃駖駖 뙊떂쌲ꂺ骶 뗲쌲ꇲ 꺗쐿뎦껲 뎦껲 딒꘲ ꧪ. ㉠ ㉡
鷦ꂺ骶 썊ꆚ 땦ꆯ뗗딒꘲ 骆뗫ꇮꁪ 쐮듾딮 駖랩꿮駖 Ꞥ댚랖ꁪ 驙딖 댚ꂞꂺ.

  13. 
 : ꤎꂾ딮 麊둿딚 뾋썊 鰆뭫 뾋쐪Ꝓ 뗲둎쌲 ꂺꝎ 뾋쐪ꊺ 駚 쐮듾땎 鬦맾  2 , 

쐮듾딖 땦ꆯ뗗딒꘲ 骆뗫ꇾ딚 댢 꿮 땞ꂺ ꫊鰆 뎦 ꌆꝊꡊ 꼎 魃駖딮 쌿딮뎦 딮썊 . , 〈 〉
鰆뭫 뾋쐪땎 魃 뾋쐪뎦 ꃖ쌲 魃 뾋쐪됖 魃 뾋쐪딮 쐮듾땊 駗駗 쌮ꕓA B C 50%, 30% 
쌮돖ꂺ 魃 뾋쐪뎦 ꃖ쌲 魃 뾋쐪딮 쐮듾 쌮ꕓ 쇃땊 魃 뾋쐪딮 쐮듾 쌮ꕓ 쇃뎦 갚. A C B
썊 땧딒ꦖ꘲ 쌿딮 땊쒚 魃 뾋쐪뎦 ꃖ쌲 魃 뾋쐪딮 駖밮ꁪ 魃 뾋쐪뎦 ꃖ쌲 魃 , A B A C
뾋쐪딮 駖밮뎦 갚썊 쌿딮 땊뗚꫊ꂺ 꺗ꃖ뗗딒꘲ ꄪ 齨驢 솟駖ꇾ딚 댢 꿮 땞ꂺ 땊Ꝓ . 
ꧪ뺫딒꘲ 쌿딮 땊쒚 魃 뾋쐪뎦 ꃖ쌲 魃 뾋쐪딮 駖밮駖 쌿딮 땊뗚꫊ꂺ 麄댚똎 魃 B C B
뾋쐪뎦 ꃖ쌲 魃 뾋쐪딮 쐮듾땊 꺗낏쌶 驙땚딚 댢 꿮 땞ꂺ ꌆꕒ껲 ꈦ 魃駖 駚 쐮듾C . 
뎦 딮썊 魃뎦 ꃖ쌲 魃딮 꿮뭲딖 띳ꃖꇮ骶 꿮땛딖 뛚뎊ꊺ뎊 魃딮 骓꺗 꿮랖ꁪ 駲B C C
껶ꇮ뎞딚 驙땊ꂺ.                                                               

                                                                       ④
[ ] ꤎꂾ뎦껲 ꃂꗂ쐪駖 髒땟 髋鯟ꇮꡊ 뛖갚 땦꺆딒꘲껲 ꃂꗂ쐪딮 낶Ꚇ1① 
ꆚ駖 뗖쌮ꇲꂺ骶 쌮돖ꂺ 魃딮 鯞Ꞃ駖 땎꺗ꇮ骶 뾋쐪 髋鯟땊 駦꽢쌮ꡊ 鰆뭫 뾋쐪땎 . A
魃 뾋쐪딮 髋鯟땊 뛚뎊ꊶ 驙땊ꦖ꘲ 魃 뾋쐪딮 낶Ꚇꆚ駖 麄댚랚 驙딒꘲ ꫊鰆 뎊ꘋA A

ꂺ. ② 魃딮 魃뗲뗗 쌿딮꘲ 땎쌲 魃 뾋쐪뎦 ꃖ쌲 魃 뾋쐪딮 쐮듾 쌮ꕓ딖 A, B, C A B A
魃 뾋쐪뎦 ꃖ쌲 魃 뾋쐪딮 駖밮駖 꺗낏썞딢딚 鹮뺖麎ꂺ 魃 뾋쐪뎦 ꃖ쌲 魃 뾋쐪B . A B
딮 駖밮駖 꺗낏썞ꂺꁪ 驙딖 鰆뭫 뾋쐪땎 魃 뾋쐪딮 駖밮ꁪ 솟駖 뗞쌮 띟 쌮ꕓꇮ뎞A , 
딢딚 딮꧎쌲ꂺ. ꫊鰆 뎦껲 꼎 魃駖딮 쌿딮 骆髒 둎쐮 낲땻뎦 ꃖ쌲 駲땛땊 땊ꚾ뎊 ③ 〈 〉
똎 魃 뾋쐪뎦 ꃖ쌲 魃 뾋쐪됖 魃 뾋쐪딮 쐮듾딖 駗駗 쌮ꕓ썞ꂺ骶 쌮A B C 50%, 30% 
돖ꂺ 魃 뾋쐪딮 쐮듾딖 魃 뾋쐪딮 쐮듾뎦 갚썊 뗗驢 쌮ꕓ쌮돖딒ꦖ꘲ 쌿딮 땊쒚 . C B A
魃 뾋쐪뎦 ꃖ쌲 魃 뾋쐪딮 駖밮ꁪ 魃 뾋쐪뎦 ꃖ쌲 魃 뾋쐪딮 駖밮뎦 갚썊 쌿딮 B A C
땊뗚꫊ꂺ 꺗ꃖ뗗딒꘲ ꄪ 齨驢 솟駖ꇲꂺ骶 쌶 꿮 땞ꂺ ꌆꕒ껲 魃 뾋쐪뎦 ꃖ쌲 魃 . B C
뾋쐪딮 쐮듾딖 쌿딮 땊뗚꫊ꂺ 꺗낏썞딚 驙땊ꂺ ꤎꂾ髒 ꫊鰆 딮 麊둿딚 뾋썊 삏. 3⑤ 〈 〉
뗫 魃駖뎦껲 鬦돃 꺗ꃖ魃髒딮 骓꺗 꿮랖駖 댛쐪ꇮꡊ 鯎 魃駖ꁪ 鬦돃 꺗ꃖ魃 뾋쐪딮 
쐮듾딚 麄뮆 鬦돃 꺗ꃖ魃딮 뾋쐪딮 駖밮Ꝓ 솟駖 뗞꺗낲빺ꗺ骶 쌲ꂺꁪ 꺂낺딚 댢 꿮 
땞ꂺ 鯎ꗂꦖ꘲ 魃딮 魃뎦 ꃖ쌲 骓꺗 꿮랖 댛쐪Ꝓ 駲껶쌮鰆 듚썊껲ꁪ 魃 뾋쐪뎦 . A B A
ꃖ쌲 魃 뾋쐪딮 쐮듾딚 麄뭪뎊 魃 뾋쐪딮 駖밮Ꝓ 솟駖 뗞꺗낲볲덒 쌲ꂺB , B . 

[14~17] 

      [14-17] , 
 : 땊 鯖딖 뒊뗚땦駖 땦ꆯ맾 麊ꭖ뎦껲 ꡾ꂞ뼆Ꝓ 뾋썊 뛒ꪖ딚 ꫒ 꿮 땞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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썊 뛒ꁪ 땻밮딮 뒦ꞂꝒ 껺ꡛ쌮骶 땞ꂺ 맾ꖟ 뛒듚 딮 꺗쐿딚 듚뎦껲 麊ꗺꂺ꫎ 驙. 360°
駯딖 돗꺗딒꘲ 뗲髋쌮鰆 듚썊껲ꁪ ꠒ뗖 맾ꖟ 뛒듚 ꧪꂻ뎦 ꧪꈧ샦 ꡾덧딮 驿땦샦딚 솊 
齩骶 髧駗 뱊꠪ꕒ꘲ 묂돗딚 썊덒 쌲ꂺ 鯎ꗆꅆ 땊 髧駗 뱊꠪ꕒꁪ 빆 낲덒駗딚 駬骶 . 
땞뎊 꺂駗랖ꃖ駖 뛚랖Ꞣ ꗢ띞 骶듶딮 骷Ꜷ꘲ 땎썊 됲骷땊 ꧲꺳쌲ꂺ 鯎궦Ꞣ 댚ꂞꕒ, . , 
맾ꖟ뎦 땻맿ꇲ 뱊꠪ꕒ딮 鰆뒎뎊랦 ꋇ딒꘲ 땎썊껲ꆚ 됲骷땊 ꧲꺳쌲ꂺ 땊ꗂ쌲 됲骷딖 . 
묂돗쌲 돗꺗髒 낺꼎骚 驿땦샦딚 갚鬦쌮ꡊ ꫊뗫쌶 꿮 땞ꂺ 쌲솎 듚뎦껲 麊ꗺꂺ꫊ꁪ . 
낲뗦딮 돗꺗뎦껲ꁪ 驆Ꞃ뎦 ꌆꝎ ꤒ몊딮 빂鰆 ꪖ쐪ꆚ 뎜뎊덒 쌮ꦖ꘲ 됲骷땊 ꫊뗫ꇮꡊ 
꫊뗫ꇲ 돗꺗딮 뗦ꊺ髒 땊뎦 ꃖ딧쌮ꁪ 낺꼎骚 驿땦샦딮 뗦ꊺ 駚딮 ꃖ딧 髖骚Ꝓ 땊둿썊 
뒦鯒 쑾髒Ꝓ 뗲驆쌲 듚뎦껲 麊ꗺꂺ꫊ꁪ 낲뗦딮 맾뒦 돗꺗딚 Ꞣꊲꁪ 낲뗦 ꪖ쐮땊 쌚2
둪쌮ꂺ 땊ꗝ驢 썊껲 뎑딖 駗 ꧿썻딮 돗꺗딚 쌿꼇쌮돂 맾ꖟ 뛒듚Ꝓ 듚뎦껲 麊ꗺꂺ꫎ . 
驙 駯딖 돗꺗딚 뒊뗚땦뎦驢 뗲髋쌮驢 ꇲꂺ.
  [ ]            

  14. 
 : ꤎꂾ뎦 ꌆꝊꡊ ꗢ띞 骶듶딮 骷Ꜷ꘲ 땎썊 돗꺗땊 뛧냂ꭖꁪ ꫒꘳쌮骶 뛧 2 , 

냂ꭖ뎦껲 ꠖ꿮꘳ ꄪ 쓮뎊랖ꁪ 쏚꺗 띟 ꗢ띞뎦 딮쌲 꺗딮 됲骷땊 ꧲꺳쌮ꁪꅆ 땊ꗂ쌲 , 
됲骷딖 됲骷 ꡾ꅎ딚 껺뗫쌮돂 ꫊뗫쌶 꿮 땞ꂺ.                  

                                                                       ④
[ ] ꤎꂾ뎦껲 맾ꖟ 뗚쒚뙢뒆뎦 땻맿ꇲ 뱊꠪ꕒ꘲ 묂돗쌲 돗꺗딚 땊둿쌮1① 
돂 맾ꖟ 뛒듚 딮 꺗쐿딚 듚뎦껲 麊ꗺꂺ꫎ 驙 駯딖 돗꺗딚 Ꞣꊺ뎊 맾 댞딮 ꡾ꂞ뼆360°
Ꝓ 뾋썊 뒊뗚땦뎦驢 뗲髋쌲ꂺ骶 쌮돖ꂺ ꌆꕒ껲 듚뎦껲 麊ꗺꂺ꫎ 驙 駯딖 돗꺗딖 뱊. 
꠪ꕒ 쌮鹮Ꝓ 땊둿쌮돂 Ꞣꊺ뎊랚 驙땊 댚ꂞꂺ ꤎꂾ뎦껲 됲骷뎦 돗썻딚 뛒ꁪ 뱊꠪. 2② 
ꕒ 땦몊딮 삏랫딚 麊ꭖ ꪖ꿮ꕒ骶 쌮骶 맾ꖟ뎦 땻맿ꇲ 뱊꠪ꕒ딮 鰆뒎뎊랦 ꋇ딒꘲ 땎썊 
꧲꺳쌮ꁪ 됲骷딮 뒦땎딚 둎ꭖ ꪖ꿮ꕒ骶 쌲ꂺ骶 쌮돖ꂺ ꌆꕒ껲 둎ꭖ ꪖ꿮꘲ 땎쌲 됲. 
骷딖 뱊꠪ꕒ 땦몊딮 삏랫딚 댚ꁪ 驙딒꘲ 썊骆쌶 꿮 뎜ꂺ ꤎꂾ髒 ꤎꂾ뎦 ꌆꝊ. 3 4③ 
ꡊ, 됲骷 ꫊뗫땊 鸳鹲 돗꺗딚 맾뒦딒꘲ 낲뗦 ꪖ쐮썊껲 駗 ꧿썻딮 돗꺗딚 쌿꼇쌮ꡊ 2
맾ꖟ 뛒듚Ꝓ 듚뎦껲 麊ꗺꂺ꫎ 驙 駯딖 돗꺗땊 Ꞣꊺ뎊랚ꂺ. 띟 됲骷딚 ꠒ뗖 ꫊뗫쌲 , 
쒚 鯎 돗꺗ꊺ딚 쌿꼇쌮ꁪ 驙땊ꦖ꘲, 묂돗ꇲ 돗꺗딚 쌮鹮딮 돗꺗딒꘲ 쌿꼇쌲 쒚 됲骷
딚 ꫊뗫쌲ꂺꁪ 껺ꡛ딖 뗗뗞쌮랖 댠ꂺ. ꤎꂾ뎦껲 뱊꠪ꕒꁪ 맾뒦 낺꼎骚Ꝓ 맾뒦  3 3 2⑤ 
돗꺗딒꘲ 쀂돗쌲ꂺ骶 쌮돖ꂺ 鯎Ꞃ骶 ꤎꂾ뎦껲 됲骷땊 ꫊뗫ꇲ 돗꺗딮 뗦ꊺ딚 낺꼎骚 . 4
驿땦샦뎦 ꃖ딧낲빾 駖꺗딮 뙢숲骚Ꝓ 땊둿썊 돗꺗딮 뗦ꊺ딚 驿땦딮 ꡾덧髒 驿땦 駚딮 
꺗ꃖ뗗 빂鰆駖 낺꼎骚뎦껲됖 ꆯ땒쌮驢 듶랖ꇮꆚ꘳ 쌲 솟ꡊ뎦 齩딒ꡊ 맾뒦 돗꺗딒꘲ 2
鹮뺖鹲ꂺ骶 쌮돖ꂺ ꌆꕒ껲 듚뎦껲 麊ꗺꂺ꫊ꁪ 낲뗦딮 돗꺗딖 맾뒦딒꘲ 숲낲ꇲꂺꁪ . 2
驙딚 댢 꿮 땞ꂺ.

  15. 



13

 : 딖 ꗢ띞 骶듶딮 骷Ꜷ땊鹮 뱊꠪ꕒ딮 鰆뒎뎊랦 ꋇ딒꘲ 땎썊 됲骷땊 ꧲꺳 ㉠
쌲 돗꺗딚 딮꧎쌲ꂺ 딖 됲骷 ꡾ꅎ땊鹮 낺꼎骚 驿땦샦髒딮 갚鬦Ꝓ 뾋썊 뎦 ꧲꺳. ㉡ ㉠
쌲 됲骷딚 ꫊뗫쌲 돗꺗딚 딮꧎쌲ꂺ ꤎꂾ뎦껲 됲骷 ꫊뗫땊 鸳鹮ꡊ 뱊꠪ꕒ꘲ꭖ뼆 ꠖ. 3 ‘ ’ 
Ꞃ 땞딚꿮꘳ ꤒ몊駖 땧驢 鹮뺖鹮ꁪ 뒦鯒 쑾髒Ꝓ 뗲驆쌮鰆 듚썊 낲뗦 ꪖ쐮땊 쌚둪쌮ꂺ
骶 쌮돖딒ꦖ꘲ 낲뗦 ꪖ쐮 땊뗚딮 돗꺗땎 髒 딖 ꡾ꈦ 駯딖 빂鰆딮 ꤒ몊땒랖ꕒꆚ , ㉠ ㉡
ꠖ꿮꘳ 땧驢 ꫊땊ꁪ 뒦鯒 쑾髒駖 鹮뺖鹮ꁪ 돗꺗땚딚 댢 꿮 땞ꂺ ꌆꕒ껲 髒 뎦껲. ㉠ ㉡
ꁪ ꗢ띞됖 驿땦샦 꺂땊딮 驆Ꞃ駖 ꠖ뎊랞꿮꘳ 驿땦샦땊 땧驢 ꫊땒 驙땊ꂺ.    

                                                                       ②
[ ] ꤎꂾ뎦껲 髧駗 뱊꠪ꕒꁪ 빆 낲덒駗딚 駖랖骶 땞뎊 꺂駗랖ꃖ駖 뛚뎊2① 
ꊶꂺꁪ 땻뗦땊 땞랖Ꞣ ꗢ띞 骶듶딮 骷Ꜷ땊鹮 뱊꠪ꕒ딮 鰆뒎뎊랦 ꋇ딒꘲ 땎썊 꺗딮 됲
骷땊 鹮뺖鹲ꂺ骶 쌮돖ꂺ 딖 뎦껲 鹮뺖鹮ꁪ 됲骷딚 ꫊뗫쌮돂 뎑딖 驙땊ꂺ ꌆꕒ껲 . . ㉡ ㉠
딮 낲덒駗딖 뎦껲 鯎ꃖ꘲ 듶랖ꇶ 驙땊ꂺ ꤎꂾ뎦껲 ꗢ띞뎦 딮쌲 꺗딮 됲骷. 2 , ㉠ ㉡ ③ 

띟 돗꺗땊 뛧냂ꭖꁪ ꫒꘳쌮骶 뛧냂ꭖ뎦껲 ꠖ꿮꘳ ꄪ 쓮뎊랖ꁪ 쏚꺗딖 ꗢ띞 骶듶딮 骷
Ꜷ꘲ 땎썊 ꧲꺳쌲ꂺ骶 쌮돖ꂺ ꌆꕒ껲 뎦 鹮뺖鹮ꁪ 쓮뎊랦땊 ꗢ띞됖 驿땦샦 꺂땊딮 . ㉠
驆Ꞃ뎦 ꌆꝎ ꗢ띞딮 骷Ꜷ ꪖ쐪꘲ 꺳鰊 驙땊ꕒꁪ 랚꿶딖 뗗뗞쌮랖 댠ꂺ 딖 딚 . ④ ㉢ ㉠
꫊뗫쌲 뎦껲 驆Ꞃ뎦 ꌆꝎ ꤒ몊딮 빂鰆 ꪖ쐪Ꝓ ꫊뗫쌲 돗꺗땊ꂺ 驿땦샦딮 듚밮 ꪖ. ㉡
쐪ꁪ 뱊꠪ꕒ딮 鰆뒎뎊랚 駗ꆚ ꋇ딚 댢댚麊 됲骷딚 ꫊뗫쌶 ꌢ 땊둿ꇮꁪ 驙땊ꦖ꘲ 낺꼎
骚 驿땦샦딚 갚鬦쌮돂 驿땦샦딮 듚밮 ꪖ쐪Ꝓ ꫊뗫쌲ꂺꁪ 랚꿶딖 뗗뗞쌮랖 댮ꂺ. ⑤ 
ꗢ띞뎦 딮쌲 꺗딮 됲骷딖 ꗢ띞 骶듶딮 骷Ꜷ꘲ 땎썊 돗꺗땊 뛧냂ꭖꁪ ꫒꘳쌮骶 뛧냂ꭖ
뎦껲 ꠖ꿮꘳ ꄪ 쓮뎊랖ꁪ 쏚꺗딚 Ꞧ쌲ꂺ ꌆꕒ껲 뎦껲 ꗢ띞뎦 딮쌲 꺗딮 됲骷 ꌢꤎ. ㉡
뎦 驿땦샦딮 듭ꭖꭚ딒꘲ 駞꿮꘳ 驿땦 빂鰆駖 ꄪ 땧댚 ꫊땎ꂺꁪ 랚꿶딖 뗗뗞쌮랖 댠
ꂺ.

  16. 
 : ꤎꂾ髒 ꤎꂾ딮 麊둿딒꘲ ꧎ꚾ뎊 ꫒ ꌢ 駖꺗딮 뙢숲骚Ꝓ 땊둿쌮돂 낲뗦 3 4 , 

딚 ꪖ쐮쌮鰆 뗚딮 돗꺗뎦껲ꁪ 뒦鯒 쑾髒駖 뗲驆ꇮ랖 댠ꁪꂺ 鯎ꕮ껲 駯딖 빂鰆딮 ꤒ. 
몊ꕒꆚ ꠖꞂ 땞ꁪ 驙땊 땧驢 ꫊땎ꂺ 鯎ꗂ鹮 낲뗦딚 ꪖ쐮쌮돂 뒦鯒 쑾髒駖 뗲驆ꇲ 듚. 
뎦껲 麊ꗺꂺ꫊ꁪ 낲뗦딮 돗꺗땊 ꇮꡊ 驆Ꞃ뎦 ꌆꝎ ꤒ몊딮 빂鰆 ꪖ쐪駖 뎜딒ꦖ꘲ ꤒ몊
딮 꺗ꃖ뗗땎 빂鰆駖 낺꼎骚뎦껲됖 駯驢 鹮뺖鹲ꂺ ꫊鰆 딮 鯎Ꞓ딖 맾ꖟ딮 뒊뗚땦뎦. < >
驢 뗲髋ꇲ 듚뎦껲 麊ꗺꂺ꫊ꁪ 낲뗦딮 鯎Ꞓ땊ꦖ꘲ 뗚랚 ꧿썻딚 骶ꗺ쌶 ꌢ ꁪ ꫊ꂺ , A B
맾ꖟ딮 뱊꠪ꕒ꘲ꭖ뼆 ꠖꞂ 땞骶 빂鰆ꁪ 땧딖 ꆚ쏫땊ꂺ ꌆꕒ껲 낲뗦딚 ꪖ쐮쌮鰆 땊뗚. 
딮 돗꺗뎦껲ꁪ 뱊꠪ꕒ꘲ꭖ뼆 ꫊ꂺ ꠖꞂ 땞ꁪ 駖 ꫊鰆 딮 鯎Ꞓ꫊ꂺ 땧驢 鹮뺖麂딚 B A < >
驙땚딚 댢 꿮 땞ꂺ.                                                     

                                                                       ④
[ ] ꫊鰆 딮 鯎Ꞓ딖 듚뎦껲 麊ꗺꂺ ꫎ 낲뗦딮 돗꺗땊ꦖ꘲ 뒦鯒 쑾髒駖 < >① 
뗲ꇲ 驙땊ꂺ ꌆꕒ껲 ꁪ 뒦鯒 쑾髒駖 뗲驆ꇮ랖 댠딖 돗꺗뎦껲ꁪ 맾ꖟ딮 뱊꠪ꕒ ꗢ띞. C
뎦껲 ꠒ 듭ꪖ땊 랽驢 ꫊땊ꦖ꘲ 듭ꪖ땊 댚ꖁꪖ꫊ꂺ 랽딖 꺂ꂺꞂ鴊 ꡾덧땒 驙땊ꂺ.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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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鰆 딮 鯎Ꞓ딖 뒦鯒 쑾髒駖 뗲驆ꇲ 驙땊ꦖ꘲ 낲뗦 ꪖ쐮 땊쒚딮 돗꺗땊ꂺ ꌆꕒ껲 < > . 
낲뗦 ꪖ쐮 뗚딮 돗꺗뎦껲ꁪ 맾ꖟ딮 뱊꠪ꕒ ꗢ띞뎦껲 駖鰢뒊 駖 ꫊ꂺ ꄪ 빂驢 ꫊땒 D C
驙땊ꂺ 됖 ꁪ 됲骷땊 ꫊뗫ꇲ 돗꺗딮 ꡾ꊶ 뗦ꊺ髒 낺꼎骚 驿땦샦딮 뗦ꊺ 駚딮 . A B③ 
ꃖ딧 髖骚Ꝓ 땊둿쌮돂 鹮뺖麎 驙땊ꂺ 됖 駚딮 ꃖ딧 髖骚Ꝓ 땊둿쌮돂 鹮뺖麎 驙땊 . p q 
댚ꂞꂺ ꫊鰆 뎦껲 ꁪ ꧪꂻ뎦 鯎ꗺ랚 ꆚ쏫땊 뒊뗚땦뎦驢 뗲髋ꇲ 돗꺗뎦껲 鹮뺖. < > A⑤ 
鹲 驙땊骶 ꁪ 돗꺗 꽣 땚딮딮 쌲 뗦땊ꂺ ꌆꕒ껲 뎦 ꃖ딧쌮ꁪ 낺꼎骚딮 뗦땊 낲뗦 , p . p
ꪖ쐮딚 뾋썊 껶딒꘲ 鹮뺖鹲 驙땊 ꕒꁪ 랚꿶딖 뗗뗞쌮랖 댠ꂺA .

  17. 
 : 딮 랖鹮ꂺ ꁪ 뎊ꋪꝒ 驆밮뎊 駖驆鹮 돺驆鹮 쌮ꂺ 딮 ꔑ딒꘲ 꺂둿ꇮ뎞 ‘ ’ ‘ .’ⓐ

ꂺ 鬦맾꘲Ꝓ 랖鹮骶 딮 랖鹮ꂺ 駖 ꤎꞻ꺗 땊됖 駖땻 듶꺂쌲 딮꧎꘲ 꺂둿ꇲ 骓뒆뎦 . ‘ ’ ‘ ’
썊ꃏ쌲ꂺ.                                                                

                                                                       ①
[ ] 뎊ꍶ쌲 꺗뺲鹮 뗫ꆚꝒ 黮뎊껲ꂺ 딮 딮꧎꘲ 닆돖ꂺ 낲駚땊 씮ꗂ ‘ .’ . ‘② ③ 
鯎 낲鰆뎦껲 ꩭ뎊鹮ꂺ 딮 딮꧎꘲ 닆돖ꂺ 뎊ꍺ 낲鰆鹮 쌲ꆚꝒ 黮ꂺ 딮 딮꧎.’ . , ‘ .’④ ⑤ 
꘲ 닆돖ꂺ.

[18~23] 

[18-23]  - ( ) ,  ‘ ’ / ( ) , ‘ 2’ / ( ) , ‘
( )’艸

 : 駖 ꁪ 듶솦ꇲ 랖돃뎦껲 ꕒ骶 먓땧 땻꽢Ꝓ ꧳앢 땧쉞딒꘲ 땊 먓땧 땻꽢뎦 ( ) ‘ ’ , 
껲 돺ꕮ뗚 ꍶ鹮돾 骶썻딚 ꍶ됂ꗺ 쏫꺗쐪쌲 땧쉞땊ꂺ 쐪땦ꁪ 땦낶딮 쏚떂 듚밮Ꝓ ꣮. 
꺂쌲 쒚 땊뗲ꁪ 鹷骶 ꃉ딖 骶썻딚 鯎Ꞇ ꤋ쐪 Ꝓ ꫊돂 뛖ꂺ 鯎 鯎Ꞓ딖 ꔚ뎚 ꔚ뎚 , ‘ ’ . ‘
꫊땊ꁪ 뙆駗 鯎Ꞓ딒꘲ 쐪땦駖 骶썻딚 ꍶ鹲 돺ꕲ 꼎뒪딚 骶ꗺ쌶 ꌢ 땊 鯎Ꞓ 뙆駗ꊺ’ , 
딖 骶썻 뎦 ꃖ쌲 쐪땦딮 ꂾ솎뗗땎 鰆뎋땊鹮 땎꺗ꊺ딚 돆骆쌲 驙딒꘲ ꫒ 꿮 땞ꂺ ꫚‘ ’ . 
鹶딮 ꫊Ꞃꨃ 뗫骓髒 鹮ꤒ 뱦骶 鯎黺Ꝓ 뺖ꁪ 꽢鼖ꊺ딮 ꡾낋뎦껲 낲땧쌮돂 ꆞ ꩢꗂ 썃
魂꘲ 鹮駚 뗠딖땊ꊺ 땊덒鰆 앮驾뒊 齎ꆯ뎦ꆚ 쉣ꭖ쌲 骆낺딚 驆ꈦ랖 ꢑ쌮ꁪ 쏚낺 ꋇ, 
딚 ꫊돂 뛖 쒚 駫ꤒ뙆맾 뎒뎊꭯驢 쌮ꁪ 쌲驾뒎딮 쉣骓딒꘲ 낲꺗딚 ꞞꤊꞂ쌮骶 땞ꂺ, .
  [ ] 骶썻뎦 ꃖ쌲 鯎Ꞃ뒖髒 쌒솦썊랚 쏚낺 꺗쐿 

 : 鹮 ꁪ 꺆뎦 ꃖ쌲 ꣮꺂Ꝓ 뾋썊 ꧪꕢ랗쌲 꺌딮 땦꼎뎦 ꃖ쌲 낲땎딮 꺳駗髒  ( )
꺌髒 뛓딢뎦 ꃖ쌲 뾋먆 꺆뎦 ꃖ쌲 鰠딖 댶뗫딚 ꫊돂 뛒ꁪ 땧쉞땊ꂺ 쐪땦ꁪ ꪖ쌾뎜, . 
땊 쉎Ꝛ딚 駚랗쌲 꺆딚 땎駚髒 ꃖ갚쌮骶 꺆딮 ꡾낋뎦껲 鬦쒞뗗 ꄫ꡿ꊺ딚 ꍶ됂Ꞇꂺ, . 
鯎Ꞃ骶 꺆딚 땦낶딮 꺌髒 뛓딢딚 댚뒆Ꝋꁪ 髉딒꘲ 땎낳쌮ꡆ ꞧ骶 鰾鸭쌲 꺆딮 ꡾낋, 
뎦 ꆯ쐪ꇮ뎊 꺊骶땦 쌮ꁪ ꧪꕢ딚 ꊲꗂ麎ꂺ 땊ꗝ驢 쏫꺗쐪ꇲ 꺆딮 ꡾낋뎦ꁪ 땦돆딚 . 



15

꽣꼎뎦껲 ꩭ뎊鹲 땦듶꘲뒊 髋駚땊땦 땎駚땊 ꫎꧱댚덒 쌶 ꃖ꺗딒꘲ ꫊ꁪ ꆯ덧뗗 땦돆
髖땊 쀂돗ꇮ뎊 땞ꂺ骶ꆚ ꫒ 꿮 땞ꂺ.
  [ ] 꺆딚 ꫎꧱骶 꺆髒 ꆯ쐪ꇲ 꺌딚 꺊骶땦 쌮ꁪ ꧪꕢ   

 : ꂺ ꁪ 鴙髒 쉖딚 꽢떂꘲ 땦돆髒 땎駚딮 髖骚Ꝓ 꺊솊 땦돆딚 ꧪꕒ꫊ꁪ 땎( )
駚딮 뺲ꆚ뎦 ꃖ쌲 꼇먆딚 ꊲꗂ麊骶 땞ꁪ 骶뗚 꿮쌚땊ꂺ 鯖닊땊ꁪ Ꞣꤒ땊 쌮ꁮ꘲ꭖ뼆 . 
쏫몊Ꝓ ꭖ돂 ꧱댚 駗鰆 鯎 땦랞뎦 ꌆꕒ 骶뒊 땦뺲Ꝓ ꊲꗂ麊鰆 ꌢꤎ뎦 髋鬦쌾髒 뙎ꘂ
쌾뎦 맾땊駖 뎜ꁪꅆ 땎駚땊 땦딮뗗딒꘲ 鮖쌮骶 멲쌮ꂺꁪ 魂ꪚ딚 쌲ꂺ骶 꺳駗쌲ꂺ 쌮, . 
ꁮ딮 땛땻뎦껲 ꫊ꡊ ꡾ꊶ 鴙髒 쉖딖 뙆쐪駖 鮶땒쌲 驙땊ꦖ꘲ 땎駚땊 鴙髒 쉖땊 듚밮, 
쌮ꁪ 髋駚髒딮 驆Ꞃ鹮 鴙髒 쉖딮 빂鰆 ꋇ뎦 뎓Ꞻ돂 駖밮딮 뒆돊딚 뗫썊껲ꁪ 댞 ꇲꂺ
ꁪ 鬦쒞딚 뗚ꃂ쌲ꂺ.
  [ ] 땦돆딚 ꧪꕒ꫊ꁪ 땎駚딮 뺲ꆚ뎦 ꃖ쌲 꼇먆딮 쌚둪꼇      

  18. 
 : ꂺ 뎦껲 鯖닊땊ꁪ 땦돆ꤒ딚 돗쐪ꙃ驢 쌮ꁪ 驙딖 땎駚뎦 ꃂꗺ 땞ꂺ骶 쌮ꡆ ( )

땎駚땊 밲쌮驢 ꃖ쌮ꁪ 땦돆ꤒꆚ 땞ꁪ ꧮꡊ 꽢뒦쌮驢 ꃖ쌮ꁪ 땦돆ꤒꆚ 땞ꂺ骶 Ꞧ쌲ꂺ. 
땊ꁪ 땦돆髒 땎駚딮 髖骚Ꝓ 꺊쌒ꁪ 驙딒꘲ 鯖닊땊ꁪ 땊Ꝓ 뾋썊 땎駚땊 끺끺꘲ 껺뗫, 
쌲 鰆뛖뎦 딮썊 땦돆ꤒ딚 맾ꪚ쌮ꁪ 뺲ꆚꝒ 갚샦뗗딒꘲ 꼇먆쌮骶 땞ꂺ.      

                                                                       ③
[ ] 駖 뎦ꁪ 쌒솦썊랚 齣뫢딮 ꡾낋땊ꕒꁪ 쏚낺뗗땎 ꤎ뗲駖 鹮뺖鹮 땞랖( )① 
Ꞣ 鯎 낺ꞞꞂ駖 ꇮꁪ 뙆쐪꘲뒊 髋ꆯ몊딮 ꡾낋딖 뗲낲ꇮ뎊 땞랖 댠ꂺ 鹮 뎦껲 쐪. ( )② 
땦ꁪ 땎냂땊 끓驢 ꪖ쌮ꁪ 꼎꽣 髋駚땎 땻驆Ꞃ뎦 ꃖ썊 ꭖ뗫뗗딒꘲ 땎낳쌮骶 땞딒ꡆ, 
땊ꗂ쌲 땎낳딚 ꧪ뺫딒꘲ 꺆딮 ꄫ딚 ꨆ뒆ꡆ 꺆髒 쌾鲮 꺊驶ꂺꁪ ꔑ딚 ꫊땊骶 땞딒ꦖ
꘲ 댴鹶뎦 ꃖ쌲 쑢딮Ꝓ ꊲꗂ麎ꂺꁪ 껺ꡛ딖 뗗뗞쌮랖 댠ꂺ 駖 뎦껲ꁪ 쌒솦쌲 齣, . ( )④ 
뫢딮 ꡾낋딚 뗲낲쌶 궦 땦돆ꤒ땊 꾶ꕓ쌮ꁪ 髒뗫딖 뗲낲쌮骶 땞랖 댠ꂺ ꂺ ꆚ 돃낲 , . ( )
꺂ꕢꊺ땊 鮖쌮驢 돂鰆ꁪ 鴙髒 쌮먄驢 돂鰆ꁪ 鴙뎦 ꃖ썊 Ꞧ쌮骶 땞딚 궦 땦돆ꤒ땊 꾶, 
ꕓ쌮ꁪ 髒뗫딚 뗲낲쌲 驙딖 댚ꂞꂺ 鯎Ꞃ骶 駖 ꂺ ꁪ ꡾ꈦ 땎꺳뎦 ꃖ쌲 ꤊ꺗駦딚 . ( ), ( )
ꊲꗂ麊骶 땞랖ꆚ 댠ꂺ 鹮 뎦껲 쐪땦ꁪ 꺆髒 鬦駦쌮ꁪ 꺌딚 랖썻쌮骶 땞딒ꦖ꘲ 땦. ( )⑤ 
돆髒딮 鬦駦딚 뾋썊 땻꽢뎦 ꃖ쌲 鹯髖뗗 뗚Ꭓ딚 땊鸢뎊 麊骶 땞ꂺ骶ꆚ ꫒ 꿮 땞ꂺ. 
鯎ꗂ鹮 駖 뎦ꁪ 땻꽢뎦 ꃖ쌲 뎊ꈷ骶 꺃ꞟ쌲 땊꧎랖駖 ꊲꗂ鹮 땞딒ꡆ 땻꽢뎦 ꃖ쌲 鹯( ) , 
髖뗗 뗚Ꭓ딖 鹮뺖鹮랖 댠ꁪꂺ ꂺ 뎦ꁪ ꤎꂾ뎦 땦돆髒 鬦駦쌮ꁪ 鯖닊땊딮 ꡾낋땊 鹮. ( ) 1
뺖鹮 땞랖Ꞣ 땻꽢뎦 ꃖ쌲 鹯髖뗗 뗚Ꭓ딖 鹮뺖鹮랖 댠ꁪꂺ, .

   19. 
 : 駖 딮 뎦껲 鯎鼍뛚뎦 갚駖 돺ꡊ 쉣鼚땊 ꊶꂺꄪꂞ ꁪ 鯎鼍뛚 딚 Ꞻꁪ  ( ) [C] ‘ ’ , ‘ ’

ꂾ돺뗞딚 뗚쒚꘲ 쌮돂 麊Ꞃꁪ 갚뎦껲 駖딚딮 쉣鼚딚 鰆ꃖ쌮ꁪ 齣꧒ꊺ딮 꽣낶 딚 ( )俗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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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ꗂ麎ꂺ 鯎ꗂ鹮 ꂺ딢 썟딮 닾ꗞ鹮ꤊ ꁪ 쐣꿮駖 鹮껲 ꤒ뎦 닎ꗺ 麊Ꞃꁪ 鹮ꤊ 쐏딖 . ‘ ’ , 
ꎥ꡿둿 鹮ꤊ꘲ ꫒ 꿮 땞ꂺ 땊ꗝ驢 ꫊ꡊ 댴麊駫뎦 닾ꗞ鹮ꤊ ꧖ꗺ 鹮Ꞃꡊ 딖 쐣꿮駖 . ‘ ’ ‘
鹮껲 쉣鼚딚 鰆ꃖ쌮鰆 뎊ꗺ뒢랖ꡊ ꏦꁪ 쐣꿮꘲ 댴麊駫뎦 ꎥ꡿땊 ꍶ꧖ꗺ 돺ꡊ 딒꘲ ’, ‘ ’
썊껳쌶 꿮 땞ꂺ 땊꘲ ꫊댚 ꁪ 骶썻 꺂ꕢꊺ땊 鰆ꃖ쌮ꄮ 댴麊駫 뗫骓 딚 ꣮꺂쌮骶 . [C] ‘ ’
땞ꁪ 驙땊 댚ꂞꡆ 땊Ꝓ 뾋썊 쐪땦딮 꽢Ꭓ땊 땊ꚾ뎊랚 꺗쐿딚 鹮뺖麎 驙ꆚ 댚ꂞꂺ, .   

                                                                       ③
[ ] ꫊鰆 뎦 딮쌮ꡊ 땊듷꺂ꁪ 듶솦ꇲ 랖돃 뎦껲 돺ꕮ뗚 ꍶ鹮돾 骶썻딚 ‘ ’① 〈 〉
ꍶ됂Ꞃꡆ 땊 땧쉞딚 먓땧쌮돖ꂺ 뎦껲 ꫊ꋅ땊 땧쉞뎦ꁪ 鯎髉땊 魂驾랚 쌮ꁮ 댚. [A] , ‘ ’ 
ꕮ ꆢꃊ 뒎땊 骶꼇駯땊 ꈮꗂ냒 꺆鰆낃 딒꘲ 鹮뺖鹮 땞ꂺ 魂驾랚 ꆢꃊ 뒎땊 骶꼇‘ ’ . ‘ ’, ‘
駯땊 ꈮꗂ냒 ꋇ딖 듶솦ꇲ 땻꽢딮 ꭚ듚鰆Ꝓ ꫊돂 뛒ꁪ 낲뎊ꊺ꘲ ꫒ 꿮 땞ꂺ’ ‘ ’ . [B]② 
뎦껲ꁪ ꫊Ꞃꨃ ꞦꞺ鹮ꤒ 뱦ꗂ 駚 駖낲麊 뙛ꃂ꺞 꽢Ꞃ ꋇ딒꘲ 쐪땦駖 ꍶ됂Ꞃꁪ ‘ ’, ‘ / ’, ‘ ’ 
骶썻딮 ꫚鹶 ꡾낋딚 쏫꺗쐪쌮骶 땞ꂺ ꞦꞺ鹮ꤒ 딖 ꫚뎦 麄딖 랖ꃖ딮 ꨃ땊鹮 ꊺ뎦껲 . ‘ ’
땦ꕒꁪ Ꞧ麟땊 딮 ꧿뎎땊ꂺ 딮 쌒꘲ 駖鶒 땊꺃땊 먎꺞꘲ 鹶댚駖骶 뎦 댶넾 랖‘ ’ . [D] ‘ ’④ 
딖 齣꺂뎦껲 骆낺딚 뗲ꃖ꘲ 驆ꈦ랖 ꢑ쌲 쏚낺땊 髆멮ꗒ 뎊Ꞇ 齞땊 ꭗ鯏딚 鶞鶎ꁪꅆ, ‘ ’
뎦 쏚낺 點ꠎ딮 꼎骚 ꭗ鯏 Ꝓ 鶞鶎ꁪ 꽢鼚 髆멮ꗒ 뎊Ꞇ 齞 딮 ꡾낋땊 쏫꺗쐪ꇮ뎊 땞(‘ ’) (‘ ’)
ꂺ ꪓ뎦 껲ꗺ 꼇뎦 鹒ꁪ 쌲驾뒎 ꧺ 駫ꤒ뙆맾 뎒꭯ꁪꂺ 뎦 鹮뺖鹲 꺃ꞟ쌲 驾뒎 . ‘ ’, ‘ .’⑤ 
땊꧎랖ꁪ ꫊鰆 뎦 뗲낲ꇲ 댛쐪ꇮ뎊 駖ꁪ 땒뗲 駫뗦鰆 딮 駖쐏쌲 쏚낺딚 ꊲꗂ麊骶 ‘ ’〈 〉
땞ꂺ.

  20. 
 : 鹮 뎦껲 쐪땦ꁪ 꺆 딚 骶둪쌮骶 點鯎ꗂ 뒆ꡆ ꫊돻딚 駬骶ꆚ 땦ꕧ 댠ꁪ  ( ) ‘ ’ ‘ ’ ‘

骎쎞쌲 ꄫ꼇딚 駖랚 뙊떂꘲ 돂鰊ꂺ 鯎ꗂ鹮 꺆 딚 땎駚딮 ꄫ꼇딚 숲ꡊ쐪쌮ꁪ ꅆ 랧’ . ‘ ’
뛧쌮ꁪ 뗗鯏뗗 딮랖Ꝓ 駖랚 뙊떂꘲ 돂鰆ꁪ 뺲ꆚꁪ 먔댚꫒ 꿮 뎜ꂺ.      

                                                                       ②
[ ] 썟뎦껲 ꫊ꋅ땊 쐪땦ꁪ 꿮낲꘲ ꪖ쌮ꁪ 땎駚髒 뺲骶ꭖ뼆 ꫎랞딚 3 4① 
땙랖 댠ꁪ 꺆딚 ꃖ갚쌮骶 땞ꂺ 꺂ꕢ딖 Ꞿ鹶 ꪖ썊 냩랖Ꞣ 뺲骶꘲ꭖ뼆 쉎Ꝋꗂ 돾 꺆. ‘ /
땊 댚ꂞ麦 뎦껲 쐫땎쌶 꿮 땞ꂺ 썟뎦껲 쐪땦ꁪ 꺆 땊 땊낏딮 麄 髒 뗖낏딮 ’ . 9 11 ‘ ’ ‘ ’ ‘③ 
ꧺ 뎦 ꂺꞂ 齩ꁪ ꂺ骶 돂鰆骶 땞ꂺ ꏦ쌲 쐪땦駖 鯎 꺆 쉞 댞뎦껲 땦ꕒ鹮 驆鰆뎦 駖 ’ ‘ ’ . ‘ ( ) 
ꏦ ꤑ앞Ꞃꂞ ꕒ骶 쌲 ꅆ뎦껲 꺆딚 뛓딢 땊쒚뎦ꆚ 쌾鲮 쌮ꁪ ꃖ꺗딒꘲ 돂鰆骶 땞딢딚 ’
댢 꿮 땞ꂺ 썟딮 黺 쉞땊 麊 骶썻땎 鯎Ꞃ뒊 꺆댚 뎦껲 ꊲꗂ鹮ꋅ땊 쐪땦ꁪ 꺆. 12 ‘ ’ ‘ ’④ 
딚 鯒뒦뗗 骶썻딒꘲ 땎낳쌮骶 땞딒ꡆ 썟딮 鯎Ꞃ뒊 鯎Ꞃꡆ 鯎Ꞃꡆ 꺆ꂺ, 12 15 ‘ ’, ‘ ’, ‘ ’ 
ꋇ딮 낲뎊뎦껲 꺆 땊 鯎Ꞃ뒖딮 ꃖ꺗땚딚 댢 꿮 땞ꂺ 썟뎦껲 ꫊ꋅ땊 꺆 딖 쐪땦‘ ’ . 7 ‘ ’⑤ 
駖 ꫎낲 꺂ꕧ쌮ꁪ ꃖ꺗땊ꡆ 썟뎦껲 ꫊ꋅ땊 솟꺳 ꫊骶 ꨆ뒢덒 쌶 ꃖ꺗땊ꂺ 鯎ꗂ‘ ’ , 8 ‘ ’ . 
鰆뎦 쐪땦ꁪ 땻驆꞊ ꋇ랖骶 꺆딚 썻쌮돂 댟딒ꡆ 鶞駯딖 꺆 뗫鰆 Ꝓ 鯎Ꞃꡆ 꺆ꂺ‘ ’ , ‘ ’ . 
띟 쐪땦뎦驢 꺆 딖 솟꺳딚 쌾鲮쌮ꁪ 뙊떂땊ꡊ껲 랖꽣뗗딒꘲ 랖썻썊덒 쌶 魗鯏뗗땎 뙊‘ ’
떂땊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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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ꂺ 뎦껲 鹮 ꁪ 쌮ꁮ딖 꺂꺂꘲뒖땊 뎜鰆뎦 鯎 뙆쐪駖 鮶땒쌮 ꂺ骶 쌮돖ꂺ ( ) ‘ ’ ‘ ’ . 

ꌆꕒ껲 鹮 ꁪ 쌮ꁮ딮 땛땻뎦껲 ꫊ꡊ ꡾ꊶ 쉖땊 뙆쐪駖 鮶땒 쌲 뙊떂ꕒ骶 땎낳쌮骶 ‘ ’ ‘ ’
땞딒ꡆ 駖밮딮 뒆돊 ꏦ쌲 뎜ꁪ 驙딒꘲ 꺳駗쌮骶 땞딢딚 댢 꿮 땞ꂺ.                

                                                                       ④
[ ] 鹮 ꁪ ꡾ꕖ髒 썊ꃏ쐪Ꝓ 骂뛒뎊 ꫊ꡊ껲 갚꘳ 빂骶 땧딖 맾땊ꁪ 땞딒‘ ’① 
鹮 髋鬦쌾 髒 뙎ꘂ쌾 뎦 ꂺꝎ 쎺댚Ꞓ땊 땞딚 꿮 뎜ꂺ骶 쌮돖ꂺ ꌆꕒ껲 鴙딮 닆땚꺞‘ ’ ‘ ’ . 
뎦 鰆뛖딚 ꈦ骶 鴙딮 髋鬦쌾 髒 뙎ꘂ쌾 딚 샦ꂾ썊덒 쌲ꂺꁪ 驙딖 鹮 딮 꺳駗딒꘲ ꫊‘ ’ ‘ ’ ‘ ’
鰆 뎊ꘋꂺ 鹮 ꁪ 鮖쌾 髒 멲쌾 딮 맾땊駖 뎊ꋪ뎦껲 갚ꙅꇲ 驙땎랖뎦 ꃖ썊 ꤒ딢. ‘ ’ ‘ ’ ‘ ’② 
딚 ꄮ랖ꡆ ꩪ꺗쌲 쐪뫞뎦 땊Ꝛ뙆맾 ꭯땊랖 댠ꁪ 驙뎦 ꃖ썊껲ꆚ 딮ꤎ딚 뗲鰆쌮骶 땞, 
ꂺ ꌆꕒ껲 鮖쌾 髒 멲쌾 뎦 ꃖ쌲 솟駖駖 鯎 ꫎꼇뎦 Ꞵ驢 땊Ꝛ땊 ꭖ돂ꇮ뎞ꁪ駖뎦 ꃂ. ‘ ’ ‘ ’
ꗺ 땞ꂺ骶 ꧕ꁪ 驙딖 鹮 딮 꺳駗髒 驆Ꞃ駖 ꠖꂺ 鹮 ꁪ 麉ꁪ 驙딖 쌮ꁮ뎦 ꃂꗺ ‘ ’ . ‘ ’ ‘③ 
땞딒鹮 돗쐪ꙃ驢 쌮ꁪ 驙딖 땎駚뎦 ꃂꗺ 땞ꂺ ꕒ骶 쌮돖ꂺ ꌆꕒ껲 쉖딚 돗쐪ꙃ驢 쌮.’ . 
ꁪ 뛒몊駖 쌮ꁮ땊뎊덒 쌲ꂺꁪ 鰾ꃂ딢딚 ꊲꗂ麞ꂺ骶 ꫊ꁪ 驙딖 뗗뗞쌮랖 댠ꂺ 鹮. ‘ ’⑤ 
ꁪ 꺂꺂꘲뒖 땊 뎜ꁪ 쌮ꁮ髒 ꃂꞂ 땎駚딖 黦Ꞃ ꩶ쉖랖 ꢑ쌮ꦖ꘲ 꽢뒦쌾ꆚ 땞骶 밲쌾‘ ’
ꆚ 땞ꁪ 驙땊ꕒ骶 쌮돖ꂺ ꌆꕒ껲 땎駚딮 駦뗫뎦 꽢뒦쌾髒 밲쌾땊 ꡾ꈦ 땞딒ꦖ꘲ 꺂. 
꺂꘲뒖딚 黮뎊 鮶쏫딚 ꆚ꡾쌶 꿮 땞ꂺꁪ 驙딖 鹮 딮 꺳駗딒꘲ ꫊鰆 뎊ꘋꂺ‘ ’ .

   22. , 
 : 駖 딮 돆뎦껲 ꤋ쐪 됖 ꧫ뜦 鹮ꕮ ꁪ 뎊ꈶ딮 땊꧎랖꘲ 돆骆ꇮ뎊 땞ꂺ ( ) 1 ‘ ’ ‘ ’ . 

ꤋ쐪 땦몊駖 ꠏ딒꘲ 鯎Ꞇ 鯎Ꞓ땊鰆ꆚ 쌮랖Ꞣ 骶썻딚 鯎Ꞇ ꤋ쐪 ꁪ 뙖땊 몦 땞뎊‘ ’ , ‘ ’ ‘ ’ 
껲 뎊ꈷ骶 鹷댮ꂺ ꧫ뜦 鹮ꕮ ꧧ뎦 쐿쐒땊 ꤑ쏖 돺ꡊ 뫞駖 랧랧Ꞟꂺ 쐎ꙇꭞ땊 볲랖. ‘ /
骶 뎦ꁪ 쐿쐒땊 랖骶 뎊ꈶ뎦 ꤑ쏖駖ꁪ Ꞟ딚딮 ꡾낋땊 鯎ꗺ똎 땞ꂺ 鯎ꗂꦖ꘲ ꤋ쐪 됖 ’ . ‘ ’
ꧫ뜦 鹮ꕮ 딮 땊꧎랖 돆骆땊 骶썻딮 뎊ꈦ뒊 ꭚ듚鰆Ꝓ ꊲꗂ麊骶 땞딢딚 댢 꿮 땞ꂺ‘ ’ . 
쌲솎 鹮 뎦껲 쐪땦ꁪ ꭗ먓 딚 돊뎊 꺆딚 썻쌮돂 댟ꁪꂺ 썟딮 鯎 쉞 댞뎦껲 땦ꕒ( ) ‘ ’ ‘ ’ . 9 ‘
鹮 驆鰆뎦 駖 ꏦ ꤑ앞Ꞃꂞ 썟딮 黺 쉞땊 麊 骶썻땎 鯎Ꞃ뒊 꺆댚 ꋇ뎦껲 쉞 땊 ’, 12 ‘ ’ ‘ ’
ꧮ꫋ꇮ骶 땞ꁪꅆ 땊ꁪ 꺆 땊 뛒ꁪ 댚ꁧ쌲 ꭚ듚鰆됖 髖ꗾꇮ뎊 땞딢딚 댢 꿮 땞ꂺ, ‘ ’ .
                                                                       ①
[ ] ② 駖 딮 ꤋ쐪 ꁪ 쐿쐒 땊 꺗랫쌮ꁪ 쏚낺뗗 꺗쐿髒 髖ꗾ랖뎊 ꫒ 꿮 땞 ( ) ‘ ’ ‘ ’
ꂺ 돆ꭖ뼆 땊뎊랖ꁪ ꤋ쐪 딮 鯎Ꞓ 뙆駗 ꊺ딚 ꃏꃖ딮 낲ꃖ 쏚낺髒 髖ꗾ쌮돂 썊껳쌶 . 2 ‘ ’ ‘ ’
꿮 땞鰆 ꌢꤎ땊ꂺ 鯎ꗂ鹮 鹮 뎦껲 ꭗ먓 딚 뾋썊 ꫊땊ꁪ 꺆 땊 뗞Ꭓ뗗 꺗쐿뎦 ꃖ딧. ( ) ‘ ’ ‘ ’
쌲ꂺ骶 ꫊鰆ꁪ 뎊ꘋꂺ 鹮 뎦껲 뗖낏딮 ꧺ 딖 땊낏딮 麄 髒 쌾鲮 꺌髒 뛓딢딚 땊뎊. ( ) ‘ ’ ‘ ’
뛒ꁪ 뙊떂꘲껲딮 꺆 딚 Ꞧ쌮ꁪ ꞻꕓ뎦껲 뗲낲ꇮ鰆 ꌢꤎ땊ꂺ 駖 뎦껲 骶썻 딚 鯎‘ ’ . ( ) ‘ ’③ 
Ꞇ 뙖 땊 밲 ꤋ쐪 ꁪ 돺ꕮ 꼎뒪땊 씮ꗂ 鹷骶 쎢 鯎Ꞓ땊ꂺ 鯎ꗂꦖ꘲ 뙖땊 몦 ꁪ 쐪‘ ’ ‘ ’ . ‘ ’
땦駖 骶썻뎦 ꃖ썊 ꁦ鹒ꁪ 꼎뒪딮 鰠땊Ꝓ ꊲꗂ麎ꂺ骶 쌶 꿮 땞ꂺ 鯎ꗂ鹮 鹮 뎦껲 쐪. ( )
땦ꁪ 돺ꁮ ꭗ먓 딚 돊뎊 꺆딚 썻쌮돂 댟ꁪꂺ 땊ꁪ 땻驆꞊ ꋇ랖驢 쌮ꁪ 꺗쐿髒 ‘ ’ ‘ ’ ‘ ’ . ‘ ’ 
髖ꗾ땊 땞ꂺ骶 쌶 꿮 땞ꁪꅆ 땊뎊랖ꁪ Ꞟ딢땊 ꫎낲 꺆딚 꺂ꕧ썊 솟꺳 꺆딚 ꫊骶 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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딚 ꨆ뒆黺 黺 쉞땊 麊 骶썻땎 鯎Ꞃ뒊 꺆댚 ꋇ뎦껲 ꫊ꋅ땊 꺆 뎦 ꃖ쌲 쐪땦딮 땎.’, ‘ ’ ‘ ’
낳땊鹮 뺲ꆚꁪ 돺ꁮ 딚 낲뗦딒꘲ ꪖ쐪ꇲ 驙땊 댚ꂞꕒ 돺ꖁꆯ댞 땊뎊똎 돾 驙땊ꂺ‘ ’ . ④ 
駖 딮 돆뎦 딮쌮ꡊ 鯎Ꞓ 뙆駗 딖 骶썻딚 鯎Ꞇ ꤋ쐪 딮 ꔚ뎚 ꔚ뎚 ꫊땊ꁪ 뙆駗( ) 1, 2 ‘ ’ ‘ ’ ‘ ’ 
땊ꂺ 鯎驙딖 쐪땦駖 ꭚ뗞쌮돂 뗲낲쌲 骶썻딮 땊꧎랖駖 댚ꂞꕒ 돺ꕲ 꼎뒪뎦 鹷骶 ꃉ. , 
댚 ꭖꭚ뗗딒꘲Ꞣ ꍶ돺Ꝋꁪ 뙆駗 鯎Ꞓ딒꘲ 땊썊쌶 꿮 땞ꂺ 띟 ꔚ뎚 ꔚ뎚 ꫊땊ꁪ 鯎‘ ’ . ‘
Ꞓ 뙆駗 딖 骶썻딚 ꍶ鹲 랖 돺ꕮꇲ 쐪땦딮 꺗꺗 꽣뎦껲 魂꼇ꇮꁪ 骶썻 뎦 ꃖ쌲 ꂾ솎’ , ‘ ’
뗗땎 鰆뎋ꊺ꘲ 썊껳쌶 꿮 땞ꂺ 鹮 뎦껲 쐪땦ꁪ ꭗ먓 딚 돊뎊 꺆 딚 ꧪꕒ꫊骶 땞ꂺ. ( ) ‘ ’ ‘ ’ . 
鯎 꺆 딖 骶둪쌮骶 點鯎ꗂ 뒆ꡆ 黺 쉞땊 麊 骶썻땎 鯎Ꞃ뒊 꺆 땊ꕒ骶 쌮돂 댚ꁧ쌲 ‘ ’ ‘ ’ ‘ ’
ꭚ듚鰆딮 땊꧎랖꘲ 鹮뺖鹲ꂺ 駖 딮 돆뎦ꁪ ꞦꞺ鹮ꤒ 뱦ꗂ 駚 駖낲麊 駖 갞 . ( ) 2 3 ‘ / ’ ‘⑤ 
ꧪ魂ꂞ 맾骶 돺鰊 點ꤊ鹮ꆚ ꭖ鸚ꗂ뒢 ꈦ 걾 듚뎦 ꡾Ꞻ鴙땊 쌒뎞 ꂺꁪ 麊둿땊 땞ꂺ’ ‘ ’ . 
낲꺗딮 씦Ꝛ딒꘲ ꫊댚 땊 돃낲 ꤋ쐪 뎦 鯎ꗺ랚 鯎Ꞓ 뙆駗 딮 땒ꭖ땊ꂺ ꡾Ꞻ鴙 딖 ‘ ’ ‘ ’ . ‘ ’
꠪鴙 딮 ꧿뎎딒꘲ 돍딖 ꭟ딖꺟딚 ꔶꁪ ꊺ鴙땊ꂺ 鯎ꗂꦖ꘲ ꡾Ꞻ鴙 딚 뾋썊 駖낲麊‘ ’ . ‘ ’ ‘ ’
ꊺ딮 ꭖ鸚ꗂ뒖딮 뗫껲Ꝓ ꃊ댚麊骶 땞ꂺ骶 쌶 꿮 땞ꂺ 鹮 뎦껲 ꫊돻 딖 꺆 딮 骎쎞. ( ) ‘ ’ ‘ ’
쌲 ꄫ꼇딚 ꊲꗂ麊ꁪ ꞻꕓ뎦껲 닆땎 낲뎊땊ꦖ꘲ 댞뺖鰢뒖딮 뗫껲됖ꁪ 꺗髖땊 뎜ꂺ, . 

    23. 
 : ꭖ쐎駖딮 鰠딖 땻ꞟ 댞 뎦 땞ꂺꁪ 驙딖 땎駚뎦 딮썊 鮖쌲 ꃖ뒆Ꝓ ꧱骶 땞 ‘ ’

딢딚 鹮뺖麎 驙땊鰆ꁪ 쌮랖Ꞣ 땊Ꝓ 뾋썊 땎駚髒 駖鰢뒊 髋駚딮 뗗ꞟ쌲 ꭚ듚鰆Ꝓ 쐮鰆
쌮ꁪ 驙딖 댚ꂞꂺ.                            

                                                                       ④
[ ] 쐎ꙇꭞ 딖 뎊ꈦ뒎 ꌢ 볲ꁪ 驙땊ꦖ꘲ 鯎 꽣꼇딚 骶ꗺ쌶 ꌢ 꺆骾 Ꞟ딚‘ ’① 
딮 뗖鼗 쉣骓딚 낲駗뗗 땊꧎랖꘲ 鹮뺖麎 驙딒꘲ ꫒ 꿮 땞ꂺ 뗠딖땊ꊺ딖 쌒솦쌲 . ② 
齣뫢뎦 궢ꞂꝒ 麊Ꞃ랖 ꢑ쌮骶 駳랖꘲ ꍶꆚꁪ ꡾낋딒꘲ 鯎ꗺ랚ꂺ 뗠딖땊ꊺ땊 뺚 ꎥ. ‘
꡿ 딖 ꤒ骆땊 驆꼎랖ꡊ 뎎뗲ꊶ ꉺ랧앦 꿮 땞ꁪ 驙땊ꦖ꘲ 꺌딮 ꭞ댞뗫쌾딚 魂몊뗗땎 ’
땊꧎랖꘲ 鹮뺖麎 驙딒꘲ ꫒ 꿮 땞ꂺ 땻驆Ꞃ ꁪ ꤒ驊딚 꺂骶샢ꁪ 땻뼆駖 껲ꁪ 驆. ‘ ’③ 
Ꞃ꘲ 땊썊뺖꺆뎦 ꌆꕒ 땎냂땊 끓驢 ꪖ쌮ꁪ 꼎꽣뗗 꺌땊 땊ꚾ뎊랖ꁪ 髋駚땊ꂺ ꌆꕒ껲 , . 
땻驆Ꞃꁪ 땎냂땊 끓驢 ꪖ쌮ꁪ 꼎꽣뗗 髋駚딮 ꭚ듚鰆Ꝓ 쐮鰆쌲ꂺ骶 ꫒ 꿮 땞ꂺ. ⑤ 
꽢 딮 ꡿魂ꠣ딚 먚뒆ꁪ 쉖딖 쌮먄驢 돂驾똎 돂ꤒ꘲ 닆땊ꁪ 驙땎 ꧮꡊ 鹮갚 駖 먔ꁪ ‘ ’ , ‘ ’
쉖딖 鮖쌮驢 돂驾랖ꁪ 驙땊ꂺ ꌆꕒ껲 꽢딮 ꡿魂ꠣ딚 먚뒆ꁪ 驙髒 鹮갚駖 ꂺ쀂뎊 먔. 
ꁪ 驙딖 쌮먄驢 뮾鯟ꇮꁪ 쉖髒 鮖쌮驢 돂鰆ꁪ 쉖딮 맾땊Ꝓ 魂몊뗗 땊꧎랖꘲ 鹮뺖麎 
驙딒꘲ ꫒ 꿮 땞ꂺ. 

[24~27] 

 [24~27]  - ,    ‘ ’
 : 땊 땧쉞딖 뛒땎髋 鰖ꃂ먚 닾 駖 꺂쑢뗗딒꘲ ꡛꞳ 齨딖 밲魂뎦驢 ꧱딖 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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꺆딒꘲ 땎썊 骀ꁪ 뎦쌒꽢ꊲꝒ 뾋썊 鰖ꃂ먚駖 魢ꗻ딚 쏫꼇쌮ꁪ 髒뗫髒 魢ꗻ딚 썟꺂쌮, 
ꁪ ꡾낋 鯎Ꞃ骶 鯎 魢ꗻ땊 ꢆꕓ쌮驢 ꇮꁪ 髒뗫딚 鯎Ꞃ骶 땞ꂺ 鰖ꃂ먚ꁪ 밲魂꘲ꭖ뼆 , . 
뒆꺆딚 뎑ꁪꅆ 鯎 볖땊끺뎦 ꃊ鰊 뒆꺆땊 ꤊ뗚鰆됖 듶꺂쌲 쏫뺲Ꝓ ꔶ骶 땞뎊 꺂ꕢꊺ, 
딮 낲껶딚 걒댭ꁪꂺ 鯎ꁪ 뒆꺆딚 랖ꂞ骶 땞ꁪ 땦낶딮 앮딚 髒낲쌮骶땦 땒ꭖꗂ 꺂ꕢ. 
ꊺ뎦驢 뒆꺆 볖땊끺Ꝓ 齎뭲쌮ꡊ껲 꺂ꕢꊺ딮 낲껶딚 鸢骶 鯎驙딚 띦鰊ꂺ 쌮랖Ꞣ 뒆꺆, . 
딚 ꤊ뗚鰆꘲ ꫊驢 쌮ꗺꁪ 땦낶딮 낲ꆚ駖 뙢뗞ꇮ땦 갚魊썊랖ꁪ ꡾낋딚 ꫊땎ꂺ.  
  [ ] 魢ꗻ딮 꽣꼇뎦 ꃖ쌲 뾋먆髒 꽢낲꧒딮 뺖꺆뗗 뺲ꆚ 갚샦 

  24. 
 : 鰖ꃂ먚ꁪ 꺂ꕢꊺ땊 ꤊ뗚鰆 ꡾덧딮 뒆꺆髒 鯎驙딚 랖ꂢ 땦낶뎦 ꃖ썊 뎊ꍺ  

ꧮ딧딚 ꫊땊ꁪ랖Ꝓ 쐫땎쌮鰆 듚썊 뒆꺆 볖땊끺Ꝓ 딮ꆚ뗗딒꘲ 齎뭲쌮ꁪ 돂ꗂ 駖랖 썟
듚ꊺ딚 쌲ꂺ ꌆꕒ껲 쌲 駖랖 ꡿뗗딒꘲ 꿮ꘊꇮꁪ 鰖ꃂ먚딮 딮ꆚ뗗땎 썟듚Ꝓ 鹮돊쌮骶 . 
땞ꂺ骶 ꫒ 꿮 땞ꂺ.                                                   

                                                                       ④
[ ] 뛧냂땎ꤒ땎 鰖ꃂ먚ꁪ 땦낶땊 랖ꂢ ꤒ驊뎦 ꃖ쌲 꺂ꕢꊺ딮 ꧮ딧딚 쐫땎① 
쌮鰆 듚썊 뒆꺆딮 볖땊끺Ꝓ 꺊랳 ꫊돂 뛒ꁪ 딮ꆚ뗗땎 썟ꆯꊺ딚 쌮骶 땞ꂺ ꌆꕒ껲 뛧. 
냂땎ꤒ땊 댢랖 ꢑ쌮ꁪ 꺂驊딚 뗲낲쌲ꂺꁪ 껺ꡛ딖 뗗뗞쌮랖 댠ꂺ 낲듚 쏚땻 땊둎. ② 
뎦 髋駚딮 땊ꆯ 덧꺗딖 ꑲ꘍쌮驢 鹮뺖鹮랖 댠딒ꡆ 뛧냂땎ꤒ땎 鰖ꃂ먚딮 麊ꡊ ꪖ쐪 돃
낲 鹮뺖鹮랖 댠ꁪꂺ 땦낶딮 딮ꆚꝒ 낺쏚쌮鰆 듚쌲 鰖ꃂ먚딮 썟ꆯꊺ땊 鹮뺖鹮 땞. ③ 
딒ꦖ꘲ ꆯ낲뗗 꺂驊ꊺ딚 ꪧ밮쌮돂 꺂驊뎦 ꃖ쌲 껲꘲ ꂺꝎ 髖뗦딚 ꊲꗂ麎ꂺꁪ 껺ꡛ딖 
뗗뗞쌮랖 댠ꂺ 鰖ꃂ먚駖 꺗ꃖꝒ ꃂꞂ쌮돂 ꩢ땊ꁪ 썟ꆯꊺ땊 껲꿶ꇮ骶 땞鰊 쌮랖Ꞣ . ⑤ 
땊Ꝓ 뾋썊 駞ꋇ땊 뗦랚뗗딒꘲ 냂쐪ꇮꁪ 驙딖 댚ꂞꂺ. 

  25. 
 : 鰖ꃂ먚ꁪ 鯎Ꞃ ꠖ랖 댠ꁪ 髉뎦껲 ꤪ駖 ꩢ뎊랖骶 땞ꁪ 뛧땊ꕒꁪ 꺳駗뎦 씻 

ꭚ髒 鰆ꃖ駦딚 駖랖骶 썟땎ꊺ땊 ꃂ댚鹮ꁪ ꧿썻髒 뗫ꧮꃖ 솎땎 낲듚 쏚땻딚 썻썊 ꃂꗺ
駪ꂺ.                           

                                                                       ③
[ ] 鰖ꃂ먚ꁪ 뒆꺆딚 ꤊ뗚鰆꘲ 돺땎쌮ꁪ 꺂ꕢꊺ딮 ꧮ딧딚 쐫땎쌮鰆 듚썊 ① 
뒆꺆땊 쌚둪쌮랖 댠딖 몃ꡛ쌲 駖딚鹶뎦ꆚ 뒆꺆딚 랖ꂞ骶 驆ꞂꝒ ꨆ쑢쌮骶 땞딒ꦖ꘲ 
鯎駖 갚 돺ꁪ 鹶딚 鰆ꂺꞆꂺꁪ Ꞧ딖 뗗뗞쌮랖 댠ꂺ 鰖ꃂ먚駖 꺂ꕢꊺ뎦驢 ꫊돂 뛖 . ② 
驙딖 ꤊ뗚鰆駖 댚ꂞꕒ ꤊ뗚鰆됖 ꡾덧땊 갚낍쌲 뒆꺆 볖땊끺돖ꂺ 鰖ꃂ먚駖 낲듚 . ④ 
쏚땻뎦껲 댴꺂ꕢꊺ 삞ꧪ鮖Ꝓ 갚랧骶 뗚ꡊ딒꘲ 鹮꼆ꂺꁪ 麊둿땊 뗲낲ꇮ뎊 땞딒ꦖ꘲ 낲
듚 랚댫딮 돗썻딒꘲ 骶뾋 ꧱ꄮ 鰖ꃂ먚駖 뗚骓ꃖ딮 듚꼎뎦 댫ꆚꇮ뎊 魂骓鶒ꊺ ꉺ꘲ ꤒ
ꗂ껶ꂺꁪ Ꞧ딖 뗗뗞쌮랖 댠ꂺ 鰖ꃂ먚ꁪ ꃃ땻맾뎦 뺖骶 냌랖 댠딒ꡊ 갾Ꞃ 랧뎦鹮 . ⑤ 
ꊺ뎊駖ꕒꁪ 꺂꫋ 骓먆딮 쏧ꧫ뎦 魊꫋쌮돂 ꆢ댚껲骶 땞딒ꦖ꘲ 鯎駖 ꃃ땻맾뎦 鸢ꗺ駖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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ꇮ뎞ꂺꁪ Ꞧ딖 뗗뗞쌮랖 댠ꂺ. 

  26. 
 : 몃鼚딖 鯎ꗆ ꤒ驊 ꌆ듚ꁪ 댶ꃏ뫞 驆ꊺꍶ꫒ 꺳냂뙆맾 쌮랖 댠댮ꂺ 뎦껲  ‘ .’

댢 꿮 땞ꋅ땊 鯎駖 볖땊끺뎦 ꃊ鰊 뒆꺆딚 ꤊ뗚鰆꘲ 돺땎쌮驢 쌮ꗺꁪ 鰖ꃂ먚딮 딮ꆚ, 
Ꝓ 댢댚맾꘎ꂺꁪ 껺ꡛ딖 뗗뗞쌮랖 댠ꂺ.     

                                                                       ⑤
[ ] 鰖ꃂ먚ꁪ 뒆꺆땊 ꊺ뎊 땞ꁪ 볖땊끺딮 꺳鰖꺞꘲ 땎썊 鯎 볖땊끺뎦 ꃊ① 
鰊 뒆꺆딚 뒆꺆 땊꺗딮 驙 띟 ꤊ뗚鰆꘲ 땎낳쌮ꁪ 꺂ꕢꊺ땊 땞ꂺꁪ 꺂낺딚 댢驢 ꇲ, 
ꂺ 鰖ꃂ먚ꁪ 꺂ꕢꊺ땊 볖땊끺뎦 ꃊ鰊 뒆꺆딚 ꤊ뗚鰆꘲ 땮ꢑ ꫊骶 땦낶뎦驢 驗딚 . ② 
ꠏꁪ ꧮ딧딚 쑾髒뗗딒꘲ 땊鸢뎊 麊鰆 듚썊 볖땊끺Ꝓ 齎骾뗗딒꘲ ꫊돂 뛒ꁪ ꃖ낶 볖땊
끺딮 鸳ꭖꭚꞢ 駦랞鹮驢 ꫊돂 뛖ꂺ 鰖ꃂ먚駖 꺂ꕢꊺ딮 ꧮ딧딚 뙛쌿썊껲 뎑뎊麎 . ③ 
骆꘶땊 뗲낲ꇲ ꭖꭚ뎦껲 랚랲 ꤊ뗚鰆뎦 땋꿯쌲 땒ꭖ 鯏꽢꿮딮 꺂ꕢꊺ딚 뗲둎쌲 驆駲‘
딮 껲꧒ꊺ딖 딮둎꘲ 끓꺂Ꞃ 뒆꺆뎦 꽣댚 黮뎊駚ꂺ 骶 쌮돖ꂺ ꌆꕒ껲 땒ꭖ 鯏꽢꿮딮 ’ . ‘
꺂ꕢꊺ 뎦驢ꁪ 뒆꺆 땊꺗딮 驙딚 駖랚 꺂ꕢ딒꘲ ꫊땊ꗺꁪ 鰖ꃂ먚딮 딮ꆚ駖 낺쏚ꇮ랖 ’
댠댮딢딚 댢 꿮 땞ꂺ 鰖ꃂ먚ꁪ 랚랲 ꤊ뗚鰆뎦 땋꿯쌮랖 댠딖 驆駲딮 껲꧒ꊺ땊 볖. ④ 
땊끺뎦 ꃊ鰊 뒆꺆딚 ꤊ뗚鰆꘲ 돺땎쌮돂 땦낶뎦驢 驗딚 ꠏꁪꂺ骶 샦ꂾ쌲ꂺ. 

    27. 
 : 鰖ꃂ먚ꁪ 땦낶딚 魢ꗻ딚 랖ꂢ 땎ꤒ꘲ ꫊땊驢 쌮ꗺꁪ 낲ꆚ駖 뙢뗞ꇲ 쒚 갚 

숲Ꝓ ꂾ 꺂꫋ 骓먆딮 쏧ꧫ뎦 魊꫋쌮돂 ꆢ댚껶ꂺ 땊ꁪ 꺗쐿뎦 ꌆꕒ 땦낶딮 댞듚Ꞣ딚 . 
듚썊 썟ꆯ쌮ꁪ 뺖꺆뗗 뺲ꆚ駖 鹮뺖鹲 驙딒꘲ ꫒ 꿮 땞ꂺ 鰖ꃂ먚駖 쌯꺳ꊺ髒 듶ꃖ 髖. 
骚Ꝓ Ꟑ뎞ꂺꁪ 껺ꡛ땊鹮 鯎駖 鰆ꊳ魢딚 랖빺ꗺ 쌲ꂺꁪ 껺ꡛ딖 뗗뗞쌮랖 댠ꂺ.
                                                                       ⑤
[ ] 鰖ꃂ먚ꁪ ꤊ뗚鰆뎦 ꃖ쌲 駗骚駗밋딮 ꧮ딧딚 ꍶ꫊鰆 듚쌲 땒ꗾ딮 썟ꆯ① 
ꊺ딚 쌮ꁪꅆ 땊ꁪ ꤊ뗚鰆꘲ 꺗랫ꇮꁪ 魢ꗻ뎦 ꃖ썊 꺂ꕢꊺ땊 ꫊땊ꁪ 뺲ꆚꝒ 꺊쌒鰆 , 
듚쌲 驙땊ꂺ ꌆꕒ껲 鰖ꃂ먚ꁪ 魢ꗻ髖骚Ꝓ 딮낳쌮ꁪ 땎ꤒ꘲ ꫒ 꿮 땞ꂺ 쇂땻Ꞟ먑. . ② 
랧 뛒땎딖 ꤊ뗚鰆멮ꗒ ꫊땊ꁪ ꤒ驊딚 駖랚 鰖ꃂ먚Ꝓ 魢ꗻ딚 랖ꂢ 땎ꤒ꘲ 돺땎쌮돂 뗖
땦꼎Ꝓ 뮾쌮ꡆ 꿶駨딚 ꧱랖 댠ꁪꂺ 땊ꁪ 魢ꗻ땊 땎ꤒ 駚딮 뒆돊 髖骚Ꝓ 쏫꼇쌮ꁪ 둪. 
땎땊ꕒꁪ 驙딚 ꫊돂 뛖ꂺ 鰖ꃂ먚ꁪ 랽딖 ꠎꞂꝒ ꄪ뒇 랽驢 鰤댮딒ꡆ 땶ꧪꝒ 땛. , ③ 
骶 魂몃 ꧬ뎦껲ꁪ 썃꺗 껶鯖ꕒ끺Ꝓ 鹒ꁪ ꋇ 둎덧뎦 ꪖ쐪Ꝓ 뛒뎞ꂺ 땊ꁪ 땦낶땊 魢, . 
ꗻ딚 랖ꂢ 땎ꤒ땊ꕒꁪ 驙딚 ꫊돂 뛒鰆 듚쌲 驙딒꘲ 쎞魂뗗 魢ꗻ 숲랖Ꝓ 땊둿썊 뺖땎, 
딮 낏땎딚 둿땊쌮驢 ꧱딒ꗺ 쌲 驙땊ꕒ骶 쌶 꿮 땞ꂺ 鰖ꃂ먚ꁪ 낲듚 쏚땻뎦껲 꺂. ④ 
꫋ 骓먆뎦驢 ꡿몃딚 齨돂 썃딮쌲ꂺ 땊ꁪ 뒆꺆 볖땊끺Ꝓ 땊둿썊 땦낶딚 魢ꗻ딚 랖ꂢ . 
땎ꤒ꘲ 돺땎쌮驢 Ꞣꊺ뎞ꄮ ꌢ딮 骓쎮ꊺ딚 뾋썊 뎑딖 땦낶駦땊 썟ꆯ딒꘲ 숲뭲ꇲ 驙딒
꘲ ꫒ 꿮 땞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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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28-31]   – , ‘ ’
 : 땊 땧쉞딖 돃꺂뗗 땎ꤒ땎 ꧫ뺲꫊駖 뛒땎髋땎 꽢껺꘲ 魃ꤎ 쌚꺂꫎딒꘲ 뗚 , 

쌮ꡆ 땊꫎딒꘲ꁪ 쌚꺂꫎ ꧫ쌲Ꞓ뗚 땊 땞ꂺ 땧쉞 꽣딮 꺂驊ꊺ딖 뗫떂랧( ) . , 朴翰林傳「 」 『 』
꿯뙛낺꘳ ꋇ뎦ꆚ 鹮뺖鹮 땞ꁪꅆ 낺뙊 땎ꤒ딮 꺌髒 꺂驊딚 ꂺꚾ뎞ꂺꁪ 뗦뎦껲 땊 , 『 』 
땧쉞딖 돃꺂 꽢껺딮 꼇驿딚 駖랚ꂺ 땚鯞髒 낶쌮ꕒꁪ ꭞ솟ꋇ쌲 魢ꗻ髖骚 꽣뎦껲ꆚ 랗. 
駚딚 뾋썊 땚鯞딮 ꭞ딮쌲 ꡊ딚 뗗鯏뗗딒꘲ 髋ꧫ쌮ꁪ ꧫ뺲꫊됖 땦낶딮 魢듚駖 ꁻ둫ꃏ
썞ꂺꡆ 齎돂뒢쌮ꁪ 땚鯞딮 섓섓쌲 ꃖꞓ딚 껲꺂쐪쌾딒꘲넾 꽢껺뗗땎 씻꧎Ꝓ ꄪ쌮돖ꂺ.
  [ ] 뛓딢 댴뎦껲ꆚ 땚鯞뎦驢 뭿駚딚 댚鹒랖 댠딖 뭿낶 ꧫ뺲꫊딮 ꊲ齨딖 랖뙆됖 꺌

  28. 
 : ꧫ뺲꫊駖 뗫ꨆꝒ 駚 쒚 ꭖ땎딖 鶞뎦껲 鹾솎딚 Ꞣ鹮驢 ꇮꁪꅆ ꭖ땎딖 쌯 , 

꧲딮髖딚 駬뭮 뎊Ꞇ 뗲땦 돺ꜯ 땎땊 껲 땞ꁪ 驙딚 ꫊骶 齖ꕒ 鶞뎦껲 鰾뎊鹮驢 ꇲꂺ.  
                                 ②
[ ] 뺲꫊ꁪ 쏫돻뎦껲 鯞ꭖ꘲ 땊꽷ꇮꁪꅆ 땊驙딖 꺗딮 쌮鬦꘲ 땊ꚾ뎊랚 , ① 
驙땊랖 뺲꫊駖 땦몃썞鰆 ꌢꤎ뎦 땊ꚾ뎊랚 驙땊 댚ꂞꂺ ꃖ駦딖 ꧫ뺲꫊駖 뛓뎞ꂺꁪ . ③ 
꽢낳딚 ꊹ骶 띟낲 髒멲딒꘲ 駖껲 뫞뙛례Ꝓ 鯏랚앞 쌲 쒚뎦 ꧫ뺲꫊딮 뛒驖딚 돒낋쌮, 
돂 랧딒꘲ 됄驾 됪ꂺ ꌆꕒ껲 댚ꊺ딮 뛒驖딚 랧딒꘲ ꅆꗺ됖 뫞뙛례Ꝓ 랖麎 驙땊 댚ꂞ. 
ꂺ 꺗딖 댚땊ꊺ딮 齎ꕮꝒ ꊹ骶 냂낶땊 꺆ꕖ쌮돂 鯎 댚땊ꊺ 꼇ꡛ딚 ꤑ骶땦 쌮돖딒. ④ 
鹮 댚땊ꊺ땊 ꃂ댚鹮 鯎 ꔑ딚 땊ꚾ랖 ꢑ, 썞ꂺ 쏫뙆 샦껲ꁪ ꧫ뺲꫊뎦 ꃖ쌲 뙆꺂 骆. ⑤ 
髒Ꝓ 땦꼎앞 ꫊骶쌲 驙땊 댚ꂞꕒ Ꞟ랖ꢑ쌮돂 듚骚Ꝓ 駬뭪骶 ꃖ駫 랗骚Ꝓ 됂꘎ꂺ, . 

  29. 
 : 鯞ꭖ ꁪ ꧫ뺲꫊駖 꺗딮 ꡛ꘏딒꘲ 쏫돻뎦껲 됄驾 됖 駝앞驢 ꇲ 髉땊ꂺ 땚 ‘ ’ . 

鯞딮 ꡛ땊 낺쏚ꇮꁪ 髋駚땊鰆ꁪ 쌮랖Ꞣ ꧫ뺲꫊ꁪ 돂뗚앞 땦낶딮 ꔑ딚 魓앞랖 댠骶 , 
땞딒ꡆ Ꞣ뙆ꨇ髖髒 땻댞 ꨇ꼇땊 ꧫ뺲꫊Ꝓ ꫊鰆 듚썊 ꡾돂ꊺ骶 땞딒ꦖ꘲ 땚鯞딮 魢듚
駖 낺쏚ꇲ 髋駚땊ꕒ骶 ꫊鰆ꁪ 뎊ꘋꂺ ꏦ쌲 쌲 髉 딖 땚鯞땊 땦낶딚 쉣땦쌮ꁪ 댚땊ꊺ. ‘ ’
딮 齎ꕮꝒ ꊹ骶 댶돆쌾딚 ꁦ鹒驢 ꇮꁪ 髉땊ꦖ꘲ 땚鯞땊 땦낶딮 魢듚Ꝓ 麊꼎뒆ꁪ 髋駚
땊ꕒ骶 ꫒ 꿮 뎜ꂺ.                  

                                                                       ①
[ ] 랚ꆚ ꁪ 땚鯞땊 ꧫ뺲꫊Ꝓ 뗫ꨆ ꫊麎 髉땊ꦖ꘲ ꧫ뺲꫊駖 썻썊덒 쌮ꁪ ‘ ’② 
髉땊骶 둎髖 딖 땚鯞땊 ꧒ 뛧뗚딚 麊밲 髉땊ꦖ꘲ ꧒ 뛧뗚땊 驆멮썊덒 쌮ꁪ 髉땊ꂺ, ‘ ’ . 

땊쐪뫢 딖 鶞뎦껲 鰾뎊鹲 ꭖ땎땊 낲ꭖ꡾ ꃏ쌮뎦 ꤎ댞맾 鹮駚 髉땊ꡊ껲 쌮땎땊 뗚‘ ’ , ③ 
썊 뛖 ꧫ뺲꫊딮 솎랖Ꝓ ꃖ駦 ꭖꭖ됖 ꭖ땎땊 ꧱驢 ꇮꁪ 髉땊ꂺ 髒멲 딖 ꧫ뺲꫊駖 .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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뗫ꨆ랖땎 랚ꆚ꘲ 駖ꄮ 뛧뎦 ꠎꤒꂺ 꿾딚 驆ꈦ驢 ꇮꁪ 髉땊ꡊ껲 땊쐪뫢 뎦 땞ꄮ ꃖ駦, ‘ ’
땊 ꧫ뺲꫊딮 솎랖Ꝓ ꧱骶 썻쌮ꁪ 髉땊ꂺ 냂꺆魗骷 딖 댚땊ꊺ땊 ꭖꝎ 齎ꕮ 꽣뎦 . ‘ ’⑤ 
鹮돺ꁪ 髉딒꘲ ꨇ꼇ꊺ땊 꼎뒪딚 ꫊麊ꂺ駖 꼇魆딚 鰆ꂺꞂ땦骶 쌲 髉땊骶 꼇麊 꼇둎, ‘ ’
ꁪ 땚鯞땊 꿲썟쌮ꁪ 髉땊ꂺ ꌆꕒ껲 냂꺆魗骷 딖 꼇麊 꼇둎 됖 ꃖ갚ꇮ뎊 ꨇ꼇ꊺ땊 땚. ‘ ’ ‘ ’
鯞딚 쌒쌮ꗺꁪ 髉땊ꕒ骶 ꫒ 꿮 땞ꂺ.

   30. 
 : ꁪ 꺗꽢 뛧뎦 땊Ꝛ 됂Ꞇ 뗲뒦 땊 쌲 Ꞧ꘲ 뛓딢 댴뎦껲ꆚ 뭿 딚  [A] ( ) , ( )羠員 忠

땙랖 댠ꁪ ꧫ뺲꫊딮 駫랗쌾딚 뱃꽷쌲 驙땊ꂺ ꁪ ꧫ뺲꫊駖 꺳駖 밲멯髒 덧駖 뗲뙇. [B]
뎦驢 쌲 Ꞧ꘲ 뛓딢 댴뎦껲ꆚ 땦낶딮 ꔑ딚 魓앞랖 댠딚 驙딚 ꭚꡛ앞 쌮骶 땞ꂺ ꌆꕒ, . 
껲 뎦껲 뎎鯟ꇲ ꧫ뺲꫊딮 駫랗쌾땊 뎦 鹮뺖鹲 ꧫ뺲꫊딮 ꂺ랦뎦껲 쐫땎ꇲꂺ骶 쌶 [A] [B]
꿮 땞ꂺ.                                                 

                                                                       ③
[ ] 뎦ꁪ ꧫ뺲꫊딮 듚鰆뎦 ꃖ썊 먛땚딚 뾋駦쌮ꁪ 뗲뒦ꊺ딮 뺚낳땊 鹮[A]① 
뺖鹮 땞딒鹮 뎦ꁪ 鯎 먛땚딚 땦낶뎦驢 ꆢꞂꁪ ꧫ뺲꫊딮 땦먛땊 ꊺ뎊 땞랖 댠ꂺ, [B] . 

뎦 ꧫ뺲꫊駖 ꤊ뚚Ꝓ 꽢ꡛ쌮驶ꂺꁪ 骆냂딚 쌮ꡆ 꺌딚 ꆚ꡾쌮ꁪ 麊둿딖 鹮뺖鹮 [B]② 
땞랖 댠ꂺ 뎦 뗲뒦ꊺ 駚딮 駞ꋇ딒꘲ 땎쌲 ꧫ뺲꫊딮 냂Ꞃ뗗 꺗멮ꁪ 鹮뺖鹮 땞. [A]④ 
랖 댠ꂺ ꌆꕒ껲 뎦껲 鯎 꺗멮駖 駖뙇髒딮 Ꞣ鹾딚 뾋썊 썊꽢ꇲꂺꁪ 껺ꡛ ꏦ쌲 뗗뗞. [B]
쌮랖 댠ꂺ 뎦 ꧫ뺲꫊딮 쒚쑢駖 ꊲꗂ鹮 땞랖 댠딒ꦖ꘲ 뎦껲 鯎ꗂ쌲 쒚쑢駖 . [A] [B]⑤ 
ꧮ꫋ꇮ뎞ꂺꁪ 껺ꡛ ꏦ쌲 뗗뗞쌮랖 댠ꂺ.

    31. 
 : 땻댞 ꨇ꼇땊 ꀮ 댚ꂞ 鹯ꚾ쌮Ꞃ돺 뎊맢 멲낶땊 駦ꆯ밮 댚ꂞ쌮Ꞃ돺 ‘ .’, ‘ .’, 

땒ꤎ땊 댶뾋쌾딚 맾Ꞟ ꢑ ꫒ꗂꕒ ꋇ뎦껲 ꧫ뺲꫊뎦 ꃖ쌲 ꧒냂딚 솎랧땦뗗 齒솟딚 뾋‘ .’ 
썊 ꧮ꫋뗗딒꘲ 鹮뺖麊骶 땞ꂺ 鯎ꗂ鹮 ꧫ뺲꫊ꁪ 骆魃 뛓딢딚 Ꞵ땊쌮돖딒ꡆ ꧒ 뛧뗚땊 . 
麊몦랖ꁪ 驙딚 ꞟ랖ꆚ ꢑ쌮돖ꂺꁪ 뗦뎦껲 땊ꗂ쌲 ꧒냂땊 ꧫ뺲꫊駖 鰆뒆ꁪ 魃뒊딚 쑢, 
꫋쌲 돗뒛딒꘲ 뭪ꃖꇮ뎊 ꨇ꼇ꊺ딮 랖랖Ꝓ ꧱댮딢딚 ꫊돂 뛒ꁪ 驙딖 댚ꂞꂺ ꂺꞢ 땊. 
驙딖 骶鹲髒 낲ꗾ 鸳뎦 뛓딢딚 Ꞵ驢 ꇲ ꧫ뺲꫊뎦 ꃖ쌲 ꨇ꼇ꊺ딮 댞뺖鰢뒖딚 ꊲꗂ麎 
驙땊ꕒ骶 쌶 꿮 땞ꂺ.                                                           
                                                                       ⑤
[ ] ꭖ땎딮 鶞뎦 鹮뺖鹲 ꧫ뺲꫊ꁪ 麊 ꤊ뚚쌮돂 뺫뺫쌲 몃멲땊 駦ꆯ쌮꺂“ ”① 
ꕒ骶 Ꞧ쌮ꡆ 뗚骶 뭿낶 딚 ꌆꕒ 쐿꼇뎦 魂骓 駚ꂺ骶 쌮돖ꂺ 땊驙딖 ꧫ뺲꫊駖 듺Ꞃ, ‘ ’ . 
뗗 ꡛꭚ뎦 땞뎊 땎뗫꧱딖 ꆚꄫ뗗 돗뒛땚딚 ꫊돂 뛖 驙땊ꕒ骶 쌶 꿮 땞ꂺ ꃖ駦 ꭖ. ② 
ꭖ뎦驢 뗚썊랚 솎랖뎦껲 ꧫ뺲꫊ꁪ 魃딖딚 ꏦ쌲 駰랖 ꢑ쌮됋骶 뛧꘲ 骶쐒땊 ꇮ뎊 ꕒ骶 ‘ ’
쌮돖ꂺ 땊驙딖 ꧫ뺲꫊駖 땚鯞딚 됂ꧪꝎ 鰎꘲ 땎ꆚ쌮ꗺꁪ 뀃骶쌲 ꔑ딚 骆魃 땊ꚾ랖 . 
ꢑ쌮骶 뛓딢뎦 땊Ꝋ驢 ꇮ뎞딢딚 ꫊돂 뛒ꁪ 驙땊ꂺ ꧫ뺲꫊ꁪ 솎랖뎦껲 Ꞣ꼎 쒚뎦 . ‘③ 
ꭖ땦랖뗫딚 Ꞣꭚ랖땒땊鹮 ꧪꕒ鹮땊ꂺ ꕒ骶 쌮ꡆ 鸳딚 Ꟑ뎞ꂺ 땊Ꝓ 뾋썊 ꧫ뺲꫊ꁪ 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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딢딚 Ꞵ땊쌮ꁪ 꺗쐿뎦껲ꆚ ꭖ꡾뎦 ꃖ쌲 듺Ꞃ뗗 먛땚딚 ꂺ쌮ꗺ 쌲 땎ꤒ땚딚 댢 꿮 땞
ꂺ 댚땊ꊺ땊 ꭖꝎ 齎ꕮ뎦껲ꁪ 뗖 ꃂ딖 ꧳ꂺꞞꁪ 뒆Ꞃ 뛒꺗딖 ꭞꡛ쌮덒 ꕒ骶 쌮돖. ‘ ’④ 
ꂺ 땊Ꝓ 뾋썊 ꨇ꼇ꊺ땊 땚鯞딚 ꭖꆚꄫ쌲 땎ꤒ꘲ 솟駖쌮ꡆ 낶땚쌮랖 댠댮딢딚 댢 꿮 . 
땞ꂺ.

[32~34] 

 [32-34]  - ( ) , ‘ ’ / ( ) , ‘ ’
 : 駖 ꁪ 骺魗쌲 꺳쐲딚 ꩭ뎊鹶 꿮 뎜딢딚 뺚낳쌮ꡊ껲 骆魃 鯎驙딚 꿮둿쌮ꁪ  ( )

땦꼎Ꝓ 齎ꕮ쌲 駖꺂땊ꂺ 쐪땦딮 駖鹲쌲 꺳쐲꺗땊 땒꺗뗗 꽢떂Ꝓ ꧪ뺫딒꘲ 꺂낺뗗딒. 
꘲ 鯎ꗺ똎 뗚ꃂ딮 쑾髒Ꝓ 齨땊骶 땞ꂺ 魗鮖 駖鹲 鮖낶 됖딮 ꃖ쐪 꺗쐿딚 뗲낲쌲 ꭖ. ‘ ( )’
ꭚ뎦껲ꁪ 땎낳딮 ꪖ쐪Ꝓ ꧪ뺫딒꘲ 땦낶딮 꺌딚 꿮둿쌮骶땦 쌮ꁪ 쐪땦딮 뺲ꆚ駖 땮 ꊲ
ꗂ鹲ꂺ 먎낶쌲 ꧲꺗땊 ꆡ꫊땊ꡆ ꃏꃖ딮 꺂쑢꺗딚 쐫땎쌶 꿮 땞ꁪ 땧쉞땊ꂺ. , .
  [ ] 駖鹲딒꘲ 땎쌲 骶뾋髒 땊Ꝓ 꿮둿쌮ꗺꁪ 땦꼎  

 : 鹮 ꁪ 齣駖딮 꺳쐲髒 齣꺂땒딮 띦驆뒖딚 랚꽪쌮驢 齎ꕮ쌾딒꘲넾 齣ꭖꊺ딮  ( )
꺳쐲꺗땊鹮 꺳쐲 駦뗫딚 땮 ꊲꗂ麎 뫳 꿮딮 돆낲뙆땊ꂺ 땊 땧쉞딖 쌲땦뎊딮 꺂둿딚 9 . 
땦뗲쌮骶 齣뫢딮 땒꺗뎊Ꝓ 꺂둿쌮돂 齎ꆯ딮 쉣骓髒 땒쌮ꁪ 꺂ꕢꊺ땊 껲꘲ 듶ꃖ쌮骶 
쏧ꗻ쌮ꁪ ꡾낋 ꧻ꺗 댴뎦껲 땪딚 ꊺ骶 씻驾뒢쌮ꁪ ꡾낋 ꋇ딚 鯎ꗺ麊骶 땞ꂺ 齣뫢딚 , . 
驊駫쌲 齎ꆯ땊 땊ꚾ뎊랖ꁪ 髋駚딒꘲ ꫊ꁪ 땎낳딚 ꊲꗂ麊骶 땞딒ꡆ 駖鹲딚 ꩭ뎊鹲 땊, 
꺗쐪ꇲ 齣뫢꺗딚 鯎ꗺ麊 꺟ꂺꝎ ꁦ鹢딚 뛒骶 땞ꂺ.
  [ ] 齣駖딮 꺳쐲髒 齣꺂땒딚 쌮ꁪ 띦驆뒖 

   32. 
 : 뭮땒 땊ꕒꁪ 낲뎊Ꝓ 뾋썊 駖 딮 骚뗞뗗 ꨆ骓땊 ꫚땊ꕒꁪ 驙딚 댢 꿮 땞 ‘ ’ ( )

ꂺ ꫚딚 ꨆ骓딒꘲ 쌮돂 샢뙛쌶 ꪣ닾ꆚ ꭖ뙇쌮骶 鹒ꂞ뙆맾 땝鰆 뎊ꗺ뒆ꡆ ꡛ뗞땊鹮 . , 
뗲꺂Ꝓ 랖麊鰆 骺ꕖ쌲 쐪땦딮 駖鹲쌲 멮랖Ꝓ ꭖ駗쌮骶 땞ꂺ.                

                                                                       ④
[ ] 駖 뎦 땎낳딮 ꪖ쐪Ꝓ ꧪ뺫딒꘲ 땦낶딮 꺌딚 꿮둿쌮骶땦 쌮ꁪ 쐪땦딮 ( )① 
뺲ꆚꁪ ꊲꗂ鹮 땞ꂺ骶 ꫒ 꿮 땞ꂺ 쌮랖Ꞣ 骚뗞딮 ꪖ쐪鹮 驆鰆뎦 뙆딧쌮ꁪ 땦돆ꤒ딖 . 
鹮뺖鹮랖 댠ꁪꂺ 겦鶎鰆 ꁪ ꫚딮 骚뗞駦땊 ꊲꗂ鹲 꽢떂꘲ ꫒ 꿮 땞ꂺ 쌮랖Ꞣ . ‘ ’ . ② 
駖 뎦 骚뗞駦땊 ꊲꗂ鹲 꽢떂Ꝓ ꃖꋇ쌮驢 鹮돊썊 낲꺗딚 뗚駲쌮ꁪ 麊둿딖 鹮뺖鹮랖 댠( )
ꁪꂺ 駖 뎦 ꫚땊ꕒꁪ 삏뗫쌲 骚뗞딮 쉣꽣땊 魂몊뗗딒꘲ 鹮뺖鹮랖 댠딒ꡆ 땊Ꝓ . ( ) , ③ 
쐪땦딮 낲껶 땊ꆯ뎦 ꌆꕒ ꣮꺂쌮骶 땞랖ꆚ 댠ꂺ 駖 뎦 骚뗞딮 꿲쐮딖 鹮뺖鹮랖 . ( )⑤ 
댠딒ꡆ 땦돆딮 꼃ꞂꝒ ꊲꗂ麎 麊둿ꆚ 먔딚 꿮 뎜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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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딮 쌮ꁮ 髒 딮 쌮ꁦꂮ 딖 뫞뒪뗗땎 뙊떂꘲ ꫒ 꿮 땞ꂺ 쌮랖Ꞣ  [A] ‘ ’ [B] ‘ ’ . [A]

딮 쌮ꁮ 꺒鰊 땊麊 魗딚 껺Ꞟ쌲ꊺ 뎊땊쌮Ꞃ ꁪ 駖鹲딚 뒊ꡛ뗗딒꘲ 꿮둿쌮ꁪ 땦꼎됖 ‘ ’
髖ꗾ땊 땞ꁪ 驙땊랖 뫞뒪뗗땎 뙊떂Ꝓ 돞먂쌮ꁪ 뎊뙆Ꝓ 뮾쌲 驙딖 댚ꂞꂺ 鯎Ꞃ骶 , . [B]
딮 댚Ꞟꆚ 쌮ꁦꂮ 點앂 꺒鰎 뗲 鹶 듚쌮돂 꺒鰆꼾ꂺ ꆚ 쌮ꁦꂮ 땊 쐪땦Ꝓ 듚썊 ꡊ‘ ’ ‘ ’ ‘
쐪 됖 ꪒ Ꝓ Ꞣꊲ꼾ꂺꁪ 꺳駗땊 ꃊ驾 땞ꁪ 驙땊랖 땊Ꝓ 뫞뒪뗗땎 뙊떂Ꝓ 돞먂쌮ꁪ ’ ‘ ’ , 
뎊뙆꘲ ꫒ 꿮ꁪ 뎜ꂺ.                                                   

                                                                       ⑤
[ ] 뎦껲 꿶뎦 쒚ꖟ 딢낳 딚 駬뭪骶 쐪땦駖 魗鮖 딮 땊Ꝛ딚 ꭖꝊꡆ [A] ‘ ( )’ ‘ ’① 
鰎쌲 鹶 뙡딖 ꌢ뎦 꺂꧿딒꘲ 駖ꕒ 骶 뗚꽷쌮ꁪ 驙딖 쐪땦駖 딮례뎦 ꌆꕒ 魗鮖 Ꝓ ꠖ‘ ’ ‘ ’
Ꞃ ꍶ鹮꫊麊ꁪ 돞뒆Ꝓ 숲쏚쌮ꁪ 驙딒꘲ ꫒ 꿮 땞ꂺ 딮 돺ꁊ뒪땊 뎎뗲 駖骶 밶. [B] ‘② 
뒪땊 ꧮ땊꘲ꂺ 뎦껲 쐪땦駖 낲駚딮 骓髒Ꝓ 딮낳쌮骶 땞딢딚 댢 꿮 땞딒ꡆ ꡊ쐪ꁪ 꼎 ’ , ‘
ꂺꕮ 黺 ꂺꕮ둪 ꁪ 쉣꼇쌮驢 돊Ꞇ ꡊ쐪뎦 ꃖ쌲 Ꞣ뙇駦딚 ꊲꗂ麎 驙딒꘲ ꫒ 꿮 땞ꂺ’ . 

딮 쌮ꁮ 꺒鰊 땊麊 魗딚 껺Ꞟ쌲ꊺ 뎊땊쌮Ꞃ 갞멲ꆚ 麊 ꭚ땊ꂞ 껲ꗂ뒢썊 ꤊ뎝[A] ‘ /③ 
쌮Ꞃ Ꝓ 뾋썊 쐪땦駖 땦낶딮 駖鹲딚 ꭚ꿮ꕒ 꺳駗쌮ꡆ 뒊ꡛ뗗땎 驙딒꘲ 돂鰆骶 땞딢딚 ’
댢 꿮 땞ꂺ 딮 댚Ꞟꆚ 쌮ꁦꂮ 點앂 꺒鰎 뗲 鹶 듚쌮돂 꺒鰆꼾ꂺ ꆚ 齣꺂Ꝓ 랩ꁪ . [B] ‘ ’
쐪땦됖 ꡊ쐪 ꪒ 딮 髖骚Ꝓ 뒊ꡛ뗗땎 驙딒꘲ 돂鰆ꁪ 髖뗦딚 ꧮ돗썞ꂺ骶 ꫒ 꿮 땞ꂺ‘ ’, ‘ ’ . 

뎦껲 ꆢ땊볲 꺳駗쌮ꂞ 黺 Ꞧꆚ ꂺ 됉ꆚꂺ ꁪ 쐪땦駖 魗鮖 딮 Ꞧ딚 됉ꂺ骶 꺳[A] ‘ ’ ‘ ’④ 
駗쌮ꡆ 꿮둿쌮ꁪ 뺲ꆚ꘲ ꫒ 꿮 땞骶 딮 밶뒪땊 ꧮ땊꘲ꂺ ꁪ ꪒ駖 샾뎊 骽 꿮쐫딮 , [B] ‘ ’
낲鰆駖 됂 驙땊ꕒꁪ 쐪땦딮 鰆ꃖ駦딚 돗뺚뗗딒꘲ 숲쏚썞ꂺ骶 ꫒ 꿮 땞ꂺ.  

    34. 
 : 駖 딮 꼎낲 꺃Ꭓ ꡛ뗞 뗲꺂ꁪ ꤊ뎝딒꘲ 썊 됂Ꞃꡆ 뒦鯒 밲멯 麊갞됫駳딖  ( ) ‘ /

뎊땊쌮돂 뗧ꃖ쌶鴂 ꁪ 쐪땦駖 꺂ꃖꭖ꘲껲딮 몊ꡊ딚 랖빺鰆 뎊ꗺ뒊 꺗쐿딚 뗲낲쌲 驙’
딒꘲ ꫒ 꿮 땞ꂺ 띟 썻뫢 髋ꆯ몊뎦껲 骓뗲뗗 鰆ꧮ땊 뮾덓쌲 꺂ꃖꭖ駖 꺂쑢뎦 ꃖ쌲 . 
먛땚딚 ꂺ쌮鰆 뎊ꗺ뒊 땦낶딮 魗쌣쌲 꺌뎦 ꃖ쌲 骶龢Ꝓ ꊲꗂ麊骶 땞ꁪ 驙땊ꂺ 鯎ꗂ. 
鹮 駖 뎦껲 쐪땦駖 꺂쑢뗗 먛땚딚 麊ꗺ齩驆鹮 뚚먛駦딚 ꊲꗂ麊ꁪ 麊둿딖 鹮뺖鹮랖 댠( )
ꁪꂺ.                                                                  

                                                                       ③
[ ] 됂ꪒ 닾 쌲 Ꞧ 딖 샢뙛쌶 ꪣ닾땊ꂺ 쐪땦ꁪ 駖鹲쌲 썻뫢 꺂ꃖꭖ꘲껲 ‘ ’ . ① 
齣꺂Ꝓ 랖뎊 낳魂Ꝓ ꠏ돂 꺊ꗺ덒 쌮ꁪ 멮랖땎ꅆ ꪣ닾Ꝓ 뜦駖 ꧮ 黮驢 ꠏ딖 꺗쐿땊ꦖ, 
꘲ Ꞻ뒆 骺쐏끺ꗂ뒊 멮랖뎦 齩돂 땞ꂺ骶 ꫒ 꿮 땞ꂺ 骷낳땊 뎜뎊 ꧻ딚 랩랖 ꢑ썊 . ② 
꽻 낲ꚾ뎦 齏땊 낂뎊 ꭟ딖 갱땊 ꫊땊ꁪ 꺗쐿딖 鹒ꂞ뙆맾 땝랖 ꢑ쌮ꁪ 꺳쐲땊 랖꽣ꇮ
ꁪ 썻뫢 꺂ꃖꭖ 駖뗫딮 魗쌣쌾딚 ꭖ駗쌮ꁪ 驙딒꘲ ꫒ 꿮 땞ꂺ 댴딮 ꤋ딖 쉖. ‘④ ㉣ 
땊 ꀮ ꨃ땊 뒆驆똢ꄮ骶 Ꝓ 뾋썊 齣꺂Ꝓ 듚썊 땷뫞Ꝓ 뗲驆쌶 쌚둪駖 땞ꁪ 꺗쐿땚딚 댢 ’
꿮 땞ꂺ. 땊뎊 맾례 뗫쌲 땒땊ꂞ Ꞻꁪ ꃖ꘲ ꞺꞂꕒ ꕒ骶 쌮돂 돞뗫ꇲ 맾례ꃖ꘲ 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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딮 ꨃ뎦껲 땷뫞Ꝓ 뗲驆썊 쏧ꗻ썊덒 쌾딚 鹮뺖麎ꂺ 땊ꁪ 썻뫢 髋ꆯ몊딮 꺂쑢뗗 덓꽣. 
땊ꡆ 땊Ꝓ 뾋썊 땊ꗂ쌲 꺂쑢뗗 덓꽣뎦 ꃖ쌲 뙊뛧딚 썻뫢 髋ꆯ몊 ꧲뗚딮 ꧿ꆚ꘲ 돂鰆, 
ꁪ 髖뗦땊 ꊲꗂ鹲ꂺ骶 ꫒ 꿮 땞ꂺ ꫊鰆 딮 骺魗쌲 썻뫢 髋ꆯ몊딮 ꧲뗚딚 듚썊 . < > ‘⑤ 
돂ꗂ ꧿ꆚꝒ ꡾꺟쌲 꺂ꃖꭖ駖 駖鹲딚 ꩭ뎊鹲 땊꺗쐪ꇲ 齣뫢꺗딚 鯎ꗺ麎 땧쉞 땊ꕒꁪ ’
껺ꡛ髒 돆骆쌶 ꌢ ꧻ꺗 댴뎦껲 땪딚 ꊺ骶 씻驾뒢쌮ꁪ ꡾낋딚 뗲낲쌲 딖 駖鹲딚 ꩭ, ㉤
뎊鹲 땊꺗쐪ꇲ 齣뫢꺗딮 땒ꡊ딚 ꫊돂 뛖ꂺ骶 쌶 꿮 땞ꂺ.

 [ :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④  ⑤  ④  ①  ①  ③  ①  ②  ②  ⑤
45. ③ 

[35~37] 

  35. 
 : ꧲숲딮 ꆚ땛ꭖ뎦껲 쌯꺳딖 뗖ꁪ 뎒Ꞟ 뗚 땓딖 먛뎦껲 꼎鰆딮 뒆Ꞃ 딢 ‘ 17

낳 뛧 씻꧎꘲뒊 딢낳딚 ꧲骂쌮돂 꼎鰆딮 ꈦ 駖랖 딢낳 딚 ꧲숲 뛒뗲꘲ 뗫썞낋ꂞ‘17 ’
ꂺ ꕒ骶 Ꞧ쌮骶 땞ꂺ 땊ꁪ ꧲숲땦駖 땓뎞ꄮ 먛髒 髖ꗾ쌲 骓쎮딚 ꧪ뺫딒꘲ ꧲숲 뛒뗲.’ . 
Ꝓ 뗫썞딢딚 Ꞧ쌮ꁪ 驙땊ꂺ.                           　     

                                                                       ④
[ ] 껳Ꜯ뺫髒 鹲ꡊ딚 꿲껲ꃖ꘲ 꽢駲쌮ꡊ껲 딢낳 땊Ꝛ 딢낳딮 떂ꚢ ꧥ Ꞣ·① 
ꊲꁪ ꧿ꩫ髒 髖ꗾꇲ 麊둿딚 껺ꡛ쌮骶 땞ꂺ 鯎ꗂ鹮 ꈦ 駖랖 딢낳뎦 ꃖ썊 ꧲숲쌲 麊둿. 
딚 뛧駚뛧駚뎦 둪덓쌮랖ꁪ 댠댮ꂺ ꧲숲 Ꞟ랖ꞟ ꭖꭚ뎦껲 쌯꺳딖 땦낶땊 ꧲숲쌲 . ② 
ꈦ 駖랖 딢낳 둎뎦 ꂺꝎ 딢낳뎦 髖냂땊 땞ꁪ 骓뒆 딢낳ꋪ꧎꧿ 딚 땓뎊 ꫒ 驙딚 뗲댞『 』
쌮骶 땞ꂺ 꽢駲쌲 ꈦ 딢낳뎦 ꃖ쌲 뭪駖 땦ꚢ 뺦꺟딚 魢듶쌮骶 땞랖ꁪ 댠ꂺ 껳Ꜯ. . ③ 
뺫髒 鹲ꡊ딮 뙆Ꞃꩫ딚 꽢駲쌮骶 딢낳ꋪ꧎꧿ 뎦껲 껺ꡛ쌮骶 땞ꁪ 딢낳딮 뙛ꜮꝒ 뎎, 『 』
鯟쌮骶 땞랖Ꞣ 꽢駲쌲 뙆Ꞃꩫ딚 쐲둿쌲 ꂺꝎ 딢낳ꊺ딮 돞Ꝓ ꊺ骶 땞랖ꁪ 댠ꂺ ꧲. ⑤ 
숲딮 ꆚ땛ꭖ뎦껲 딢낳ꋪ꧎꧿ 땊 鼚骓뎦 닆땎 쌲鯖 딢낳 뙆Ꞃ껲꘲ ꃏꃖ딮 딢낳‘1670 , 『 』
딚 댢 꿮 땞ꁪ ꃖ숲뗗땎 땦ꚢ ꕒꡆ 먛딮 돃꺂뗗 駖밮Ꝓ 뎎鯟쌮骶 땞랖Ꞣ 뗚ꤎ駖ꊺ딮 ’
껲꘲ ꂺꝎ 骂썊Ꝓ 땎둿쌮骶 땞랖ꁪ 댠ꂺ. 

   36. 
 : ꧲숲땦ꁪ ꧲숲 ꆚ땛ꭖ뎦껲 먛뎦 ꃖ썊 몃뛧ꊺ땊 댢骶 땞ꁪ랖Ꝓ ꤑ骶 껳Ꜯ , 

뺫딚 ꠒ뗖 꽢駲쌲 쒚 鹲ꡊ딚 꽢駲쌮驶ꂺꁪ ꧲숲 꿲껲Ꝓ 뗲낲쌲ꂺ 땊쒚 꺂랚딚 ꫊돂 . 
뛒ꡆ 몃뛧ꊺ髒 꺗쐎 땧둿쌲 쒚 몃뛧ꊺ땊 髖냂딚 ꫊땊ꁪ 껳Ꜯ뺫髒 髖ꗾ쌮돂 ꠒ뗖 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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駲쌮骶 땞ꂺ 몃뛧딮 髖냂딚 ꧮ돗쌮鰆 듚썊 ꧲숲 ꆚ땛ꭖ뎦 뗲낲쌲 ꧲숲 꿲껲Ꝓ ꧪ鶎. 
뎊 꽢駲쌮랖 댠댮ꂺ.          

                                                                       ⑤
[ ] ꧲숲땦ꁪ 껳Ꜯ뺫髒 鹲ꡊ땊ꕒꁪ ꂺ꽢 꺳꽢쌲 딢낳딚 꽢駲쌮骶 땞ꁪꅆ, ① 
땊 ꈦ 딢낳땊 딢낳ꋪ꧎꧿ 땊ꕒꁪ 꼎鰆뎦 닆땎 먛뎦 鹮됖 땞딢딚 ꧳앞骶 땞ꂺ17 . 『 』 ② 
꧲숲딮 뛧駚 ꭖꭚ뎦껲 딢낳 꺂랚딚 ꫊돂 뛒ꡆ ꧲숲Ꝓ 랚썟쌮骶 땞ꂺ ꧲숲딮 ꆚ땛. ③ 
ꭖ뎦껲 딢낳ꋪ꧎꧿ ꕒꁪ 먛딚 댢骶 땞ꁪ랖 ꤑ骶 鹲 쒚 鼚骓땊ꕒꁪ 랧쌚 낲鰆됖 , 1670『 』
딢낳딮 Ʇ딚 댚ꁪ ꧿ꩫ 땊ꕒꁪ 먛 뗲꡿딮 딮꧎Ꝓ ꧳앞骶 땞ꂺ 껳Ꜯ뺫땊ꕒꁪ 딢낳‘ ’ . ④ 
髒 髖ꗾ쌮돂 돂ꗂꭚ땊 댢骶 骚낶 ꧪ꘲ 鯎 髒땒딮 땊Ꝛ 땊ꕒ骶 뗲낲쌮骶 땞딒ꡆ 鹲ꡊ‘ ’ , 
髒 髖ꗾ썊껲ꁪ 骚ꕖ 쌶 ꌢ딮 ꕖ 麟ꡊ 쌶 ꌢ딮 ꡊ 땊ꕒ骶 껺ꡛ쌮ꡊ껲 몃뛧ꊺ뎦‘‘ ’ ‘ ’, ‘ ’ ‘ ’’
驢 땋꿯쌲 ꂾ뎊Ꝓ 꺂둿쌮돂 딢낳딮 땊Ꝛ딚 꽢駲쌮骶 땞ꂺ.

  37. , 
 : 쌯꺳 딖 껳Ꜯ뺫髒 鹲ꡊ딮 뛒떂ꚢ駖 鶿骶鰆ꕒꁪ 껺ꡛ딚 ꊹ骶 땊꘲ꭖ뼆 鶿 1

骶鰆駖 魂쌮鰆 끂뒊 떂ꚢ駖 댚ꂞ뎞딚鰢ꕒꁪ 뭪믷딚 쌮骶 땞ꂺ 쌯꺳 딖 딢낳ꋪ꧎. 3 『
꧿ 뎦껲 껳Ꜯ뺫딚 뎊듷Ꜯ뎦 꽣쌮ꁪ 딢낳딒꘲ ꭚꜮ썞ꂺꁪ 껺ꡛ딚 ꊹ骶 땊꘲ꭖ뼆 껳Ꜯ』
뺫딮 鶿骶鰆Ꝓ 썋냂 떂ꚢ꘲ 駚뛒쌮랖 댠댮딚鰢ꕒꁪ 뭪믷딚 쌮骶 땞ꂺ ꌆꕒ껲 쌯꺳 . 1
髒 쌯꺳 딖 ꡾ꈦ ꧲숲 麊둿髒 髖ꗾ쌮돂 ꧲숲땦駖 뎎鯟쌮랖 댠딖 麊둿딚 뭪꘶쌮ꡆ ꊺ3
뎞ꂺ骶 땊썊쌶 꿮 땞ꂺ.                           

                                                                       ④
[ ] 쌯꺳 딖 껳Ꜯ뺫髒 鹲ꡊ딮 떂ꚢ駖 髋뾋뗗딒꘲ 鶿骶鰆돖딢딚 뎎鯟쌮1① 
骶 땞랖 딢낳 떂ꚢ뎦 ꃖ쌲 껺ꡛ딮 뗫쐫꼇 돂ꭖꝒ 솟駖쌮骶 땞랖 댠ꂺ 쌯꺳 ꁪ 딢, . 2
낳 떂ꚢ뎦 ꃖ썊 Ꞧ쌲 驙땊 댚ꂞꕒ 딢낳딚 Ꞣꊲꁪ ꧿ꩫ髒 髖ꗾ쌮돂 뎎鯟쌮骶 땞ꂺ. ② 
딢낳딮 떂ꚢ뎦 ꃖ썊 뎎鯟쌮骶 땞ꁪ 쌯꺳 髒 ꃂꞂ 쌯꺳 ꁪ 껳Ꜯ뺫딚 Ꞣꊲꁪ ꧿ꩫ뎦 1 , 2
ꃖ썊 땦낶땊 댢骶 땞ꁪ Ꞣꈦ Ꞣꊲꁪ ꧿ꩫ髒 빂驢 ꂺꝊ랖 댠ꂺ骶 뎎鯟쌮骶 땞ꂺ 鯎ꗂ. 
鹮 껳Ꜯ뺫 Ꞣꊲꁪ ꧿ꩫ뎦 ꃖ쌲 껺ꡛ딚 꺂낺髒 딮骂딒꘲ 魂ꭚ쌮ꡆ ꊺ딖 驙딖 댚ꂞꂺ. 

쌯꺳 딖 껳Ꜯ뺫땊 뎊듷Ꜯ뎦 꽣쌲ꂺꁪ 뗫꫊Ꝓ ꊹ骶 땦낶딮 꺳駗딚 Ꞧ쌮骶 땞ꂺ3 . ③ 
쌯꺳 ꁪ 껳Ꜯ뺫딮 뙆Ꞃꩫ髒 땦낶딮 ꨆ骓랖낳딚 갚鬦쌮돂 뗲낲쌮骶 땞딒ꦖ꘲ ꈦ ꩞2 , 
럎꘲ 꽢駲쌲 딢낳땎 鹲ꡊ딮 뙆Ꞃꩫ뎦 ꃖ썊 ꨆ骓랖낳딚 ꧪ뺫딒꘲ 돞믷쌮ꡆ ꊺ뎞ꂺꁪ 
랚꿶딖 뗗뗞쌮랖 댠ꂺ 쌯꺳 딮 骓뒆 땦낶땊 댢骶 땞ꁪ Ꞣꈦ Ꞣꊲꁪ ꧿ꩫ髒 갚鬦. 2⑤ 
쌮ꡆ ꊺ뎞딒ꡆ 쌯꺳 딖 뎊듷Ꜯ뎦 꽣쌲ꂺꁪ 뗫꫊Ꝓ ꧪ뺫딒꘲ 뭪꘶쌮ꡆ ꊺ뎞ꂺ 鯎ꗂ, 3 . 
鹮 쌯꺳 됖 딖 ꡾ꈦ ꧲숲 麊둿딮 쑾둿꼇딚 뗦驖쌮ꡆ ꊹ랖ꁪ 댠댮ꂺ2 3 .

[38~4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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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駖 ꁪ 쌯꺳쑢뎦껲 駲묲쌮ꁪ 뽶꘶ 쌲Ꞟꃏ딮 돞껶 ꧿낳뎦 ꃖ쌲 쌯꺳ꊺ딮 ꭞ ( )
Ꞣ 麊둿딚 뗲鰆쌮ꡆ 뛒묲 믷땎 쌯꺳쑢뎦 땊ꗂ쌲 ꤎ뗲Ꝓ 썊骆썊 뛚 驙딚 둪魂쌮ꁪ 麊, 
둿딚 ꃊ骶 땞ꁪ 驊딮ꤎ땊ꂺ 띟 駖 ꁪ 髋ꆯ몊딮 ꤎ뗲Ꝓ 썊骆쌶 꿮 땞ꁪ 쌯꺳쑢 뒊돗. ( )
랚딚 돞꺗 ꆛ땦꘲ 껺뗫쌮돂 땧꼇ꇲ 鯖땊ꂺ.                           

                                                                       ①
[ ] 駖 ꁪ 뽶꘶ 쌲Ꞟꃏ 돞껶 ꧿낳딮 ꤎ뗲Ꝓ 뎎鯟쌮ꡆ 뛒몊땎 쌯꺳쑢Ꝓ ( )② 
ꆛ땦꘲ 쌮돂 돞껶 ꧿낳 ꪖ骓딮 쌚둪꼇딚 駫뙆쌮骶 땞ꂺ 髋ꆯ몊 魂꼇뒦 駲駲땎딮 땎. 
낳 駲껶땊 쌚둪쌮ꂺꁪ 麊둿딖 뎎鯟ꇮ랖 댠댮ꂺ 駖 ꁪ 뽶꘶ 쌲Ꞟꃏ 돞껶 ꧿낳딮 . ( )③ 
駲껶딚 뗲댞쌮ꡆ 뛒묲 믷뎦 髋ꆯ몊 ꤎ뗲딮 썊骆딚 둪魂쌮骶 땞ꁪ 鯖땊ꂺ 鯎ꗂꦖ꘲ . 
鰾ꃂ딢뎦 ꃖ쌲 꼇먆땊 땧ꤎ ꡿뗗땊ꕒꁪ ꭚ껳딖 뗗뗞쌮랖 댠ꂺ 駖 ꁪ 쌯鬦꺳쐲 뛧. ( )④ 
뎦 땒뎊鹲 ꤎ뗲됖 髖ꗾ쌮돂 쌯鬦 魂꼇뒦ꊺ땊 쌾鲮 땊둿쌮ꁪ 쌯꺳쑢 鿚Ꞃ랧 驢낲샦뎦 
됂Ꞇ 鯖땊ꂺ 鯎ꗂꦖ꘲ 駲땎뗗땎 꼇驿땊 駫쌲 땧ꤎ Ꞻ몊Ꝓ 껶뺳썞ꂺꁪ 麊둿딖 뗗뗞쌮. 
랖 댠ꂺ 駖 ꁪ 驊딮ꤎ 쏫낳뎦 Ꞵ驢 ꤎ뗲뗦뎦 ꃖ쌲 ꭚ껳髒 鯎 썊骆 ꧿댞뎦 ꃖ쌲 . ( )⑤ 
麊둿딒꘲ 魂꼇ꇮ뎊 땞ꂺ 쌮랖Ꞣ ꭚ껳 뗞맾됖 骆髒駖 땮 ꊲꗂ鹮ꆚ꘳ ꫊骶쌮ꁪ 鯖딮 . 
쏫낳딚 駬뭪骶 땞랖ꁪ 댠ꂺ. 

    39. , 
 : ꤎꂾ딖 낲駚 髋駚 뒊돗쌶 땎뒦 냂꺂땦 쐫꫊ ꋇ딮 ꤎ뗲꘲ 돞껶 먎駖 땎 2 , , , 

뒦딚 쌲 쌯鯟ꃏ 쌲 샖딒꘲ 뗲쌲쌮驢 ꇮ뎞ꂺꁪ 麊둿딚 뗲낲쌮骶 땞ꂺ 띟 ꤎꂾ뎦껲ꁪ . 2
쏚썟 돞껶 ꧿낳딒꘲ 땎썊 ꧲꺳쌲 ꤎ뗲뎦 ꃖ썊 뎎鯟쌮骶 땞ꁪ 驙땊 댚ꂞꕒ 쏚썟 ꧿낳
딒꘲ 뒊돗쌮驢 ꇲ ꨆ骓딚 껺ꡛ쌮骶 땞ꂺ.

                                                                       ①　
[ ] 껺ꤎ 뙆꺂ꁪ 뗚鬦꺳딚 ꃖ꺗딒꘲ 랚썟ꇲ 驙땊ꦖ꘲ 쌯꺳ꊺ딮 딮骂딚 ꧮ② 
돗쌮骶 땞ꁪ 땦ꚢꕒ骶 쌶 꿮 땞ꂺ ꤎꂾ뎦껲 껺ꤎ 뙆꺂 骆髒Ꝓ 땎둿쌮돂 뽶꘶ 쌲Ꞟ. 3
ꃏ 돞껶 ꧿낳뎦 ꃖ쌲 쌯꺳ꊺ딮 ꭞꞢ땊 齨ꂺꁪ 뗦딚 꺂낺뎦 鯒驆쌮돂 ꊍ꧱밾쌮骶 땞딒
ꦖ꘲ 땊ꁪ Ꝓ 뭿뙇쌮骶 땞ꂺ骶 쌶 꿮 땞ꂺ ꤎꂾ뎦껲 돞껶뎦 먎駖쌶 꿮 땞ꁪ , . 3ⓑ ③ 
땎뒦딚 쌯鯟ꃏ 쌲 샖딒꘲ 뗲쌲쌲 쏚썟 돞껶 ꧿낳딮 쌲骚꘲ 뽶꘶ 쌲Ꞟꃏ뎦 ꃖ쌲 쌯꺳
ꊺ딮 ꭞꞢ땊 骶뙆ꇮ뎞ꂺꁪ 뗦딚 랖뗗쌮骶 땞ꂺ 땊ꁪ ꤎ뗲딮 뒦땎딚 뗲낲쌮骶 땞ꁪ . 
麊둿땊ꦖ꘲ Ꝓ 뭿뙇쌮骶 땞ꂺ骶 쌶 꿮 땞ꂺ ꤎꂾ뎦껲 뒆Ꞃ 쌯鬦됖 듶꺂쌲 ꤎ. 4ⓒ ④ 
뗲Ꝓ 骀딖 땎鯒딮 쌯鬦ꊺ 뛧뎦껲 ꃖꡊ 뽶꘶딮 鰆駚딚 돆땻쌮驆鹮 돞껶뎦껲 뽶꘶ 駲둪
껲Ꝓ 쐲둿쌮ꁪ ꧿ꩫ딒꘲ ꤎ뗲Ꝓ 썊骆쌲 쌯鬦ꊺ땊 땞ꂺꁪ 뗦딚 뗲낲쌲 驙딖 ꤎ뗲 썊, 
骆딮 꺂례Ꝓ 뾋썊 썊骆 ꧿댞딮 낺썟 駖ꁻ꼇딚 뗦驖썊 ꫊댮ꂺ骶 쌶 꿮 땞딒ꦖ꘲ 땊ꁪ , 
Ꝓ 뭿뙇쌮骶 땞ꂺ骶 쌶 꿮 땞ꂺ ꤎꂾ뎦껲 뽶꘶ 쌲Ꞟꃏ 돞껶 ꧿낳딚 駲껶쌮ꡊ . 5ⓓ ⑤ 

쌯꺳ꊺ땊 ꄪ Ꞥ땊 먎駖쌶 꿮 땞뎊껲 쌯꺳ꊺ딮 ꭞꞢ땊 썊꽢ꇶ 驙땊ꕒ骶 뎎鯟쌲 驙딖 
ꤎ뗲 썊骆딚 뾋쌲 鰆ꃖ 쑾髒Ꝓ 뗲낲쌲 驙땊ꂺ 鯎ꗂꦖ꘲ 땊ꁪ Ꝓ 뭿뙇쌮骶 땞ꂺ骶 . ⓔ
쌶 꿮 땞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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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駖 뎦껲ꁪ 뽶꘶ 쌲Ꞟꃏ 돞껶 ꧿낳 駲껶딚 듚썊 돞껶딮 鰆駚딚 돆땻쌮ꁪ  ( )

꧿댞髒 쏚썟딮 ꃖꡊ 뽶꘶딚 뽶꘶ 駲둪껲 뗲뭲꘲ ꃖ몊쌮ꁪ ꧿댞땊 뗲낲ꇮ뎞ꂺ 쌮랖Ꞣ . 
鹮 뎦껲 쌯꺳 딖 몁 ꩞럎 ꧲쐪Ꝓ 뾋썊 땒뗫꺗딮 ꤎ뗲꘲ 돞껶 鰆駚 돆땻땊 ꭞ駖쌮ꂺ( ) 1
ꁪ 뗦딚 ꧳앮딒꘲넾 돞껶 鰆駚 돆땻딚 齒딮 ꃖ꺗뎦껲 뗲둎쌮骶 땞ꂺ ꃖ낶 쌯꺳 땊 . 3
뗲댞쌲 ꆯ돗꺗딚 쐲둿쌲 ꧿댞딚 齒딮 ꃖ꺗딒꘲ 꺒骶 땞ꂺ 쌯꺳 딮 꼎 ꩞럎 ꧲쐪Ꝓ . 1
뾋썊 駖 뎦껲 뗲낲쌲 뽶꘶ 駲둪껲 뗲뭲 ꧿낳髒 쌯꺳 땊 꺞ꙃ驢 뗲낲쌲 ꆯ돗꺗 쐲둿 ( ) 3
꧿낳뎦 ꃖ쌲 땻ꂾ뗦딚 샦ꂾ쌮驢 쌮ꡆ 齒딮Ꝓ 랚썟쌮骶 땞딢딚 댢 꿮 땞ꂺ.

                                                                       ③  
[ ] 쌯꺳 딖 뽶꘶ 쌲Ꞟꃏ 돞껶 ꧿낳 駲껶딚 둪魂쌮ꁪ 駖 딮 麊둿딚 뎎1 ( )ⓛ 
鯟쌮ꡆ 齒딮Ꝓ 낲땧쌮骶 땞ꂺ 쌯꺳 딖 낲駚髒 髋駚 냂꺂땦딮 ꭖ뙇 ꋇ딮 돞껶 . 1 , ② 
먎駖 땎뒦 뗲쌲딮 ꨆ骓딚 뎎鯟쌮ꡊ껲 ꃖꡊ 뽶꘶딚 ꃖ낶쌶 ꧿댞 Ꞟꗾ딮 쌚둪꼇딚 뗲낲
쌮骶 땞ꂺ 駖 딮 ꤎꂾ뎦껲 쏚썟 돞껶 ꧿낳땊 쏚땻駦 땞ꁪ ꃖꡊ 뽶꘶딒꘲ 랚썟ꇲ. ( ) 2④ 
ꂺꁪ 땻뗦땊 땞ꂺ骶 뎎鯟쌮돖ꂺ 쌯꺳 딖 몃뛧땊 ꡾땎 駖뒊ꅆ 랚썟ꇮꁪ ꃖꡊ 뽶꘶. 1 ‘
Ꞣ빒딮 쏚땻駦 땞ꁪ 뽶꘶딚 骓쎮쌮鰆ꁪ 뎊ꗺ뒎 뼢ꂞ 鯎驙 Ꞧ骶 덮鰆썊 뛚ꕮ ꕒꡆ 쏚?’
썟 돞껶 ꧿낳딮 땻뗦뎦 썊ꃏ쌮ꁪ 麊둿딖 ꧲뎎뎦껲 뗲둎쌮ꆚ꘳ 齒딮 麊둿딚 뗲쌲쌮骶 
땞ꂺ 쌯꺳 딖 Ꞟ랖ꞟ ꧲쐪Ꝓ 뾋썊 뽶꘶ 駲둪껲꘲ 솟駖쌮ꁪ ꧿낳딚 꺂둿쌮ꡊ 먎. 1⑤ 
駖 鰆쑢駖 뗲쌲ꇲꂺꁪ 쏚썟 돞껶 ꧿낳뎦 ꃖ쌲 쌯꺳ꊺ딮 ꭞꞢ땊 썊꽢ꇶ 驙땊ꕒꁪ 鰆ꃖ 
쑾髒Ꝓ 뗲낲쌮ꡊ껲 뽶꘶ 駲둪껲 뗲뭲 ꧿댞딮 ꆚ땛딚 齒딮딮 骆꘶딒꘲ 뗲낲쌮骶 땞ꂺ.

     41. 
 : 딖 랗뗚뎦 쌯꺳 駖 Ꞧ쌲 ꆯ돗꺗 묂돗딖 ꪚꆚ딮 땻갚駖 쌚둪쌮ꂞ 먎 2㉠ ㉠ 

駖 샖ꊺ딮 땛땻뎦껲 ꩞驆ꙃꂺꁪ 麊둿髒 ꆯ돗꺗딚 냂꺂쌮ꗺꡊ ꃖꡊ 뽶꘶Ꞣ빒 낲駚땊 
쌚둪쌮ꦖ꘲ 냂꺂땦딮 솟駖 ꭖꃊ땊 빂ꂺꁪ ꈦ 駖랖 麊둿 뛧 쒚땦딮 麊둿뎦 ꃖ썊 ꆯ딮
쌮骶 땞ꂺ 鯎Ꞃ骶 鯎뎦 ꄽ꭯돂 뽶꘶ 駲둪껲꘲ꁪ 먎駖땦ꊺ땊 꽢뾋쌮ꁪ 髒뗫딚 솟駖쌮. 
鰆 뎊ꘋꂺꁪ 딮骂딚 뭪駖꘲ 뗲낲쌮骶 땞ꂺ.              

                                                                       ⓛ
[ ] 딖 랗뗚딮 쌯꺳 駖 Ꞧ쌲 麊둿 뛧 땒ꭖ뎦 ꃖ썊껲Ꞣ ꆯ딮Ꝓ 숲2② ㉠ ㉠ 
쌮骶 땞ꂺ 鯎Ꞃ骶 ꆯ딮Ꝓ 숲쌲 딮骂髒 髖ꗾ쌮돂 땦낶딮 딮骂딚 ꄽ꭯땊骶 땞딚 궦. , 
쌯꺳 딮 딮骂뎦 ꃖ쌲 꺗꼎쌲 껺ꡛ딚 둪몃쌮骶 땞랖ꁪ 댠ꂺ 딖 랗뗚딮 쌯꺳 2 . ③ ㉠ ㉠ 
駖 Ꞧ쌲 麊둿뎦 ꃖ썊 삏ꪚ쌲 땊딮Ꝓ 뗲鰆쌮驆鹮 鯒驆딮 뺖ꃏ꼇딚 랖뗗쌮骶 땞랖 댠2
ꂺ 돺앞ꗺ 냂꺂땦됖 髖ꗾꇲ 麊둿뎦 ꃖ썊껲ꁪ 鯣뗫뗗땎 ꧮ딧딚 ꊲꗂ麊骶 땞ꂺ. . ④ ㉡
딖 랗뗚딮 쌯꺳 땊 Ꞧ쌲 麊둿 뛧 뽶꘶ 駲둪껲 솟駖ꁪ 먎駖땦ꊺ땊 꽢뾋쌮ꁪ 髒뗫3 ‘㉡ 
딚 솟駖쌮鰆 뎊ꗺ뒢 ꕒꁪ Ꞧ髒 髖ꗾ쌮돂 뽶꘶뎦껲 뛧둪쌲 驙딖 齒띳 ꁻꗻ땚딚 駫뙆쌮.’
ꡆ 땊딮Ꝓ 뗲鰆쌮骶 땞ꂺ 鯎ꗂꦖ꘲ 쌯꺳 딮 딮骂뎦 ꃖ썊 髋駦딚 ꊲꗂ麎ꂺꁪ 麊둿딖 . 3
뗗뗞쌮랖 댠ꂺ 랗뗚딮 Ꞧ뎦껲 쌯꺳 딖 ꆯ돗꺗 묂돗딚 쐲둿쌮ꁪ ꧿낳딖 뽶꘶ . 3⑤ ㉡ 
駲둪껲 쐲둿 ꧿댞꫊ꂺ 냂꺂땦 ꭖꃊ땊 빂ꂺꁪ 驙딚 땎뗫쌮ꡊ껲ꆚ 뽶꘶ 駲둪껲 솟駖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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먎駖땦ꊺ땊 꽢뾋쌮ꁪ 髒뗫딚 솟駖쌮鰆 뎊ꘋꂺ骶 뛒땻쌮骶 땞ꂺ 뎦껲 땊ꗆ 麊둿딚 . ㉡
떂랚꿶쌮ꁪ ꭖꭚ딖 뎜ꂺ. 

     42. 
 : 鹮 뎦 뗲낲ꇲ ꃖ댞딖 뽶꘶ 駲둪껲 솟駖 ꧿낳 髒 ꆯ돗꺗 묂돗 솟駖 ꧿낳 ( ) ‘ ’ ‘ ’

땊ꂺ 땊 ꈦ ꃖ댞뎦 ꃖ썊 쌯꺳ꊺ딖 땻ꂾ뗦딚 샢댛쌮ꡆ 驖뽶Ꝓ 랚썟쌮骶 땞ꁪꅆ ꆯ돗. , 
꺗 ꧿낳髒 髖ꗾ썊껲ꁪ 냂꺂땦 솟駖 ꭖꃊ땊 빂ꂺꁪ 뗦땊 뎎鯟ꇮ뎞骶 쌯꺳ꊺ딖 땊뎦 ꃖ
몊꘲ ꆯ딮쌮骶 땞ꂺ 쌯꺳 딮 꼎 ꩞럎 ꧲쐪뎦껲 쐫땎쌶 꿮 땞ꋅ땊 냂꺂땦 꼃둎딮 ꭖ. 2
ꃊ딚 뛚땒 꿮 땞ꂺꁪ 驙딖 뽶꘶ 駲둪껲 ꧿낳딮 땻뗦땊ꂺ.

                                                                       ②
[ ] 쌯꺳 딮 ꈦ ꩞럎 ꧲쐪뎦껲 ꆯ돗꺗 ꧿낳딮 땻뗦딒꘲ 먎駖땦ꊺ땊 뽶3① 
꘶ 낲駚땊鹮 땻꽢Ꝓ 땦듾뗗딒꘲ 뗫쌶 꿮 땞ꂺꁪ 뗦땊 뎎鯟ꇮ骶 땞ꂺ 쌯꺳 딮 黺 . 2③ 
꩞럎 ꧲쐪뎦껲 ꆯ돗꺗 ꧿낳딖 먎駖 샖ꊺ땊 ꪚꆚ딮 묂돗 땻갚Ꝓ 뛖갚썊덒 쌲ꂺꁪ 뗦땊 
뎎鯟ꇮ骶 땞ꂺ 쌯꺳 딮 꼎 ꩞럎 ꧲쐪뎦껲 뽶꘶ 駲둪껲 솟駖 ꧿낳딖 쌯꺳ꊺ딮 먎. 2④ 
駖 鰆쑢Ꝓ 뗲쌲쌮랖 댠鰆 ꌢꤎ뎦 쏚썟 ꧿낳꫊ꂺ ꄪ Ꞥ딖 쌯꺳ꊺ땊 돞껶뎦 먎駖쌶 꿮 
땞ꂺꁪ 뗦땊 뎎鯟ꇮ骶 땞ꂺ 쌯꺳 딮 꼎 ꩞럎 ꧲쐪뎦껲 뽶꘶ 駲둪껲 솟駖 ꧿낳딒. 3⑤ 
꘲ꁪ 먎駖땦ꊺ땊 꽢뾋쌮ꁪ 髒뗫딚 솟駖쌮鰆 뎊ꘋꂺꁪ 뗦땊 뎎鯟ꇮ骶 땞ꂺ 땊ꁪ 쏚땻. 
駦 땞ꁪ ꃖꡊ 솟駖駖 땊ꚾ뎊랖ꁪ 驙딖 댚ꂞꕒꁪ 뗦딚 骶ꗺ쌶 ꌢ 뗗뗞쌲 麊둿땊ꂺ.

[43~45] 

     43. 
 : 뫞骶 ꤎꂾ딮 댛鰆 돆뛒땦ꊺ딮 鯒骾驿骚 랞쐮 듶ꪧꜶ딚 댛鰆魆髒 ꭖ듚< > 2 ‘

딮 ꩪ뛒꘲ 鹮鿚뎊 맾땊Ꝓ 꺊솊꫊ꡊ 딚 뾋썊 랞쐮 듶ꪧꜶ딮 맾땊뎦 ꃖ쌲 麊둿딚 ꩪ뛒’
Ꝓ ꈮ꘲ 鹮鿚뎊 뗲낲쌮骶 땞딢딚 쐫땎쌶 꿮 땞ꂺ.                                 

                                                                       ②
[ ] 뫞骶 딮 ꤎꂾ뎦껲 랗뎛꼇 랞쐮 뛧 쌮鹮땎 鯒骾驿骚 랞쐮딖 鯒듷< > 1 ‘ , ① 
낶骓 곞됖 뛒ꪖ 뙆랗 ꋇ 鯒骾驿骚뎦 ꧲꺳쌮ꁪ 꽦꺗 ꏦꁪ 뾋띳딚 Ꞧ쌲ꂺ ꕒ骶 쌮ꡆ , .’
랞쐮딮 駲鼦뎦 ꃖ썊 껺ꡛ쌮骶 땞ꂺ 鯎ꗂ鹮 ꤑ骶 ꃋ쌮ꁪ ꧿낳딒꘲ 뗲낲쌮랖ꁪ 댠댮ꂺ. . 

랞쐮딮 듶ꪧꜶ髒 髖ꗾ쌮돂 ꤎꂾ뎦껲 쌒댚ꂞ끺삎 닾딮 랞쐮 骓쎮 꺂례Ꝓ 2③ ○○○ 
ꊺ骶 땞ꂺ 鯎ꗝ랖Ꞣ 땊ꁪ 驊ꧮ 댛鰆 돆뛒땦ꊺ딮 꺂례땊랖 댛鰆魆ꪚ꘲ 鯎 꺂례Ꝓ 뗲. 
낲쌲 驙딖 댚ꂞꂺ Ꞟ랖ꞟ ꤎꂾ뎦껲 랞쐮 됚쐪 ꧿ꩫ딚 씊낳 뒊ꆯ 돆뛒땦딮 땎낳 . , , ④ 
駲껶 ꋇ딒꘲ 뎎鯟쌮骶 땞랖Ꞣ 랞쐮딮 ꭖ듚ꪚ꘲ 땊Ꝓ ꭚ껳쌮돂 뗲낲쌮랖ꁪ 댠댮ꂺ, . ⑤ 
Ꞟ랖ꞟ ꤎꂾ뎦껲 뗗뗞쌲 뒊ꆯ딮 쌚둪꼇딚 뎎鯟쌮骶 땞랖Ꞣ 뒊ꆯ딮 髒뗫딚 ꂾ骚ꪚ꘲ , 
뗲낲쌮랖ꁪ 댠댮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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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 뫞骶 됖 뫞骶 꿮뗫댞딚 갚鬦쌮ꡊ 꿮뗫댞뎦껲 뫞骶 딮 꺂ꤊ랗딮 둪< > < > , < > ‘

뾋땊 ꃖ숲뗗땎 돞땊ꂺ 駖 꺃뗲ꇮ뎞딢딚 댢 꿮 땞ꂺ ꏦ쌲 꿮뗫댞딮 ꈮ럎 ꤎ땻 뛒꘲ .’ . ‘
땻鰆駚딮 ꧮ꫋ꇲ 땧뎛딒꘲ 鯒骾驿骚뎦 꽦꺗땊 鿚뗗ꇮ뎊 鹮뺖鹲ꂺ Ꝓ 뭪駖쌮돂 鯒骾驿.’
骚 랞쐮딮 ꧲ꪧ 뒦땎딚 뎎鯟쌮骶 꼡럎 ꤎ땻딚 뾋썊 댛鰆 돆뛒땦ꊺ딮 鯒骾驿骚 랞쐮 , 
꧲ꪧ딮 뒦땎ꆚ 돃낲 듶꺂쌲 ꆯ땧딚 돺ꕮ ꧮ꫋쌮ꁪ 驙髒 髖ꗾ땊 땞딢딚 ꧳앞骶 땞ꂺ. 
땊Ꝓ 뾋썊 댛鰆 돆뛒땦駖 骀ꁪ 鯒骾驿骚 랞쐮 땊ꕒꁪ 뛒뗲됖 髖ꗾ땊 뎜ꁪ ꂺꝎ 랗뎛‘ ’
魆 띟 꺂ꤊ랗딮 꺂례Ꝓ 꺃뗲쌮돖骶 땻鰆駚딮 ꧮ꫋ 땧뎛딒꘲ 땎쌲 鯒骾驿骚딮 꽦꺗 , , 
鿚뗗땊ꕒꁪ 鯒骾驿骚 랞쐮딮 ꧲ꪧ 뒦땎딚 뭪駖쌮돖딢딚 댢 꿮 땞ꂺ.                

                                                                       ⑤
[ ] 꺂ꤊ랗딮 둪뾋 꺂례ꆚ 랗뎛꼇 랞쐮뎦 썊ꃏ쌲ꂺ 꺂ꤊ랗딮 둪뾋 꺂. ① ② 
례ꆚ 랗뎛꼇 랞쐮땊ꡆ 鯒骾驿骚 랞쐮딮 ꧲ꪧ 뙆驊땊 댚ꂞꕒ ꧲ꪧ 땊듶Ꝓ 뭪駖꘲ 뗲, 
낲쌲 驙땊ꂺ 랞쐮딮 ꧲ꪧ ꭖ듚Ꝓ 뭪駖쌲 驙땊 댚ꂞꕒ ꧲ꪧ 뒦땎딚 뭪駖쌲 驙땊. , ③ 
ꂺ 랞쐮딮 ꧲ꪧ 듶쏫딚 뭪駖쌲 驙땊 댚ꂞꕒ ꧲ꪧ 뒦땎딚 뭪駖쌲 驙땊ꂺ. , .④ 

    45. , 
 : 鹮 딖 鯒骾驿骚 랞쐮땊 돆뛒 땦꼎뎦 ꧎밮ꁪ 돗썻땊 댚ꂢ 鯒骾驿骚 랞( -1) , 

쐮뎦 돗썻딚 ꧎밮ꁪ 둪땎뎦 ꃖ쌲 댛鰆 돆뛒땦ꊺ딮 땎낳딚 뙆꺂쌲 뾋骚 땦ꚢ땊ꂺ.
                                                                       ③

[ ] 駖 Ꝓ ꫊ꡊ 꺗랖 ꭖ듚딮 骓뒆 댛鰆 돆뛒땦딮 듶ꪧꜶ땊 髖댛鰆 ꃖ갚 ( ) , ① 
驊ꧮ 댛鰆駖 ꨆ 쏚댛鰆駖 ꨆ땊ꦖ꘲ 듶ꪧꜶ딖 驊ꧮ 댛鰆 쏚댛鰆 髖댛鰆딮 1.82 , 1.57 , , , 
꿲땚딚 댢 꿮 땞ꂺ 뗚몊 ꭖ듚 듶ꪧꜶ딖 驊ꧮ 댛鰆駖 쏚댛鰆駖 髖. 75.0%, 68.1%, ② 
댛鰆駖 ꘲ 땊ꁪ 꺗랖 ꭖ듚딮 듶ꪧꜶ딮 꿲듚됖 땒밮쌲ꂺ 鯎ꗂ鹮 쌮랖 ꭖ듚 듶57.6% , . 
ꪧꜶ딖 髖댛鰆 ꃖ갚 驊ꧮ 댛鰆駖 ꨆ 쏚댛鰆駖 ꨆ꘲ 驊ꧮ 댛鰆 髖댛鰆 쏚1.72 , 0.84 , , , 
댛鰆딮 꿲땚딚 댢 꿮 땞ꂺ ꌆꕒ껲 뗚몊 ꭖ듚 듶ꪧꜶ髒 쌮랖 ꭖ듚 듶ꪧꜶ딮 꿲듚ꁪ . 
땒밮쌮랖 댠ꁪꂺ 鹮 Ꝓ ꫊ꡊ 돆낋 뛧 씊낳땊 땞딒ꡊ 鯒骾驿骚 랞쐮 듶ꪧꜶ땊 . ( -2) , ④ 
髖댛鰆ꁪ 뎦껲 ꘲ 쏚댛鰆ꁪ 뎦껲 ꘲ 駦꽢쌮돖ꂺ ꌆꕒ껲 쏚댛51.2% 3.1% , 40.7% 19.6% . 
鰆꫊ꂺ 髖댛鰆駖 씊낳딚 쌮ꁪ 驙땊 듶ꪧꜶ딚 麄뭪ꁪ ꅆ 쑾髒뗗땚딚 댢 꿮 땞ꂺ. ⑤ 
뫞骶 딮 ꤎꂾ뎦껲ꁪ 랞ꪧ 됚쐪뎦 ꆚ뒖땊 ꇮꆚ꘳ 뗗뗞쌲 뒊ꆯ딚 쌮ꁪ 驙땊 쌚둪쌾< > 3
딚 뎎鯟쌮骶 땞ꂺ ꂺ Ꝓ 쐲둿쌮돂 끺삎ꗞ뱃 뒊ꆯ 댞뗫쐪 뒊ꆯ ꋇ딮 뒊ꆯ ꧿ꩫ髒 鯒. ( ) , 
듷딮 鰊땻 됚쐪 ꧪꝎ 땦꼎꘲딮 鬦뗫 ꋇ 鯎 쑾髒Ꝓ 뗲낲쌮ꁪ 驙딒꘲ ꤎꂾ딮 麊둿딚 , 3
魂몊쐪쌶 꿮 땞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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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⑤  ②  ②  ① ⑤ ④  ③  ④  ④  ⑤
45. ③ 

[35~36] 

   [35~36] 
 : 땊 鯖딖 쌮鹮딮 쏫뺲駖 돂ꗂ 딮꧎꘲ 닆땊驆鹮 돂ꗂ 쏫뺲駖 쌮鹮딮 딮꧎꘲  

닆땊ꁪ ꤎꩫ 쏫뺲꽢뎦 ꃖ썊 ꂺ덧쌲 돞낲Ꝓ 뾋썊 껺ꡛ쌮骶 땞ꂺ ꠒ뗖 ꤎꂾ뎦껲ꁪ 쏚. 1
ꃖ 魃뎊딮 땊 駖 ꡛ꺂Ꝓ 샢꺳쌮鰆ꆚ 쌮骶 ꭖ꺂Ꝓ 샢꺳쌮鰆ꆚ 쌮ꡆ ꡛ꺂 샢꺳 뗧꺂 ‘- ’ , 
땊 駖 ꂺ덧쌲 딮꧎꘲ 닆땒 꿮 땞딢딚 껺ꡛ쌮骶 땞ꂺ ꏦ쌲 돂ꗂ 쏫뺲駖 쌮鹮딮 딮‘- ’ . , 

꧎꘲ 닆땊ꁪ 骓뒆꘲ 땊 딢 땊 ꡛ꺂Ꝓ 샢꺳쌮ꁪ 骓뒆Ꝓ 뗲낲쌮骶 땞ꂺ ꂺ딢딒꘲ ‘- ’, ‘- ’ . 
ꤎꂾ뎦껲ꁪ 뛧꼎 魃뎊딮 땊 돃낲 쏚ꃖ 魃뎊됖 갚낍쌲 덧꺗딚 ꫊땚딚 껺ꡛ쌮ꡆ2 ‘- ’ , 3
ꤎꂾ뎦껲ꁪ 둿뎎 뎊駚뎦 ꭯ꁪ ꡛ꺂 샢꺳 뗧꺂 딮 駖 ꡾딢 뙆쐪뎦 ꌆꕒ ꃂꞂ 닆폅‘- /- ’
땊ꁪ 덧꺗딚 돞낲Ꝓ 뾋썊 ꫊땊骶 땞ꂺ Ꞟ랖ꞟ딒꘲ ꤎꂾ뎦껲ꁪ 뛧꼎 魃뎊딮 뙆꺂 . 4
딮 駖 髖쏫驿 뙆꺂됖 ꭖ꺂驿 뙆꺂꘲ 닆땊ꁪ 骓뒆뎦 ꃖ썊 껺ꡛ쌮骶 땞ꂺ‘ ’ .

  [ ] 쏚ꃖ 魃뎊됖 뛧꼎 魃뎊딮 샢꺳 뗧꺂 ꧥ 驿 뙆꺂딮 삏꼇 

  35. 
 : ꤎꂾ딮 뛧꼎 魃뎊뎦껲ꁪ 딮 駖 댴 몊뎎뎦 ꭯뎊 髖쏫驿 뙆꺂됖 ꭖ꺂驿 4 ‘ ‘ ’

뙆꺂꘲ 닆땊鰆ꆚ 썞ꂺ ꕒꁪ 랚꿶딚 뾋썊 뛧꼎 魃뎊뎦껲 몊뎎뎦 뙆꺂 .’ ‘ 딮 駖 ꭯딖 Ꞧ’
땊 髖쏫뎊鹮 ꭖ꺂뎊꘲ 닆돖딢딚 쐫땎쌶 꿮 땞ꂺ.                           

                                                                       ⑤
[ ] 먛鴘땊 딮 땊 ꁪ 돆쌚鰤땊 됖 Ꞟ먂駖랖꘲ 쌮ꁪ ꅆ 닆땊ꁪ ꆚ魂‘ ’ ‘- ’ ‘ ’ ‘ ’① …
딮 딮꧎Ꝓ 鹮뺖麎ꂺ 쏚ꃖ 魃뎊 齖땊 딮 땊 됖 뛧꼎 魃뎊 꺂Ꞃ 딮 땊 ꁪ ꡾ꈦ . ‘ ’ ‘- ’ ‘ ’ ‘- ’② 

쌮ꁪ 썟듚 딮 딮꧎Ꝓ 鹮뺖麎ꂺ ꤎꂾ딚 뾋썊 쐫땎쌶 꿮 땞ꋅ땊 쏚ꃖ 魃뎊 鰎‘ ’ . 2 , ‘… ③ 
땊 뎦 썊ꃏ쌮ꁪ 뛧꼎 魃뎊 鰎’ ‘ - + 땊 鰆Ꞃ ꁪ ꡛ꺂됖 ꭖ꺂꘲ 닆땎ꂺ 뛧꼎 魃뎊뎦- ’ . → 
껲 鰆Ꝧ 駖 뙊떂쌲ꂺ骶 駖뗫쌮돂ꆚ 돂鰆뎦껲ꁪ 딮 駖 ꭚ껳ꇮꁪꅆ ꤎꂾ딚 뾋썊 ‘ ’ ‘- ’ , 3 ‘-
딮 ꁪ ꭖ꺂Ꝓ 샢꺳쌮랖 댠딢딚 쐫땎쌶 꿮 땞ꂺ ꤎꂾ딚 뾋썊 쐫땎쌶 꿮 땞ꋅ땊’ . 3 , ④ 
뗧꺂 ꁪ 딮 딮 땊쏫뺲땊ꡆ ꭖ꺂ꁪ 샢꺳쌮랖 댠骶 ꡛ꺂 샢꺳 뗧꺂꘲Ꞣ 닆돖ꂺ폅‘- ’ ‘- ’ .

   36. 
 : 딮 魂꯾ ꁪ 魓‘ ’ ‘ -㉡ + 딮 ꘲ ꭚ껳ꇮꡆ ꤎꂾ딮 麊둿뎦 갚뭪뎊 ꫒ ꌢ 딮- ’ , 3 ‘- ’

ꁪ 딢꼇 ꡾딢 ꉺ뎦 닆땎 ꡛ꺂 샢꺳 뗧꺂땊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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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 딮 驾삪 ꁪ 骗‘ ’ ‘① ㉠ + 딮 ꘲ ꭚ껳ꇲꂺ 쏚ꃖ뎊 骗뎦 ꘲ 쉖땊ꇲꂺꁪ 뗦髒 ’ . ‘ ’
ꤎꂾ딮 麊둿뎦 갚뭪뎊 ꫒ ꌢ 딮 ꁪ 딢꼇 ꡾딢 ꉺ뎦 닆땎 ꭖ꺂驿 뙆꺂땊ꂺ 딮 4 , ‘ ’ . ③ ㉢
鰆 ꁪ 쭰 쭱‘ ’ ‘ - + 땊 ꘲ ꭚ껳ꇲꂺ 쏚ꃖ뎊 ꧳앞 ꘲ 쉖땊ꇲꂺꁪ 뗦髒 ꤎꂾ딮 麊둿뎦 - ’ . ‘ ’ 1 3

갚뭪뎊 ꫒ ꌢ 땊 ꁪ ꡾딢 뙆쐪됖 ꤊ髖쌮驢 骆쌿쌮ꁪ ꭖ꺂 샢꺳 뗧꺂땊ꂺ 딮 , ‘- ’ . ④ ㉣
鯖랖 ꁪ 鯖튠 혒‘ ’ ‘ - + 땊 ꘲ ꭚ껳ꇲꂺ 쏚ꃖ뎊 鯖랩鰆 ꘲ 쉖땊ꇲꂺꁪ 뗦髒 ꤎꂾ딮 - ’ . ‘ ’ 1 3
麊둿뎦 갚뭪뎊 ꫒ ꌢ 땊 ꁪ ꡾딢 뙆쐪됖 ꤊ髖쌮驢 骆쌿쌮ꁪ ꡛ꺂 샢꺳 뗧꺂땊ꂺ‘- ’ . ⑤ 
딮 ꁪ 퀙즨 퀝‘ ’ ‘㉤ + ꘲ ꭚ껳ꇲꂺ 쏚ꃖ뎊 ꌎ딮 ꘲ 쉖땊ꇲꂺꁪ 뗦髒 ꤎꂾ딮 麊둿뎦 폅’ . ‘ ’ 4

갚뭪뎊 ꫒ ꌢ ꁪ 덧꼇 ꡾딢 ꉺ뎦 닆땎 髖쏫驿 뙆꺂땊ꂺ폅‘ ’ .

 37. 
 : 딖 돗땊됖 ꪚ땊 돗땊딮 駫댚랖 Ꝓ 駖Ꞃ빺ꡆ 딖 ꧒꿮 돗땊 ꪚ땊 돗땊( ) , , , (㉡ ㉤

딮 駫댚랖 Ꝓ 駖Ꞃ빾ꂺ ꌆꕒ껲 땊 駖Ꞃ빺ꁪ ꃖ꺗땊 땊 駖Ꞃ빺ꁪ ꃖ꺗딚 쇂쌾쌲ꂺ) . ㉤ ㉡
ꁪ 랚꿶딖 뗗뗞쌮ꂺ.                                                    

                                                                       ②
[ ] 딖 ꧒꿮됖 돗땊Ꝓ 駖Ꞃ빺ꡆ 딖 돗땊됖 ꪚ땊 돗땊딮 駫댚랖 Ꝓ 駖, ( )① ㉠ ㉡
Ꞃ빾ꂺ 딖 ꫚땊 ꧒꿮딮 駫댚랖 됖 꽲땊 ꧒꿮딮 駫댚랖 Ꝓ 駖Ꞃ빺ꡆ 딖 ꧒꿮. ( ) ( ) , , ③ ㉢ ㉥
돗땊 ꫚땊 ꧒꿮딮 駫댚랖 Ꝓ 駖Ꞃ빾ꂺ 딖 ꧒꿮 ꫚땊 ꧒꿮딮 駫댚랖 꽲땊 ꧒꿮, ( ) . , ( ), (④ ㉣
딮 駫댚랖 Ꝓ 駖Ꞃ빺ꡆ 딖 ꧒꿮 돗땊 ꪚ땊 돗땊딮 駫댚랖 Ꝓ 駖Ꞃ빾ꂺ 딖 ) , , , ( ) . ㉤ ⑤ ㉣
꧒꿮 ꫚땊 ꧒꿮딮 駫댚랖 꽲땊 ꧒꿮딮 駫댚랖 Ꝓ 駖Ꞃ빺ꡆ 딖 ꧒꿮 돗땊 ꫚땊, ( ), ( ) , , , ㉥
꧒꿮딮 駫댚랖 Ꝓ 駖Ꞃ빾ꂺ( ) .

 38. 
 : ꫊鰆 뎦 닆땎 듶Ꞃ쌮ꂺ ꁪ 땊땋땊 땞ꂺ ꕒꁪ ꔑ딚 랖ꂞꁪꅆ 뛒뎊됖 ꭖ< > ‘ ’ ‘ .’ , 

꺂뎊Ꝓ 쌚꿮뗗딒꘲ 둪魂쌲ꂺ 髖骚ꇮ뎊 ꌎꞂꂺ ꕒꁪ ꔑ딚 랖ꂞꁪ 꽣쌮ꂺ 돃낲 뛒뎊. ‘ .’ ‘ ’ 
됖 ꭖ꺂뎊Ꝓ 쌚꿮뗗딒꘲ 둪魂쌲ꂺ.                                       

                                                                       ①
[ ] ꩢ뎊랚 됍鰙땊鹮 땻ꞟ ꌆ듚Ꝓ ꧪ꘲ 쌿몦 ꂾ뗫쌮驢 쌮ꂺ ꕒꁪ ꔑ딚 ‘ .’② 
랖ꂞꁪ 돂꧎ꂺ ꁪ 뛒뎊됖 ꡿뗗뎊Ꝓ 쌚꿮뗗딒꘲ 둪魂쌲ꂺ 떂ꚢꝒ ꊺ돂 ꧻ 됍 랧 ‘ ’ . ‘ , , ③ 
ꌆ듚Ꝓ Ꞣꊺꂺ ꕒꁪ ꔑ딚 랖ꂞꁪ 랩ꂺ ꁪ 뛒뎊됖 ꡿뗗뎊Ꝓ 쌚꿮뗗딒꘲ 둪魂쌲ꂺ.’ ‘ ’ . ④ 
ꂺꞂꝒ 뒖랗돂 ꧪꂻ뎦껲 ꧲딚 ꩞駞댚 ꎒ뎊 됄鰆ꂺ ꕒꁪ ꔑ딚 랖ꂞꁪ 驍ꂺ ꁪ 뛒뎊Ꝓ ‘ .’ ‘ ’
쌚꿮뗗딒꘲ 둪魂쌲ꂺ 꺂ꕢ땊鹮 ꤒ驊 ꌆ듚Ꝓ ꂺꝎ 髉딒꘲ 駖驢 쌮ꂺ ꕒꁪ ꔑ딚 . ‘ .’⑤ 
랖ꂞꁪ ꫊麊ꂺ ꁪ 뛒뎊 ꡿뗗뎊 ꭖ꺂뎊Ꝓ 쌚꿮뗗딒꘲ 둪魂쌲ꂺ‘ ’ , , .

   39. 
 : 鿚‘ - + 땊- - + 뎊 ꁪ 뎦 ꌆꕒ ꀮ뎊 ꘲ 뗗딚 꿮ꆚ 땞骶 뎦 ꌆꕒ 鿚돂- ’ ‘ ’ , ‘ ’㉤ ㉣

꘲ 뗗딚 꿮ꆚ 땞ꂺ 땊 뗗둿ꇲ ꀮ뎊 뎦 ꃖ썊 ꂺ낲 딚 뗗둿쌮돂 ꀮ돂 ꘲ 뗗딚 꿮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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땞ꂺꁪ 껺ꡛ딖 뺖ꃏ쌮랖 댠ꂺ 땊 뗗둿ꇮꁪ 돞꘲ꁪ 駖랖. ‘ -㉣ + 뎊 멮ꗒ ㅣ ꉺ뎦 - ’ ‘ ’ ‘-
뎊 駖 됖껲 ㅕ ꘲ 뛒ꁪ 骓뒆Ꝓ ꊺ 꿮 땞ꂺ’ ‘ ’ .                               

                                                                       ⑤
[ ] 騆ꂺ ꁪ 땊 뗗둿ꇲ 骆髒 ㅐ ꉺ뎦 뎞 땊 뎊뒎ꗺ 뛖 骓뒆땊骶‘ ’ ‘ ’ ‘- -’ , ① ㉠
ꩶ ꁪ 땊 뗗둿ꇲ 骆髒 ㅔ ꉺ뎦 뎊 駖 뎊뒎ꗺ 뛖 骓뒆땊ꂺ 鴞 ꁪ 땊 뗗둿‘ ’ ‘ ’ ‘- ’ . ‘ ’㉠ ② ㉡
ꇲ 骆髒 ㅗ ꉺ뎦 댚 駖 뎊뒎ꗺ ㅘ ꘲ ꇲ 骓뒆땊骶 뉪ꂺ ꁪ 땊 뗗둿ꇲ 骆髒 ‘ ’ ‘- ’ ‘ ’ , ‘ ’ ㉡
ㅜ ꉺ뎦 뎞 땊 뎊뒎ꗺ 땊 ꇲ 骓뒆땊ꂺ 먚뎞ꂺ ꁪ 땊 뗗둿ꇲ 骆髒 ㅏ‘ ’ ‘- -’ ‘ ’ . ‘ ’ ‘ ’③ ㉤
꘲ 鸳鹲 뎊駚 맾 뎦 땊 駖 됖껲 먚 ꘲ 뛚骶 돂鰆뎦 뎞ꂺ 駖 ꭯딖 骓뒆땊ꂺ‘ -’ ‘- -’ ‘ -’ , ‘- ’ . 

딚 뗗둿쌮돂 놮‘ -④ ㉤ + 땊 ꁪ 눂 ꘲ 뗗딚 꿮 땞骶 돂鰆뎦 딚 뗗둿쌮돂 눂- -’ ‘ -’ , ‘ -㉢ +
뎊 Ꝓ 뇦 ꘲ 뗗딚 꿮 땞ꂺ- ’ ‘ ’ .

[40~43] 

   40. 
 : ꧿꽷 싚꘲鯎ꕾ뎦껲 랚썟땦ꁪ 랖ꤎ ꋇ 꺂뗚ꋇ꘳뗲 Ꝓ ꂺꛂ 낶ꤎ髒 ‘ ’ △△ □

낶ꤎ 낶ꤎ딮 鰆꺂 麊둿딚 꽢駲쌮骶 땞ꂺ 鯎ꗂ鹮 낶ꤎ髒 낶ꤎ딮 , . □ ○○ △△ ○○ 
鰆꺂 麊둿딚 뙛쌿쌮ꁪ Ꞧ딚 쌮랖 댠댮骶 삏뗫 쐪뗲뎦 ꃖ쌲 갚샦뗗 땛땻ꆚ 鹮뺖麊骶 , 
땞랖 댠ꂺ.                                               

                                                                       ④ 
[ ] 랚썟땦ꁪ 낶ꤎ딮 麊둿딖 뗚ꤎ駖됖딮 ꡊꃊ딚 쇂쌾쌮돂 鰎驢 ꂺꚾ① △△ 
骶 땞ꁪ ꧮꡊ 낶ꤎ딮 麊둿딖 駚ꂾ앞 ꫊ꡊ 먔댚駖ꁪ 랖ꤎ ꋇ 꺂뗚ꋇ꘳뗲 Ꝓ 낺, ‘ ‘ ’□□ 
낲쌮ꁪ 랖돃땊 땞ꂺꁪ 麊둿땛ꂞꂺ ꕒ骶Ꞣ 駚ꂾ앞 뎎鯟쌮돖ꂺ 땊Ꝓ 뾋썊 ꧿꽷뎦껲 .’ . □

낶ꤎ꫊ꂺ 낶ꤎ딮 鰆꺂뎦 ꄪ 갚뛧딚 ꈦ骶 땞딢딚 댢 꿮 땞ꂺ 랚썟땦ꁪ 낲. □ △△ ② 
땧 ꭖꭚ뎦껲 ꡆ밶 뗚 鰖 ꡾ 魆땊 鰆꺂ꊺ땊 Ꞥ낋ꂞꂺ ꕒ骶 Ꞧ쌮ꡆ 랖ꤎ ꋇ 꺂뗚ꋇ‘ ~ .’ ‘
꘳뗲 ꕒꁪ 낲딮꼇 땞ꁪ 쐪뗲Ꝓ ꂺꛂ 낶ꤎ 鰆꺂ꊺ땊 땞딢딚 댞麊쌮骶 땞ꂺ 鯎Ꞃ骶 꼎 ’ . 
낶ꤎ딮 鰆꺂 麊둿딚 꽢駲쌮ꡆ 랖ꤎ ꋇ 꺂뗚ꋇ꘳뗲 뎦 ꃖ쌲 ꂺ덧쌲 뗫꫊Ꝓ 뗚ꃂ쌮骶 ‘ ’
땞ꂺ 랚썟땦딮 ꠒ뗖 낶ꤎ 쌾鲮 ꫊낲뚶 ꕒꁪ Ꞧ髒 쌾鲮 ꧿꽷뎦껲ꁪ 낶. ‘ , .’③ △△ △△ 
ꤎ딮 鰆꺂 麊둿 뛧 랖ꤎ ꋇ 꺂뗚ꋇ꘳ ꃖ꺗땦ꊺ딮 랖ꤎ ꋇ꘳Ꜷ 髖ꗾ 麊둿딚 껶ꪚ썊껲 
쐪ꡊ뎦 쐫ꃖ쌮돂 뗲낲쌮骶 땞ꂺ 뗚ꤎ駖ꁪ 랖ꤎ ꋇ 꺂뗚ꋇ꘳뗲 딮 駲鼦髒 ꋇ꘳Ꜷ. ‘ ’⑤ 
땊 뗖뙆쌲 땊듶Ꝓ ꤑꁪ 랚썟땦딮 랞ꤎ뎦 맾례꘲ ꃋ쌮骶 땞ꂺ 삏앞 ꋇ꘳Ꜷ땊 뗖뙆쌲 . 
땊듶뎦 ꃖ썊껲 ꃋ쌶 ꌢꁪ 뗲駖 ꫒ ꌢꁪ 駲땎 뗫꫊ 듶뭲뎦 ꃖ쌲 뒆ꗺꆚ 빂驢 땧둿썞‘
ꂺ骶 꺳駗쌿ꂞꂺ 됖 駯땊 땦낶딮 딮骂딚 ꄽ꭯땊骶 땞ꂺ.’ .

   41. 
 : 뎦 닆땎 꺂뗚ꋇ꘳ 뗫꫊ꁪ 딖 껲꿶뎊 뗖땻쌮骶 땞낋ꂞꂺ 딮 ꡿뗗뎊땊ꂺ‘ ’ ‘ ’ . ㉢

ꌆꕒ껲 꺂뗚ꋇ꘳ 뗫꫊ꁪ 땊 뛒뎊꘲ 꺂둿ꇮ뎞ꂺꁪ 랚꿶딖 뗗뗞쌮랖 댠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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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 딖 ꧿꽷딮 낲땧髒 쌾鲮 랚썟땦駖 쌲 땎꺂Ꞧ꘲ 랚썟땦ꁪ 꺗ꃖ 齨땚, ① ㉠
딚 듚썊 쌮냃낲돺몊 뙛骆 뎊꧎ ㅂꂞ鰢 Ꝓ 꺂둿쌮骶 땞ꂺ 딮 댴 ꤎ땻딖 鰖 ꡾ ‘- ’ . ② ㉡
魆땊 랧딒꘲ ꆢ댚돾 꺂驊뎦껲 랖ꤎ ꋇ 꺂뗚ꋇ꘳뗲 딮 돃쌶땊 볎ꂺꁪ 麊둿땊ꂺ 땊 ꤎ‘ ’ . 
땻딖 돺ꁮ 鰆꺂ꊺ 뛧뎦 랖ꤎ ꋇ 꺂뗚ꋇ꘳뗲 Ꝓ ꂺꛂ 麊둿땊 Ꞥꂺꁪ 딮 麊둿髒 땎‘ ’ ㉡
髒髖骚Ꝓ Ꟑ骶 땞ꂺ 뗧꽣 ꭖ꺂 鯎ꕮ껲 ꁪ 댴 ꤎ땻髒 딮 麊둿땊 땎髒 髖骚땚딚 ꊲ. ‘ ’ ㉡
ꗂ麊骶 땞ꂺ 뎦 닆땎 ꡊ 딖 땒ꧮ뗗딒꘲ ꭚꡛ쌲 꺂낺딚 뎊ꍺ 땒뎦 ꃖ쌲 뙆驊딒. ‘- ’④ ㉣
꘲ Ꞧ쌶 ꌢ 닆ꁪ 돆骆 뎊꧎꘲ 껶썟뗞 댚ꆯ땊 꼎뎦 ꆚꃂ쌮ꂺ 됖 쒚썟뗞 꺂뗚ꋇ꘳ , ‘ 18 ’ ‘(
뗫꫊駖 땦ꆯ 솦鰆ꇮꂺ Ꝓ 돆骆쌮骶 땞ꂺ 뎦 닆땎 ꫊뙆 ꆯ꺂 ꫊ꂺ ꁪ 뎊ꍺ 썟) ’ . ‘ ’ ‘⑤ ㉤
ꆯ딚 낲쎮 꺒댚 쌾 딚 ꔑ쌲ꂺ.’ .

    42. 
 : 낲몃땦 딖 鿚駖 ꃖ꺗땦땎랖 魗鯞썞ꄮ 꺂ꕢꊺ 땊 낶ꤎ 鰆꺂Ꝓ ꂺꛂ 3 ‘ ’ △△ 

꧿꽷 麊둿딚 뾋썊 랖ꤎ ꋇ 꺂뗚ꋇ꘳뗲뎦 ꃖ썊 댢驢 ꇮ뎞딚 驙땊ꕒ骶 쌮돖骶 낲몃땦 , 
ꁪ 駖뙇 뛧뎦 ꃖ꺗땦駖 땞랖Ꞣ 뗖멮ꗒ 땊ꗆ 뗲ꆚ駖 땞ꂺꁪ 驙딚 ꢆꕦꄮ 꺂ꕢ 뎦驢 4 ‘ ’
꧿꽷 麊둿땊 ꆚ뒖땊 ꇶ 驙땊ꕒ骶 쌮돖ꂺ 낲몃땦 髒 ꁪ ꡾ꈦ 랖ꤎ ꋇ 꺂뗚ꋇ꘳뗲뎦 . 3 4
ꃖ썊 ꂺꛂ 낶ꤎ 鰆꺂딮 麊둿髒 髖ꗾ쌮돂 땊 뗲ꆚ駖 뎊ꍺ 꺂ꕢ뎦驢 듶둿쌲랖 뗦, △△ 
驖쌮骶 땞ꂺ.        

                                                                       ④ 
[ ] 낲몃땦 딖 낶ꤎ뎦 鹮돾 ꋇ꘳Ꜷ 쏚쐿딖 뎊ꋪ뎦껲 뙆꺂쌲 驙땎駖둪1 ‘ ?’① 
됖 駯땊 낶ꤎ 鰆꺂딮 麊둿髒 髖ꗾ쌮돂 뗫꫊딮 뭲멮駖 ꧕딚 Ꞣ쌲랖 뗦驖쌮骶 땞△△ 
ꂺ 쌮랖Ꞣ 낲몃땦 駖 땧꼇쌲 鯖뎦껲ꁪ 뗫꫊딮 뭲멮駖 ꧕딚 Ꞣ쌲랖 뗦驖쌮ꁪ 麊둿딚 . 2
먔댚꫒ 꿮 뎜ꂺ 낲몃땦 髒 駖 땧꼇쌲 鯖뎦껲ꁪ ꡾ꈦ 낶ꤎ 鰆꺂딮 麊둿髒 . 1 4② ○○ 
髖ꗾ쌮돂 랖ꤎ ꋇ딚 꺂뗚ꋇ꘳쌮ꁪ ꧿ꩫ뎦 ꃖ쌲 뗫꫊딮 덧땊 뭿ꭚ쌲랖 뗦驖쌮ꁪ 麊둿, 
딚 먔댚꫒ 꿮 뎜ꂺ 낲몃땦 ꁪ 낶ꤎ 鰆꺂딮 麊둿髒 髖ꗾ쌮돂 駲땎 뗫꫊ 듶. 2 ‘③ △△ 
뭲 ꤎ뗲 됖 駯딖 랖ꤎ ꋇ 꺂뗚ꋇ꘳뗲딮 ꤎ뗲뗦딚 뭿ꭚ앞 뎎鯟쌮랖 댠딖 驙뎦 ꃖ썊 랖’
뗗쌮骶 땞ꂺ 쌮랖Ꞣ 낲몃땦 駖 땧꼇쌲 鯖뎦껲ꁪ 낶ꤎ 鰆꺂뎦껲 랖ꤎ ꋇ 꺂뗚. 5 △△ 
ꋇ꘳뗲딮 땻ꂾ뗦딚 髋솟쌮驢 ꂺꚾ骶 땞ꁪ랖 뗦驖쌮ꁪ 麊둿딚 먔댚꫒ 꿮 뎜ꂺ 낲. ⑤ 
몃땦 ꁪ 랖ꤎ ꋇ 꺂뗚ꋇ꘳딚 쌮랖 댠딒ꡊ 낺뙛땦Ꝓ 먔鰆鰢랖 솟鮶 낲駚 뗫ꆚ 驎5 56
Ꞇꂺꁪ 뗚ꤎ駖딮 Ꞧ땊 꺂낺땎랖 뗦驖쌮骶 땞ꂺ 쌮랖Ꞣ 땊 뗫꫊ꁪ 낶ꤎ 鰆꺂駖 . ○○ 
댚ꂞꕒ 낶ꤎ 鰆꺂딮 麊둿髒 髖ꗾꇲ 驙땊ꂺ ꧿꽷 싚꘲鯎ꕾ뎦껲 꽢駲쌲 낶. △△ ○○ 
ꤎ 鰆꺂ꁪ 랖ꤎ ꋇ 꺂뗚ꋇ꘳ 끺Ꞟ삎 쇆 덇딚 꽢駲쌮ꁪ 麊둿딒꘲ 랖ꤎ ꋇ 꺂뗚ꋇ꘳뗲, 
딮 쑾髒뎦 ꃖ쌲 뗫꫊駖 뎜ꂺ ꏦ쌲 낲몃땦 땊 땧꼇쌲 鯖뎦껲 랖ꤎ ꋇ 꺂뗚ꋇ꘳뗲딮 . 3
쑾髒뎦 ꃖ쌲 뗫꫊駖 꺂낺땎랖 뗦驖쌮ꁪ 麊둿ꆚ 먔댚꫒ 꿮 뎜ꂺ. 

   43. 
 : 뎦껲ꁪ 땙뎊꩚Ꞇ 꺂ꕢ딚 먔ꁪ 鯖딚 됂꞊ 꿮 땞骶 꺳꺆 ꂺꝎ 꺂ꕢ딮 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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딚 땓驆鹮 꿮둿 ꂺꝎ 꺂ꕢ딮 鯖뎦 ꃩ鯖딚 ꃂ 꿮ꆚ 땞ꂺ骶 꺳꺆 쌮돖ꂺ ꌆꕒ껲 뎦( ) ( ) . ⓓ
껲 Ꞻ몊 땦ꚢ딮 꺳꺆髒 꿮둿땊 냣꧿썻뗗딒꘲ 땊ꚾ뎊랞 꿮 땞딢딚 댢 꿮 땞ꂺ, .

 ④ 
[ ] 뎦껲ꁪ ꠪ꁊ駖 鯎Ꞓ髒 ꤎ땦꘲ 숲쏚ꇮ뎊 땞뎊껲 꿮둿땦駖 ꠪ꁊ 쐪ꡊ① ⓐ
딚 쌲鿞뎦 ꫊ꡆ 쌚둪쌲 ꠪ꁊꝒ 꽦끓驢 쐲둿쌶 꿮 땞ꂺ骶 쌮돖ꂺ 쌮랖Ꞣ Ꝓ 쐲둿쌮. ⓐ
돂 꿮둿땦駖 ꃖꖟ딮 뗫꫊Ꝓ 둪덓쌮돂 땊Ꝓ 갚껶쏫뗗딒꘲ 숲쏚쌶 꿮 땞ꁪ 驙딖 댚ꂞ
ꂺ Ꝓ 鿚Ꝋꡊ 뎎뗲 뎊ꋪ껲ꊶ 꺳꺆땦駖 ꃖ꺗땦딮 랖ꤎ髒 꺂랚 ꃖ꺗땦됖 ꫊쐎땦. , ② ⓑ
딮 땎뗗 꺂썃 ꋇ딚 ꋇ꘳쌶 꿮 땞ꂺ骶 쌮돖ꂺ 鯎ꗂ鹮 뎦껲 꺳꺆땦駖 ꋇ꘳쌲 뗫꫊Ꝓ . ⓑ
꿮둿땦駖 ꪖ쏫쌮돂 ꨆ쇂쌶 꿮 땞ꂺꁪ 麊둿딖 쐫땎쌶 꿮 뎜ꂺ 뎦껲ꁪ 땎뗗 꺂썃. ③ ⓒ
髒 꺂랚ꊺ딚 ꫊ꡊ껲 먔骶 땞ꁪ 꺂ꕢ땊 땞ꁪ랖 댢댚꫒ 꿮 땞ꂺ骶 쌮돖ꂺ 꿮둿땦駖 鯖. 
髒 땊꧎랖駖 骆쌿ꇲ Ꞻ몊 땦ꚢ뎦 뗧鯒쌶 꿮ꁪ 땞랖Ꞣ 땊Ꝓ 꿮뗫쌶 꿮 땞ꁪ 驙딖 댚, 
ꂞ鰆 ꌢꤎ뎦 꿮둿땦駖 낺낲駚딒꘲ 꿮뗫쌶 꿮 땞딢딚 댢 꿮 땞ꂺꁪ 驙딖 뗗뗞쌮랖 댠
ꂺ ꁪ 랖ꆚ 덇髒 돆ꆯꇮ뎊 땞뎊껲 땎鯒뎦 땞ꁪ ꫊쐎꽢딮 듚밮Ꝓ ꧪ꘲ 쐫땎쌶 . ⑤ ⓔ
꿮 땞ꂺ骶 쌮돖ꂺ 뎦껲 꺂둿땦ꁪ ꫊쐎꽢딮 듚밮Ꝓ 쐫땎쌶 꿮 땞딚 궦땊鰆 ꌢꤎ뎦 . ⓔ
Ꞻ몊 땦ꚢ딮 꿮둿땦駖 꺳꺆땦ꆚ ꇶ 꿮 땞딢딚 댢 꿮 땞ꂺꁪ 驙딖 뗗뗞쌮랖 댠ꂺ.

[44~45] 

   44. 
 : 駖 딮 ꤎꂾ뎦껲 뎎鯟쌲 뀈딚 랖볲덒 쌮ꁪ 땊듶Ꝓ 땊뗚 鯖 ( ) 2 ‘ ~ 뀈딮 앮(☜

빊ꞃ)딚 먎骶썊 뛒꼎둪 뎦껲 쌮땊셒ꞗ빂 鰆ꁻ딚 쐲둿쌮돂 뀈딚 랖볲덒 쌮ꁪ 땊듶Ꝓ .’
ꂺꛂ ꂺꝎ 驢낲ꤒ딚 먎骶쌶 꿮 땞ꆚ꘳ 댞麊쌮돖딢딚 쐫땎쌶 꿮 땞ꂺ.        

                                                                       ⑤ 
[ ] ꤎꂾ髒 ꤎꂾ뎦껲 鯖땦딮 魋鰆됖 쏫뺲Ꝓ ꃂꞂ쌮돂 駫뙆쌲 麊둿 뀈2 3 (‘① 
딚 랖뺂 꿮 땞뎊둪 쐮骓뎦 듶썊쌲 ꤒ랞땊 ꄲ ꧲꺳썊둪 딖 떂꺳 뙛땊딮 쐲둿 꺂례.’, ‘ .’)
駖 댚ꂞꕒ 떂꺳 뙛땊 꺂둿딮 쌚둪꼇뎦 썊ꃏ쌲ꂺ 떂꺳 뙛땊됖 髖ꗾꇲ 駗 ꤎꂾ딮 . ② 
뛧냂 麊둿딚 ꭖ駗쌮鰆 듚쌲 꽢뗲꡿딚 꺂둿쌮骶 땞랖 댠ꂺ 뙛땊Ꝓ Ꞣꊺ鰆 듚썊 꺂. ③ 
ꕒ랖ꁪ 뀈딮 ꡊ뗗딚 ꫊돂 뛒ꁪ ꆯ돗꺗 땦ꚢ駖 쐲둿ꇮ랖 댠댮ꂺ ꤎꂾ뎦껲 꺂ꤊ. 2 ‘④ 
낺뎦껲 꺂둿쌮ꁪ ꫋꺂랖딮 駖 뭲ꗻ쌲 鯎鹶 ꩚ꗺ 랚ꂺꁪ 꺂낺딖 뎎鯟쌮骶 땞랖Ꞣ45% ’ , 
땊됖 髖ꗾ쌲 꺂랚 땦ꚢꝒ 쌾鲮 뗲낲쌮랖ꁪ 댠댮ꂺ.

   45. 
 : 駖 뎦껲 떂꺳 뙛땊 꺂둿딮 쌚둪꼇딚 뗲낲쌲 驙딖 ꤎꂾ髒 ꤎꂾ땊ꂺ ꤎ( ) 2 3 . 2

ꂾ뎦껲 뗲낲쌲 麊둿딖 鹮 딮 뎦껲 ꨆ骓 딢댛髒 麊ꗞ땊꼮딚 쇂쌾쌲 쐪ꡊ딒꘲ 魂꼇( ) #2
쌮돖骶 ꤎꂾ뎦껲 뗲낲쌲 麊둿딖 뎦點랖 쀂땛ꖟ 髖ꗾ 麊둿딚 ꫊됚쌮돂 鹮 딮 髒 , 3 ( ) #3
뎦껲 ꨆ骓 딢댛 뎜땊 麊ꗞ땊꼮Ꞣ 쇂쌾ꇲ 쐪ꡊ딒꘲ 魂꼇쌮돖ꂺ 띟 鹮 뎦껲 떂꺳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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뙛땊 꺂둿딮 쌚둪꼇髒 髖ꗾ쌮돂 魂꼇쌲 쐪ꡊ딖 ꨆ骓 딢댛髒 麊ꗞ땊꼮딚 쇂쌾쌲 쐪ꡊ 
됖 ꨆ骓 딢댛 뎜땊 麊ꗞ땊꼮Ꞣ 쇂쌾ꇲ 쐪ꡊ 髒 ꘲ 뫳 駲땊ꂺ#2 #3 #4 , 3 .      

                                                                       ③
[ ] 駖 딮 ꤎꂾ뎦 뙛땊 꺳꺆 髒뗫뎦껲 ꧲꺳쌮ꁪ 듶썊쌲 ꤒ랞 땊꺆쐪뺚( ) 3 (① 
꽢 솦鰆ꤒ 딮 덧땊 뗲낲ꇮ뎊 땞ꂺ 鹮 딮 髒 뎦껲ꁪ 뙛땊 꺳꺆 髒뗫뎦껲 ꧲꺳쌮, ) . ( ) #3 #4
ꁪ 듶썊쌲 ꤒ랞딮 덧Ꞣ 뗲낲쌮랖 댠骶 꺳꺆 髒뗫뎦 쀂땛ꇮꁪ 뎦點랖딮 덧ꆚ 뭪駖쌮, 
돂 뗫꫊Ꝓ ꫊駫쌮돖ꂺ ꫋쌿 덧낳꼇 땊ꕖ 쌮鹮딮 Ꞻ몊뎦껲 꽢Ꞃ 딢썻 딢꼇 낲駗 . ‘ ’ ( ), , ② 
땦ꚢ 鯎Ꞓ 꺂랚 ꋇ ꤎ땦 뎎뎊 ꆯ돗꺗 ꋇ땊 ꫋쌿뗗딒꘲ 骆쌿쌮ꁪ 삏꼇딚 Ꞧ쌲ꂺ( , ), , . 
駖 딮 ꤎꂾ뎦껲ꁪ 떂꺳 뙛땊딮 뗫딮Ꝓ ꤎ땦 뎎뎊꘲Ꞣ 뗲낲쌮骶 땞骶 鹮 딮 뎦껲( ) 1 , ( ) #1
ꁪ 낲駗 땦ꚢ됖 ꤎ땦 뎎뎊 딢꼇 麊ꗞ땊꼮 ꨆ骓 딢댛 ꋇ딚 骆쌿쌮돂 뗲낲쌮骶 땞ꂺ, ( ), . 

駖 딮 ꤎꂾ뎦껲ꁪ 땒ꧮ 뙛땊됖 떂꺳 뙛땊딮 꺳꺆 髒뗫뎦껲 駗駗 ꧲꺳쌮ꁪ 듶썊 ( ) 3④ 
ꤒ랞딮 덧뗗 맾땊Ꝓ 뗲낲쌮骶 땞ꂺ 鹮 딮 뎦껲ꁪ 땒ꧮ 뙛땊Ꝓ 꺳꺆쌶 ꌢ 쀂땛ꇮ. ( ) #3
ꁪ 뎦點랖딮 덧髒 ꧲꺳쌮ꁪ 듶썊 ꤒ랞딮 덧딚 뎦껲ꁪ 떂꺳 뙛땊Ꝓ 꺳꺆쌶 ꌢ 쀂땛, #4
ꇮꁪ 뎦點랖딮 덧髒 ꧲꺳쌮ꁪ 듶썊 ꤒ랞딮 덧딚 鯎ꕮ싚꘲ 뗲낲쌮ꡊ껲 땊Ꝓ 꽢駲쌮ꁪ 
麊ꗞ땊꼮딚 쇂쌾쌮骶 땞ꂺ 駖 딮 ꤎꂾ뎦껲ꁪ 떂꺳 뙛땊Ꝓ 꺂둿쌮ꡊ 뀈딚 랖뺂 . ( ) 2⑤ 
꿮 땞ꂺꁪ 麊둿딚 ꂺꚾ骶 땞ꂺ 땊 麊둿딚 鹮 딮 뎦껲ꁪ 쐪ꡊ髒 麊ꗞ땊꼮딒꘲ 숲. ( ) #2
쏚쌮骶 땞딒ꡆ 땊뎦 뎊뒎Ꞃꁪ ꨆ骓 딢댛ꆚ 쌾鲮 꺂둿쌮骶 땞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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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일 : 22.07.27

[1~3] 독서

[1~3] 독서 이론, ‘읽기 능력과 매튜 효과’ 
지문해설 : 이 글은 개인별 읽기 능력의 차이를 사회학적 개념인 매튜 효과와 연결하
여 설명하고 있다. 어휘력 발달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 
격차가 점차 커진다고 보았는데, 이는 어휘력 격차가 읽기의 양에 영향을 미치고, 읽
기의 양 때문에 어휘력 격차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사회적 명성과 
물질적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현상인 매
튜 효과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읽기에는 인지나 정서의 발달이 작용하므로 읽기 능력
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읽기를 매튜 효과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은 
단순 지능의 차이로 읽기 능력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던 관점을 벗어나게 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읽기 능력의 차이에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과 매튜 효과 

1. 세부 내용 확인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읽기 기능에는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이 있다고 하였으며, 
읽기 기능과 더불어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휘
력, 읽기 흥미나 동기가 읽기 기능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가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매튜 효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매튜 효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읽기 요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매
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⑤ 5문단에 따르면 매튜 효과는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그래프에서 ㉠과 ㉡은 어휘력 수준의 차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어휘력 차이로 인해 읽기 양에 차이가 생기고 이것이 

■ [공통: 문학·독서]

01. ① 02. ⑤ 03. ④ 04. ① 05. ③ 06. ④ 07. ① 08. ② 09. ③ 10. ①
11. ② 12. ④ 13. ③ 14. ① 15. ⑤ 16. ④ 17. ② 18. ④ 19. ③ 20. ④
21. ⑤ 22. ⑤ 23. ② 24. ② 25. ① 26. ① 27. ② 28. ③ 29. ① 30. ③
31. ⑤ 32. ② 33. ④ 3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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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되면서 다시 어휘력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보여 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어휘력의 차이는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고 하였으므로, 읽기의 양이 
적지만 어휘력이 큰 폭으로 높아진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② ㉠과 ㉡의 어휘력 차
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므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③ ㉠과 ㉡의 어휘력 차이는 읽기 양의 차이가 누적된 것이다. 따라서 ㉡이 학년이 
올라간다고 해서 적은 노력으로도 어휘력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과 ㉡의 차이는 글 읽는 능력이 지능의 차이 때문이라는 관점을 벗어난 것이다. 

3. 핵심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 따르면 ⓐ의 근거는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개
인 안에서도 속도는 시기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과 읽기 요소들이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보기>의 관점은 사회적 
차원에서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읽기 능력이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읽기 능력이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은 <보기>의 관점에서 ⓐ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읽기 발달의 속도가 개인 안에서도 시기마다 다르다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상호 작용으로 읽기 능력이 발달할 수 있다는 <보기>의 관점과는 다르다. ② 
개인의 읽기 속도나 취향 등의 개인차에 따라 읽기 발달이 다르다는 것은 <보기>의 
관점과는 다르다. ③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글의 내용과 맞지 
않으며, <보기>의 관점과도 다르다. ⑤ 시간과 장소를 주면 혼자서도 읽기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보기>의 관점과는 다르다. 

[4~9] 주제 통합

[4~9] 인문, (가) 『신어』에 담긴 육가의 사상 / (나) 『치평요람』에 담긴 세종과 편찬자
들의 사상  
지문해설 : (가)는 한(韓)의 사상가인 육가가 저술한 『신어』에 담긴 사상을 서술하고 
있다. 육가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하여 『신어』를 저술하였는데, 이 책에
서 진(秦)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면서 지식과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지식의 핵심이 역사 지식이라고 하면서 ‘통물’, ‘통변’, ‘인의’를 설명하였다. 육가는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의 사상은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 사상으로 평가된다. 
  [주제] 『신어』에 담긴 육가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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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해설 : (나)는 조선의 『치평요람』에 담긴 세종과 편찬자들의 사상을 서술하고 있
다. 조선 초 고려 관련 역사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
의 명에 따라 집현전 학자들이 편찬한 『치평요람』에는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
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또한 과거의 역사를 거
울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과 함께 조선 왕조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는 불교 사상의 폐단을 드러내며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고자 
한 것이었다. 『치평요람』의 편찬에서 나아가 세종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주제] 『치평요람』에 담긴 세종과 편찬자들의 사상 

4.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는 한(漢)의 사상가인 육가가 저술한 『신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가)
에서는 『신어』가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여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편찬된 것이며 이 책을 통해 육가는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 사상을 내세
웠음을 말하고 있다. (나)는 조선의 세종이 편찬을 명한 『치평요람』에 대해 다루고 있
다. (나)는 『치평요람』이 고려의 역사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과 세종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치평요람』에 올바른 정치를 강조하고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며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고자 한 입장이 담겨 있음을 
말하고 있다. (가)는 한(漢)에서 쓰인 책인 『신어』를,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인 『치
평요람』을 다루고 있으며, (가)와 (나) 모두가 각각의 책이 쓰이게 된 시대 상황과 책
에 반영된 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며 읽는 것
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신어』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하여 저술된 책이
므로 피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이 아니다. ③ (가)는 『순자』와 『신어』라는 두 권
의 책을 언급하고 있는데, 『순자』는 전국 시대에, 『신어』는 한나라 때에 저술된 것으
로 서로 다른 시대에 쓰였다. ④ (가)의 『신어』와 (나)의 『치평요람』은 모두 새 국가
의 통치를 위해 역사와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므로, 그 목적과 내용의 측면에
서 실용적 성격과 학문적 성격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두 책이 다양한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가)의 『신어』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육가가 저술한 책이고, (나)의 『치평요람』은 세종의 명에 따라 집현전 학자들이 편찬
한 책이므로, 두 책 모두 개인 주도로 편찬된 책은 아니다.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서 『치평요람』은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
과 비정통으로 구분하였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자치통감강목』의 강목체를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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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치평요람』이 『자치통감강목』의 편찬 형식을 따랐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진(秦)의 권력자였던 이사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한 것이었
다고 하였다. ② (가)의 1문단에서 진(秦)나라 때는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
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 준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약화되었
다고 하였으므로 전국 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적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의 4문단에서 『치평요람』의 「국조」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
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고 하였다. ⑤ (나)의 4
문단에서 세종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 위해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하였고, 
『용비어천가』를 통해 조선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6.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육가는 ㉢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으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하여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수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무위란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이며, 권세란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을 도모
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다. 결국 육가에게 ㉢은 군주의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
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것이므로, ㉠이 학문 분야의 개별적 특징을 이해한 것을 가리
키는 것은 아니다. ② 육가의 사상은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상황에 맞는 조치를 통해 상황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은 맞지만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③ 육가는 도가의 
무위를 수용하면서, 무위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
한 통치의 결과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
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⑤ 육가는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을 
지식의 핵심으로 강조하였으며, ㉠과 ㉡은 이러한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의 긴밀한 
연결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육가는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
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왕도 정치를 제안하였으므로, 육가가 제시한 ㉠과 ㉡은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보다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 및 인의의 실현과 관
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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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ㄱ. (가)의 육가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에 요구에 부응하여 『신어』를 저술
하고, 이 책에서 진(秦)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
는 역사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육가는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나)의 집현전 학자들은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한 『치평요람』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기존 역사서와 달리 전쟁, 외교 문
제 등을 부각하였는데, 여기에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잘 운영하겠
다는 목적이 전제되어 있었다. (가)의 육가와 (나)의 집현전 학자들 모두 옛 국가의 역
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드러낸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ㄴ. (가)의 육가는 『신어』에서 진의 멸망 원인이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
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에 있다고 지
적하였으며,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말하였다. (나)의 집현전 학자
들은  『치평요람』에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을 드러내었다. (가)의 육가와 (나)의 집현전 학자들 모두 국가의 멸망 원
인은 정치 운영, 정치 행위에 있다는 내용을 드러낸 것이다. 
ㄷ. (가)의 육가는 분서갱유를 단행하고 사상을 통제한 진(秦)에 대해 거론하며 역사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인의를 실현할 것을 강조하
였는데, 이를 위해 유교를 중심으로 한 통합 사상을 제시하였다. 한편 (나)의 집현전 
학자들은 고려 정치와 관련하여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드러
내면서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즉 고려의 사상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여
긴 것이지 고려에 사상적 공백에 있어 이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8.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ㄱ은 역사와 관련하여서는 진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역
사 서술의 근원이 되는 자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고려
사』의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것은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
분에 맞추자는 것이었으므로 이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진위를 분명히 하자는 것
이 아니라, 당대의 관점에서 자료를 수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ㄱ에서 말하는 역사 서
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뜻과 다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신어』에서 육가는 진의 멸망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진위 판별을 강조하는 것은 역
사에서 진실을 중시하는 ㄱ의 관점에 부합한다. ③ ㄴ은 흥망이란 객관적 형세의 흐
름인 시세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치평요람』은 우리나라의 흥망성쇠
를 담은 책으로,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ㄴ의 관점에 입각하면 
『치평요람』에서 서술하고 있는 국가의 흥망의 원인은 시세의 흐름에 있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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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④ ㄷ은 역사가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어』에서는 진의 멸망 원인이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에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악
을 낮추고 징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ㄷ에서는 도의 본체는 경서에, 도의 큰 
쓰임은 역사서에 있다고 하였다. 세종은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고 역사서가 현실에서 
학문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세종의 생각에서 학문의 근본이 되는 경서는 
ㄷ에서 말하는 도의 본체에, 현실에서 학문을 구현하는 역사서는 ㄷ에서 말하는 도의 
큰 쓰임에 해당한다. 

9.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는 ‘높여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으로, ‘믿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는 ‘어떤 일을 이루도록 꾀하다.’라는 뜻이다. ② ⓑ는 ‘외부에 있
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내부로 모아들이다.’라는 뜻이다. ④ ⓓ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게 되다.’라는 뜻이다. ⑤ ⓔ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가다. 
’의 뜻이다. 

[10~13] 독서 

[10~13] 과학, ‘비타민 K의 기능’ 
지문해설 : 이 글은 혈액의 응고 및 순환, 혈관 석회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K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혈액의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
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을 만드는 현상이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의 활성화에 관여하여 혈액의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 내 칼슘 농도만 높아지고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MGP라는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 이러한 혈관 석회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즉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이 단백
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되는 것이다.
  [주제] 혈액의 응고와 혈관 석회화 방지에 관여하는 비타민 K

10.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혈액의 응고가 혈관 속에서 일어날 때 만들어지는 덩어리
를 혈전이라고 한다. 혈액의 손실은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겼을 때에 발생하
므로, 섬유소 그물이 혈액 내에서 뭉쳐 만들어진 혈전은 혈액의 손실을 막는 것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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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관련이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1문단에서 혈액의 응고는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 마개가 뭉치는 현
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
야 한다. ③ 1문단에 따르면 혈병은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만들어진 덩어리이다. 따라서 혈병이 생기기 위해서는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한
다. ④, ⑤ 1문단에 따르면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
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한 4문단에 따르면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혈관 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혈관 내부에 이물질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칼슘의 역설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혈액 중 
칼슘 농도는 높아지지만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
다. 이는 혈액에 있는 칼슘이 뼈로 가지 않아 뼈 조직에서는 여전히 칼슘이 필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더라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혈관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고 비타민 K1의 효용이 감소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더라도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
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
을 때 칼슘염이 혈관에 침착될 수 있지만,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침착되
는 것은 아니다. ⑤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골다공증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는 칼
슘이 혈액 내에 흡수되어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12.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비타민 K는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
되는 카르복실화에 영향을 미친다. 단백질의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
루어지는데,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단백질이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
서 ㉠, ㉡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은 식물에서 합성되며, ㉡은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된다고 하였다. ② 2문단에 따르면 비타민 K는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로,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는 비타민 K가 결핍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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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 모두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비타민 K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을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하는 카
르복실화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과 ㉡ 모두 아미노산을 변형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⑤ ㉠과 ㉡ 모두 결핍이 발생하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거나 혈관 석회화가 
유발되는 등 문제가 생긴다.

1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트롬빈은 비타민 K가 관여하여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됨으
로써 전환된 것이다. (다)는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
용을 억제한다고 하였으므로,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억제하지는 
않는다.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은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를 투여한다고 해서 혈액 응고 인자와 칼
슘 이온의 결합이 억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비타민 K는 혈전을 만드는 데에 관여하지만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
는 데에도 관여한다. 따라서 (가)를 투여하면 비타민 K의 작용이 방해를 받아 혈관 
석회화가 유발될 수 있다. ② 혈전은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
개와 뭉친 것이므로 피브린을 분해하는 (나)를 투여할 경우 뭉쳐 있는 혈전을 풀 수 
있다. ④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트롬빈이 작용을 해야 하며, 프
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K가 작용해야 한다. 따라서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는 (가)와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는 (다) 모두 피브리노겐이 피브
린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⑤ 섬유소 그물은 피브린 섬유로 이루어져 있
으므로 피브린을 분해하는 (나)는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 트롬빈의 작
용을 억제하는 (다)도 피브리노겐의 피브린으로의 전환을 억제하므로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 

[14~17] 독서

[14~17] 사회, ‘이중차분법’ 
지문해설 : 이 글은 경제학에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인 이중차분법을 설명하
고 있다.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중차분법은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평행추세 가정이란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
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채 이중차분법이 적용되면 사건의 효과는 정확하게 
평가되지 못하기 때문에 평행추세 가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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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차분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주제] 평형추세 가정을 바탕으로 하는 이중차분법의 사건 효과 평가

14. 글의 중심 내용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실험적 방법에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
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1문단에서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지만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므로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평행추세 
가정을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
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특정 사건만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④ 3문단에서 스노는 이중차분법을 1854년
에 처음 사용했다고 하였으며,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
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하였다고 하였다. 스노가 이중차분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사건 전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지 않아
도 되기 때문이다. 즉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콜레라
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였다. 

15.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경우,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사건)이 없다면 시
행집단과 비교집단에서의 고용률 증가 정도는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의 경우, 시행
집단은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크므로 사건 전의 상태(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고용률 증가가 작
게 된다. 따라서 ㉠의 경우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
과, 즉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은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보다 작게 
나타나게 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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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4문단에서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와 같이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할 때는 비교집단의 변화
를, 시행집단의 다른 시기의 변화로 파악하여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는 것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시행집단은 P주의 저임금 식당이다. 따라서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
화는 20.9-19.6=1.3명이다. ② 5문단에서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
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이 여러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
록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③ 비교집단을 Q주의 식당들로 택할 때, 시행집단인 
P주의 저임금 식당과 비교하면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효과는 1.3-(-2.1)=3.4명 증가
로 평가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
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비교집단으로 제시할 수 있는 Q주 식당이나 P주 고임금 식당은 모두 –2.1의 
변화를 보여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17. 단어의 문맥적 의미
정답해설 : ‘수원을 바꿨는데’와 ‘생각을 바꿔’에서 ‘바꾸다’는 ‘원래의 내용이나 상태
를 다르게 고치다’의 의미로 쓰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에서 ‘나다’는 ‘어떤 작용에 따른 효과, 결
과 따위의 현상이 이루어져 나타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반면 ‘오늘 신문에 났다’에서 
‘나다’는 ‘신문, 잡지 따위에 어떤 내용이 실리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결론을 내렸
다’에서 ‘내리다’는 ‘판단, 결정을 하거나 결말을 짓다.’의 의미로 쓰였다. 반면 ‘건조 
주의보를 내렸다’에서 ‘내리다’는 ‘명령이나 지시 따위를 선포하거나 알려주다. 또는 
그렇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에서 ‘높이다’는 ‘값이
나 비율 따위를 더 높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반면 ‘목소리를 높였다’에서 ‘높이다’
는 ‘어떤 의견을 다른 의견보다 더 강하게 내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에서 ‘줄이다’는 ‘힘이나 세력 따위를 본디보다 약하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
다. 반면 ‘이만 줄입니다’에서 ‘줄이다’는 ‘말이나 글의 끝에서, 할 말은 많으나 그만
하고 마친다는 뜻으로 하는 말’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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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문학

[18-21] 고전 산문 – 작자 미상, ‘소현성록’
지문해설: 이 작품은 17세기 중엽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정소설이다. 북송 시
대를 배경으로 남주인공 소현성이 세 명의 부인과 살아가며 가족 구성원들이 겪게 되
는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가정의 화목
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양 부인의 행적, 유복자인 주인공 소현성의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도와 입신양명, 석씨의 현숙함과 부녀자로서의 덕성 등 남성 중심의 유교적 
가부장제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잘 담아내고 있다. 이 작품은 당대 
유교 사상에 따른 가족제도의 올바른 규범을 제시하는 교훈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
로 평가되기도 한다.
    [주제] 유교적 가부장제 속에서 소현성의 가족이 겪는 갈등과 그 해결

18.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부분에는 여씨와 석씨, 여씨와 상서, 여씨와 양 부인 등 한 인물이 
다른 여러 가족 구성원들과 빚는 다면적 갈등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녹운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에서 배경 묘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알지 못
하겠도다. ~임자를 찾아 주리라.”하고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에서 계성의 독백이 나타
나 있다. 하지만 독백을 반복하여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시간 순서에 따라 서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면서 사건을 입체
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⑤ 청운당을 비롯하여 사건이 일어나는 여러 공간이 
나오지만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는 않다.

19.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③ 여씨가 화씨의 방을 엿들은 일을 두고 상서가 여씨를 엄숙하게 책망하
자, 여씨는 ‘크게 부끄러워’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석파는 여씨, 석씨 등 소현성 집안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여씨가 꾸민 
일에 대한 실상을 밝히는 일과 같은 집안일에도 관여하고 있다. ② 상서가 한 말인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를 통해 상서가 남의 말의 진위
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양 부인은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죄를 지은 여씨에게 벌을 주고, 시녀들인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어 집안을 
평정하는 등, 권위를 지니고 며느리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⑤ 
여씨가 회면단 푼 물을 먹지 않고 버티자 소씨는 여씨에게 회면단을 먹이려고 ‘우김
질로 들이붓’는 등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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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④ ㉠은 석씨가 받는 총애를 석파가 여씨에게 자랑한 것을 두고 석씨가 
석파의 경솔한 언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면서 한 말이다. 그리고 ㉡은 
‘상서가 정색하’면서 여씨에게 어디 갔었느냐고 묻자 상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여씨
가 거짓으로 꾸며 낸 말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석파의 독선에서 나온 말로 보기 어려우므로 석씨가 그러한 석
파의 행동을 꾸짖어 나무라는 말로도 볼 수 없다. 상서가 여씨의 그릇된 행동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의 말이 상서의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지는 않다. ② ㉠은 석
파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은 상서를 속이기 위해서 한 말일 뿐 상서
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말은 아니다. ③ ㉠은 석씨가 ‘내키지 않아 당부하’면서 한 
말이므로 석파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말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은 여씨가 상서를 
속이기 위해 한 말이므로 상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말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 ⑤ ㉠은 석파가 한 언행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말이며, 석파에게 얻은 정보에 대
한 불신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은 상서가 여씨의 행동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정보를 여씨가 몰랐기에 할 수 있는 말로 볼 수 있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⑤ 상서는 여씨가 화씨의 방을 엿들은 일을 두고 ‘금수의 행동’이라고 하
였으며, 여씨가 앞으로 ‘과실을 고쳐’ 나가길 당부하며 여씨를 교화하려고 하였다. 그
리고 ‘어젯밤 일’은 여씨가 꾸민 음모와 악행의 실상을 밝혀낸 것이며 그 처분으로 
양 부인이 여씨를 내치게 되었다. 이러한 두 사건에서 상서와 양 부인이 저마다 다르
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일 뿐 여씨의 처벌 방법을 두고 둘 사이에 대립이 있
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여씨는 자신을 석씨와 견주면서 석씨의 훌륭함에 질투심을 갖게 된
다. 그리하여 여씨는 양 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 하는데, 이는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하고 집안에서 석씨보다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여씨가 석씨를 모해하고자 꾸민 ‘봉한 것’은 계성을 통해 양 부
인에게 건네지며 양 부인은 ‘봉한 것’을 풀어 보고 ‘그 글에 품은 한이 흉악’함을 목
도하게 된다. 이는 상하 관계에 있는 음모자(여씨)와 조력자(시녀 계성)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③ 양 부인이 ‘그 글’을 불사르고 시녀들에게 
누설을 금지하여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여씨가 꾸민 음모의 실행은 잠정
적으로 저지되었다. 이에 따라 여씨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었으므로 서사적 긴장이 일
시적으로 이완된다고 할 수 있다. ④ ‘회면단’을 먹자 화씨로 변했던 여씨가 본래 모
습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로써 음모자가 자신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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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인 약을 먹고 변신하는 것이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도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2~27] 문학

[22-27] 고전시가 수필 복합 - (가) 황희, ‘사시가’ / (나) 조우인, ‘자도사’ / (다) 공
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지문해설 : (가)는 연시조의 형식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자연 친화적 삶과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1수에서는 봄을 배경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밭을 가는 분주한 일상이 나타나며, 2수에서는 여름날 가랑비가 내
리는 가운데 비옷을 입고 밭을 갈다 녹음이 우거진 곳에 누워 잠드는 모습이 제시되
고 있다. 3수는 붉게 물든 골짜기에 대추와 밤이 익어 가는 풍경과 추수를 끝낸 논에 
게가 기어다니는 모습과 함께 술을 걸러 먹으리라는 화자의 흥취도 제시되어 있다. 4
수는 새도 사람도 하나 없는 눈 덮인 겨울 풍경 속에 홀로 낚싯대를 드리운 노인의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주제] 사계절 자연의 모습과 그 속에서의 풍류

(나)는 임금에게 버림을 받아 옥에 갇힌 작가의 애절한 심정을 남녀 관계에 의탁하여 
읊고 있는 가사이다. 정확한 창작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작가가 광해군 때 시화
(詩禍)를 입어 3년간 감옥살이를 하면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도사'에서 '자도'는 
'스스로 애도한다'라는 뜻으로, 역모 사건에 휘말려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
는 상황에서도 임금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

(다)는 전통적인 집에 얽힌 아름다운 기억을 ‘그’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내면서 더 이
상 탄생과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의 집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가 
살았던 집은 ‘그’와 가족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공간으로 모든 것이 뚜렷
하고 명료한 자연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삶 역시 명료하였다. 그러나 아파트로 대변
되는 현대의 집에서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글쓴이는 탄생과 죽음이 있던 전통적인 
집의 역사는 끝이 났으며 탄생과 죽음이 없는 현대의 쓸쓸한 집만이 남았음을 아쉬워
하고 있다.
     [주제] 전통적 집에서의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그리움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제1수>의 ‘강호에 봄이 드니’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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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으며, (나)에서는 ‘음력 섣달 거의로다’,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 (나), (다) 모두 어조의 변화를 통한 긴장감의 조성을 확인할 수 
없다. ② (가)에서는 자연 속의 삶에 동화된 인간의 모습이 제시되므로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나) 역시 자연과 인간이 
대비되는 모습을 확인하기 힘들며 세태를 비판하는 작품으로 볼 수 없다. (다)는 모든 
것이 선명하고 명료한 자연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모습과 달리 아침과 저녁
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한 삶을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대
비하여 세태를 비판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와 (나)에서는 물음의 형식을 활
용하고 있지만, 대상과의 문답의 형식을 취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다)에서는 질
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④ (가)는 전원생활을 하
는 화자의 한가로움을 노래한 작품이므로 초월적 공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의 
경우 임이 계신 곳을 ‘천문구중’이라 말하고 있으므로 ‘하늘’이라는 초월적 공간을 설
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에서는 초월적 공간을 확인할 
수 없다.

23. 시상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제2수>의 초장에서는 삿갓에 도롱이를 입은 후 가랑비 속에서 호미를 메
는 모습이, 중장에서는 밭을 맨 후 녹음 속에 누워 있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제1수>의 초장과 중장에서 풍경이 묘사되고 있지 않다. ③ <제2수>
의 초장과 중장에서 나타난 인물은 가랑비 속에서 밭을 맨 후 녹음에 누워 있는 모습
으로 제시되어 있고 <제3수>의 초장은 가을에 밤이 떨어지는 모습이므로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가 <제3수>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설명
은 적절하지 않다. ④ <제3수>의 초장은 밤이 떨어지는 모습을, 중장은 벼를 벤 논에 
게가 다니는 모습을 나타내므로 초장과 중장이 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는 설명은 적
절하지 않다. ⑤ <제4수>의 초장은 겨울 산에 새도 보이지 않고 들에는 사람도 보이
지 않는 모습이므로 동적 분위기가 아니라 정적 분위기가 나타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2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화자는 한겨울의 추위를 걱정하여 임의 터진 옷을 깁고자 한다. 따라서 
‘음력 섣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에는 겨울이 다 지나기 전에 임의 옷을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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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
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구중궁궐에 가는 것이 아득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임과 만날 가능성
이 희박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간장이 다 썩고 넋조차 사라졌다
고 말하고 있으므로 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자신을 애도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백일’은 임을 나타낸 비유적 표현이고, ‘뒤집힌 동이’는 화자
의 처지를 나타낸 비유적 표현이므로 무정한 임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⑤ ‘은쟁’은 악기이고, ‘원
곡’은 원망하는 마음을 담은 곡조이므로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5.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의 ‘녹음’은 자연 속 공간으로 화자가 누워 있는 곳이므로 평온한 분위
기의 장소라 말할 수 있다. (나)의 ‘동방’은 임의 부재로 인해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는 
공간이므로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라 볼 수 있지만 (나)의 ‘언제’는 과
거의 어느 시기가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나)의 ‘자규’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로 볼 수 있지만 (가)의 ‘새’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자
연물로 볼 수 없다. ④ (가)의 ‘잠든 나’의 ‘잠’은 전원 속에서의 한가로운 삶을 보여
줄 뿐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로 볼 수는 없다. (나)의 ‘임의 잠’
을 깨우고자 하는 것은 화자의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의 감정을 나타내지만,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돌아
가니’는 익은 술을 맛보게 되는 것에 대한기대감을 갖는 계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화자는 동짓날 자정이 돌아오자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을 닫고 있으므로 ‘돌
아오니’가 화자로 하여금 새로운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6.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그 집’은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인 반면, ‘아파
트’는 그러한 비밀들을 아예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그 집’에서 자란 ‘그 집 아이들’은 굴뚝 연기가 낮게 깔리면 다음날 
비가 온다는 비밀을 알았다. ③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 것은 
사계절이 불분명한 아파트에서의 삶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는 ‘그 집’에서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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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④ ‘그 집’은 탄생과 죽음이 있
는 공간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누구도 그 집에서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며 죽음 
또한 그 집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 집’의 역사가 어머니
의 죽음 후 끝났다고 한 것은 비밀들과 함께할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더 이상 ‘그 
집’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⑤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은 아파트를 가리킨다. 글쓴이는 아파트에서의 삶은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
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한 삶이라 말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비밀들을 알아차릴 줄 아는 감각을 익히지 못해 삶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작가는 낚시의 깊은 맛에 몰입한 사
람을 보며 그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화자는 전원 속에서 한가
로운 삶을 누리고 있으므로 화자가 ‘저 늙은이’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저 늙은이’를 작가로 본다면 (가)는 전원 속에서 즐기는 한가
로운 삶에 대한 흥취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아녀자’를 임금에게 충
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힌 작가로 볼 경우 ‘은침’과 ‘오색실’로 ‘임의 터진 옷’을 
깁는 것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다)의 ‘그’를 작가로 
볼 경우 이는 작가 자신을 타자화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타
인의 것처럼 전달하면 개인적 경험을 객관화할 수 있다. ⑤ (다)의 ‘우리들’에 작가 자
신을 포함시킬 경우 작가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우리들’이라고 말하여 유사한 경험
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는 설명 역시 적절하다.

[28~31] 문학

[28-31] 현대 소설 - 채만식, ‘미스터 방’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주인공 방삼복이 미군 통역이 되면서 권세를 잡는 과정을 통해 
해방기의 혼란한 시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방삼복은 백 주사를 만나는데, 백 주사는 
일제 강점기에 순사가 된 아들 덕에 권세를 누리다가 해방 직후 성난 군중에 의해 집
과 재물을 빼앗기고 목숨만 보전하게 된 인물이다. 미천한 일을 하다가 기회를 틈타 
권세를 잡았다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방삼복과, 그런 방삼복을 통해 빼앗긴 재물을 되
찾을 궁리를 하는 백 주사는 모두 해방기의 부정적 인간상을 나타낸다.
     [주제] 광복 직후 혼란기의 세태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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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방삼복은 아내가 전해 준 각봉투를 뜯어 보고는 적은 돈을 두고 간 서 주
사를 비난하면서, 자신이 미군 헌병에게 말하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그를 위협하는 
말을 한다. 또한 자신의 말 한 마디에 죽을 사람도 살고 살 사람도 죽는다고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백 주사에게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방삼복이 아내나 백 주사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② 방삼복은 술을 정종으로 가져오느냐는 아내의 질문을 듣고 서 주사
를 비난하다가, 아내에게 정종을 데워 오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 이외에 방삼복이 질
문에 대꾸하지 않아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은 지문에서 찾을 수 없
다. ④ 방삼복은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차에서 내린 뒤, 어쩌다 눈이 마주친 백 주
사에게 알은체를 하고는 바로 백 주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다. 따라서 방삼복이 
동승자 즉 ‘서양 사람’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방삼복은 출세를 하여 신수가 좋아진 모습으로 백 주사를 만났고, 그런 자신의 모습
을 보고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백 주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 이를 방삼
복이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9. 인물의 성격 이해
정답해설 : ㉠에는 해방 직후 미군의 권력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방삼복의 부정
적 모습이, ㉡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권력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백선봉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과 ㉡에서 미군과 방삼복의 권력 관계나, 일본과 백선봉의 권력 관
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③ ㉠과 ㉡에서 방삼복이나 백선
봉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④ ㉠에서 방삼복의 조바심이 드러나지는 
않으며, ㉡에서 백선봉의 좌절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⑤ ㉠에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방삼복의 확신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에서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는 백선봉의 자신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30.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는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도록 변화한 방삼복을 보는 백 주사
의 심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백 주사가 무엄스럽게 구는 방삼복의 태도
를 불쾌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그가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는 빼앗긴 재물을 찾으려 하지만 그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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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주사의 상태를 강조하여, 그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는 
방삼복이 변모한 것을 보고 놀라던 백 주사가 방삼복이 잡아끄는 대로 방삼복의 집에 
끌려 온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백 주사가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주고 있다. ④ ⓓ
는 백 주사가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출세한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에서 백 주사가 자리에서 일어설 생각이 든 것은 거만
하게 행동하는 방삼복에게 반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백 주사가 일어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참은 것은 방삼복을 통해 재물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서술자는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
리를 조절한다. [E]에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는 백 주사의 시선으로 초
점화된 부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첨화했다는 설
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 ‘그의 광에는～ 날이 없었다’에는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이,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에는 ‘남들’의 굶주린 생활이 나타나 있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일제의 권력에 빌붙어 풍요롭게 생활하던 백선봉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② [B]에서 나열된, 백선봉이 부정하게 모은 물건들은 군중이 백선봉의 집을 
습격했을 때 나온 것이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백선봉이 가진 재산의 실상을 목격
한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확인할 수 있다. ③ [C]에서 ‘있었더란다’는 누군가에게 들
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만 원어치 ～고만두고 말이었다’에서 서술자는 군중
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군중이 찾아낸 재물들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군중’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 ④ [D]에서 ‘백 주사가,～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는 서술자가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드러
낸 것이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32~34] 문학

[32-34] 현대시 - (가) 신동엽, ‘향아’ / (나) 기형도, ‘전문가’
지문해설 : (가)는 ‘향’이라는 청자를 설정하여 허위와 가식이 넘치는 물질문명을 비판
하고 소박하지만 순수하고 건강한 생명력이 넘치는 농촌 공동체가 존재했던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가 ‘향’에게 ‘돌아가자’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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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은 ‘전설 같은 풍속’이 있던 공간으로, 따뜻한 정
이 넘치던 농경 문화가 지배하던 곳이다. 그렇기에 화자는 그곳에 가면 ‘병들지 않은 
젊음’과 ‘싱싱한 마음밭’을 지닐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반면에 화자가 살고 있는 현
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이 가득하고,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이 존재하는 곳으
로, 화자는 ‘향’에게 이러한 물질문명의 허위와 가식에 물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
다. 이처럼 이 작품은 현재와 과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
유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 물질문명에서 벗어나 순수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

지문해설 : (나)는 동화 같은 상징적 이야기를 통해 권력자의 숨은 의도를 제대로 파
악하지 못해 결국 자신이 누리는 행복과 자유마저 빼앗기는 어리석은 군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사온 그’의 집에 세워진 유리 담장은 어두운 골목의 실체를 은폐
하기 위한 장치로, ‘아이들’은 그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당장의 즐거움에 취해 ‘그’의 
술수에 길들여지고, ‘그’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간다. 그 사이 잠시 제 목소리를 내
는 ‘아이’도 있었지만, 소속 집단과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아이는 골목에서 추방당한
다. 결국 모든 유리 담장이 사라져 골목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이미 아이들은 
‘그’의 부하가 되어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 작품에서 ‘그’는 권력
자, ‘아이들’은 ‘우매한 군중’, ‘유리 담장’은 권력자가 우매한 군중을 통치하기 위해 
사용한 환영을 상징한다. 이런 점에서 시의 제목 ‘전문가’는 권력자들이 어리석은 군
중을 교묘하게 길들이는 방법을 활용하는 데 매우 능통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권력자의 기만적 통치술에 이용당하는 우매한 군중의 모습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는 ‘그’가 이사 온 후 골목에서 벌어진 사건을 그리고 있다. 사건의 핵
심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의 교묘한 술수에 말려 어리석은 ‘아이들’이 그의 부하가 
되어 자유마저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기만적 통치술을 지닌 권력자에 의해 
우매한 군중이 어떻게 이용당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이처럼 이 작
품은 마치 한 편의 동화처럼 간단한 이야기로 제시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권력자들
의 비열한 통치 전략과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군중에 대한 비판이 담
겨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는 ‘오래지 않은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며 옛날 고향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가)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할 뿐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서 ‘수
수럭’, ‘미끈덩’은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화자가 경이로움을 
느낀 세계는 상상의 세계가 아닌 과거 경험했던 세계이다. (나)에는 음성 상징어가 활



20

용되지 않았고, 경이로운 상상 세계가 나타나지도 않았다. ④ (가)에서 ‘돌아가자’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변주한 ‘가자’, ‘가자꾸나’가 쓰이고 있는데, 이는 시적 분위기
를 고조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나)에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가 활용되고 있
지 않다. ⑤ (가)에서 화자는 시적 청자인 ‘향’에게 자신이 바라는 바를 청유형 어조로 
전달할 뿐 위로하는 어조로 말을 건네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 화자는 관찰자의 입장
에서 골목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객관적 태도로 전달할 뿐,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
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다.

33.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은 화자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
굴’을 볼 수 있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곳이며,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곳이다. 이처럼 ㉠은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농촌을 상징한다. ㉡은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 매일같이 유리 담장을 깨뜨렸던 공간
인데, 유리 담장이 모두 깨지자 ‘아이들’은 ‘그’의 부하가 되어 ‘벽돌을 날’라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처럼 ㉡은 ‘아이들’이 철없이 놀이만 즐기다 결국 자유를 빼앗기고 
노동만 하게 된 공간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향’과 함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곳으로,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은 아니다. ㉡은 ‘아이들’이 ‘일렬로’ 서 일을 해야만 하는 공간으로, 추방 이외에
는 함부로 이탈할 수 없는 공간이다.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은 아
니다. ㉡은 ‘아이들’이 ‘그’의 부하로서 요청이 아니라 명령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③ 
㉠은 ‘향’이 되돌아가야 할 곳이므로 낯선 공간은 아니다. ㉡은 제 목소리를 내는 아
이가 추방당하고 일렬로 선 아이들이 묵묵히 일만 하는 곳으로, 아이들의 개성이 박
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⑤ ㉠은 화자가 ‘향’과 함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곳으로, 둘
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은 ‘그’에 의해 ‘아이들’이 굴종당하는 
곳으로,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은 아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그 미개지’는 ‘오래지 않은 옛날’에 물질문명에 물들지 않고 소박하지만 
순수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했던 공간으로, 화자가 ‘차라리 그 미개지에로 가자’고 한 
것은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지금의 공동체가 건강한 생명력이 넘치고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
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그동안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떼어내
자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골목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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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은폐하는 기능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유리 
담장’은 ‘그’로 상징되는 권력자가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 활용한 환영의 장치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은 자족적인 농경 문화의 전
통이 남아 있는 공동체로, ‘기생충의 생리’에 인이 배기기 전에 돌아가자는 것은 자족
적인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에 익숙해지지 말자는 뜻을 표현한 것이
다.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는 유리를 깨며 노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들과 달리 송
판 담장을 세우자고 주장했다. 그가 골목에서 추방당한 일은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적인 통제 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가)에서 화자가 ‘향’에게 그만두라고 한 행위인 ‘발돋움의 흉내’는 가식적인 현대 
문명에 물들어가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유
리를 깬 것을 용서한 ‘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아이들’의 우매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권력자의 교묘한 술수에 서서히 길들여지고 있는 대중의 상황을 상징적
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가)에서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농경 문화 공동체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나)에서 유리 담장이 사라지자 아이들이 ‘일렬로’ 서서 ‘묵묵히’ 벽돌을 나르
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되어 자유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는 대중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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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 언어

[35~36]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의 개념 및 양상’
지문해설 : 이 글은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이 어떻게 인식되고 작동되는지를 국
어와 영어의 비교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1문단에서는 영어와 국어의 음운 
체계 및 음절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2문단에서는 형태소와 형태소 경계에
서 발생하는 음운 규칙 역시 영어와 국어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비음화를 통해 
예시하고 있다. 끝으로, 3문단에서는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에 대한 이러한 차이
가 말을 할 때뿐 아니라 말을 들을 때에도 작동됨을 설명하는데, 특히 영어를 듣는 
과정에서 국어의 음절 구조에 부합하게 바꾸어 듣는다는 점과 국어에 없는 소리를 들
으면 국어에서 가장 유사한 음운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의 인식 및 작동 양상

35. 음운의 이해
정답해설 : ‘[밤만]’을 듣고 ‘밥만’을 복원했다면 비음화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한 
결과이겠지만, ‘밤만’으로 복원했다면 음운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한 것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첫째 문단의 ‘국어는 한 음절 내에서 모음 앞이나 뒤에 각각 최대 하
나의 자음을 둘 수 있지만’을 통해 ‘몫 → [목]’의 자음군 단순화를 추론할 수 있다. 
② 둘째 문단의 ‘음운은 그 자체로는 뜻이 없다. 음운이 하나 이상 모여 뜻을 가지면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가 된다.’라는 설명을 통해 음운 ‘ㄹ’이 그 자체로는 뜻이 
없지만 ‘갈 곳’의 ‘ㄹ’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쓰이는 뜻의 최소 단위가 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셋째 문단의 ‘국어의 음절 구조와 맞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
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바꾸고’를 통해 영어 ‘spring’을 3음절 ‘스프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국어 음절 구조 인식의 틀이 작동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⑤ 셋째 문단의 
‘국어에 없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에서 가장 가까운 음운으로 바꾸어 인식하게 된
다.’를 통해 영어 ‘v’를 국어 ‘ㅂ’로 인식하는 양상을 추론할 수 있다.

36.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 ‘앞일 → [암닐]’에서는 음절 말 평파열음화,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나
는데, 음절 말 평파열음화는 ‘앞’이라는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하고, ㄴ 첨가와 비음화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③ 36. ② 37. ① 38. ⑤ 39. ③ 40. ② 41. ⑤ 42. ④ 43. ④ 44. ①
4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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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과 ‘일’이라는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한다. ⓒ ‘넣고 → [너코]’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데, ‘넣-’과 ‘-고’라는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한다. 
ⓔ ‘굳이 → [구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데, ‘굳-’과 ‘-이’라는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장미꽃 → [장미꼳]’에서는 음절 말 평파열음화가 일어나는데, 이러
한 음운 변동은 ‘장미’와 ‘꽃’이라는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라는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한다. ⓓ ‘걱정 → [걱쩡]’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
나지만, ‘걱정’은 단일어이므로 이러한 음운 변동이 형태소 경계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7.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보고져’에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이 쓰였다. 따라서 문법적 
수단을 통해 객체인 ‘너희 스승님’을 높이는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舍利弗’에는 객체 높임의 조사 ‘’가 쓰였다. 따라서 문법적 수단
을 통해 객체인 ‘舍利弗(사리불)’을 높이는 것이다. ③ 조사 ‘’와 객체 높임의 동사 
‘다’는 둘 다 객체인 ‘世尊(세존)’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다. ④ 조사 ‘께’는 ‘이모
님’을 높이는 데 쓰이고, 동사 ‘모시다’는 ‘어머님’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다. ⑤ ‘선생
님’이 주체이고, ‘그 아이’가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 높임의 동사 ‘여쭈다’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8. 형태소의 종류
정답해설 : ‘찾아냈다’는 ‘찾- + -아 + 내- + -었- + -다’로 형태소 분석이 되며, ‘찾
-’과 ‘내-’는 ㉡에 속하고 ‘-아’, ‘-었-’, ‘-다’는 ㉢에 속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대명사 ‘우리’와 부사 ‘드디어’는 ㉠에 속한다. ② ‘비’, ‘길’은 ㉠에 
속하고, ‘를’, ‘을’은 ㉢에 속한다. ③ ‘맞다’의 어간 ‘맞-’은 ㉡에, ‘맞서다가’의 접두
사 ‘맞-’은 ㉢에 속한다. ④ ‘바람’은 ㉠에 속하고, ‘에’는 ㉢에 속한다.

39. 피동 표현
정답해설 : ‘밝혀졌다’는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
러내 알리다’의 뜻을 지니는 동사 ‘밝히다’에 ‘-어지-’가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
에 해당하는 예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입히다’는 동사 ‘입다’에 ‘-히-’가 결합한 형태이지만, 이때의 ‘-히-’
는 피동 접사가 아니라 사동 접사이다. ② ‘건네받다’의 ‘받다’는 ‘다른 사람이 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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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의 뜻을 지니는 동사이다. ④ 이 문장은 자연적으로 발
생하는 사태를 표현하는 경우가 아닐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다.’처
럼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있다. ‘존경받다’는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⑤ ‘이루다’는 타동사이므로 ‘-어지-’가 결합한 ‘이루어지다’는 ㉤에 해당하는 예가 아
니다.

[40~43] 매체

40.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에서 ‘가입자 10만 명 돌파’는 기자의 발화 내용 중 ‘제도 실시 후 ~ 십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를 요약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문형으로 표현된 
‘나도 가입해 볼까?’는 기자의 발화 내용을 요약 진술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라기보다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 가입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유발
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 보도의 주요 제재인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를 부각하기 위
해서 해당 글자를 다른 글자에 비해 더 크고 굵게 제시하였다. ③ ㉢에서는 ‘전 국민 
누구나’와 같이 제도에 가입 가능한 대상과 누리집 주소를 추가로 제시하여 정보의 
구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④ ㉣은 관계자의 발화 내용을 자막으로 제시한 것으로, 의
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를)’, ‘(앞으로)’,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와 같이 관계자의 발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보완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은 뉴스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뉴스 방송이 끝난 이후 방영될 프로그램
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4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에 쓰인 ‘만큼’은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에서는 ‘만큼’을 통해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라는 
점이 이어지는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근거임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서 보조 용언 ‘있다’는 ‘화제가 되고 있는’에 쓰이기 때문에 제도
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의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
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해당 문장에서는 ‘탄소 중
립을 실천함’에 더해 ‘포인트를 받음’도 가능함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장단
점을 아우르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의 ‘자’는 ‘말
이나 행동을 할 때 남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하는 감탄사’로, 누리집 가입을 
재촉하려는 의도로 쓰인 것이 아니다. ④ ⓓ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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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어미이다. ‘-겠-’이 추측을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해당 문장에서는 추측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42.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정답해설 : 학생 4는 누리집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좀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실현 가능성 측면보다는 더 많은 사람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 제시 
여부의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은 보도에서 제시한 ‘세제나 화장품의 용기를 다시 채워’ 쓰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측면을 부정적으
로 판단하였다. ② 학생 2는 ‘다회 용기 사용이나 전자 영수증 받기’와 같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③ 학생 3
은 ‘과도한 탄소 배출 때문에 세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
면서 보도 내용이 시의적절하다고 보았다. ⑤ 학생 5는 기존의 탄소 포인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차이점을 모르겠다는 점을 지
적하면서 보도 내용의 충분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43.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나)에서는 (가)에 제시된 가입자 증가 현황 이외에 증가 원인을 추가한 부
분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제도 가입자가 지닌 환경 의식을 표현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에 제시된 ‘배달 음식 주문할 때 다회 용기 선택!’, ‘세제나 화장
품의 용기는 다시 채워 쓰기!’, ‘물건 살 때 전자 영수증 받기!’는 (가)에 제시된 제도
의 실천 항목 중 수용자인 청소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는 (가)에 제시된 누리집 주소 이외에 QR코드를 함께 제시
하여 수용자가 좀 더 쉽게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나)는 돼지저금통
과 돈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에 가입하여 얻을 수 있는 경
제적 혜택을 인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수용자로 삼는 
(가)와 달리 (나)는 ‘◇◇고 친구들’로 수용자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나)에는 ‘◇◇고
등학교 환경 동아리’라는 생산자가 명시되어 있다.

[44~45] 매체

44.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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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 진행자의 발화 중 ‘필요한 꽃잎 숫자만큼 반복해야 하는데 ~ 이만큼 미리 
만들어 뒀지요!’를 통해서 접속자의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인 과정을 생략하겠
다는 기획 내용이 방송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숫자만큼 꽃잎을 만
들어야 하지만 같은 과정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경우 접속자들이 지루함을 느껴 이탈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진행자의 발화 중 ‘혼자서 설명하고 시범까지 보이려니’를 통해서 제
작진을 출연시켜 인두로 밀랍을 묻히는 과정을 함께해야겠다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③ 진행자의 발화에서 마름질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것에 대비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진행자의 발화에서 방송에 대한 긍정
적 평가와 고정 시청자 등록을 부탁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진행자의 발화에
서 마무리 인사 전에 채화 만드는 과정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45. 수용자 특성
정답해설 : [C]에서 ‘꼼꼬미’는 방송에서 이미 제시된 내용을 다시 보여 줄 것을 요청
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빛세종’은 ‘채화’ 중 ‘채’의 뜻을 질문하여 진행자가 방송 내
용을 보충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B]에서 ‘햇살가득’은 만들 꽃을 골라 달라
는 진행자의 발화에 대해 ‘월계화’를 만들어 달라고 밝힘으로써 진행자가 내용을 선정
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④ [D]에서 ‘아은맘’은 진행자가 ‘궁중 채화 전시회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전시회 지난주에 이미 시작했어요’라는 정보
를 제공하여 제시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⑤ [E]에서 ‘영롱
이’는 ‘오늘 진짜 우울했는데’ 방송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자신의 감정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진행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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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독서

[1-3] 독서 이론,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
지문해설 : 이 글은 글을 읽는 독자의 사고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눈동자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독자의 눈동자 움직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눈동자를 단어에 멈추는 고정, 고정과 고정 사이에 일어나는 도약을 
보였는데, 독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중요도나 친숙함 정도에 따라 눈동자의 고정 시간
과 횟수, 도약의 길이와 방향이 달랐다. 독자가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일
수록 고정 시간이 길었고, 고정 횟수도 많았다. 독자가 글의 진행 방향대로 읽어 가
다가 되돌아와 다시 읽는 경우도 있어, 이때의 도약은 글의 진행 방향과 다르게 나타
났다. 또한 중요하거나 생소한 단어가 연속될 때는 그 단어마다 도약의 길이가 짧았
다.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은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변화하는데, 읽기 능
력이 발달하면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고,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이 자주 일어
난다. 또한 이미 읽은 단어를 다시 확인하려는 도약, 앞으로 읽을 단어를 먼저 탐색
하는 도약 등도 빈번히 일어난다.
  [주제]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글을 읽는 독자의 사고 과정이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된다고 
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글
을 읽을 때 독자의 눈동자는 그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받아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1문단에서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은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하였다. 따라서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이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③ 3문단에서 읽기 능력이 발달하
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글을 읽거나 전에 읽었던 글을 다시 읽을 때, 고정 횟수와 고
정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이처럼 독자가 느끼는 글의 어려움의 정도는 독자의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독자
가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고, 고정 횟수도 많다고 

■ [공통: 독서·문학]

01. ① 02. ④ 03. ① 04. ③ 05. ① 06. ⑤ 07. ⑤ 08. ③ 09. ① 10. ②
11. ④ 12. ② 13. ④ 14. ② 15. ⑤ 16. ⑤ 17. ① 18. ④ 19. ② 20. ③
21. ④ 22. ① 23. ④ 24. ⑤ 25. ⑤ 26. ④ 27. ③ 28. ⑤ 29. ④ 30. ③
31. ③ 32. ④ 33. ③ 3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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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는 단어의 중요도나 친숙함이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밝힌 것으로, 독자가 자신에게 친숙한 단어일수록 중요하게 판단한다고 밝힌 것이 
아니다. ⑤ 2문단에서 중요한 단어가 연속될 때에는 그 단어마다 눈동자가 멈추면서 
도약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빈도
가 높을수록 눈동자의 고정이 빈번히 발생함을 짐작할 수 있다.

2.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A]에서는 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고, 고
정 횟수가 많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에서 학생은 글의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에 집
중하며 읽었다고 하였다.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이라면 학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일 것이므로, 이 단어들을 읽을 때에는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단어들을 읽을 
때보다 고정 시간이 길고, 고정 횟수가 많았을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독자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읽으
며 이러한 단어를 읽을 때 고정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에서 학생은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단어만 확인하는 읽기를 했으므로, 이러한 단어를 읽을 때 고정이 일어났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A]에서는 도약이 관찰될 때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처럼 글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읽어 나갈 때 
도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을 짐
작할 수 있다. ③ [A]에서는 중요하거나 생소한 단어를 읽을 때 독자가 글의 진행 방
향대로 읽어 가다가 되돌아와 다시 읽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도약은 글의 진행 방향
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 앞에 읽었던 부분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에
서 생소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글이 진행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도약이 
나타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A]에서는 생소한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다고 하
였다. ⓔ에서 익숙한 단어인 ‘대신하여’와 달리 생소한 단어인 ‘파피루스’와 ‘양피지’
를 하나씩 확인하며 읽었다고 했으므로, 중요하지 않고 익숙한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동일한 길이의 문장을 읽을 때보다 고정 시간이 길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 독서의 방법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서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은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서 변화
한다고 하였다. 즉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익숙한 글을 읽을 때 단어마다 눈동자를 고
정하지는 않게 되어 이전보다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어들고 긴 도약이 자주 일
어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이 변화한 것은 읽기와 관련한 지식이 
많아지고 적절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꼼꼼히 읽으면 단어에 대한 고정 횟수와 고정 시
간이 늘어날 것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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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의 이유로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배경지식
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의 이유로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④ 3문단에
서 ㉠의 이유로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아는 단어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는 배우고 익힌 내용이 쌓여 글에 아는 단어가 많아졌을 때와 관련이 
있다. ⑤ 3문단에서 읽기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글에서 중요한 단어를 정
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4~9] 주제 통합

[4~9] 인문, (가)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 / (나)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에 대한 비판
지문해설 : (가)는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자본주
의는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 
예술은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
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동일화에 저항하는 비동일성을 지녀
야 하며, 따라서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
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
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주제] 아도르노의 대중 예술 비판과 미학 이론

지문해설 : (나)는 아도르노 미학의 의의를 제시하고, 그의 미학이 지닌 한계를 지적
하고 있다.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
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하고 미적 체험을 비정형적 형태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함으로
써, 예술가의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아도르
노의 미학은 예술 영역에서의 동일화를 비판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전위 예술의 관
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아도르노의 주장과 
달리, 전위 예술이 아닌 작품에서도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
으며, 대중 예술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주제]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에 대한 비판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는 2문단에서 ‘동일성’, ‘비동일성’ 등의 개념을, (나)는 2문단에서 ‘미
메시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가)에 ‘동일성’, ‘비동일성’ 등의 개념이 변
화하는 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가)의 2문단에서 서로 다른 가치 체계가 하나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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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체계로 환원되는 동일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개념의 변화 과정이 아니
라 동일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는 예술이 사회적 산물이며 따라서 예술 작품에는 사회의 고통스
러운 상태가 침전되어 있어야 한다는 아도르노의 예술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나)는 아도르노의 예술관이 지닌 의의를 제시하고, 그것의 한계에 대해 비판적 입장
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아도르노의 예술관을 글의 화제로 삼아 
글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가)는 3문단에서 쇤베르크의 음악을 제시함으로써 동일화에 
저항하는 전위 예술의 예를 들고 있다. (나)는 1문단에서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
을 제시하고, 2문단에서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을 재
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④ (가)는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해 설명
하면서 다른 이의 견해는 인용하고 있지 않다. 반면 (나)는 4문단에서 아도르노의 미
학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을 강화하기 위해, 작가의 주관이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
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⑤ (가)는 
동일성, 비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나)
는 이러한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에 대해 1문단에서 예술과 사회의 관계로써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과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을 그 의
의로 제시하면서, 2~4문단에서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된다는 점,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등 그의 미학 이론이 지닌 한
계를 지적하고 있다.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가 보기에 대중 예술은 예술의 본질을 상
실하고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
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문화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
과 대중 예술은 모두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로 동일화된 것이다. 즉 양자는 상품
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므로,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이 표준화된 상품으로 
규격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된다
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중 예술은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한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이 예술의 본질을 상실한 채 상품으로 전락했으며, 이는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따
라서 대중 예술은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
에 불과하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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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 한다고 보며, 대중 예술은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중 예술은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
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했으며, 그것의 규격성으로 인
해 개인의 감상 능력이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이 상실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중 
예술은 문화 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
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6. 숨겨진 전제 파악
정답해설 :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
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예술가의 주관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이때 세계의 본
질은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되며, 이에 대한 미적 체험은 감각적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
는 미메시스가 부정되는데, 그 이유는 아도르노의 미학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 즉 예술가의 주관을 직접 드러내는 대신에 비정형적인 형태만을 통해 부조리를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에 예술 작품에
서 주관의 재현이 부정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미메시스에서의 재현이란 예술가의 주관이 
감각 가능한 대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가 강조한 미
적 체험은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된다. 따라
서 아도르노의 미학에서 정형적 형태는 도외시되며, 예술가의 주관도 재현되지 않는
다. ②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미메시스에서의 재현이란 예술가의 주관이 감각 가능
한 대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가 강조한 미적 체험은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된다. 즉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예술가의 주관이 재현되지 않으며,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 작
품의 감상자로 전환되지도 않는다. ③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의 미학에서 
미적 체험의 대상은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이며, 이러한 세계의 본질은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된다. 따라서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
질로 변화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는 ㉠의 이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
다. ④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미메시스에서의 재현이란 예술가의 주관이 감각 가능
한 대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가 강조한 미적 체험은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미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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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과정에서 예술가의 주관은 작품에 재현되지 않으며,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
의 주관으로 왜곡되지 않는다.

7.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예술이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
장한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전위 예술은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한다. 따라
서 아도르노의 미학이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한다는 (나)의 비판
에 대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 예술의 본질
이므로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을 동일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며, 전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을 통해 대중 예술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즉 동일화된 
상품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며, 2문단을 통해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진정한 예술은 이
러한 동일화를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화
가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전위 예
술은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며,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
력에 저항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동일성이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이 상품
의 교환 가치라는 동일성으로 환원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대중 예술에서 비동일
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전위 예술
은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므로 전위 예술이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
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전위 예술의 속성
에 의해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가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가)의 3문단에서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
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다는 것을 높게 
평가하며, 이는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
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에 따
라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가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2문단에서 예술은 비동일성을 지녀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대
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아도르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현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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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 첫 번째 작품은 얼굴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고, 학생은 이에 대해 불편한 감정만 느꼈다. 따
라서 A에 따르면,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다. ② (가)의 1문단에서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는 아도르노
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작품은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으로, 작품
에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대중 매체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
져서 좋았다는 학생의 진술을 볼 때 학생은 대중 매체와 같은 문화 산업의 논리에 동
일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학생이 느끼는 익숙함은 A에 따
르면 대중 예술에 은폐된 현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다. ④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
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
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B에 따르면, 첫 번째 작품의 
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작품은 사회에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
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다. 따라서 B에 따르면,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이지만 그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
를 이용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다.

9.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는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지다.’라는 뜻의 ‘전락하다’의 사동사
이므로, ‘더 보태거나 빼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주고 다른 것을 받다.’라는 뜻의 ‘맞바
꾸는’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는 ‘따로 떨어지게 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동떨어진’으
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③ ⓒ는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보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바라보는’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④ ⓓ는 ‘남의 재물이나 권
리, 자격 따위를 빼앗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빼앗는다’로 바꾸는 것은 적절
하다. ⑤ ⓔ는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다.’라는 뜻의 단어이므로, ‘찾아내는’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10~13] 독서 

[10~13] 사회, 유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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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해설 : 이 글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상속인은 유류
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을 무상 취득자
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보다 가치가 적을 때에는 물건에 대한 지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
지만, 무상 취득자의 노력으로 물건의 시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
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한 지분을 계산할 때에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주제] 유류분권의 개념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

10.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
받은 이익을 뺀 값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전부가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에 포함된
다. 따라서 유류분권의 보장 범위가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유류분권은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1문단에 따르면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권
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에는 상속인이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
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2문단에는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
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류분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무상 처분된 재산이지 다
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아니다. ⑤ 1문단에 따르면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에
는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즉 무
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
다.

11.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에나,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하더라도 무상 취득자와 유류분권자가 합의를 하
였을 때에는 돈으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재산 자체를 반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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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되고, 무상 취득자와 유류분권자가 합
의를 하지 않은 경우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류분권자가 유
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
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 따르면ㅠ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게 된다. 그러므로 유류분권자는 물
건이 한 개일 때,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몫인 지분을 반환받
을 수 있다. ② 4문단에 따르면 ‘지분’은 하나의 물건(무상 처분된 재산)에 대해 소유
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진 경우, 각자의 몫을 뜻한다. 유류분 부족액이 커지면 물건에 
대한 유류분권자의 지분도 커지게 된다. 이때 무상 취득자는 유류분권자에게 더 많은 
몫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지분이 작아진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무상 처분된 재산 자체
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⑤ 4문단에 따
르면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을 때 유류분권자는 지분을 반
환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진다. 양자 간의 
합의를 통해 유류분권자가 무상 처분된 물건 대신 돈을 반환받을 수는 있으나,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2.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유류분의 정의는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피상속
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무상 처분된 재산도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 계산을 할 때는 상속 개시 당
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
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산정한다. 즉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는 
가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유류분이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한다는 것
은 유류분의 취지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관련이 없다. ③ 유류분의 취
지는 피상속자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지 무상 취득자의 노
력에 대한 보상과는 관련이 없다. ④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
람들의 몫이 지분으로 반영되는 것은 유류분의 취지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기
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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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따라서 상속 개시 후의 가치 변동까지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
를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때 유류분은 (A 물건의 가치+B 물건
의 가치)×1/2, 즉 (300+100)/2=200이 되므로 여기에서 이미 상속받은 재산 100을 
뺀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 된다.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A 물건에 대한 병의 지분은 
100/700이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1/3이 아니라 1/7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라면 상속 개시 시점
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때 유류분은 (700+100)/2가 되므로, 
여기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 100을 뺀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 된다. ②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가 700이므로 병이 반환받을 수 있는 지분은 
300/700, 즉 3/7이다. ③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라면 무상 취
득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때 유류분은 (300+100)/2이므
로, 여기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 100을 뺀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⑤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인 B 물건의 시가는 100이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
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은 200이고,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는 400이다. 갑의 재산 
100은 두 경우 모두 병이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갑으로부터 병이 얻을 수 있는 이
익은 동일하다.

[14~17] 독서

[14~17] 기술, 검색 엔진의 웹 페이지 순서 결정 
지문해설 : 이 글은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웹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순서를 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 중요도는 웹 페이지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웹 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고,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눠진다. 이때 A가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이 실제 받는 값은 사용자들이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인 댐핑 인자를 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한편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 페이지의 수, 웹 페이지
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해당 검색어가 많을수록, 검색어를 
포함한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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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는 높아진다. 
  [주제]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한 항목인 중요도
와 적합도를 구하는 방법 

14.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댐핑 인자는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 페이지로 이
동하지 않을 확률을 반영한 값이다. 그 비율이 20%이면 댐핑인지가 0.8이라고 하였
으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는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는 커진
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검색 엔진은 웹 페이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
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그러므로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작성되는 것이 아니다. ③ 
2, 3문단에 따르면 링크 분석 기법은 적합도를 값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④ 3문단에 따르면, 특정 웹 페이지의 중요도는 
해당 웹 페이지를 링크한 각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은 값의 합이다. 여기에 다른 웹 
페이지에 나눠 주는 값을 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인덱스는 
단어를 알파벳 순서로 정리한 목록이다. 검색 엔진이 검색 결과를 제시하는 순서는 
중요도와 적합도를 비롯한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인덱스에 정렬된 것
처럼 알파벳 순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15.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 따르면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
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해당 
주제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음)를 간략하게 설명(전체 웹 페이지의 평
균 글자 수에 비해 글자 수가 적음)하되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해당 검색
어가 많이 나옴)하면 ㉡이 높아진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을 높이려면 다른 많은 웹 페이지가 ㉠을 높이고자 하는 웹 페
이지를 링크해야 한다.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웹 페이지에 나열하거나 유명 
검색 사이트에 링크를 하는 것은 ㉠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③ 웹 페이
지에 포함된 단어가 알파벳 앞 순서에 있는 것과 ㉡은 관련이 없다. ④ 다른 많은 웹 
페이지들이 링크하도록 하는 것은 ㉠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을 높이는 것과
는 관련이 없다. 전체 글자 수를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많게 하면 
㉡은 오히려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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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e에서 c로 링크가 추가되면 c의 중요도는 b와 e로부터 받은 값의 합이 
된다. e의 중요도는 16이고, 이를 b와 c에 8씩 균등하게 나누어 주게 된다. 여기에 
댐핑 인자 0.5를 곱하면 b와 c가 e로부터 받는 값은 각각 4이다. 한편 b는 이렇게 
받은 값을 a와 c에 2씩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데, 댐핑 인자 0.5를 곱하면 b로부터 c
가 받는 값은 1이 된다. c가 b와 e로부터 받은 값은 각각 1과 4이므로 이를 합한 중
요도는 5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의 중요도는 d와 b로부터 받은 값의 합이다. d로부터는 16에 댐핑 
인자 0.5를 곱한 8을 받는다. b는 e로부터 16에 댐핑 인자 0.5를 곱한 8을 받아 이
것을 a와 c에 균등하게 나누어 주므로, b에서 a로 가는 값은 4에 0.5를 곱한 2가 된
다. 따라서 a의 중요도는 8과 2의 합인 10이 된다. ② a가 d로부터 받는 값은 8이고, 
b로부터 받는 값은 2이다. 따라서 두 값은 다르다. ③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c는 b로부터 8×0.5의 값을 받게 된다. b의 중요도는 e로부터 받은 16×0.5이기 때문
에 두 값은 다르다. ④ e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e의 중요도 16은 a와 b에 균등
하게 나눠진다. 8에 댐핑 인자를 곱하면 b의 중요도는 4가 된다.

1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는 ‘일정한 시간, 시기, 범위 따위에서 벗어나 지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정이 넘었다.’에서 ‘넘다’는 문맥상 자정이라는 일정한 시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와 가장 가깝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가다.’의 의미이다. ③ ‘경계를 건너 지나다.’
의 의미이다. ④ ‘어려움이나 고비 따위를 겪어 지나다.’의 의미이다. ⑤ ‘일정한 곳에 
가득 차고 나머지가 밖으로 나오다.’의 의미이다.

[18~21] 문학

[18-21] 고전 산문 – 작자 미상, ‘정수정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여성 주인공 정수정의 시련과 고난 극복 과정, 무용담 등을 그
린 여성 영웅 소설이자 군담 소설이다. 정수정은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자 남장을 하
고 과감히 남성 위주의 사회에 뛰어들어 장원 급제를 이루고 국가에 공을 세운다. 이 
과정에서 남장은 정수정이 여성이라는 사회적 한계를 뛰어넘어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한 남장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임금은 정수정을 대원수
에 임명하는데, 이러한 점은 정수정의 영웅적 능력을 사회적으로 공인받게 하는 역할
을 한다. 그리고 정수정이 대원수로서 중군장인 남편 장연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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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위기를 극복해 내는 장면에서는 주인공 정수정의 영웅적 면모가 극명하게 나타
난다. 또한 가문의 원수를 갚는 장면에서는 주인공의 효녀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
다. 정수정이 여성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남성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큰 공을 세
우는 것은 조선 후기 여성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 정수정의 고난 극복과 영웅적 활약

18.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한복’은 ‘정수정(대원수)’의 명령을 받고 군사를 지휘하여 ‘진량’의 귀양지
로 가서 그를 결박하여 본진으로 돌아왔다. 그 후 본진에서 ‘정수정’이 무사에게 호령
하여 ‘진량’을 처형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정 상서’가 병이 있어 상소하고 ‘황제’의 탄생일 조회에 불참하자 
‘진량’은 ‘정 상서’가 간악한 인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모함했다. ‘황제’는 자
신이 가장 총애하는 ‘진량’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정 상서’를 처벌하려 하고 있다. 
② “정 상서의 죄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벌로 다스리오리까?”를 통해 ‘중관’이 ‘황제’
에게 ‘정 상서’를 처벌하기에는 그 죄가 분명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중관’이 ‘정 상서’의 집에 가서 ‘황제’의 명을 전하니 ‘정 상서’는 “내 일
찍 국은을 갚을까 하였더니 소인의 참언을 입어 이제 귀양을 가니 어찌 애달프지 않
으리오.”라고 말하고 있다. 즉 ‘정 상서’는 자신이 소인인 ‘진량’의 참언 때문에 뜻하
지 않게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⑤ 아들인 ‘장연’의 말을 듣고 ‘태부
인’이 원통하고 분한 심정을 드러내자 ‘원 부인’과 ‘공주’는 “정수정 벼슬이 높으니 능
히 제어치 못할 것이요,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제는 노하
지 마소서.”라고 아뢰며 시어머니인 ‘태부인’을 진정시키고 있다. 

19.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 앞의 내용을 보면 이미 ‘정 상서’는 ‘중관’을 통해 자신이 귀양을 가게 
되었다는 비보를 들었다. ㉡은 ‘사관’이 ‘정 상서’에게 빨리 귀양지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재촉하는 말이지, ‘정 상서’로 하여금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말
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진량’은 ‘정 상서’가 병으로 ‘황제’의 탄생일 조회에 불참하자 이를 
이용하여 ‘정 상서’를 모함하고 있다. ③ ㉢ ‘정 상서’가 귀양지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인’과 ‘정수정’은 혼절하게 되었다. ④ ‘정수정’이 침입한 ‘호왕’을 격파하자, 
‘황제’는 ‘정수정’의 공을 인정하여 그녀를 좌각로 평북후를 봉해 ‘정수정’의 노고에 
보답했다. ⑤ ㉤ 앞의 내용 중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이에 시녀를 정하여 서찰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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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청주로 보내니라.’를 통해 ‘태부인’이 ‘원 부인’과 ‘공주’의 조언을 듣고 ‘정수정’에
게 기주로 오라는 화해의 편지를 보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다음의 ‘기뻐 즉시 회
답하여 보내고 익일에 행장 차려 갈새’로 볼 때, ‘정수정’은 ㉤으로 전쟁에서 ‘장연’을 
징계한 일로 인한 걱정을 덜며 떠날 채비를 하게 된 것이다.

20.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첩서’는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하는 글이다. ‘정수정’은 ‘호왕’을 격파
하고 승전하였다는 내용인 ⓑ를 작성하여 ‘황제’에게 올린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장계’는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문서이다. ‘정 상서’가 귀양지인 절강에서 죽자 절강을 다스리
던 관리인 ‘절강 만호’가 ⓐ를 작성하여 ‘정 상서’의 죽음을 ‘황제’에게 보고한 것이
다. ② 이 글에서 ‘절강 만호’는 ‘황제’와 갈등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④ 
‘대군을 지휘하여 경사로 향하여 여러 날 만에 궐하에 이르니, 황제 백관을 거느려 
대원수를 맞아 치하하시고’로 볼 때, ‘정수정’은 승리를 보고하는 첩서를 먼저 올린 
후 경사(수도)로 개선하여 ‘황제’를 직접 만난 것이다. 이 글에서 ‘정수정’이 ‘황제’와
의 대면을 피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며, 대면을 피할 목적으로 ⓑ가 작성된 것도 
아니다. ⑤ ‘정 상서’가 죽었다는 소식은 ‘절강 만호’가 ‘부인’에게도 알렸고, ‘호왕’을 
격파했다는 소식은 ‘황제’가 백관을 거느리고 ‘정수정’을 맞아 치하하는 상황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와 ⓑ 모두 황제 외의 사람들에게 소식
이 알려진 것이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 ‘정수정’의 고민은 <보기>의 국가적 위기
를 해결하는 영웅이면서도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인 ‘정
수정’의 서로 다른 역할과 관련한 갈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정수정’의 답답한 심사는 시어머니인 ‘태부인’의 편지를 받으면서 해소가 되고 있
다. 이 글에서 ‘정수정’이 답답한 심사 때문에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
가고 싶어 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정수정’이 ‘진량’의 귀양지를 물은 후 ‘한복’에게 철기를 거느리고 가
서 ‘진량’을 결박하여 오라고 명하는 내용에서 부친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정수정’이 무사를 시켜 ‘진량’의 머리를 벤 후 제상을 차려 부친의 
제사를 지내는 내용에서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
의 넋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호왕’의 침입에 맞서 출전한 군대에서 아내
인 ‘정수정’은 대원수이고, 남편인 ‘장연’은 그 부하인 중군장의 임무를 맡고 있다. 
‘태부인’이 ‘장연’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왔다며 통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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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은 자신의 며느리인 ‘정수정’이 군대의 지위를 내세워 남편인 ‘장연’을 함부로 대
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정수정’이 기주
로 갈 때 ‘홍군 취삼으로 봉관 적의에 명월패 차고 수십 시녀를 거느’리고 이동하며, 
용맹한 장수인 ‘한복’이 ‘정수정’을 호위하는 상황을 통해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주에 도착하여 ‘태부인’에게 예의를 보이고 ‘태부인’을 지
성으로 섬기는 모습에서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함을 알 수 있다. 

[22~27] 문학

[22-27] 갈래 복합 - (가) 박두진, ‘별-금강산시 3’ / (나) 신경림, ‘길’ / (다) 백석, 
‘편지’
지문해설 : (가)는 마치 한 편의 기행문처럼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1연과 2연에서는 금강산에 들어오는 과정을 묘사하
고 있는데, 먼 곳을 떠나 점차 금강산의 자연에서 인간적 번뇌마저 잊는 모습을 그리
고 있다. 3연과 4연에서는 금강산에서 본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다양한 음성 상징어
를 활용하여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5연과 6연은 바다와 산이라는 공간에서 
모두 별이 뜬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내면을 그리고 있다.
  [주제]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동화되는 과정

지문해설 : (나)는 길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
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어떤 ‘사람들’은 길이 외부
에 있다고 여기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길이 사람들에게 시
련을 주는 이유도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길이 내부로 
나 있다고 여기는데, 이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처럼 이 작품은 시적 대상인 ‘길’을 의인화하여,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내면을 가꾸는 삶의 중요성

지문해설 : (다)는 ‘당신’에게 자신의 체험을 친근하게 말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편지 
형식의 수필이다. 글쓴이가 ‘당신’에게 전달하려는 두 이야기는 모두 ‘밤’과 관련된 것
으로,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이 담겨 있다. 먼저 개인적 경험은 ‘당신’에게서 
받은 ‘수선화 한 폭’을 보며 떠올린 글쓴이의 사랑 이야기로, 글쓴이에게 아름답지만 
슬픈 감정을 환기하게 한다. 공동체적 경험은 복을 맞이하는 밤에 고향의 동네 처녀
들이 잠시 용인된 일탈을 하며 즐거워하던 이야기로, 야생적 생명력이 넘치던 고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밤과 관련해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상반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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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경험한 글쓴이의 두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주제] 밤과 관련하여 슬픔과 즐거움을 환기하는 두 경험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가을날 곱게 떨어지는 ‘낙엽’을 ‘낙화’에 빗대고 있으며,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난만한 ‘꽃’에 빗대고 있다. 비유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운 속성을 드
러내고 있는 것이다. (나)에서는 ‘길’을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에 빗대고 있다. 
마치 사람처럼 길을 바람직한 인생에 대해 깨달음을 전달하는 존재로 표현한 것이다. 
(다)에서는 ‘나’가 좋아했던 ‘처녀’를 ‘수선’에 빗대고 있다. 자연물을 통해 ‘처녀’의 아
름다움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이처럼 (가)~(다)에는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
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는 어젯밤 머물렀던 어촌을 회상하며 오늘 산장에서의 경험이 지
닌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다)에도 과거에 사랑했던 여인과 정월 대보름 무렵의 
고향 모습을 회상하며 여인과 고향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길
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현재형 시제로 표현하고 있을 뿐, 과거 회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에는 ‘아아’와 같은 감탄사를 활용하여 금강산에서 본 자연의 인상을 표
현하고 있다. 그러나 (나)와 (다)에는 영탄적 어조가 아니라 담담한 어조로 새로운 깨
달음을 전달하거나 특정 인물과 공간에서 환기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④ (가)에는 
‘-더니라’처럼 예스러운 종결 표현이 쓰였다. 그러나 (나)에는 ‘-는다’, (다)에는 ‘-ㅂ
니다.’처럼 현재에도 흔히 쓰이는 종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⑤ (가)에는 ‘풍설’, ‘낙
엽’, (나)에는 ‘꽃’, (다)에는 ‘유월’, ‘육보름’ 등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쓰였다. 그
러나 이들은 모두 특정 대상과 시간을 드러낼 때 활용될 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데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2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세상 사는 이치’는 길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세상 사는 슬기’
를 이르는 것으로, 이는 길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닌 생각과 관련이 
있다.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낸 사람은 길이 밖이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로, 길이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친다고 여기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연과 2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금강산에 왔던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1연에서는 ‘화안한 골 길’을 거쳐 왔으며 2연에서는 ‘백화 앙상한 사이’를 지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화안한 골 길’과 ‘백화 앙상한 사이’는 화자가 금강산
에 올 때 만난 자연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② 5연에서 화자는 어촌에서 본 ‘바다의 
별들’이 장엄하다고 느꼈고, 6연에서는 산장에서 본 ‘하늘의 별들’이 꽃처럼 난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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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느꼈다. 따라서 <보기>의 설명처럼 화자는 이 별들을 통해 자기 내면에 투영된 자
연의 주관적 인상을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의 ‘벼랑 앞에’서 ‘낭패’를 보는 
사람은 자신들이 길을 만든 줄 아는 사람들로, 이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길을 이해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길이 이들에게 벼랑 끝에 세우는 좌절이나 시련을 경험하게 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우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의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는 산장에서 바라본 하늘에 별들이 아름답게 수놓은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고, (나)의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는 길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을 위해 길이 스스로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처럼 
(가)와 (나)의 각 구절에는 ‘별’과 ‘길’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24.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금강산으로 가는 ‘첩첩한 산길’을 
걷던 시간으로, 그때 화자는 ‘아득히’, ‘머언 생각에 잠기’었다고 했다. 따라서 ‘한낮’
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다)의 ‘아직 샐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도 남은 시간으로, 글쓴이는 이 시간에 당신이 좋아
할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 묻는다. 따라서 ‘이 남은 밤’은 당신에게 이야기를 계속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구월’은 고운 낙엽이 푸른 물 위로 떨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은 아니다. ② (다)의 ‘고요하니 즐
거운 이 밤’은 당신이 보내준 ‘수선화 한 폭’을 보며 수선화와 관련한 인물을 떠올리
는 시간으로, ‘당신’과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간은 아니다. ③ 
(가)의 ‘어젯밤’은 화자가 어촌에서 별이 장엄하게 뜬 모습을 보았던 시간으로, 화자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은 아니다. (다)의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은 육보름 
즈음 복을 맞기 위한 기대감으로 들뜬 고향의 밤으로, 글쓴이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
간은 아니다. ④ (가)의 ‘오늘밤’은 산장에서 밤하늘에 가득한 별을 바라보는 시간으
로,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은 아니다. (다)의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과거에 좋아했던 여인을 처음 알게 되었던 날로, 글쓴이가 그녀와의 만남을 후
회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은 아니다. 

25.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5연에서는 화자가 ‘동해안’에서 바다에 허다하게 뜬 별들을 보며 장엄함을 
경험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6연에서는 화자가 ‘산장’에서 하늘의 별들이 꽃과 같
이 가득 떠 있음을 경험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동해안’과 ‘산장’은 화자가 자
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한 유사한 속성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해안’에서 ‘산
장’으로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도 나타나 있지 않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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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피하기] ① 1연에서 ‘아득히’, ‘왔더니라’를 반복한 것은 화자가 떠나온 곳이 멀
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러한 화자의 처지는 금강산으로 가는 ‘첩첩한 산길’을 
거치는 오랜 시간 ‘머언 생각에 잠기어’ 있는 화자의 내면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② 
2연의 ‘물소리에 흰 돌이 되어 씻기우며’에서 ‘흰 돌’은 화자를 비유한 것으로, 이 돌
이 ‘물소리’에 씻긴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에 동화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③ 3연
의 ‘오래여 삭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재의 
모양이 만들어진 나무와 봉우리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 이
루어진 자연에서 풍기는 장엄한 분위기를 표상하고 있다. ④ 3연에서 ‘훌 훌 훌’은 흰 
구름이 날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4연에서 ‘쏴아’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호르
르르’는 낙엽이 낙화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자연 풍경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26.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해설 : [E]는 길이 밖이 아니라 안으로 나 있음을 아는 사람, 즉 진정한 길의 뜻
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이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길이 제 뜻
을 아는 사람에게 꽃과 그늘을 선사하는 모습을 나타낼 뿐, 길이 자신의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B]에서 ‘길’이 큰물을 내어 길을 끊음으로써 사람들이 길을 버리게 
한다고 했는데, 이는 [A]에서 ‘길’이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 구체적인 양상을 표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C]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길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
는 슬기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B]에서 사람들은 ‘길’이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 경험을 바탕으로 수용한 생각이다. ③ [C]에서 ‘사람들’은 길이 사람
들에게 슬기를 가르친다고 여기는데, [D]에서는 이런 생각이 진정한 길의 뜻을 깨닫
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⑤ [F]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길을 만들지 않
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는 [A]에서 자신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
들’과 대비된다. 

27.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글쓴이는 ‘육보름’과 관련해 자신이 고향에서 체험했던 일들을 ‘당신’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글쓴이는 ‘당신’에게 자신이 체험한 고향의 즐거운 풍속을 소
개할 뿐, ‘당신’과 자신의 경험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글쓴이는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이처
럼 ‘당신’을 편지의 수신인처럼 설정하여 직접 말하듯이 전달하는 방식은 독자에게 친
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②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과거에 좋아했던 처녀와 관련
된 이야기로, 그녀가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에 병을 얻어 시들어 간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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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이 이야기는 사랑했던 여인과 관련한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부잣집’의 ‘기왓장을 벗겨 오’거나 ‘부엌의 솥뚜껑을 들고 오’는 것은 일
탈 행위이지만, 이는 육보름이라는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새악시 처녀들’에게 잠시 
용인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⑤ ‘자깔자깔’은 복 맞이를 하는 ‘새악시 처녀들’이 물을 
길어 오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이고, ‘끼득깨득’은 육보름에 ‘새악시 처녀들’이 잠
시 용인된 일탈의 즐거움과 쾌감을 나타내는 소리이다.

[28~31] 문학

[28-31] 현대 소설 -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연작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 다섯 편 가운데 한 작품으로, 야
간 통행금지 상황을 내세워 한국 사회의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정치 상황을 조명하고 
있다. 주인공 ‘나’(철이)는 겨드랑이에 통증을 느끼고, 집 밖에 나가면 이러한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래서 금지된 밤 산책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며, 그러면
서 그는 서울 도심 곳곳을 찬찬히 관찰한다. 그리고 4‧19 혁명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벌이는 기괴한 매스 게임을 구경하고 5‧16 군사 정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주제] 1960년대의 억압적 시대 상황과 자유의 문제

28.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윗글에는 주인공이자 중심 인물인 ‘나’의 ‘겨드랑에 생긴 이변’과 그로 인
해 벌어진 사건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나’의 내적 반응이 ‘나’의 목
소리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윗글에는 ‘겨드랑에 생긴 이변’으로 인한 사건이 순차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윗글에는 ‘겨드랑에 생긴 이변’으로 인한 일련의 사건이 나타나 있으므로, 
유사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윗글에는 1인칭 주인공 서술자인 ‘나’에 의한 서술만 나타나 있으므로, 장면에 따
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윗
글에 ‘방’, ‘뜰’, ‘거리’ 등 공간 이동에 따른 ‘나’의 경험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 이외의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한 서술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9. 작품의 내용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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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 ④ ‘나’는 자신이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관청에서 정한 통행 
제 규칙을 지키면 겨드랑이가 ‘요절이 나고’ 결국 ‘죽을는지도 모른다’면서, 자신이 처
한 상황에 대해 고민한다. ‘나’가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고민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는 의사 앞에 있는 시간에 자신의 ‘겨드랑은 멀쩡했기 때문’에 의
사가 자신의 증상을 ‘전혀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다고 하고 있다. ② ‘나’는 자신이 
‘방에 있으면’ 겨드랑이가 쑤신 증상 때문에 제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뜰
의 어느 구석에 숨’는 행동을 하곤 했다고 하고 있다. ③ ‘나’는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 보면 미열이 있’었다고 하면서, ‘방’에서보다는 덜하지만 고
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다. ⑤ ‘나’는 ‘경관’을 만났을 때 몸을 숨기
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혁명가’, ‘간첩’, ‘도적놈’ 등과 자신을 비교해 보고 
있다.

30.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은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은 ‘경
관’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정신적 안정을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없고, ㉡은 신체적 회복
을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은 ‘통행 제한’이라는 제도적인 이유로 몸을 숨
기는 공간이므로, 윤리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고, ㉡은 겨드랑
이에 나타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숨긴 공간이므로, 정치적인 이유로 몸을 숨
기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④ ㉠, ㉡ 모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⑤ ㉠, ㉡ 모두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를 참고하면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한편 ‘나’에게 
있어서 산책의 ‘공리적인’ 목적은 겨드랑이의 통증을 없애는 것이었는데, <보기>를 통
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행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산책의 의미가 치료를 위한 행위에서 자유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
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를 참고하면 윗글에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작품에서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적 상황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보기>를 참고하면 파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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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파마늘’
이 돋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나’가 통증을 겪은 결과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난 점을 고려
하면, ‘파마늘’이 돋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을 암시한다
고 할 수 있다. ④ <보기>를 참고하면 윗글에서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
유를 향한 의지가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를 통해 정체불명의 파마늘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를 향한 의지를, ‘날개’
의 형상은 자유를 향한 의지가 심화된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를 
참고하면 윗글에는 자유를 향한 의지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윗글에서 ‘날개’가 ‘귓바퀴’ 같다고 한 것은, 여러 차례의 
산책 끝에 ‘날개’가 돋았지만 그 ‘날개’를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
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날개’가 ‘귓바퀴’ 같다는 점에 대해 ‘나’
가 느낀 부끄러움은, 여러 차례의 산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
웠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32~34] 문학

[32-34] 고전시가 - (가) 이현보, ‘어부단가’ / (나) 박인로, ‘소유정가’
지문해설 : (가)는 일찍이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어부가」를 이현보가 5수의 연
시조로 개작한 것이다.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가어옹(假漁翁)’으로 유유자적하면
서 임금과 속세의 정치를 생각하고 근심하기도 하는 당시 사대부 계층이 가졌던 의식 
세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강호의 정경이나 그곳에서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상투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제시하였다는 한계를 보였으며, 이는 훗날 
윤선도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어부사시사」를 짓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주제] 강호에서 자연을 벗하며 유유자적하는 어부의 삶

지문해설 : (나)는 17세기 무렵 박인로(1561~1642)가 정구(1543~1620)와 함께 대구에 
머물렀을 때 소유정(小有亭)이라는 누정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표현
한 가사 작품이다. 다양한 비유와 고사를 활용하여 소유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
경을 실감나게 묘사하였으며, 그 속에서 뱃놀이와 낚시를 하며 한가롭게 풍류를 즐기
는 안빈낙도의 삶과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라의 태평성대를 희구하는 마음을 노
래하고 있다.
  [주제] 소유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삶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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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 ㉣은 ‘~어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닻’을 드는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배의 운항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 자
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산두에 ~ 일고’와 ‘수중에 ~ 난다’가 서로 대구를 이루며 ‘산’, 
‘운(구름)’, ‘수(강)’, ‘백구’와 같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가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은 자연 경물인 ‘한운’과 ‘백구’를 ‘너’로 지칭하면서 
화자가 이들과 관계를 맺고, ‘일생’에 걸쳐 ‘좇아 놀리라’라며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
하고 있다. ③ ㉢은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이라는 자연 경물이 ‘석양에’, ‘눈’과 같이 
어지럽게 흩날리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
고 있다. ⑤ ㉤은 화자와 유사하게 강에서 뱃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인 중국 송나라 
때의 소식도 화자의 흥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비교하여 말함으로써 뱃놀이를 맘
껏 즐기는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33.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정답해설 : [B]에서 화자는 가을날 밤에 뱃놀이를 하던 중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강물
에 비쳐 마치 강물에 잠긴 것처럼 보이는 달 사이에 놓여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
래 앉’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화자는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표현하
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달은 시공간적 배경과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로 나타나 
있다.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강호 자연에서 ‘무심
(욕심이 없음)’을 느낄 뿐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지도 않다. ② [A]
에서 화자는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가을 달밤 정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달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④ [B]에서 화자는 가을의 계절감을 느끼
고 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는 달의 특성을 활용하거나, 이
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⑤ [A]와 [B] 모두 화자가 자
연에 은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두 화자 모두 달을 대화 상대로 삼고 있지 않고 위
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도 않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의 ‘추풍’은 ‘때마침 부는’ 것으로서 화자가 ‘반갑게’ 생각하며, 어촌으
로 ‘내 놀이’를 가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강풍’은 귀범(멀리 나갔던 돛단배가 돌아옴)을 돕는 자연 현상으
로서 뱃놀이의 흥취를 유지시키고 있으나,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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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피하기] ① (가)의 ‘어부’는 ‘십장 홍진’으로 표현된 속세의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면서 ‘인세(인간 세상)’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
고 한다. ③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모두 작은 배에 속한다. 이는 화자가 
강호 자연 속에서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
재라고 할 수 있다. ④ (가)의 ‘녹류에 고기 꿰어’는 강에서 잡은 고기들을 버드나무 
가지에 꿰어 모아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이며, 이는 강호 자연 속에서 유
유자적한 삶을 나타낸다. 그리고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내어’, ‘실컷 먹은’에는 
뱃놀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어 강호 자연 속에서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다. ⑤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일반 청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라고 노래하며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나)의 어부는 ‘벗’을 불러 
어촌에 와서 함께 흥겨운 뱃놀이를 하였으며, 이로부터 ‘희황천지를 오늘 다시 보는’, 
동파 적벽유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흥을 느끼고 그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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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 언어

[35~36] 합성 용언의 특성
지문해설 : 이 글은 ‘명사 + 동사’, 명사 + 형용사’로 구성된 합성 용언의 구성적 측면
과 의미적 측면에 따른 특성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구성적 측면
에서 합성 용언은 구성 요소 간의 문법적 관계에 따라 ‘주어-서술어’, ‘목적어-서술
어’, ‘부사어-서술어’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미적 측면에서는 구성 요소
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합성 용언과 본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합성 용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합성 용언 중에는 ‘나는 
학구열에 불타다’의 ‘불타다’와 같이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주제] 구성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 따른 합성 용언의 분류

35.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뒤돌아’는 ‘뒤로 돌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부사어와 서술어
의 관계를 보여 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값싸게’는 ‘값이 싸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주어와 서
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② ‘눈부신’은 ‘눈이 부시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
하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④ ‘밤새워’는 ‘밤을 새우다’의 의미이기 때
문에 ㉡과 동일하게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⑤ ‘앞서서’는 ‘앞에 서다’
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36.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의 ‘담쌓다’는 ‘담을 쌓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관계나 인
연을 끊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으며, ‘야식과’와 같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목말라’는 ‘목이 마르다.(물 따위가 몹시 먹고 싶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어떠한 것을 간절히 원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
이다. ② ⓑ의 ‘점찍어’는 ‘점을 찍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어떻게 될 것
이라고 또는 어느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으며, ‘간
식으로’와 같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④ ⓓ의 ‘녹슬지’는 ‘녹이 슬다.(쇠붙이가 산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③ 36. ③ 37. ④ 38. ⑤ 39. ④ 40. ⑤ 41. ② 42. ② 43. ① 44. ③
4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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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빛이 변하다.)’라는 의미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고 버려두어 낡거나 무디어지
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으며, ‘그녀는 노래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가 성립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의 ‘눈뜨게’는 ‘눈을 뜨
다.(감았던 눈을 벌리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잘 알지 못했던 이치나 원
리 따위를 깨달아 알게 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으며, ‘최신 이론에’와 같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37. 용언
정답해설 : ⓓ의 ‘(갈증이) 가셨겠구나’는 ‘가시- + -었- + -겠- + -구나’로 형태소가 분
석되며, 이때의 ‘-었-’, ‘-겠-’은 선어말 어미이고 ‘-구나’는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의 ‘즐거우셨길’은 ‘즐겁- + -(으)시- + -었- + -기 + ㄹ’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으)시-’, ‘-었-’은 선어말 어미이고 ‘-기’는 전성 어미이다. 이때의 ‘ㄹ’은 
목적격 조사이다. ② ⓑ의 ‘샜을’은 ‘새- + -었- + -을’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이때의 
‘-었-’은 선어말 어미이고 ‘-을’은 전성 어미이다. ③ ⓒ의 ‘번거로우시겠지만’은 ‘번
거롭- + -(으)시- + -겠- + -지만’으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이때의 ‘-(으)시-’, ‘-겠-’은 
선어말 어미이고 ‘-지만’은 연결 어미이다. ⑤ ⓔ의 ‘다다른’은 ‘다다르- + -ㄴ’으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이때의 ‘-ㄴ’은 전성 어미이다. ⓔ에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38. 부정 표현
정답해설 : ㉠의 ‘고요하지 않다’는 형용사 ‘고요하다’가 서술어로 쓰이며 ‘-지 않다’
가 단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의 ‘비가 안 오다’는 무정물 ‘비’가 주어로, 동사 
‘오다’가 서술어로 쓰이며 ‘안’이 단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동사 ‘발달하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며, ㉡은 무정물 ‘옷’이 
주어로, 동사 ‘도착하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다. ② ㉠은 형용사 ‘어렵다’가 서술
어로 쓰인 경우이며, ㉡은 유정물 ‘저’가 주어로, 동사 ‘잊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
다. ③ ㉠은 형용사 ‘궁금하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며, ㉡은 유정물 ‘동생’이 주어
로, 동사 ‘가져가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다. ④ ㉠은 동사 ‘놀라다’가 서술어로 쓰
인 경우이며, ㉡은 무정물 ‘전기’가 주어로, 동사 ‘통하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다.

39.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겉늙다[건늑따]’에서는 ‘겉’의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아 
‘ㄷ’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ㄴ’으로 발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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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밖만[방만]’에서는 ‘밖’의 ‘ㄲ’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아 
‘ㄱ’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ㅇ’으로 발음된다. ② ‘폭넓다[퐁널따]’에서
는 ‘폭’의 ‘ㄱ’이 비음화 현상의 영향으로 ‘ㅇ’으로 발음된다. ③ ‘값만[감만]’에서는 
‘값’의 ‘ㅄ’이 자음군 단순화의 적용을 받아 ‘ㅂ’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ㅁ’으로 발음된다. ⑤ ‘호박잎[호방닙]’에서는 ‘호박 + 잎’의 과정에서 ㄴ 첨가가 일어
나고, 이 ‘ㄴ’의 영향으로 ‘호박’의 ‘ㄱ’에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ㅇ’으로 발음된다.

[40~42] 매체

40. 뉴 미디어의 특성
정답해설 : [화면 3]에는 ‘버스 광고’라는 어구를 검색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정보
의 내용 중 검색 어구가 버스 광고와 같이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으며, 버스 광고의 
다양한 형태와 버스 광고의 장점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검색의 결과
가 버스 광고의 제작 기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학생이 자신이 다시 보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해 별도의 목록으
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즉, ‘즐겨찾기 목록’에 있는 1장과 3장은 학생이 해당 장의 
내용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택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은 중
요한 부분에 강조 표시를 하는 기능이다. [화면 2]에서 학생은 ㉡을 이용하여 대중교
통을 이용한 광고가 효과적인 이유를 언급한 부분에 강조 표시를 하였다. ③ ㉢은 책
의 내용 중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용한 사전 찾기 결과이다. 사전 찾기 결과가 
본문과 한 화면에 제시되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④ ㉣은 화면 배
율을 조정하는 기능이다. [화면 2]에서는 ‘100% 화면’이 [화면 3]에서는 ‘120% 화면’
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글자의 크기가 커져서 읽기 편의성을 높여 주고 있다.

41. 매체 자료의 생산
정답해설 : (나)의 [화면 2]에서는 버스 정류장 광고와 버스 내・외부 광고는 모두 대
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
서 ‘메모 2’에서 정류장 광고와 버스 내・외부 광고 중 후자를 선택한 것이 반복 노
출 효과의 유무라는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메모 1’에서 ‘청소년 문화 한마당’에 ○○구 고등학생들이 좋아할 공
연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음을 강조하려고 한 것은 [화면 2]의 ‘광고 효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표 수용자의 관심과 흥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메모 2’에서 ○○구 고등학생들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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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10번이나 12번 버스를 선택한 것은 [화면 3]의 ‘목표 수용자들의 주 이용 
노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고려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④ ‘메모 3’에서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 버스 
내부의 모니터 영상 광고를 이용하겠다고 한 것은 [화면 3]의 ‘목표 수용자의 대중교
통 이용 시간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메모 3’에서 도보 통학 학생들에게도 홍보하기 위해 버스 외부의 옆면과 뒷면에도 
광고를 게시하려는 것은 [화면 3]의 ‘지하철과 달리 지상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버스 외부 광고의 목표 수용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 ‘보이다’는 ‘보다’의 피동사이다. 이는 행동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음으
로써 말하고자 하는 대상인 ‘게임 광고’를 부각하고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이를 젊은 층의 게임 광고 수용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
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등’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 
앞에 열거된 내용을 고려할 때, ⓐ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의 종류가 여럿임을 나
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의 뒤에서 광고의 효과를 높이
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가 추가로 제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가 앞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더 존재함을 드러내기 위
해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의 앞에는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
석해야 할 요소에 대한 설명이, ⓓ의 뒤에는 버스 광고의 다양한 형태와 장점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가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전환됨을 나
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그’는 지시 대명사로서 앞에 나온 
‘버스 광고’를 가리킨다. 따라서 ⓔ가 앞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대신하
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43~45] 매체

43.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해설 : (가)의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라는 말을 고려할 때, (가)에서
는 교내 방송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정보의 양을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불특정 다수’는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많은 수’를 뜻한다. (나)에서
는 ‘민지’, ‘상우’, ‘보미’라는 특정된 개인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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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에서 ‘민지’
의 발화 중 ‘지금 보미랑 과제 때문에 다른 대화방에서 얘기 중인데’라는 내용을 통
해 (나)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대화 목적에 따라 또 다른 온라인 대화 공간을 설정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진행자는 ‘잔잔한 배경 음악’과 함께 청취자의 사
연을 읽어 주고 있다. 이와 달리 (나)에서는 음성 언어에 음향을 결합하여 정보를 생
산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⑤ (가)와 (나)에서 모두 정보 생산자가 정보 수
용자의 반응에 따라 정보 제시 순서를 바꾸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44.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정답해설 : ㉢에서 ‘아까 학교에 얽힌 추억을 지혜가 기억하면 좋겠다고 했으니까’는 
‘상우’의 이전 발화 중 ‘지혜가 학교에 얽힌 추억을 기억할 수 있게’를 재진술한 것이
다. ‘민지’는 이를 바탕으로, ‘네가 교문과 운동장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지혜랑 얘기하
듯이 말해.’라는 ‘상우’의 의견에 대해 ‘운동장에서는 지혜가 날 도와줬던 그때를 떠올
리면서 지혜에게 얘기하듯이 말하면 되겠지?’와 같이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우’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
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민지한테 얘기 다 들었어.’라는 발화 내용을 고려할 때, 새롭게 
대화에 참여한 ‘보미’는 ‘민지’를 통해 대화 맥락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은 두 팔을 들어 큰 원을 만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동의의 뜻을 나타내는 시
각적 이미지이다. ‘민지’는 ㉡을 활용하여 ‘민지야, 네가 출연하면 어때?’라는 ‘상우’
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④ ㉣에서 ‘대화 내용을 다시 보니까 
장면 구상이나 각자 역할은 얘기했는데’는 진행된 대화 내용을 점검한 것이고, ‘촬영 
날짜는 안 정했네’는 영상 촬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⑤ ㉤에서는 ‘상우’가 대화 참여자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투표 기능을 활용하여 
대화 참여자들에게 촬영이 가능한 날짜를 선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45. 소통 목적 고려
정답해설 : (나)에서는 ‘교문에서 운동장까지 꽤 머니까 ~ 교문과 운동장에서 각각 찍
고 편집해서 이어 붙이자.’라는 ‘상우’의 제안에 대하여 ‘민지’가 동의하고 있다. 따라
서 ‘교문에서부터 운동장까지 끊지 않고 촬영하여’는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네가 교문과 운동장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지혜랑 얘기하듯
이 말해.’라는 ‘상우’의 제안에 대하여 ‘민지’가 동의하고 있다. ②는 이러한 대화 내
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상우’의 발화 중 ‘그 다음에 교실로 올
라가서 지혜가 즐겨 보던 운동장을 찍자.’라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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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서 ‘보미’의 발화 중 ‘그럼 운동장에 ♡를 크게 그리고 ~ 우리 마음이 드러날 
것 같아.’와 (가)에서 ‘민지’가 신청한 노래 제목 ‘다시 만날 우리들’을 반영한 것이므
로 적절하다. ⑤ (나)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지혜에게 ~ ‘함께한 순간들 잊지 마.’라고 
말할까?’라는 ‘상우’의 발화와 ‘그래, 우리가 세 글자씩 말하고 ~ 자막은 내가 넣을
게.’라는 ‘보미’의 발화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국어국어영역영역영역   정답 및 해설정답 및 해설정답 및 해설

1

*최종 수정일 : 22.12.1(목)

[1~3] 독서

[1-3] 독서 활동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
지문해설 : 이 글은 독자가 독서를 통해 소통의 즐거움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 설
명하고 있다. 독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 아래 필자와 관련된 사회나 시
대와 간접적으로 소통하게 된다. 따라서 독자는 같은 책을 읽더라도 배경지식이나 관
점과 같은 독자 요인, 읽기 환경이나 과제와 같은 상황 요인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의
미를 구성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한 소통은 독자가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책이
나 자신에게서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가능해진다. 또한 독자는 다른 독자와 소통하
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최근 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다른 독
자들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양상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
     [주제] 독서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즐거움과 그러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같은 책을 읽는 독자라도 독자 요인이나 상황 요인에 따
라 저마다 소통 과정에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독자 요인이란 독자
의 배경지식이나 관점 등을 말하며, 상황 요인이란 읽기 환경이나 과제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읽기 환경과 과제는 독자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같은 책을 읽는 독자라도 독자 요인이나 상황 요인에 따
라 저마다 소통 과정에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4문단에서 독자
는 다른 독자와 소통하며 기존 인식을 강화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식을 
심화‧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2문단에서 독자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필자를 매개로 만나고 이해하면서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
였다. ⑤ 2문단에서 독서는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행위이며, 독자는 자신
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 아래 필자가 속해 있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사회나 시대
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독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을 받으며 필
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한다고 볼 수 있다.

■ [공통: 독서·문학]

01. ④ 02. ⑤ 03. ① 04. ④ 05. ⑤ 06. ③ 07. ② 08. ⑤ 09. ② 10. ④
11. ⑤ 12. ② 13. ⑤ 14. ③ 15. ④ 16. ④ 17. ① 18. ④ 19. ③ 20. ③
21. ⑤ 22. ① 23. ⑤ 24. ③ 25. ③ 26. ④ 27. ① 28. ⑤ 29. ① 30. ②
31. ① 32. ④ 33. ② 3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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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A]에 따르면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독자는 책
에서 답을 찾는 질문과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보기>의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묻게 되었다.’)에 나타난 
질문은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에 해당한다. 그리고 ⓔ(‘글 쓰는 일에서 가
장 큰 행복을 느꼈던 나를 발견’)에는 ⓓ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독자)의 경험에서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는 ⓐ에 대한 답을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찾아낸 것이
므로, ⓑ에는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보기>의 ⓒ 
중 ‘이 내용들을 종합해～알게 됐다.’라는 데에서 ⓐ에 대한 답을 ‘책의 내용들을 관
계 지으며’ 찾아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에 나타난 질문은 ‘독자 자신에
게서 답을 찾는 질문’에 해당한다. ③ <보기>의 ⓐ에 나타난 질문은 ‘책에서 답을 찾
는 질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는 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독자 자신
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에 대한 답을 ‘독자의 경험’에서 찾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의 ⓑ는 질문으로 보기 어려우며, ⓐ에 나타난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낸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에는 ⓑ가 아니라 ⓐ에 나타난 질문에 대해 ‘책의 내용들
을 관계 지으며’ 답을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3.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책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적으로 형성한 의미를 독서 모임이나 
독서 동아리 등에서 다른 독자들과 나누는 일’이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찾아 개인적으로 읽는 과정에
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4문단에서 독자는 다른 독자들과 비슷한 해석에 서로 공감하며 기존 
인식을 강화하거나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고 기존 인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식을 심화‧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4문단에서 책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적으로 
형성한 의미를 독서 모임이나 독서 동아리 등에서 다른 독자들과 나누며 자신의 인식
을 심화‧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4문단에서 최근 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
되면서 독자는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담은 글이나 동영상을 생산‧공유하며 다른 독자와 
다양한 양상으로 소통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⑤ 4문단에서 최근 소통 공간이 온라인
으로 확대되면서 독서를 통해 다른 독자들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양상이 더 다
양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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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주제 통합

[4~9] 인문, (가) 유서의 특성과 의의 / (나) 조선 후기 유서 편찬에서 서학의 수용 양
상 
지문해설 : (가)는 유서의 특성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
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일반적
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국가 주도로 유서를 편찬하였는데, 이는 이전까지
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엄을 과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는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유서의 특성과 의의 

지문해설 : (나)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에 드러나 있는 서학의 수용 양
상을 시기별로 소개하고 있다. 17세기 이수광은 『지봉유설』을 편찬하여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고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하였다. 18세기 이
익은 『성호사설』에서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19세기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를 편찬하
면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중화 관념에서 탈피하
지 않으면서 서학을 수용하였다. 
  [주제] 조선 후기 유서 편찬에서 서학의 수용 양상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에서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
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임을 제시하고, 일반적으로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고 유서의 특
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중국에서는 국가 주도로 편찬한 유서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
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엄을 과시하였으며,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유서는 새로운 지식
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하였다고 유서의 의의를 밝혔다. (나)에서는 17세기 이수광이 
편찬한 『지봉유설』, 18세기 이익이 편찬한 『성호사설』, 19세기 이규경이 편찬한 『오
주연문장전산고』에 드러난 서학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소개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유서를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특정 주
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서 유서의 분류 기준과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지는 않았다. ② (가)에서 유서란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
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라고 그 개념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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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유서가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하는 
등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서 국가별 유서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지
는 않았다. ③ (가)에서 유서가 중국에서 비롯되었다고 언급하였을 뿐 유서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검토하지는 않았다. ⑤ (가)에서 유서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
라진 원인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나)에서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이수광, 이익, 
이규경이 편찬한 각각의 유서를 통해 서학의 수용 양상을 설명하였다.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1문단에서 유서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존 서적
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고 하였다. 중국에서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 유서를 
편찬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2문단에서 조선에서는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고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다고 하였다. 이는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② (가)의 2문단
에서 조선에서는 개인이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의 목적을 위해 기존 서적에서 필요
한 부분을 발췌, 기록한 유서를 편찬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고 하였다. ③ (가)의 2문
단에서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는데,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④ (가)의 1문단
에서 중국에서는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들을 동원하여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
찬함으로써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엄을 과시하였다고 하였다. 

6.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에는 평가가 더해져 저술의 성격이 있었다. 그러나 이규경이 ㉡에서 중
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것이 아니다. 이규경은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설이 반영된 중국
의 서학 연구서들을 통해 기존의 중화 관념을 탈피하지 않으면서 서학을 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편찬 의도는 지식의 제공과 확산이었다. 이는 이익이 ㉠에서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한 것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② ㉮는 단순 정리를 넘어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하는 방식으로도 편찬되었다. 이는 이익이 ㉠에서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
한 것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④ ㉮는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는 경향과 자
연과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였다. 이는 이규경이 ㉡에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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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수록한 것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⑤ ㉮는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 이는 이익이 ㉠에서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
한 것과 이규경이 ㉡에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것에서 나타
난다고 할 수 있다. 

7.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해설 : 이수광은 주자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
었고, 이를 바탕으로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자신이 접한 서양 관
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러므로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에 대해 이수광은 
주자학이 아닌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주자
학에 매몰되어 세상의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학문에 대한 열린 태도, 바람
직한 태도가 아님을 강조하여 반박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지봉유설』에 대해 심성 수양에 절실하지 않다는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이 있었음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수광이 학문에서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
하는 것을 중시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이수광은 주자학이 아닌 다른 학문
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주자학이 아닌 학문이 번성하는 것을 문제
시하는 것은 이수광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이수광은 학문에 대한 열린 태도
를 가지고 『지봉유설』에서 당대 조선의 지식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기도 하였다. 유
학 경전에서 쓰이지 않은 글자를 한 글자라도 더하는 일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은 
학문에 대한 이수광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이수광은 『지봉유설』을 통해 당대 
조선의 지식뿐만 아니라 서양 관련 지식을 소개하였다. 이수광은 서학을 포함한 다양
한 학문의 지식을 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수광이 배움과 익힘이 우리 학문의 여러 
경전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나)에서 『오주연문장전산고』는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 관념에
서 탈피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보기>에서 『임원경제지』에는 서학이 가지는 진
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설,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임원경제지』는 『오주연문장전산고』와 마찬가지로 중화 
관념을 탈피하지 않고 중화 관념에 구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실학자들의 유서에는 현실 개혁의 뜻이 담겼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임원경제지』에는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 실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임원경제지』에서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
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의식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실학자
들의 유서에는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인 ‘안설’을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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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임원경제지』는 기존의 서적들에서 향촌 
관련 부분을 발췌, 분류하고 고증한 유서라고 하였고 안설을 부기했다고 하였다. 그러
므로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임원경제지』에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이 
반영된 것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지봉유설』은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하였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임원경제지』에는 기존의 서적들에서 향촌 관련 부분이 발췌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
러므로 『임원경제지』는 『지봉유설』에 비해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되는 전문 유
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성호사설』은 기존의 학설을 정당
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보기>에서 『임원경제
지』에는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향촌 실생활에서 활
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임원경제지』는 『성호사설』에 
비해 향촌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9.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계몽하다’는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치다.’
라는 뜻으로,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는 ‘계승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
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거하다’는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하다.’라는 뜻으로 ⓐ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③ ‘용이하다’는 ‘어렵지 아니하고 매우 쉽다.’라는 뜻으
로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④ ‘혼재되다’는 ‘뒤섞이어 있다.’라는 뜻으로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⑤ ‘변경하다’는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치다.’라는 뜻으로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10~13] 독서 

[10~13] 사회,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서의 불확정 개념
지문해설 : 이 글은 법조문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때, 법원이 어떻게 법조문의 요
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
된 예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
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계약 시 정한 위약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일 수도 있고, 
위약벌일 수도 있는데, 계약 시 정한 위약금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이때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재량에 따라 이를 감액할 수 있다. 그리
고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감액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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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고, 아울러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불확정 개념은 행정 법령에도 사용된다. 행정 법령이 규율하는 행정 작용 중에
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 작용인 기
속 행위와 행정청에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인 재량 행위가 있다. 행정청은 재
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으나, 이 재량 준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법령 위
반이 아니다. 다만 재량 준칙대로 적법한 행정 작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
에는, 행정청은 평등 원칙에 따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내용의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 
  [주제] 법조문에 사용된 불확정 개념과 이에 대한 재량 판단

10.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행정 법령에 근거한 행정 작용에는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가 있다. 이 중 
재량 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 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대개 재
량 행위라고 하였다. 따라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 법령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기속 행위가 아니라 재량 행위인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법조문에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
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
용된 법조문에 대해 법원은 그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
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1문단과 2문단에서는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그리고 3문단과 4문단에서는 행정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
이 사용된 예를 다루었다. 따라서 불확정 개념은 두 경우에 모두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11.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서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 작
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
용의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
면 행정 관행이 생길 수 없으며, 이 경우 행정청은 같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재량 준칙은 행정 법령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었을 때 행정청이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이다. ‘일의적이지 않은 개념’은 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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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재량 준칙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면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재량 준칙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게 된다. ② 재량 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은 기속 행위가 아니라 재량 행위이다. ③ 행정
청이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이 재량 준칙이다. 이 준칙대로 특
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 작용이 반복되면 행정 관행이 생기게 되고, 그 후 행정청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재량 준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량 준칙으로 규
정된 재량 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 작용 이전’에 정해진다고 볼 수 있
다. ④ 행정청이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이 재량 준칙이다. 재
량 준칙이 정해질 때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행
정청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나)에서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다고 했으므로, 1문단의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
다.’라는 내용에 따라 위약금 100을 손해 배상 예정액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되었으나, 손해 배상 예정액이 이미 정해져 있었으므로 갑은 을에
게 정해져 있는 손해 배상 예정액 100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 따라 법원이 이
를 감액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
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약금 약정이 없었던 (가)에서 을
의 손해 액수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은 을에게 80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③ (나)에
서 위약금 100은 손해 배상 예정액이므로 갑은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된 경우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 모두, 손해 배상 예정액
인 100을 법원이 재량에 의해 감액할 수 있다. ④ (다)에서 위약금 100은 위약벌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였다. 2문단에 따르면, 이러한 위약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 달리 법
원이 감액할 수 없으며,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은 재량에 의해 이를 
감액할 수 없다. ⑤ (다)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없다. 

13.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와 ‘지킬’의 ‘지키다’는 모두 ‘규정, 약속, 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아니
하고 그대로 실행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 ‘맞다’는 ‘어긋나지 아니하고 잘 어울리다.’의 의미로,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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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맞다’는 ‘어떤 대상의 내용, 정체 따위의 무엇임이 틀림이 없다.’의 의미로 사용되
었다. ② ⓑ의 ‘들다’는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사실을 가져다 대다.’의 의미로, 
‘들고’의 ‘들다’는 ‘적금이나 보험 따위의 거래를 시작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의 ‘받다’는 ‘다른 사람이 바치거나 내는 돈이나 물건을 책임 아래 맡아 두다.’의 의
미로, ‘받았다’의 ‘받다’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의 ‘고르다’는 ‘여럿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다.’의 의미로, ‘골랐다’의 ‘고르다’는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4~17] 독서

[14-17] 과학, 생명체의 기초 대사량 측정 방법과 그 의미
지문해설 : 이 글은 생명체의 기초 대사량에 대한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
하고, 기초 대사량 측정 결과 분석을 통해 등장하게 된 개념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기초 대사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법을 통해 
측정하거나 간접법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 대사량에 대한 19세기의 초
기 연구에서는 체표 면적이 (체중)0.67에 비례하므로 기초 대사량이 (체중)0.67에 비례한
다고 보았다. 1930년대 클라이버는 L-그래프를 이용하여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
량의 증가율 간의 관계를 직선의 기울기로 나타내고, 최소 제곱법에 근거하여 기초 
대사량이 (체중)0.75, 즉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고 결론 지었는데, 이를 클라이버의 법칙
이라고 한다. 대사 체중은 치료제의 허용량 결정에도 이용되고 있다. 
  [주제] 생명체의 기초 대사량 측정 방법과 그 의미

14.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 따르면, L-그래프에서 X축에는 체중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을, Y
축에는 기초 대사량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을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6문단에 
따르면, L-그래프의 기울기에 체중의 증가율에 대한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반영되
며,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가 작아지고, 체중
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으면 직선의 기울기가 1이 된다. 즉 L-그래프
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체중의 증가율에 대한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9문단에서 클라이버는 기초 대사량이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고 결론
지었으며 이를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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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대사량은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8문단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 제
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7문단에서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L-그래프에서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
질은 ‘상대 성장’을 한다고 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동일 종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동물의 신
체 기관인 심장과 두뇌의 크기는 몸무게나 몸의 크기에 상대 성장을 하며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15.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이 아니라 대사 체중
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하면 적정량을 결정할 수 있다. 코끼리의 
체중을 100, 생쥐의 체중을 1로 가정할 때 코끼리의 대사 체중은 1000.75, 생쥐의 대
사 체중은 10.75이므로 체중에 비례하여 정한 양은 대사 체중에 비례하여 정한 양보다 
적다. 따라서 체중에 비례하여 허용량을 정하는 경우 적정량보다 적은 양을 먹이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75%를 차지한다
고 하였으므로, 기초 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다고 볼 수 있다. ② 9문단에서 클라이버는 기초 대사량이 (체중)0.75에 비례한다고 보
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문단에서 체표 면적은 (체중)0.67에 비례한다는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 대사량은 동물의 체표 면적
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 ③ 3문단에서 19세기의 초기 연구에서는 기초 대사량이 
(체중)0.67에 비례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르면 체중이 2배 증가할 때 기초 대사량은 
20.67인 약 1.6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9세기 초기 연구자들은 체
중의 증가율보다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의 
내용을 통해 19세기의 초기 연구에서는 기초 대사량이 (체중)0.67에 비례한다고 보았음
을 알 수 있다. 또 9문단의 내용을 통해 클라이버는 기초 대사량이 (체중)0.75에 비례
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은 19세기 초기 연구에 비해 클라이버의 법칙을 따를 때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일정한 체온에서 동
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은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
하는 방법이다. 1문단에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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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과 같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은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
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
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환경 온도에 따라 
체온을 조정하는 변온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을 적용할 때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
지된 환경에서 열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변온 동물이라는 요소가 ㉠에 의한 열량 측정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② ㉡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
법이다. 그러므로 ㉡은 동물이 호흡에 이용한 산소의 양을 알아야만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기초 대사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
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고 하였
다. 그러므로 ㉠과 ㉡ 모두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기초 대사량
을 구한다. ⑤ 1문단에서 기초 대사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공복 상태에
서 생성하는 열량이라고 하였으므로, 기초 대사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기초 대사량을 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17.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6문단에 따르면, L-그래프의 X축에 표시된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Y축에 
표시된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고 하였
다. 그리고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
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가로축인 
ⓐ의 증가율이 세로축인 ⓑ의 증가율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증가율에 ⓑ
의 증가율이 비례한다고 할 수 있으나, ⓐ에 ⓑ가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에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다
는 것은 곧 편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차가 더 커지면 편차의 제곱 합도 더 
커진다. ③ 5문단에 따르면,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
율이 서로 다를 경우 순서쌍을 나타낸 점들이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그러나 
<보기>와 같은 L-그래프에서는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한다. ④ 6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L-그래프에서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으면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고, 둘의 증가율이 같으면 기울기가 1이 된다. 그러므로 ⓐ의 증가
율보다 ⓑ의 증가율이 작다면,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
다고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 따르면,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
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순서쌍을 나타낸 
점들은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둘의 증가율이 같다면 점들은 직선의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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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한다.

[18~21] 문학

[18-21] 고전소설 - 조위한, ‘최척전’
지문해설 : 이 소설은 최척과 옥영의 만남과 결혼, 이별과 재회를 중심으로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가족이 서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작품의 전반부는 최척과 옥영의 애정담을 다루었으며, 후반부는 가족의 이산과 재회
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를 핍진하게 그리고 있
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등 전란이 거듭
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던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18.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어느 봄날 밤’의 풍경을 ‘어둠이 깊어 갈 무렵 미풍이 잠깐 일며 밝은 달
이 환하게 비췄으며, 바람에 날리던 꽃잎이 옷에 떨어져 그윽한 향기가 코끝에 스며
들었다’고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런 풍경 속에서 최척의 피리 소리를 듣던 
옥영이 ‘절구 한 수’를 읊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감각적인 배경 묘사로 시를 읊는 
낭만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어느 봄날 밤’ 옥영이 최척의 피리 소리를 듣고 절구 한 수를 읊었
는데, 이는 ‘맑은 정경’을 대한 자신의 감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시를 읊은 것이지 인
물 간의 갈등에서 비롯한 일로 볼 수 없다. ② ‘둘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
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으
며, 말도 할 수 없었’던 부분에서 인물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장면이 있지만 
신분의 변화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최척과 옥영의 결혼을 ‘친척들’이 축하해 
주었으며, 정성을 다해 가족 구성원들을 대했던 옥영에 대해 ‘이웃 사람들’이 칭찬하
고 있을 뿐이지 옥영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최척은 전란으로 
가족과 이별해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에 이르렀다. 안남에서 옥영과 재회한 최척은 
전란에서 헤어진 아버지와 장모님의 안위를 묻지만 옥영은 두 분의 안위를 알지 못하
고 있으므로 전란이라는 이전 사건에 따른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선지가 드러나 있다
고 할 수 없다.

19.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최척은 ‘어느 봄날 밤’ 자신의 피리 소리를 듣던 옥영이 읊은 절구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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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으며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리 시를 잘 읊는 줄 모르고 있던 터라 놀라 감탄
하’고 있다. 따라서 최척이 옥영의 시에 대한 재능을 결혼 전에 알고 있지 않았으며, 
옥영이 시를 읊기 전까지 이를 모른 척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양국의 뱃사람들은 최척과 옥영이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가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며 놀라고 있다. ② 최척은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어젯밤 
시를 읊던 사람이 조선 사람이 아니냐고 물으며, 자신을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라고 자신의 처지를 밝힌 후에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
이겠’냐고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며 그 조선 사람을 만나기를 청하고 있다. ④ 시집에 
온 옥영은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대할 때 효와 정성을 다하고, 윗사람을 받들
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성의와 예의를 두루 갖추’었으므로 그녀가 가정의 구성원들
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척은 ‘결혼 후 구하는 것이 뜻
대로 되어 재산이 점차 넉넉히 불었’다고 하였으므로 옥영이 시집온 후 최척의 집안
이 점차 부유해졌다고 할 수 있다. ⑤ 혼례를 마친 후 대청에 오른 최척과 옥영을 
‘친척들이 축하하여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다고 하였으므로 친척들이 최척의 결혼을 
경사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성을 다해 가족 구성원들을 대하는 옥영을 
향해 이웃 사람들이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
므로 이웃 사람들이 옥영의 행실을 칭찬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해설 : ㉣에 최척은 아내 곁에서 피리를 불곤 했다고 하였으므로 ㉣은 인물의 행
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의 표지라 할 수 있고, ㉤은 그런 날들 중의 하나로 
옥영이 절구 한 수를 읊은 때이므로 ㉤은 ㉣ 중 한 시점을 특정하는 시간의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후사에 대한 염려로 최척 부부가 만복사에 올라 부처께 기도를 
올리는 날이므로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시간의 표지로 볼 수 없다. ㉢에 옥
영은 아이를 잉태하여 후사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에서 발생한 갈
등이 심화되는 시간의 표지로 볼 수 없다. ② ㉢에 옥영은 아이를 잉태하여 후사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났으므로 인물이 심리적 갈등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에 
옥영은 최척의 피리 소리에 절구 한 수를 읊었으며, 최척은 이런 옥영의 시 읊는 실
력에 놀라 감탄하고 있다. 따라서 ㉢과 ㉤은 과거의 행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
되었음을 드러내는 시간의 표지로 볼 수 없다. ④ ㉡은 최척 부부가 만복사에 올라 
부처께 기도를 올렸던 ㉠ 중 하루에 해당하는 시간의 표지에 해당한다. 한편 ㉤은 최
척이 자신의 피리 소리에 절구 한 수를 읊는 옥영에 감탄한 날이므로 ㉠에 행해지던 
행위가 완결된 순간을 지시하는 시간의 표지로 볼 수 없다. ⑤ ㉠에 행해지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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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 ㉢에 이르러 그 결실을 보아 자식을 잉태해 아들을 낳았으므로 ㉡과 ㉢은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시간의 표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 최척이 자신의 피리 소리에 절구 한 수를 읊는 옥영에 감탄한 날이므로 ㉤을 인
물의 소망이 좌절된 시간의 표지라고 볼 수 없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최척과 옥영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의외의 만남을 하고 있다.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둘은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았으며, 헤어져 있는 동안 쌓아 두
었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
다. 이는 재회의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한 과장된 표현으로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따른 인물의 불안감과 관련이 있다고 본 
감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최척과 옥영은 결혼한 후 자식이 없는 것을 걱정하여 만복사에 올라 
정성을 다해 부처께 기도를 올렸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옥영의 꿈에 나타난 장육금
불은 본인을 ‘만복사의 부처’라고 하며 사내아이를 점지해 주고 있다. 이후 최척과 옥
영 사이에서는 아들이 태어났으므로 옥영의 꿈에 나타난 ‘만복사의 부처’는 옥영이 아
들을 갖는 데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② 옥영의 꿈에 나타난 장육
금불은 옥영에게 사내아이를 점지해 주면서 그 사내아이에게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
이라고 예언했는데, 옥영이 낳은 아들의 등에 어린아이 손바닥만 한 ‘붉은 점’이 있었
다. 따라서 ‘붉은 점’은 장육금불이 예언한 대로 ‘사내아이’가 태어났음을 보여 주는 
특이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③ 최척은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오늘날의 베트남)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어젯밤 시를 읊던 사람을 찾아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인지 물어보고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한다. 그가 다른 나라에서 
‘고국 사람을 만나’려 하는 것은 공간적 배경이 조선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나라로까
지 확장되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옥영은 어젯밤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남편인 최척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어 절로 시를 읊게 되었다. 최척이 어젯밤 
시를 읊던 사람을 찾으러 일본인 배에 왔고, 서로 헤어졌던 두 사람이 비로소 만나게 
되었으므로 ‘피리 소리’는 이별 상황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22~26] 문학

[22-26] 갈래 복합 - (가) 이황, ‘도산십이곡’ / (나) 김득연, ‘지수정가’ / (다) 김훈, 
‘겸재의 빛’
지문해설 : (가)는 이황이 만년에 은퇴하면서 안동에 도산 서원을 세우고 후진을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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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지은 총 12수의 연시조이다. 전 6곡 ‘언지’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뜻이 도의 
완성을 지향하는 데 있음이 드러나 있고, 후 6곡 ‘언학’에는 학문의 즐거움과 학문에 
정진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가)의 <제1수>, <제2수>, <제6수>는 모두 전 6
곡 ‘언지’에 속하는 부분으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화자의 감흥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
개되고 있다.
  [주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와 학문 수양의 길

지문해설 : (나)는 조선 중기의 문인 김득연이 지수정과 그 주변의 자연 풍광에 대해 
노래한 가사이다. 와룡산을 배경으로 하여 자신이 직접 세운 정자인 지수정과 이를 
둘러싼 자연물의 아름다움, 사계절의 흐름을 배경으로 자연을 벗삼고 풍월을 읊조리
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도학자로서의 결의가 주된 내용으로 전개된다. 작가는 지수정
을 자연 자체이자 이상적 삶의 공간으로 제시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에서의 삶
을 지향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지수정을 짓고 자연에 거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

지문해설 : (다)는 조선 시대의 화가 겸재 정선이 그림의 소재로 삼았던 동해안의 승
경을 찾아다니며 겸재의 그림에 담긴 의미를 반추한 내용을 서술한 수필이다. (다)에
서 글쓴이는 옛 망양정 터를 찾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풍경과 그림 속의 풍경 간
의 괴리를 간파하고, 이는 겸재 그림의 사실성이 물리적 거리감에 근거하는 대신 세
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제] 겸재의 그림에 나타난 원근과 사실성의 의미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는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에 주목하여 이를 지향하고자 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나)에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의 한가운데 자신의 거처를 정함으로써 자
연에 합일하고자 하는 화자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다)의 글쓴이는 겸재의 그림에서 
발견되는 사실성이 인간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근거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드러낸 
화가의 시선에 공감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 (나), (다) 모두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거나 좌절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가), (나), (다) 모두 현실을 통찰하며 관용적 삶에 대
한 지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볼 수 없다. (가)와 (나)의 자연 공간은 이상화되어 제시
되었으며, (다)에서는 현실에 대한 통찰보다는 현실 공간이 화폭에 담기는 과정에서 
변형되는 이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④ (가)의 <제6수>에서는 계절감을 활용하여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나)와 (다)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찾을 수 없
다. ⑤ (가), (나), (다) 모두 가상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환상적 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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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지도 않는다.

2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A]의 ‘허물이나 없고자’는 화자가 자연을 벗삼아 늙어가는 과정에서 장차 
바라는 바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보여준다. [B]의 ‘티 없어’
는 산의 모습을 비춘 ‘작은 연못’을 보고 이를 ‘맑은 거울’로 비유한 화자의 평가이다. 
따라서 ‘티 없어’를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한 구절로 설명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의 <제1수> 초장은 ‘이런들’과 ‘저런들’, ‘어떠하며’와 ‘어떠하료’ 
등 유사한 어휘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② [A]의 <제1수> 종장에서
는 천석고황, 즉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벽을 고쳐 무엇하
겠느냐고 반문하며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이러한 모습은 자연물에 둘
러싸인 모습을 묘사한 [A]의 <제2수> 초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③ [B]에서는 ‘산 그
림자’가 담긴 ‘작은 연못’을 티 없는 ‘맑은 거울’에 비유하여 깨끗한 자연의 형상을 보
여주고 있다. ④ [A]에서 ‘연하’와 ‘풍월’은 각각 ‘집을 삼고’와 ‘벗을 삼아’의 대상으
로 제시되어 이들과 화자의 가까운 관계를 드러내었으며, [B]의 ‘활수’는 ‘끌어 들여’ 
‘머물게 하’는 대상으로 제시되어 이를 가까이 끌어들여, 가는 것을 멈추고 머물게 하
고자 하는 화자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24. 작품 간 비교 감상
정답해설 : (나)의 화자는 스스로 지은 정자를 ‘무릉도원’이라 칭하여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상적 자연의 모습을 발견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무릉도원’이 현실
적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반
면 (가)의 화자가 ‘천석고황’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연에 처한 자신의 삶
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로 보아 화자는 자신이 처한 자연 공간을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천석고황’을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
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 의하면 (가)의 강호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
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이다. ‘초야우생’은 ‘초야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의 뜻으
로, 자연에 거하여 이를 지향하는 화자 자신을 가리킨다. ② (나)의 ‘내 혼자 알았노
라’는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던 ‘황무지’의 ‘진면목’을, 즉 자연의 가치를 하루아침에 
알아차린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말이다. ④ (가)에서는 ‘사시 가흥’을 ‘사람과 한가지
라’라 표현하여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다르지 않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나)의 ‘가지가지 다 좋구나’는 이어지는 ‘백석’, ‘벽류’, ‘첩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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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 ‘빽빽한 소나무’ 등 지수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에서 확인되는 자연의 
가치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드러낸 것이다. ⑤ (가)의 ‘춘풍에 화만산하고 추야에 월
만대라’는 꽃이 만발한 봄과 달빛 가득한 가을밤의 모습을 제시하여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벽류는 콸콸 흘러 옥 술잔을 때리는 듯’은 맑고 푸른 
물이 힘차게 흐르는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화
자가 발견한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25. 작품 간 비교 감상
정답해설 : (나)의 ‘작은 정자’는 ‘남양의 제갈려’, ‘무이의 와룡암’과 같은 옛 현인이 
은거한 거처를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필굉 위언의 그림의 것’이자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되는 곳이다. 따라서 ㉠은 화자에게 만족하며 머무르는 삶에 대
해 생각하게 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다)의 ‘옛 망양정 자리’에서 글쓴이는 ‘옛 정자
가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그 허전한 사태’가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 이유를 자문자답하고 있다. 따라서 ㉡은 글쓴이에게 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화자가 스스로 세운 정자이므로 ‘노력을 기울여 만든 인공물’로 
볼 수 있지만, ㉡은 글쓴이가 겸재의 화폭에 등장한 공간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방
문하게 된 곳이므로 이를 ‘글쓴이가 의도하지 않게 찾아낸 장소’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과 결부하여 ‘현실에서 명예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내용
을 (나)에서 찾을 수 없지만, ㉡은 ‘도로 공사로 단애의 허리가 잘리워 나가’를 보아 
현실에서 편의를 실현한 결과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은 화자가 자신이 자
연에서 거할 공간으로 세운 것이므로 ‘일상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이라 하기 어렵
다. ㉡은 실제로 ‘망양정’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본래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
간일 수 있으나, 글쓴이는 ㉡에 대해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고 반응하면서 자신이 
발견한 겸재 그림의 의미를 진술하고 있다. ⑤ (나)의 화자가 ㉠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가다듬’게 되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다)의 글쓴이 역시 ㉡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C]에서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이 띠고 있는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은 ‘원근에 의해 정립되는 사실성이 아니라,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사실성’이라고 하였다. ‘풍경의 원근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하는 
것은 <보기>의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에 상응하는 것인데,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
는 점을 증명한 것이 겸재의 그림이라는 점에서 이는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먼 산을 그릴 때’ 겸재가 그리는 것은 ‘그 산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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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라고 하였다. 이는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보기>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② <보기>에 의하면 겸
재는 산을 그리면서도 자신이 생각한 구도로 풍경을 재구성하였다고 했으며, 모든 대
상이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에 놓일 때야말
로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C]에서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반영한 구절로 볼 수 있다. ③ ‘가깝다는 이유
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는 것은 가까이 있는 대상들 역시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빼거나 과장될 수 있다는 <보기>의 설명과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 의하면 모든 대상이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될 때 진정한 그림의 요
체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C]의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은 화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화
가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사실성이 정립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7~30] 문학

[27-30] 현대소설 - 최명희, ‘쓰러지는 빛’
지문해설 : 이 작품은 거주의 공간으로 ‘집’이 가진 의미를 깊이 있게 고찰하고 있다. 
서술자인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한 후 터를 잡고 살던, 그래서 ‘나’의 유년 
시절과 현재 시점까지의 삶이 오롯이 녹아 있는 천변의 집을 떠나 새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천변의 집은 주위에 산과 시냇물이 있으며 앞마당에는 커다
란 오동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 그리고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곳으로 묘사되
고 있는 반면, 새로 이사를 갈 집은 번화한 도로변에 있어 도시의 온갖 소음이 들려
오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주의 공간, 공동체적 삶의 공간으로서 집의 
의미를 복원하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가족의 추억이 서려 있는 집에 대한 회고

27.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영익은 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떨
어뜨리더니 “내가…….”라고 말할 뿐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이사를 가야 하
는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라는 말을 통해 영익이 이삼일 전 
집에 다녀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들이 출가하여 소식이 끊겼다는 말은 적절하
지 않다. 또한 어머니는 아들이 언제 다녀갔는지를 물어볼 뿐 아들의 근황을 궁금해
하고 있지 않다. ③ ‘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 그가 현재 어디에 머무르는지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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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동생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기린봉 중턱에 있는 절
이 ‘나’가 가리킨 동편 산마루의 깜박이는 불빛의 승암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④ 시장 안의 가게들은 밤이 깊어지면 하나씩 문을 닫는다고 서술되어 있으므
로 밤늦게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 ⑤ 천변은 ‘삼십 년 전 그때만 하여도, 부성 밖의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였을 것’
이라 말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할 때부터 사람들이 북적였던 번화한 
동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8.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E]에서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서술자인 
‘나’이다. 따라서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서술자는 모두 ‘나’이므로 말하는 이와 
서술자가 다르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서술자는 ‘이만큼에 서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바라보면, 
리어카마다 켜져 있는 카바이드 불빛’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벽오동집 아주머니’와 ‘오동
나무 아주머니’는 모두 자신의 어머니를 호명하는 말로 이를 각각 하나의 문단에 서
술하고 있다. 이는 호칭의 대상이 되는 어머니가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낸다
고 할 수 있다. ③ 일인칭 대명사 ‘나’와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
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 지었다.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사
였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자리를 잡은 곳인 천변에 대해 ‘삼십 년 전 
그때만 하여도, 부성 밖의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였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동네
였을 것이다.’는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서술이므로 서술자가 동네의 과거 상황에 
대해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9.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오동나무는 유월이면 아련한 유백색의 비단 무늬 같은 꽃을 피웠으며, 이
른 봄이면 어린아이 손바닥만 하던 잎사귀가 어느 결에 손수건만 해지고, 초여름에는 
부채처럼 나부끼며, 가을에는 종이우산만큼이나 넓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나’가 
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경험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동나무
는 서술자인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경험적 대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오동나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경제적인 호사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③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던 해, 지팡이만 한 나무를 구해다가 앞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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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심으시며 “기념”이라고 웃으셨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오동나무를 심은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을 지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마을의 특징에 부합
하는 별명을 지은 것은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서술자인 ‘나’이다. ⑤ 오동나무는 내가 
태어난 해 아버지가 기념으로 심은 것이므로 자식을 얻은 기쁨으로 인해 심은 나무라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앞마당에 심은 것이므로 마을 곳곳에 심었다고 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을 곳곳에 오동나무가 자라게 된 것은 서술자의 집에서 
날아간 오동나무 씨앗이 마을 곳곳에 떨어지면서 저절로 자라나게 된 것이다.

3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는 ‘구조’가 ‘천박’한 집의 여건을 살펴보기는 하지만 이것이 ‘집을 고
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서술자인 ‘나’는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해 부정적 심리를 보이고 있을 뿐 거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낯선 공간에 
친숙해지고자 하는 생각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는 ‘천변’ 집에 살면서 이웃들과, 그리고 집 앞마당에 자라는 오
동나무와 함께 한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나’가 천변에서 보낸 시간들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현재의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
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③ ‘서걱거리는 소리’는 앞마당에 있는 오동나무의 무성한 
잎사귀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리이고, ‘불규칙한 마찰음’은 새로 이사를 간 집 주변에
서 나는 소리이다. 오동나무 잎사귀가 하늘을 뒤덮는 앞마당이라는 환경에 대해서 
‘나’는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불규칙한 마찰음’이 들려오는 
곳은 ‘환락과 유행과 흥정의 경박한 거리’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친밀감
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창문’을 ‘막아 버린’ 방은 ‘채광 통풍조
차’ 되지 않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채광이나 통풍은 주거의 공간이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볼 때 ‘나’는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느끼는 애착과
는 다른 정서적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잘못 날아든 참새들 같’
다는 것은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해 서술자가 느끼는 부정적 심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서술자인 ‘나’가 변화될 거주 여건을 낯설게 느끼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1~34] 문학

[31-34] 현대시 - (가) 유치환, ‘채전(菜田)’ / (나) 나희덕, ‘음지의 꽃’
지문해설 : (가)의 채전은 가지, 고추, 오이, 토란, 박, 호박 등의 채소들이 ‘제각기 타
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자라고 영글어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의 화합’이 있는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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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나비, 풍뎅이, 잠자리, 바람, 그늘, 비, 햇볕 등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채소들이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이루는 공간이다. 이처럼 화자는 생
명체들이 조화를 이루며 영글어 가는 한여름의 채전을 감각적으로 그림으로써, 만물
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이
러한 묘사를 통해 타고난 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자족적 태도를 이끌어 내고, 
이러한 채전을 직접 보고 경험해 볼 것을 권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제] 생명체의 조화로운 성장과 자족하는 태도

지문해설 : (나)는 인간에 의한 생명 파괴를 고발하고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을 노래한 
작품이다. ‘벌목의 슬픔’, ‘패역의 골짜기’ 등에서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 행위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썩은 참나무의 상처에서 피어나는 ‘버섯’을 통해 생
명의 강인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음지’는 참나무가 썩어 가는 ‘패역의 골
짜기’와 비교해 볼 수 있다. ‘패역의 골짜기’가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이라면 
‘음지’ 역시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그 ‘음지’에서 황홀하게 피어나는 ‘꽃’이 
바로 ‘버섯’이므로 이 작품은 황폐화된 현실이 강인한 생명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바뀌
는 순간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 인간에 의한 자연의 황폐화와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

3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중심 제재는 ‘한여름’의 ‘채전’이라 할 수 있다. 그곳은 ‘황금의 햇
빛’ 속에서 가지, 고추, 오이, 토란, 박, 호박 등의 채소들이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자라고 영글어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시’키는,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
의 화합’이 있는 공간이다. 또한 나비, 풍뎅이, 잠자리, 바람, 그늘, 비, 햇볕 등의 ‘극
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채소들이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보여 주는 
곳이다. 한편 작품의 제목에서 보듯이 (나)의 중심 제재는 ‘버섯’이라 할 수 있다. 그
것은 ‘벌목의 슬픔’으로 서서 ‘썩어 가는 참나무 떼’의 ‘몸에 뚫렸던 상처’에서 피어난
다. 그것은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서서히 썩어 가는 참나무의 고통과 상처를 멈
추게 하기에 화자는 ‘버섯’을 ‘음지의 꽃’으로 부른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사물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화자가 중심 제재에 대해 예찬적 태도
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
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족할 줄 알라’ 등에서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볼 수
는 있으나, 화자는 채소들의 이러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나)의 ‘썩어 
가는 참나무 떼’는 ‘벌목의 슬픔’으로 서서 썩어 간다. 그렇지만 그들의 상처에서 버
섯이 피어나므로,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이나 비관적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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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는 한여름의 ‘채전’을 통해 만물의 조화와 충만한 생명력을 보여 주고 있으며, 
(나)는 생명의 파괴와 그로 인한 썩음, 상처, 고통을 딛고 일어나는 생명의 강인함을 
‘버섯’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중심 제재의 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
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는 관조적 시선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나)의 ‘벌목의 슬픔’, ‘패역의 골짜기’ 등에서 인간
의 행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읽어낼 수 있기에 우호적 관점을 토대로 중심 제재의 
심미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나)의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패역의 골짜기’ 등에는 장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의 ‘채전’은 긍정적 인식과 예찬적 태도가 담겨 있는 장소라 할 수 있다.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시상의 흐름으로 보아 (가)의 ‘많은 손님들’은 나비, 풍뎅이, 잠자리, 바람, 
그늘, 비, 햇볕 등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들 사물을 인격화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손님들’은 ‘채전’의 ‘지극히 범속한 것들’이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의 화합’, ‘빛나
는 생명의 양상’을 이루는 데에 ‘극진한 축복과 은혜’를 주는 존재들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연과 2연은 모두 ‘한여름 채전으로 가 보아라’로 시작하고 있
다. 여기서 ‘가 보아라’가 반복되고 있다. 2연의 마지막 행은 ‘한여름 채전으로 와서 
보아라’로 끝난다. 여기에서 ‘가 보아라’는 ‘와서 보아라’로 변주되고 있다. 이러한 반
복과 변주를 통해 ‘한여름’의 ‘채전’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소중함,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의 화합’과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경험하는 소중함을 느끼게 
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② (가)에서 ‘지극히’는 ‘범속한 것들’ 앞에서 반
복되고 있으며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 앞에서도 수식어로 반복되고 있다. 이는 
한여름 채전의 채소들에서 느끼는 화자의 충족한 느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③ ‘과분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형 ‘말라’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 명령형
은 ‘주어진 대로’, ‘스스로를 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빛나는 생명의 양상’은 ‘생명의 양상’이라는 관념을 시각화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의 화합’이 이루어진 ‘채전’의 ‘지극히 범속
한 것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33. 시구의 비교와 대조
정답해설 : [B]에서 보듯이 ‘우리’가 함께 썩어 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
리’를 흔든다. 그 ‘바람’은 [C]에서 보듯이 ‘잠자던 홀씨들’을 일어나게 하고, 이러한 
‘홀씨들’의 일어남은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남으로 이어진다. 그
러므로 [B]에서 참나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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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피하기] ① ‘순환’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과정을 의미하기에 [A]에서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 가는 모습이, [B]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없다. ③ [C]에서는 참나무의 상처에서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을 말하
고 있고, [D]에서는 그로 인해 나무의 고통이 멈추게 됨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러한 생명 생성의 순간과 고통이 멈추는 과정을 대립적 관계로 볼 수 없다. ④ [D]에
서는 버섯의 피어남으로 인해 참나무의 고통이 멈추게 됨을 말하고 있다. [E]에서 낙
엽은 산비탈을 구르고, 바람은 골짜기를 떠돈다. 그러므로 참나무 모습에 일어난 변화
와,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을 인과적 관계로 설명할 수 없다. ⑤ [E]에서 참나무 
주변에 존재하는 낙엽, 바람 등은 [F]에서 나무를 채워 주는 존재로 제시된 대상 즉 
‘버섯’과 동질적 존재가 아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해설 : ‘넌출’은 길게 뻗어 나가 늘어진 식물의 줄기로 (가)에서 ‘넌출’은 채전 울
타리에 덤불을 이뤄 자라는 작은 박과 호박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의 일부이다. 
이 ‘넌출’은 어우러진 생명체와는 관련이 있지만 현실의 삶에 자족하게 되는 계기와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나)의 ‘홀씨’는 참나무 몸에 뚫렸던 상처에서 피어나는 버섯
의 홀씨이다. 그러므로 썩어 가는 참나무의 몸에서 피어나는 버섯은 <보기>에서 말한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는 ‘한여름’을 시간적 배경으로 ‘채전’에서 자라고 영글어 가는 생
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나)는 ‘벌목’으로 썩어 가는 ‘참나
무 떼’가 ‘겨울’을 나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참나무 상처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순간
을 그리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겨울’은 생명 파괴의 현실과 아울러 그 현실을 이
겨내는 시간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처럼 (가)가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
과 충만한 생명력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면 (가)의 ‘채전’은 ‘지극히 범속한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간이고, ‘울타리’는 그 경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 (나)의 ‘패역의 골짜기’는 벌목된 참나무들이 슬픔으로 서 있는 공간이다. <보기>
에 따르면 이 공간은 ‘벌목’으로 표현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장소로 해석할 수 있
다. ④ (가)에서 ‘그늘’은 나비, 풍뎅이, 잠자리, 바람, 비, 햇볕 등과 함께 만물의 조
화로운 성장을 이루어 가는 하나의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의 ‘음지’는 참나무
가 썩어 가는 ‘패역의 골짜기’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패역의 골짜
기’는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로 해석할 수 있다. ‘음지’ 역시 그러한 공간으
로 볼 수 있지만 그 ‘음지’에서 황홀하게 피어나는 ‘꽃’이 ‘버섯’이다. 그러므로 ‘음지’
에서는, 황폐화된 현실이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바뀌는 변화를 찾을 수 
있다. ⑤ (가)의 ‘비’는 나비, 풍뎅이, 잠자리, 바람, 그늘, 햇볕 등과 함께 생명의 충
만함과 조화로움을 갖게 하는 표상으로 볼 수 있다. (나)의 ‘소나기’는 ‘서서히’ 썩어 
가는 참나무들과 대비되어 ‘후드득’ 피어나는 버섯의 의미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황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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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현실에 생명력을 환기하는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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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 언어 

[35~36] 합성 명사의 내부 구조
지문해설 : 이 글은 합성 명사의 구성 요소인 어근들이 지니는 구조적, 의미적 특성
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한 글이다. 1문단에서는 ‘갈비찜’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합성 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세밀하게 분석하면 그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합성 명사를 이루는 어근들이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
미를 지닐 수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특정 단어가 자립적으로 쓰일 때에는 중심적 의
미만 지니다가 그 단어가 합성 명사의 어근으로 쓰일 때에는 새로운 주변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합성 명사의 어근이 합성 명사 내부
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위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꿀잠’, ‘구름바다’의 사례를 통해 
일부 어근들은 합성 명사 내부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 고정되는 경향성을 지닌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주제] 합성 명사의 구조적, 의미적 특성

35.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와 ㉰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각각 ‘(집+안) + (싸우-+-ㅁ)’과 ‘(논
+밭) + (갈-+-이)’로 분석되어 ‘(어근+어근) + (어근+접사)’의 내부 구조가 동일함을 확
인할 수 있다. ㉮는 ‘새우 + (볶-+-음)’으로 분석되고, ㉱는 ‘[탈+(추-+-ㅁ)] + (놀-+-
이)’로 분석되기 때문에 ㉯, ㉰와 내부 구조가 동일하지 않다.              

정답 ② 

36.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입꼬리’와 ‘도끼눈’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꼬리’와 ‘도
끼’로, 그 위치가 서로 다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칼잠’과 ‘구름바다’에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잠’과 
‘구름’으로, 그 위치가 다르다. ② ‘머리글’과 ‘물벼락’에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
근은 각각 ‘글’과 ‘물’로, 그 위치가 다르다. ③ ‘일벌레’와 ‘벼락공부’에서 주변적 의
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벌레’와 ‘벼락’으로, 그 위치가 다르다. ⑤ ‘꼬마전구’와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② 36. ④ 37. ① 38. ④ 39. ① 40. ② 41. ① 42. ③ 43. ⑤ 44. ④
4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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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잠’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꼬마’와 ‘꿀’로, 그 위치가 같다.

37. 한글의 창제
정답해설 : ‘붇, , ’ 외에 ‘스 ’에서도 종성 글자 ‘ㄹ’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는 ㅂ 순경음의 표기에 대한 내용으로, ‘사 , 스  ’에서 ‘ㅸ’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는 초성과 종성 자리에 쓰이는 병서에 대한 내용으로, ‘ 니, 
, ’에서 각각 ‘ㅴ, ㅶ, ㄺ’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는 초성 글자 아래에 쓰이는 
중성 글자에 대한 내용으로, ‘붇, 스 , ’에서 ‘ㅜ, ㅡ, ㆍ’를 확인할 수 있다. 
⑤ ⓔ는 초성 글자 오른쪽에 쓰이는 중성 글자에 대한 내용으로, ‘ 니, 사,   ’에서 
‘ㅣ, ㅏ’를 확인할 수 있다.

38. 표준어 규정의 주요 내용
정답해설 : ⓓ의 ‘안겨라’는 ‘안- + -기- + -어라’로 분석되는데, 이때의 ‘-기-’는 피·사
동 접사이다. 즉, 용언 어간에 피·사동 접사가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ㄱ’이 된소리
로 발음되지 않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의 ‘푼다’는 용언 어간에 종결 어미 ‘-ㄴ다’가 결합한 경우로, ‘ㄴ’
과 ‘ㄷ’이 모두 어미에 속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② ⓑ
의 ‘여름도’는 체언 ‘여름’과 조사 ‘도’가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
나지 않는다. ③ ⓒ의 ‘잠가’는 ‘잠그- + -아’로 분석되는데, ‘ㅁ’과 ‘ㄱ’이 모두 ‘잠그
-’라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 속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의 ‘큰지’는 용언 어간에 어미 ‘-ㄴ지’가 결합한 경우로, ‘ㄴ’과 ‘ㅈ’이 모두 어미
에 속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39. 문장의 짜임
정답해설 : ㉠의 관형사절 ‘내 친구가 보낸’에는 ‘누군가에게 혹은 어디에’ 정도의 필
수적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고, ㉡의 명사절 ‘테니스 배우기’에는 ‘내가’ 정도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의 명사절은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 기능을 한다. ③ ㉠의 명사절
만 ‘받다’의 주체인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의 안긴문장은 관형사절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이며,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다. ④ ㉢의 안긴문장은 전체 문장에서 관형
어 기능을 하며, ㉣의 안긴문장 ‘신이 닳도록’은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 기능을 한다. 
㉢에서의 보어는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이다. ⑤ ㉢의 관형사절 ‘우리 가
족이 점심을 먹은’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지 않았으며, ㉣의 관형사절 ‘아름다운’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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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 매체

40.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정답해설 : (가)에서는 누리집의 특정 페이지에서 제공한 정보가 충분한지에 대한 만
족도 표시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의 충분성에 대한 누리집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확인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만족도 표시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 정책에 대한 주민
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댓글 등록’ 기능을 활용하여 누리집 이용자가 제공된 정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누리집 하단
에 ‘민원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증명서 발급’과 ‘주요 행정 서식’을 선택
하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④ 누리집 상단에 ‘우
리 곁에 살아 숨 쉬는 자연, ○○군’이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군의 아름다운 자
연 풍경 그림을 제시하여 지역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누리집 하단에 ‘○○군으
로 놀러 오세요’에서 ○○군의 관광 명소인 ‘두루미 생태 공원’과 축제인 ‘국화 축제’
의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4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의 ‘우리 군에서 홍보 포스터를 모집합니다.’에 쓰인 ‘에서’는 단체를 나
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군’
이라는 단체 명사 뒤에 결합하였으며, 이를 통해 포스터 공모 주체가 ‘우리 군’이라는 
단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의 ‘모집합니다’에 상대 높임의 종결 어미 ‘-ㅂ니다’가 쓰였으나, 
이는 기부에 동참한 기부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를 접하는 일반 독자들을 높이
는 것이다. ③ ㉡의 ‘제한함’에 명사형 어미 ‘-ㅁ’이 쓰였으나, 포스터에서 제외해야 
할 내용 항목을 간결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모의 대상이 ○○군 주민으로 한정
됨을 간결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④ ㉢의 ‘기부금을 내면’에 연결 어미 ‘-면’이 쓰였
으나, 제공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의 ‘제공됩
니다’에 피동 접사 ‘-되다’가 쓰였으나, 오히려 피동 표현이 쓰임으로써 혜택 제공의 
주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4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정답해설 : ‘수영’의 발화 중 ‘직접 말로 설명하려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첨부 파일 보
내 줄게.’라는 내용과 이어지는 채팅창의 내용을 고려할 때, ‘수영’은 회의 시간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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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기 위해 회의 중에 참고할 수 있는 파일을 ‘종서’에게 전송했다는 진술은 적절하
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는 학생들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하는 장면으로, 회의 참가자들은 
음성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하고 있다. ② 회의 중간에 ‘해윤’은 화면 공유 기능을 활
용하여 자신이 만든 그래픽 자료를 함께 보며 포스터의 구성 방식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그래픽 자료의 오류를 수정
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설아’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나연’을 위하여 ‘회
의를 녹화해서 나중에 보내 주려고 해.’라고 말하며 참석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화면 
녹화를 하였다. 따라서 ‘나연’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
달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설아’는 첫 번째 발화에서 ‘해윤’에게 소리가 너
무 작다며 마이크 음량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해윤’은 ‘설아’의 요청
에 따라 마이크 음량을 키웠다. 따라서 ‘설아’가 특정 참여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참여자의 음량을 조절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수영’의 마지막 발화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의 제시 방법에 
대해 ‘세액 공제는 두루미가 말을 전해 주듯 설명하면 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포스터에는 ‘수영’의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두루미가 아닌 스피커 모양의 그
림에 말풍선을 제시하여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설아’는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 기부자를 가운데에 두자.’라고 말하
였다. 포스터에서는 이러한 ‘설아’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부자를 중심에 배치하였다. 
② ‘수영’은 ‘화살표를 곡선으로 해서 하트 모양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포스
터에서는 이러한 ‘수영’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부 행위에 담긴 긍정적인 마음을 연상시
키는 하트 모양을 사용하였다. ③ ‘종서’는 ‘찾아보니 인삼이 우리 지역 답례품이네. 
이걸 그려 넣자.’라고 말하였다. 포스터에서는 이러한 ‘종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부
자가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인 인삼을 그려 넣었다. ④ ‘해윤’은 ‘우리 지역은 ~ 두루미 
캐릭터로 나타내 보자.’라고 말하였다. 포스터에서는 이러한 ‘해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을 두루미 캐릭터로 표현하였다.

[44~45] 매체

4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해설 : ㉣은 ‘개설 목적’과 ‘규칙 2’를 고려하여 언론사에서 생산한 매체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도록 링크를 제시한 것으로 사건 보도 기사를 작성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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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르게 하기 위해 링크를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는 카페의 활동 주체인 ‘□□고 동아리 매체통’과 활동 내용인 
‘매체 자료 비평’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활동 주체와 활동 내용을 밝힌 ‘개설 목적’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은 매체 자료 유형에 따라 게시판을 체계적으로 분
류하여 제시한 것으로, 이는 게시판의 성격에 맞게 매체 자료 비평 글을 올리도록 정
한 ‘규칙 2’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에는 비평 활동 결과 제출 기한이 공
지되어 있는데, 이는 활동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정한 ‘규칙 1’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에서는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사유로 관리자가 게시물을 삭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 ‘규칙 3’을 고려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45.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정답해설 : ‘재원’과 ‘민수’는 모두 1인 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로 ‘재원’은 1인 미디어 방송 가운데 신뢰성이 부족한 정보를 
담은 방송이 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으며, ‘민수’는 1인 미디어 방송의 상업적 
의도를 알아차린 경험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재원’과 ‘민수’ 모두 1인 미디어 방
송의 상업적 의도를 알아차린 경험을 근거로 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재원’은 ‘나처럼 여행 탐험가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이 어디서도 
얻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는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혜원’은 1인 미디어 방송인이 건강에 좋다고 강조했던 특성 성분이 
아직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에서 제공
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1인 미디어 방송의 소재
에 대하여 ‘재원’은 ‘기존 매체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었다고 판
단하였지만, ‘영진’은 이와 달리 ‘소재가 한정적이고 다 비슷비슷하’다고 판단하였다. 
⑤ ‘영진’은 ‘고정 시청자 수가 적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늘지도 않더라.’라고 하
면서 1인 미디어 방송의 사회적 파급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지수’는 
‘독립운동가의 발자취 따라가기’ 방송의 파급력을 예로 들면서 ‘1인 미디어 방송이 우
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